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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라산 관속식물 조사연구의 전개

일제강점기 한라산 식물조사 연구

조사연구의 여명

우리나라 식물에 대한 조사연구가 서구세력의 동진과 함께 시작되었다면 한라 

산 식물에 대해서는 일본의 침략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식물 

이 최초로 연구된 것은 러시아의 전함에 동승한슐리펜바크(Schlipenbach,B.A.)가동 

해안에서 50여 종의 식물을 채집하여 네덜란드의 미켈(Miquel,F.A.W.)에게 보내 국 

제학회에 소개된 것(Miquel,F.A.W.1865)이 최초이다. 그런데 한라산 식물에 대한 현 

대과학적 최초의 연구는 일본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 식물 관련 최초의 근대적인 논문은 타케다(Takeda F.)와 나카이 (Nakai T.)가 

1909년 식물학잡지 23권(통권266호)에 독일어로 발표한 제주도의 식물(Plantaeex 

insulaTschedschu)이다. 이 논문은 미국 동물학자 앤더슨의 1905년 8월 10일부터 9 

월 20일까지 곤충과 여타의 희귀한 동물채집을 위한 제주도 조사에 동행한 이치가 

와(市川三喜)가 채집한 표본을 근거로 작성됐다. 표본은 그 숫자나 품질이 매우 부족 

한 실정이었지만 발표자들은 아마도 제주도에 관련한 최초의 논문을 발표한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다. 목록을 작성한 결과 표본은 63종이었는데 92%가 

일본과 공통종이고 한국과는 58%, 중국과는 43%가 공통종이었다. 그중 25종은 

한국 미 기록종이 었다.

그러나 그 이후 일정 기간은 두 명의 프랑스인 선교사 포리와 타케가 거의 독점 

하다시피 한 것으로 보인다. 역시 나카이의 기록을 보면 1906년과 1907년에 아 

오모리 주재의 프랑스 선교사 포리가 제주도에서 채집했으며, 제주도에 주재하 

고 있던 선교사 타케와 협력해서 900여 종에 달하는 수만 점의 표본을 채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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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표본의 일부는 구미 각국에 있는 주요 박물관에 매각했고, 그 표본은 영국 

의 후커 (Hooker), 베넷(Bennett), 독일의 키켄달(Kiikenthal), 슐레더 (Schleehter), 슈나 

이더(Schneider), 윈클러(Winkler), 프랑스의 레비유(Leveille), 바니엣(Vaniet), 하메드 

(Hamed), 피 넷(Finet), 스위스의 크리스트(Christ), 보이 시 엔(De Boissien), 오스트리 아의 

헤켈(Haekel) 등 여러 사람에 의해서 연구되었다.

마침 그때가 러일전쟁 후였으므로 포리는 프랑스가 러시아의 동맹국이라는 이 

유로 연구지원을 거부당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연구하고자 한 번 더 제주도로 도 

항할 기회를 얻었다. 주 목적은 가장 많은 신종을 발표한 레비유(Leveille)와 바니엣 

(Vaniet)의 기재가간략했기 때문에 무엇을 기록했는가를판단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은 연유로 나카이는 식물학상 제주도는 유럽인이 점하는 곳이 되었다고 하였다.

1910년 8월 경성고등보통학교 교론림(敎論林)을 위해 포리, 레비유(Leveille), 바니 

엣(Vaniet) 등 세 명이 조선황실 박물관에 재직 중인 코리야마(郡山成一)와 제주도에 

서 약 500종을 채집했다. 나카이는 그중 23종을 신종으로 발표하였다.

총독부의 이시도야(石戶谷w가동년 4월 제주도에서 식물을 채집하였다. 그 채집 

표본을 동정한 결과 500여 종에 달했다. 약 1,000종의 제주산 식물을 검사하는 한 

편, 제주도에 있는 타케는 매년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채집에 종사하였다. 타케 자 

신이 소장하고 있는 것 또한 700여 종에 달했다.

나카이 (Nakai Takenoshin)는 1914년도에 무제주도 및 완도식물조사보고서 j를 발표 

했는데 이 보고서가 한라산 식물에 대한 최초의 종합조사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의 

작성에는 1913년 초여름 30일간 채집할 때까지 전부 위 사람들의 표본을 기초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작성된 나카이의 제주도 식물조사보고서 

에는142과1,317분류군(변종116종포함)이 기록되어 있다. 그중78종 69변종은한라 

산 특산식물로 기재했다. 결국 제주도 식물의 전모를 기록한 최초의 보고서는 나카 

이가 작성했지만, 그 바탕이 되는 표본은 타케와 포리의 채집표본을 사용했다는 점 

이 초기 한라산식물조사 연구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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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연구자로서는 후루미(古海正福)가 1920년「제주도의 약용식물」을 발표 

한 바 있으며, 1928년 이시도야가「제주도의 식물과 장래의 문제」(문교조선, 제주도하 

계대학호), 1928년 같은 책에 발표한 모리의「제주도소산 식물분포에 대하여」, 1942 

년 문화조선에 발표한 타케나카의「제주도의 식물」등이 있다.

한라산 식물조사 연구의 전개

한라산 식물에 대한 연구는 이와 같이 1905년부터 시작되었다. 앞에서 기술한 바 

와 같이 제주도 한라산 식물에 대한 연구는 이시카와가 곤충채집과 함께 채집한 것 

이 시초이며, 본격적인 조사연구는 프랑스인 포리 신부와 타케 신부에 의해 이루어 

졌다. 이 자료들을 근거로 한 일본인 나카이가 1914년『제주도 및 완도식물조사보고 

서』를 발표함으로서 본 궤도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로는 미국의 윌슨, 일본 

의 고이즈미와 마쓰무라, 그리고 제주도에서 채집된 표본들을 근거로 연구를 수행한 

프랑스인 레비유(Leveille), 덴마크인 크리스텐센(Christensen)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몇 학자가 있으나 분야별 연구사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① Emile Joseph Taquet (1873-1952, France), 한라산 자생 왕벚나무 최초 채집자

타케(Taquet) 신부의 한국명은 엄택기(嚴宅基)이다. 1873년 10월 30일 프랑스의 벨 

기에(Belgium) 국경 가까운 노르(Nord) 주에서 태어났다. 1892년 9월 23일부터 1897 

년 9월 27일까지 파리 외방선교회대신학교(外邦宣敎會大神學校)에서 수학하였으며 

졸업과 동시에 신부로 임명되는데 그 때 나이 24세였다. 신부로서 첫 임지인 한국 

으로 부임하기 위해 파리를 출발한 것은 1897년 10월 28일이며, 1898년 1월 5일 서 

울에 도착했다. 1984년 Oh Soo-Young (오수영)의 久 historical study on the vascular 

plants in Korea (I )j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소개하면 한국 도착 후 성직자로서의 

경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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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 5.1.-1899. 6. 2. 밀양군과 김해군에서 포교, 1899. 6. 3.-1900. 5. 2. 진주 

와 거제도에서 포교, 1900. 5. 3.-1902. 7. 3. 마산에서 포교, 1902. 7. 4.-1915. 

6. 6. 제주도에서 포교, 1915. 6.7-1916. 8. 6. 목포, 무안, 나주, 진도, 장성, 영광, 

함평, 해남, 완도에서 포교, 1916. 8. 7.-1922. 9. 30. 제주도 겸무, 1922.10. 2. 대 

구 聖유스틴신학교 교수, 1931. 1.10. 대구 聖유스틴신학교 교장, 1940. 7. 20. 평 

교수로 근무, 1945. 5. 8. 대구직할시 동구 대명동 2435번지에서 은거, 1952. 1. 

27. 대구 신학교 침실에서 임종.

타케 신부가 1902년부터 1915년까지 제주도에서 포교에 종사한 때가 한국식물 

분류학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긴 때라고 할수 있다. 채집된 표본은 포교사업의 비용 

으로 충당되었으리라 여겨지며, 많은 표본은 유럽으로 보내져 전공분야에 따라 각 

기 전문가들로 하여금 연구되었다. 이 표본을 사용하여 수많은 논문이 일본은 물 

론 프랑스, 독일, 덴마크, 스위스 등에서 발표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제주도의 식물 

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는데, 왕벚나무도 당시인 1908년 4월 14일 

채집된 표본（표본번호4638번）을 기준으로 독일의 케네（Koehne）가 왕벚나무의 한 가 

지 변이 종이라고 발표하면서 왕벚나무의 자생지가 제주도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현재 타케 신부가 채집한 표본은 세계의 유명한 표본관에 보존되어 있으며 일본 

의 동경대학과 국립과학관에도 있으나 한국에는 남아 있지 않다. 그는 성직자이면 

서 식물채집가였으며,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신학교가 폐쇄되자 신학교（현 대건고등 

학교）에서 생활하다가 심장마비로 78세에 영면하였다. 사후 그가 채집한 많은 표본 

과 식물분류학 자료들은 대구 천주교 주교관 내 도서실에 보존되어 오다가 1964년 

12월 15일 오전 화재로 전부 소실되고 말았다. 현재 그의 묘는 대구시 남구 남산동 

천주교구내 성직자 묘지에 있다. 참고로 제주도 근무 당시는 서귀포시 서홍동에 소 

재한 복자수도원（현 면형의 집）에서 살면서 식물채집을 왕성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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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타케 신부의 이름을 기념해서 지어진 학명은 여럿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식물 

목록으로 유효한 학명으로는 다음의 7종 4변종이다.

Pilea taquetii Nakai, 제주큰물통이, 제주특산종

Persicariataquetii(H, Lev.) Koidz., 겨이삭여뀌, 제주도, 일본, 중국공통종

Tilia taquetii C. K. Schneid. 뽕잎피나무, 제주도, 아무르, 중국 동북지방 공통종

Astilbe rubra var. taquetii (H. Lev.) H. Hara, 한라노루오줌, 제주도 특산변종

Rubus parvifolius var. taquetii (H. Lev.) Nemoto 사슨딸기, 제주도 특산종

Rhamnus taquetii (H. Lfv.) H. Lev. 좀갈매나무, 제주도 특산종

Callicarpa japonica. var. taquetii (H. Lev.) Nakai 송금나무, 제주도, 대만, 일본 공통변종

Adenophora. taquetii H. Lev. 섬잔대, 제주도 특산종

Viburnum erosum var. taquetii (H. 1A.) Rehder 가새덜꿩나무, 제주도, 일본, 중국 

공통변종

Ligularia. taquetii (H. Lev.&Vaniot) Nakai 갯취, 제주도 특산종

Allium taquetii H. Lev. & Vaniot 한라부추, 제주도 특산종

타케 신부에 의해 채집된 표본들은 나카이(NakaiTakenoshin, 1882~1952, 일본), 레 

비 유 (Augustin Abel Hector Leveille, 1863~1918, 프랑스), 크 리 스 텐 센 (Carl Friedrik Albert 

Christensen, 1872-1942, 덴마크, 양치 식물), 크 리 스 트 (Konrad Hermann Heinrich Christ, 

1833-1933, 스위스, 양치식물), 피넷(Achille Eugene Finet, 1863-1913, 프랑스, 난초과), 슈나이 

더(Camillo Karl Schneider, 1876~1951, 독일, 수목학) 등에 의하여 많이 연구되 었다.

(2) Urbain Faurie (1847.1.1.시915.7.4, France), 한라산 식물 세계화 공헌자

프랑스 남부 오트루아르(Haute Loire)의 리옹(Lyon) 근교 두니 에르(Dunieres) 마을에 

서 1847년 1월 1일 출생하여 1873년 신학교를 졸업한 후, 외국파견선교사로서 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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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7월 2일 파리를 출발해 요코하마에 도착한 것은 8월 21일, 그의 나이 27세 때이 

다. 포리는 식물학자 프랑셰(Adrien Franchet, 1834-1900, 프랑스)의 부탁으로 초기에는 

주로 일본산 식물을 조사 채집하였는데, 일본 내에서의 채집지는 다음과 같다. 아 

키타, 사포로, 아오모리 등(1885), 홋카이도, 하코다테, 아오모리 등(1886), 도쿄, 홋카 

이도 등(1887), 아키타, 야마가타, 홋카이도(1888), 네무로, 야마가타, 홋카이도(1889), 

네무로, 하코네, 홋카이도(1890) 등. 포리의 식물 채집은 1908년까지 계속되었는데, 

특히 한국산 식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1901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인 

천, 서울, 금강산 및 원산 등지를, 1906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7개월간과 1907년 5 

월부터 10월까지의 6개월간 제주도에서 타케 신부와 더불어 수만 점의 식물을 채 

집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들에게 제공하였다. 즉, 크리스텐센(CarlChristensen, 덴마 

크, 양치식물), 크리 스트(Hermann Christ, 스위스, 양치식물), 레 비 유(Augustin Abel Hector 

Leveille, 프랑스), 바니 엣(Eugene Vaniot, 프랑스, 사초과식물과국화과식물), 쿠켄 달(Georg 

Kukenthal, 독일, 사초과식물), 헤 켈 (Edward Hackel, 오스트리아, 벼과식물), 보이 시 엔 (Henri 

de Boissien, 스위스, 범의귀과와 십자화과 식물) 등이다.

포리 신부는 처음에는 프랑셰에게 표본을 제공하였다가 프랑셰의 사후에는 레 

비유에게 발송하였으며, 레비유의 사후에는 영국박물관에서 포리 신부가 채집 

한 많은 표본들을 매수하였다. 또한 포리 신부의 표본발송처는 다음과 같은 대학 

과 박물관에 보내져 소장되 어 있다. 즉 Paris Museum, Herbier de Boissieu, Drake 

del Castillo(Paris), Herbier Boissier, de Candole(Geneva), Herbier Florence(ltaly), Kew 

Museum(England), St, Louis Museum(U.S.A.), Berlin Museum(Germany), St. Petersburg 

Museum, Vinne Musum(Austria), Berlin useum, Bryhn Museum(Scandinavia), Stanford 

Univ., Harvard Univ., Yale Univ. 및 St. Francist Univ. 등이다.

포리 신부는 1915년 7월 4일 대만에서 채집여행 중 비강출혈과다로 병사했는데, 

소장하고 있었던 표본은 종자식물 28,510점, 양치식물 3,619점, 선태류 19,760점, 

지의류 9,924점, 조류 627점, 합계 62,440점으로 이 표본들은 일화 5,270원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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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오카자키(岡유忠雄)가포리 신부 유족으로부터 매입하여 경도대학에 기증함으로 

써 해외유출을 저지시킴과 동시에 일본식물학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게 하 

였다. 포리 신부의 묘지는 현재 대만에 있다(Oh, 1984). 포리 신부를 기념하여 명명한 

식물명 중 현재 우리나라 식물목록으로 유효한 학명은 다음의 13종 2변종이다.

Pteris fhuriei Hieron. 오름깃고사리, 제주, 네팔 대만, 미얀마,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공통종

Coniogramme fauriei Hieron. 개가지 고비고사리, 제주도, 전남, 일본과 공통종 

Polypodium faurieiH. Christ. 나사미역고사리. 제주도, 러시아쿠릴열도, 일본공통종 

Chrysosplenium pseudofauriei H. Lev. 선괭이눈. 한국, 일본 공통종

Pyrus calleryana var. fauriei (C. K. Schneid.) Rehder, 콩배나무, 일본 중국

Maackia fauriei (H. Lev.) Takeda, 솔비나무, 제주도 특산종

Euphorbia fauriei H. Lev. & Vaniot, 두메대극, 제주도 특산종

Zanthoxylum fauriei (Nakai) Ohwi, 좀머귀나무, 한국 일본 공통종

Syringa fauriei H. Lev, 버들개회나무, 한국, 중국 공통종

Valeriana, fauriei Briq. 쥐 오줌풀, 한국, 러 시 아, 일본, 중국 공통종

Hololeion maximowiczii var. fauriei (H. Lev.&Vaniot)], H. Pak, 좀께묵, 한국특산변종 

Rhynchospora. fauriei Franch, 큰고양이수염, 한국, 극동 러시아, 일본, 중국 공통종 

Diarrhena fauriei (Hack.) Ohwi, 광릉용수염, 북부, 중부, 극동 러 시 아, 일본, 중국 공통종 

Tofieldia fauriei H. Lev. & Vaniot, 제주, 북반구 온대지 역 공통종

Aletris fauriei H. Lev. &Vaniot, 여우꼬리풀, 한국, 대만, 중국 공통종

③ Nakai, Takenoshin (1882〜1952), 제주도 식물상 최초 보고자

1914년 동경제대 이학박사학위 취득, 동대학의 조교, 강의교수, 조교수를 거쳐 

1927년 식물학과의 교수가 되었다.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자바(Java)의 보이렌조르 

한라산 식물의 조사 연구사 17



히(Buitenzorg, 현 Bogor) 식물원 원장을 지냈다. 1947년 이후 일본 국립박물관 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의 이름을 딴 속명으로는 Nakaiomyces Kobayasi(1939)가 있다.

그의 저서『조선식물지경개』에서 밝힌 우리나라 채집기록을 보면 1913년부터 

1941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이루어 졌는데, 제주도와 관련한 기록은 1913년 첫 

채집을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10일간 홍로에 있는 타케 신부의 집에 머물 

면서 타케 신부가 채집한 모든 표본을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1917년에는 윌슨과 

함께 채집한 기록이 있다. 그리고 제주도와 관련한 논문은 조선총독부 촉탁 연구 

원으로 재직 중 1914년 제주도식물조사보고서, 1914년 식물학잡지 28권에「제주도 

의 탁촉(郭«」, 같은 책에「제주도의 구귤(拘ffi)과 매(梅)」를 발표한 바 있다. 나카이 

는 일제강점기의 관료로서 제주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전국의 산림자원 수탈을 위 

한 핵심조사원의 역할을 했다.

④ Ernest Henry Wilson (1876-1930, U.S.A.), 구상나무 최초 명명자

연경학회(Harvard-YenchingInstitute,Peking)에 협조하여 중국산 식물에 대한 연구 

를 하고 있었던 윌슨은 아놀드식물원(Arnoldarboretum,Boston)의 한국산 식물 조 

사계획에 의하여 1917년부터 1919년까지 한국에 머물며, 서울근교, 관모봉, 제주 

도, 울릉도 및 금강산등지를 채집•조사하였으며, 특히 제주도 조사에서는 Abies 

koreana Wilson(구상나무)을 명 명 하였다.

제주도 원산의 식물로 일찍이 외국에 소개되고 반출된 것들 중에 대표적인 종으 

로 왕벚나무와 구상나무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식물은 모두 윌슨이라는 

서양학자와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어서 흥미롭다. 그렇다면 윌슨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1916년 왕벚나무가 오오시마벚나무와 올벚나무의 잡종이라고 하여 일 

본학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던 잡종기원설의 최초 주창자이다. 그리고 1920년 당 

시까지만 해도 한반도 이북에 널리 분포하는 분비나무로 알려진 구상나무가 이와 

는 다른 종임을 최초로 밝힌 구상나무의 명명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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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네스트 헨리 윌슨은 영국 태생의 식물 채집가 겸 식물분류학자이다. 그는 주 

로 동양의 식물을 연구한 몇 안 되는 서양학자로서 특히 경제적 가치가 높은 목본 

식물 위주로 채집하거나 연구한 사람이다. 그는 영국의 왕립 큐식물원에 소속되 

어 있으면서 주로 중국의 식물을 많이 수집하였는데, 1899년부터 1911년까지 무 

려 4,700여 종의 식물에 대하여 65,000점의 표본, 1,593점의 종자, 168점의 구근 

등 번식재료를 수집하였다. 그중 유명한 식물 중의 하나로 악티니디아 델리시오사 

(Actinidiadeliciosa)가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세계 과수산업에 일대 변화를 가져온 키 

위로 육종되었다.

1907년도부터는 미국 하버드대학의 지원으로 역시 동양의 식물, 그 중에서도 주 

로 일본, 한국, 대만의 식물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일본에서는 벚나무에 대해 많 

은 연구를 했다. 그 결과로 1916년『일본의 벚꽃』이라는 저서를 출간하였으며 그 내 

용의 일부로 왕벚나무의 잡종설을 주장하였다. 1917년에는 한국의 식물을 많이 연 

구했는데, 제주도, 지리산, 울릉도, 금강산등의 식물을 탐사했다. 그중 제주도는 10 

월 하순에서 11월 중순까지 탐사하게 되는데, 벚나무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계절적인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윌슨은 이 때 처음으로 구상나무를 만났으 

며 1920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이 곳에 분포하고 있는 특산식물임을 밝혀 아비스 

코리아나(Abies koreana)라는 학명으로 아놀드식물원 연구보고 1호에 발표하게 된 것 

이다. 현재 하버드대학에는 윌슨이 채집한 18,000점의 표본과 10,000점의 사진 

이 소장되어 있다. 그중 구상나무 표본은 1917년 10월 31일 채집한 것으로 표본번호 

9484의 바코드번호 No. 22333과 22334 등 2점이 소장되어 있고, 1그루를 수목원 

에 전시하고 있다. 구상나무는 그 후 미국은 물론 유럽에도 널리 알려져 수많은 정 

원수와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경제성이 높은 상품으로 개량되어 지금도 고급정원에 

는 구상나무 한 그루쯤은 심는 게 구색을 맞추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이다.

윌슨은 이 외에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태스매니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실론, 아프리카 등 세계 각처의 식물을 수집하고 연구하였으며, 이들 표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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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들이 서양의 여러 연구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윌슨이 서양으로 반출한 식물 중 

에 지금까지도 재배되고 있는 식물은 약 1,000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공로로 그는 영국 왕립원예협회가 수여하는 영예의 빅토리아메달, 미국 

메사추세추 원예협회가 수여하는 영예의 조지 로버트 화이트메달 등을 수상했으 

며, 그를 기념하는 시노윌스니아(Sinowilsonia) 속 식물명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서양 

인의 입장에서는 학문적 경제적 공로가 지대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윌슨의 식물 

탐사에 대부분 동양의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후원했다는 점은 당시 동양 

의 사정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대목이다. 윌슨은 구상나무를 한국특산으로 명 

명 기재하는 등 많은 업적이 있음에도 수많은 한국식물을 수탈했다는 부정적인 측 

면도 함께 가지고 있다.

⑤ Matsumura Jino(松村任三, 1856시928), 왕벚나무 최초 명명자

동경제국대학의 교수로서 한국산 꿩의다리속(Thalictrum)에 대한 내용을 1895년 

에 발표(동경식물잡지 9권)하였으며, 나카이의 학위논문으로서 한국산 식물에 관해 

서 연구토록 한 사실과 이의 사전 준비 및 정보로서 우치야마(Uchiyama)로 하여금 2 

회(1900,1902)에 걸쳐 한국산 식물에 관해서 조사토록 하였다. 그 자신도 한국산 국 

화과 식물 79종류에 대한 내용을 원예잡지(1905)에 발표하였다.

⑥ Augustin Abel Hector Leveille(1863~19l8, 프랑스), 한라산 특산식물 다수 명명자

성직자이자 식물학자이다. 포리 신부와 타케 신부가 채집한 표본들을 포함해 보 

드니에르(E. Bodnier), 카발레리에(J.Cavalerie), 에스퀴롤(J. Esquirol) 등이 채집한 표본 

들을 많이 연구하고 기재하였다. 나중에 아놀드수목원 레더(Rehder)가 이 식물에 

관해 레비유가 기재한 식물에 대해서 재기재하면서 동아시아산 목본식물에 관한 

주해라는 제목으로 아놀드수목원 연구보고에 일련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의 

이름을 딴 속명으로는 BileveilleaVaniot(1904), LeveileaVaniot(190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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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l Friedrik Albert Christensen（1872~1942, 덴마크）, 한라산 양치식물 초기 연구자

학명의 명명자 C. Chr.로 줄여 쓰기도 하며, 그의 양치식물 연구 성과들은 Qndex 

filicumj 으로 엮였으며, 그의 역저 monograph of the genus Dryopterisj 는 현대 

적 의미에서 최초의 양치식물분류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이름을 딴 속명으로 

는 Christensenia Maxon（1905）이 있다.

⑧ Ishidoya Tsutomu（石戶谷幼, 1884-1958）, 제주도 식물연구에 대한 고찰논문 발표자 

경성제대의학부 약리학교실에 근무（1934）하면서 주로 수목에 대한 연구를 하였 

으나 후에는 약용식물에 전념하였고, 북경대학의학원 중약연구소（1944）로 옮겼으 

며, 한국에 있는 동안「울릉도의 산림식물」（조선휘보 1월호） 등 19편의 논문을 남겼다. 

그 중 제주도 식물에 대한 연구논문으로서는「제주도의 식물과 장래의 문제」（문교 

조선, 제주도하계대학호, pp.71~9L）가 있다.

⑨ Mori Tamezo（森爲三, 1884-1962）, 한라산 식물 분포론 발표자

일본의 박물학자로서 우리나라의 식물은 물론 어류, 나비류, 양서파충류 등 다방 

면에 많은 연구업적을 남겼다. 경성제대 예과생물학교실에 근무하면서 한국식물에 

대한 논문을 많이 발표하였다. 그 중 1922년에 출판된 r조선식물명휘』에는 888속 

2,904종 506변종을 기록하여 지금도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 제주식물에 대한 연 

구로는 1제주도산 식물분포에 관하여（문교조선, 제주도하계대학호 pp.33~54.） 가 있다.

광복 이후 식물조사 연구

주요 연구자

한라산 식물연구 초기의 한국인에 의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1912 

년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한라산 식물을 채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정태현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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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1957년「제주도 식물상」을 발표함으로써 한국인 최초로 한라산 식물을 집대 

성한 이덕봉,「한국 왕벚나무 조사연구사」를 최초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위해 수차 

에 걸쳐 제주도를 답사한 박만규,『대한식물도감』의 저자 이창복,「한라산 단자엽 

식물목록」을 발표한 이영노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 연구자들에 대해 간략 

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태현（鄭合紋, 1883시971）, 한라산 식물을 채집한 최초의 한국인

1908년 수원고등농림학교를 졸업하여 농상공부기수로서 임업권농모범장과 임 

업시험장을 거쳐 1945년 이후에는 전남대와 성균관대에서 많은 연구활동을 하였 

다. 한국식물분류학계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임업시험장 재직 중인 1914년부터는 

나카이와 동행하여 전국 각지를 답사하면서 많은 표본을 수집하였고, 약 40년간 

에 걸쳐 수집된 표본은 약 3,300종류에 약7만 점에 달하며, 중앙임업시험장에 보 

관 중이었으나 6-25 전쟁 당시 전부 소실되고 직접 보관 중이던 2,100종류의 표본 

만이 남아 현재 성균관대학교 표본실에 보존되고 있다. 제주도 식물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논문은 없으나 제주도 식물을 포함한 연구논문 또는 저서로는 1943년에 발 

간한『조선산림식물도설』, 1956년 신지사에서 발간한『한국식물도감（하,초본편）』, 

1957년 발간한『한국식물도감（상,목본편）』, 그리고 1965년 이우철과 성균관대논문 

집 10권에 공동발표한「한국삼림식물대 및 적지적수론」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제주도 식물채집기록을보면 1912년, 1917년, 1954년, 1956년 등4회에 걸쳐 이루 

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기록을 볼 때 제주도 식물을 채집한 최초의 한국 

인으로 추정된다.

® 이덕봉（李德鳳, 1898-?）, 한라산 식물상을 집대성한 최초의 한국인

배화여 자고등보통학교 교원이었고 조선박물 연구회식 물부의 일원으로서 정태 

현도봉섭■이휘재와 공동으로『조선식물향명집』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한국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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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최초로 한국산 식물 약 2,000여 종류를 종합•정리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 

제주식물에 관한 연구로는 1957년 고려대학교논문집 2권에 발표한「제주도의 식 

물상'」이라는 제하의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은 우리나라 학자로서는 제주도 식물 

상에 대한 최초의 종합 연구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③ 박만규(朴萬1,1906-1977), 왕벚나무 조사연구사를 정리한 최초의 한국인

전남공립사범학교를 졸업(1925)하여 초등교원, 경기공립중학교 및 경복공립중학 

교에서 근무하면서 채집조사와 식물분류학연구를 하였다. 1945년 이후에는 국립 

과학박물관, 고려대이공대에서 많은 연구를 하였다. 제주도와 관련한 연구로서는 

1961년에 교학도서출판에서 출판된『한국양치식물지』, 식물학회지 8권3호에 발 

표한「한국왕벚나무의 조사연구사」, 1968년 한라산학술조사보고서에 발표한「한 

라산의 양치식물」이 대표적이다. 그의 이름을 기념한 속명으로 제주도 특산속인 

Mankyua Sun et al. (2001) 가 있다.

④ 이창복(李昌福, 1919-2003), 한라산의 희귀식물 정립의 기초

수원고등농림학교 임학과를 졸업(1941)하여 평양공립농업학교와 1945년 이후에 

는 서울대 농대 임학과에서 근무하면서 관악수목원을 창설한 수목학자이다. 우리 

나라 식물에 대하여 수많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는데, 그 중 1980년에 향문사에서 

출간한『대한식물도감』은 현재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식물도감이다. 1985년도 

에 서울대 농대 연구보고에 한라산의 특산 및 희귀식물을 정리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한라산의 식물에 관련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⑤ 선병윤(宣슈, 1953~), 제주 특산속 제주고사리삼속의 명명자

서울대를 졸업하여 전북대 생물학과에서 식물분류학을 강의하고 있으면서 왕성 

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학자이다. 한라산 식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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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발표한「한국 목본식물의 계통분류학적 연구-녹나무과의 외부형태」를 시작 

으로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01년도에 식물분류학 잡지인 택손에 발표한 

논문 rMankyua (Ophioglossaceae) ； a new fern genus from Cheju Island, Koreaj를 통 

하여 제주특산속인 제주고사리삼속을 명명하였다. 이 논문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나라 고사리삼과는 3개 속 13종이 분포하는 셈이 되며, 세계적으로도 1속이 추가 

되어 고사리삼과는 10개 속이 되었다.

이 논문은 또한 몇 가지 기념비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제주도가 특산 

속 식물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제주도에는 90여 종의 특산식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특산 속 식물은 두잎감자난초속이 유일하였다. 그러나 아 

쉽게도 두잎감자난초의 표본은 일본에는 남아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표본은 고사 

하고 자생지도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둘째는 우리나라 특산 속이 한 개 늘었다 

는 점이다. 우리나라 특산 속은 두잎감자난초속을 포함해도 6개 속에 불과하였다. 

제주고사리 삼속이 발견됨으로써 7개 속으로 늘었다. 셋째는 우리나라 과학자의 이 

름을딴속 이름이 처음등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속명 Mankyua는 양치 

식물학자이면서 왕벚나무조사연구사를 발표한 박만규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 때 

까지만 해도 종소명에는 한국인 과학자의 이름을 따 명명된 종이 일부 있을 뿐이 었 

다. 넷째는 우리나라 과학자에 의해서 관속식물 중 특산 속을 발견한 사상 첫 사례 

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자생식물 중 특산 속을 발견하고 보고한 사람은 모 

두 외국인 학자들이 었으며 그중에서도 대부분은 일본인 학자들이 었다.

제주도민에 의한 한라산 식물의 조사 연구

제주도민에 의한 한라산 식물연구는 매우 늦게 시작되었다. 한라산 식물을 연구 

한 제주도민 최초의 학자라 할 수 있는 부종휴의「제주도산 자생식물 목록(제1보)」 

이 햇빛을 본 것이 1964년이므로 1905년 일본인에 의해 처음으로 한라산 식물이 

채집된 이래 무려 60년 가까이 지난 후이다. 그 후 1974년 제주교대의 오상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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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후제주도 수생식물조사보고』가 있었으며, 1978년도에는 오현도와 김문홍에 의 

해「제주도 식물에 관한 연구（1） - 수목의 수직분포에 대하여」, 1979년 김문홍과 허 

인옥에 의한「제주도 재래감귤의 식물학적 연구」등이 발표 되면서 제주도출신 학 

자들에 의한 연구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한라산 식물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전 

개했거나 현재 활동 중인 학자들을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부종휴（夫宗休, 1926-1980）, 한라산 식물을 연구한 최초의 제주도민

첫 연구논문은 1964년 약사회지 5권 2호（55~59쪽）에 발표한「제주도산 자생식 

물목록（제1보）」으로서 한라산에 자생하거나 도입된 333종을 기록했다. 1973년에 

는 제주도가 간행한『제주도 문화재 및 유적 종합조사보고서（415-453쪽）』를 발표했 

는데, 제 1절 한라산 편에서는 한라산의 위치, 기후 및 기상 지질, 지형, 식물상, 성분 

분자 및 유래 등을 기재하였으며, 제2절 비자림 자생지 편에서는 개요, 위치, 유래, 

개관, 보호 및 개발분야에 대해 정리하였고, 제3절 문주란 자생지 편에서도 역시 

같은 형식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특히 당시로서는 생소할 수도 있는 문주란선 

（Crinumline）을 소개함으로써 문주란 자생지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그 외 

에도 제4절 납읍 난대림지대, 제5절 산방산 암벽식물대, 제6절 안덕계곡 상록수림 

지대, 제7절 천제연 난대림지대, 제8절 천지연 난대림지대, 제9절 삼도파초일엽 자 

생지에 대해서도 개요, 개관, 보호관리 부문으로나누어 정리 하였다.

제2장 천연기념물 편에서는 신례리와 봉개동의 왕벚나무 자생지, 제주시 곰솔과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서귀포 담팔수나무, 삼도파초일 

엽 자생지, 문주란 자생지, 서귀포층의 패류화석, 김녕굴 및 만장굴, 용암동굴지대 

（소천굴, 황금굴, 협재굴）,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현황 문화재적 가치, 보 

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타 편에서 왕벚나무 자생지와 월령리 선인장 자생 

지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특히 왕벚나무에 대해서는 보호 및 관리 부문에서 “왕벚나무의 자생문제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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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초부터 학계에서 문제가 되어온 식물이며 일본인 다케나카는 왕벚나무의 잡 

종설을 발표하면서 고이즈미박사의 왕벚나무 제주도원산지 설에 대해서는 꼭 반대 

는 하지 않으나 그 도래설에는 의문이 있다. 그것은 첫째 왕벚나무가 ‘한라산에는 

지금 1본밖에 없다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으나 1962년 이후 박만규 교수와 계속 

한라산에서 왕벚나무의 자생지를 찾아 왔고 또 원산지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뿐 아 

니라도 전 세계에 왕벚나무는 많으나 자생하고 있는 왕벚나무는 한라산에 11본 밖 

에 없고 보니 하루바삐 천연기념물로서 지정을 하여 보호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하여 추가적인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973년에는 특수자연자원에서 천연보호구역, 식물상과 그 성립분자 및 유래 등 

을 다뤘다.

1974년에 발간된 제주교육 20호（84~91쪽）에서는 제주도 식물의 풍부성과 고유성 

그리고 식물지리학적 측면, 한라산 식물 수직분포대 설정의 문제점, 제주식물의 연 

구역사에 대한 개요 및 배경 등을 소개한 바 있다. 같은 해에 제주도에 제출한『한 

라산 천연보호지구 자원조사보고서브에서는 자연경관 등 자연자원의 현황과 특성 

과 함께 한라산의 목본식물목록, 조경수특성, 약용식물목록, 수실특성, 그리고 자 

연보호 및 이용 종합대책을 논하였다.

② 오상철（吳相哲, 1936-）, 한라산 상록활엽수 연구의 시초

제주교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라산 식물에 대한 수 많은 연구를 수행한 제주출 

신 학자로서 1969년 제주교대학보인 영우 제9집에「제주산 상록활엽수의 연구⑴」 

를 발표한 이래 19기년 제주교육대학논문집 제2집에「제주도 식물조사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특히 상록수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였다. 1974년에는 제주교대논문집 4집에「제주도 수생식물조사보고」를 통하여 

수생식물 25과 55종을 기록하였다. 1975년에는 제주교대논문집 5집에「제주도 상 

록수의 재검토와 제주도내 지역별 분포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지금까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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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목록 중 상록수가 아닌 종 또는 자연분포지가 확인되지 않는 종 등을 문제종으 

로 선정하여 삭제하였다. 1976년도에는 제주도 상록활엽수의 분포조사를 통하여 

제주도 상록활엽수종이 35과 74종 18변종임을 밝혔다. 주요 논문은 다음과 같다.

식물채집 기(제주사범대학교지 8,1961) ； 오상철. 1969. 제주산 상록활엽수의 연구 

(1). 제주교대학보 9:32-39 ； 오상철. 1970. 제주산 상록활엽수와 20개 지역과의 분 

포비교(2). 제주교대학보 10:19-25 ； 오상철. 1971. 제주도 식물조사 보고서. 제주교 

대논문집 1:77-125 ； 오상철. 1974. 제주도 수생식물 조사보고. 제주교육대학논문집 

제4집 ； 오상철. 1975. 제주도 상록활엽수의 재검토와 제주도내 지역별 분포조사(1). 

제주교대논문집 5:9-34 ； 오상철. 1976. 제주도 상록활엽수의 분포조사(2). 제주교 

대논문집 6:59-71 ； 오상철, 오현도, 박정덕. 1976a. 영실, 어승생, 관음사, 성판악 산 

악관광지구 종합학술조사보고서 요약 ； 오상철, 오현도, 박정덕. 1976b. 섶섬, 문섬, 

범섬 도서지구 종합학술조사보고서 요약 ； 오상철. 1980a. 제주도산 난대계의 수종 

분포에 대한 고찰 제주과학 2:67-72 ； 오상철. 1980b. 제주도 남부도서의 상록활엽 

수 분포조사. 제주교육대학 과학교육연구지 제5집 ； 오상철. 2001. 제주섬의 늘푸 

른넓은잎나무. 제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논문집 제6집.

③ 김문홍(金文洪, 1948~), 한라산 식물생태학분야의 체계화

임업 시험장을 거쳐 제주대학교 생물학과의 식물생태학과 분류학을 담당하고 있 

으면서 한라산 식물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업적을 가지고 있다. 한라산 식물에 대한 

최초의 연구논문은 1978년 제주대논문집 9권에 오현도와 공동으로 발표한「제주 

도 식물에 관한 연구(1). 수목의 수직분포에 대하여」이다. 그 후 1979년「제주도 재 

래감귤의 식물학적 연구」, 1980년「제주도 주요부속도서의 식물상」, 1981년「천제 

연계곡의 식물상 연구」, 1984년「제주도에서 채집된 한국미기록식물(1)」, 같은 해 

「한라산 구상나무의 식물사회학적 연구」, 1985년「한라산의 관속식물상」등을 연 

이 어 발표하였다. 주요 발표논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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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M. -H., Yoshikawa, M. and Hukusima, T. 1999. Studies on the floristic 

composition and succession of the shrub communities at the summit of Mt. Halla. 

Cheju Island. Korea. Korean J. Ecology 22(6):325-335 ； Yoshikawa, M., Kim, M. 

H. and Hukusima, T. 1999. Phytosociological study on the Diapensia lapponica 

var. obovata community of the Mt. Halla, Cheju Island, Korea. Vegetation Science 

16:57-67； 김문홍, 김찬수, 이상태. 1985. 추자도의 유관속 식물상. 자연실태종 

합조사보고(5) (추자군도) :71-90 ； 김문홍, 福鳴 司, 星野義延. 1994. 한국제주도 

의 상록활엽수에 관한 식물사회학적 연구. 식물지리•분류연구. 42:74-84 ； Kim, 

M.H. and T. Hukushima. 1991. Phytosociological studies on the Torreya nucifera 

forest (Polysticho-Torreystumnuciferae) in Cheju Island, Korea. J. Phytogeography 

and Taxonomy 39:125-130 ； 김문홍, 오현도. 1977. 제주도 식물에 관한 연구. ⑴ 수 

목의 수직분포에 대하여. 제주대논문집 9:23-40 ； Kim, M.H. and S. Ito. 1994. 

Rhododendron yedoense var. poukhanense communities in the summit area of 

Mt. Hanra-san, Cheju Island, Korea and on the Mo 니 ntain ridge of Tsushima Island, 

Japan. Bull. Faculty of Liberal Art, Nagasaki Univ., Natural Sci., 34(2):111-120 ； 김 

문홍, 伊®秀三. 1996. 한국과 일본 西九州 도서지방에서의 난대성 상록활엽수의 

분포, (1) 도서별 분포종과 분포요인. 기초과학연구 9(2):109-120. 제주대 ； 김문홍. 

1984. 제주도에서 채집된 한국미기록 식물(1). 효암 손원하교수 추모논문집, pp60- 

62 ； 김문홍. 1985a. 제주도의 유관속식물상 한라산천연보호구역학술조사보고서, 

243-298. 제주도 ； 김문홍. 1985b. 제주식물도감, 617pp. 제주도 ； 김문홍. 1987. 제 

주도 육상식물의 연구와 장래의 문제 -분류 및 식생연구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5:173-177； 김문홍. 1991a. 제주도 식생의 식물사회학적 연구 1. 구실잣밤나무와 후 

박나무의 자연림. 한국생태학회지 14(1):39-48 ； 김문홍. 1994. 제주도의 해안사구 

식생. 환경 연구논문집(제주대학교환경연구소) 2(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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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김한주（金漢柱, 1939-） 제주의 민간 약용식물을 정리하다

현 한약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한주박사는 제주에 분포하는 약용식물에 많은 관 

심을 두어 평생의 자료를 모아 2004년도 제주도의 약용자원식물에 관한 조사연구 

를 통하여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민간에서 내려오는 약용식물에 대한 전반적 정리 

를 통하여 사람들이 잘못 쓰고 있는 내용과 한약재로서의 가치를 재조명하였다.

⑤ 김철수（金哲洙, 1954-） 제주 분포 멸종위기식물 정리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소에서 재직시 한라산의 멸종위기 식물에 대한 관심 

이 많아 식물을 연구하던 중 환경부가 2005년도부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관 

리되고 멸종위기야생식물에 대해 2007년 ‘제주도내 멸종위기야생식물의 분포와 

식생’을 통하여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는 멸종위기야생식물 I급식물 5종과 D급식 

물 17종에 대해서 제주도의 분포와자생환경에 대해 정리하였다.

⑥ 양영환（梁英換, 1958-） 제주 분포 귀화식물을 정리하다.

제주도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관장을 역임하고 퇴임하였으며, 제주도 내 분포 

하는귀화식물에 관심이 많아2003년도에‘제주도귀화식물의 분포와 식생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32과 117속 184종 12변종 1품종 총 197분류군이 제주에 분포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다수의 미기록 귀화식물도 발표하였다. 또한 이후에도 둥근 

빗살괴불주머니（2007）, 향기풀과 미국담쟁이덩굴（2007） 등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 

여 제주도의 귀화식물 연구를 수행하였다.

⑦ 김찬수（金贊秀 1958-） 제주가 왕벚나무의 자생지임을 확인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제주임목육종장 시절부터 시작하여 난대아 열대 산림연 

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퇴임하고 현재 제주의 식물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주요 업적 

으로는 자생왕벚나무에 대한 연구를 수년간 진행하였으며 , 난아열대산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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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장 재임시절에는 제주도 분포 벚나무류의 유전자보전원을 조성하기도 하였 

다. 특히 1998년 왕벚나무의 분포 및 분류학적 연구에서는 자생 왕벚나무 47개에 

대한 자생지를 확인하였고, 벚나무의 형태분류학적 연구를 통하여 제주가 왕벚나 

무 자생지 임을 밝혔다. 이후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원산지에 대한 연구와 자생지분 

포에 대한 연구를 꾸준하였고, 남흑삼름, 큰별고사리, 제주산딸기 등 다수의 미기 

록식물도 보고하였다.

⑧ 송관필（宋1筆, 1970-） 제주의 난대상록활엽수림대의 식생을 정리하다.

제주의 식생을 남북 위주 비교연구에서 동서방향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제주도 

난대 상록활엽수림대의 식생을 설명하였다.

⑨ 문명옥（文銘玉, 1971-） 제주 분포 양치식물을 정리하다.

제주도 양치식물의 정리에 지금도 애를 쓰고 있으며 2007년도 ‘제주의 양치식 

물’을 통하여 그동안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다고 알려진 식물에 대한 실체를 연구하 

여 28과 59속 158종 4변종 162분류군이 제주에 자생하고, 15과 22속 33분류군을 

분포 의심종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추가적인 종의 발견을 통하여 더 많은 종이 분 

포하고 있으며, 이를 본 저서에 정리하고 있다.

⑩ 강영제（姜英濟, 1959-） 제주의 착생식물을 정리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 열대 산림연구소를 퇴임하고 , 제주의 문화재연구 

에 몰두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큰나무에 착생하여 자라는 착생식물에 대해 ‘제 

주도 산림식생에서 착생식물의 종다양성’ 연구를 통하여 착생식물 20종이 51종의 

수목에 부착하여 자라고 있음을 밝혀냈다.

⑪ 현화자（玄華子, 1974-2020） 제주고사리삼의 생육지와 그 특성을 밝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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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 근무하였고, 제주도 식물에 많 

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제주특산식물인 제주고사리삼의 자생지 연구에 

많은 헌신을 하였다. 2011년에는 그동안 연구해온 결과를 제주고사리삼의 생장특 

성 및 자생지의 식생구조를 통하여 제주고사리삼이 독립적인 소택지 형태로 자라 

며, 생활형이 7월부터 싹이 나오기 시작하여 12월까지 생장하고 이듬해 4월까지 소 

멸되는 과정을 밝혀냈다. 또한 제주고사리삼 자생지인 소택지 내에는 61과 114속 

149종이 자생한다고 정리하였다.

© 송국만（宋國萬, 1975-） 한라산 구상나무 분포를 그려내다.

제주도의 식생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구상나무, 곶자왈 등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 특히 2011년도에는 한라산 ‘구상나무림의 식생과 동태’를 통하여 한라 

산 구상나무의 면적이 8O3.6ha이고 해발 1300m 이상부터 분포하며, 치수발생량 

은 제주조릿대의 피도와 숲틈과의 상관계수가 높음을 밝혀냈다.

® 고평열（高平烈, 1962-） 한라산 버섯을 정리하다.

제주도의 버섯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 ‘ 제주자생버섯의 종다양 

성 연구’를 통하여 제주도의 버섯이 2문 8강 20목 74과 213속 486종 3아종 14변종 

8품종 등 511분류군이 자생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본 저서를 통하여 2020년도 현재 제주자생버섯을 정리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

제주도에 관련한 식물학분야는 제주도라는 지역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연과학분야 연구 전체를 견인한다고 할 만큼 활발한 연구를 해 온 것으로 나타 

났다. 자연과학분야 전체적으로 봐도 해방 이후 최초의 제주도연구라고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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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이덕봉의 ‘제주도의 식물상’논문은 그 이후 우리나라 지역 식물상 연구의 

틀을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제주도에 관한 식물학분야의 연구들은 국내 지역 연구를 선도해 왔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신속하고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어 왔다. 최근에는 식물상에 국한 

하지 않고 생태학, 생리학, 유전학, 발생학은 물론 자원학적 연구에까지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식물학분야 연구는 좀 더 지평을 넓혀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식물상을 파악하기 위한 출현종의 목록과 같은 연구는 과거에는 자원 

의 탐색,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의미를 지녔으나 앞으로는 좀 더 상세한 정보 

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는 한반도와는 달리 화산섬으로서 지사적으로는 생성이 비교적 최 

근이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현재 분포하고 있는 식물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과정 

으로 분포하게 되었는지 그 메커니즘을 밝히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그 

와 함께 제주도는 우리나라로서는 최남단에 속하지만 동북아의 한국과 중국, 일본 

열도 등 다양한 종급원의 중간이라는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들 지역과의 공간적 비교를 통한 제주도의 현상과 변화를 통찰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것이다.

특산종, 희귀성, 국제적 관심도를 비롯한 종의 상태를 명확히 하여 생물학적 환경 

적 가치를 발굴하는 연구도 시급하다. 구상나무, 왕벚나무, 제주고사리삼 등과 같 

은 고유종의 발굴과 끊임없는 인용을 통한 제주도의 중요성 및 가치 제고 연구도 

필요하다. 제주도의 전 지구적 위치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주제선정과 국제적으 

로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동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국제적 트 

렌드를 선도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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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라산 관속식물의 분야별 조사 연구

한라산의 식생에 관한 연구

초기 외국인학자에 의한 연구

제주도 한라산의 식생분포를 최초로 보고한 것은 일본인 야나기다（柳田）가 1908 

년 厂제주도의 산림」을 통해서 보고하면서 제주도의 위치•지세기후•산림면적 

（15,550ha）을 기재하고, 제주도의 산림대를 난대（산록대 ;상록수림대）•온대（낙엽수림） 

및 한대（침엽수림）로 구분하였다. 또한 표고재배를 기록하고 1906년에 표고버섯 

7,500근（2,250원）의 수확을 기술하고 있다. 그가보고한 기록은 대한제국시절에 외 

국인이 국내에 잠입하면 참수한다는국법을 어기고 몰래 제주도에 잠입하여, 그 섬 

의 자원을 조사하여 보고하였다는 점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일제 침략정책 

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으며, 아오야기（靑柳）가 1905에 冬선의 보고 제주도 안내」에 

서 제주도 산림을 경제적으로수탈하고 경영하기 위한 임업적 이용의 후속 사례로 

생각된다.

나카이（中井）는 1914년 무제주도 및 완도식물조사보고서』에서 한라산식물의 수직 

분포를 해안식물대와 산지식물대로 나누고, 산지식물대를 다시 제1대, 제2대, 제3 

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의 명칭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는데, 여기서는 각 대에 

서 자라는 수목이름을 열기하고 각 대의 특징 및 표준식물을 특기하지 않았다.

모리（森）는 文敎之朝鮮（1928）에 1928년 7월 제주도 한라산을 중심으로 제주도하 

계대학강좌 중 동.식물채집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한라산 식물의 수 

직분포를 나카이（中井, 1914）와 비교하고 그 당시 일본 중등학교 식물학 교과서 식물 

분포의 과목 중 수직적 분포에 사용된 명칭을 가지고 제주도 식물의 수직분포론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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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州島 垂直的 植物分布圖

高山植物帶

모리（森, 1928）의 한라산 식물의 수직분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①해안식물대

② 산록대

A. 평야식 물대

B. 산야식물대

C. 난대 림 （상록활엽수림）

③ 교목대（삼림대）

A. 온대림 （낙엽활엽수림）

B. 한대림 （침엽수림）

④ 관목대

⑤고산식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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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최초의 생태학적 접근에서 한라산식물의 수직분포를 논한 것이라 

지금까지도 한라산식물의 수직분포를 설명할 때 인용되는 보고서이다. 그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①해안식물대

해발 50m까지. 나카이(1914)는 해안식물대를 해안에서 표고 250m(부분적으로 

400m)까지로 하였지만 모리는 해안식물이 군락을 이루는 해발 50m까지로 구분하 

였고, 토양은 주로 모래로 된 부식질이 적은 모래 토양이며, 수분 유지량이 적고 강 

한 바람 때문에 수분 발산이 많고 염분도 많이 포함되어 아주 심하게 수분이 부족 

한 특이한 지 역 이 라고 하였다.

분포하는 식물은 주로 다육성이고 두터운 상피 층을 지닌 지상부와 길고 넓게 발 

달한 지하부를 지닌 해안식물이 분포한다고 하였다.

해안식물이 분포하는 지역 중 해안사구에 대한 과거의 기록에서 보면 제주도 서 

부지역과 동부지역의 해안 모래밭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오늘날 비사 방지를 

위하여 몇 세대를 이어오면서 진행된 나무심기와 현대화된 주변 환경 때문에 제주 

도의 모래사장 문제를 잊고 지나가지만 과거에는 협재 인근과 김녕 인근의 모래사 

장은 심각한 문제였던 것을 과거의 기록이 나 구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마수다(樑田) (1935)의「제주도의 지리적 연구」에서 보면 김녕 근처의 모래사장은 

면적이 50여 정보(1정보Mha)에 달하며 바람에 따라 이동면적이 달라지고, 심지어 

는 취락도 매몰된다고 기술하고 있고, 제주도의 모래사장 면적은 약 600여 정보에 

달하여 매년 약 40m의 속도로 내륙으로 진행되므로 당국에서 사방공사에 필요한 

나무심기를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 제주도 해안식생의 일 단면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산록대(Montane and Submontane zone)

해발 50~l,000m. 방목, 경작 및 방화 등의 인위적 영향이 이루어진 곳으로 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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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는 해발 50~l,000m, 북사면은 5O~7OOm의 지역으로서 다시 이 지역을 평 

야식물대와 산야식물대로 구분하고 있다. 이 산록대 안에 하천변이나 급경사면, 암 

벽 부근 등 경작지나 목장으로 사용 될 수 없는 곳에 남아 있는 숲을 난대림대라고 

하고, 산록대는 보존만 되었으며 대부분 난대상록활엽수로 덮여 있을 것이라고 추 

정하고 있으며, 상록활엽수 64종을 열거하고 있다.

(D 온대림대(Deciduous Broad-leaved forest)

북사면 1,000m, 남사면 1,500m. 개서어나무, 서어나무, 물참나무, 졸참나무 등 

이 우점하는 지역을 온대림대라고 하였으며, 하부에는 졸참나무, 개서어나무 등이 

많이 분포하고 상부에는 서어나무, 물참나무가 많이 분포한다고 하였다.

④ 한厂H림14l(Evergreen Coniferous forest)

북사면 1,500m, 남사면 1,700m. 온대림대 윗부분으로 제주조릿대가 번성한 넓 

은 초원이 존재하며, 가시엉겅퀴, 개미탑, 북고추나물 등의 초본식물이 자라고 있 

고, 마가목, 정금나무, 분지나무, 산초나무, 보리수나무, 산사나무 등의 관목이 분포 

하며 이 관목들 사이에 가시엉겅퀴 군락이 있고, 계곡을 향한 사면에는 높이 4~5m 

의 소나무가 있다고 하였다.

이 상부지역에 구상나무가 순림을 형성하고 있고, 이 한대림대 남사면에는 구상 

나무, 주목, 고채목이 드물게 있을 뿐 북사면과 같이 분명한 집단을 이루고 있지 않 

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한라산 남쪽 사면에 해발 1,400m부터 1,800m 까지 울 

창한 구상나무 군락이 존재하고 있어 과연 이 구상나무 군락이 1930년대 후에 이 

루어진 구상나무 군락인지를 조사한다면 현재와 과거 한라산 식생 연구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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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관목대 (Scrub zone)

구상나무 등이 분포하는 한대림을 지나면 교목의 수도 적고 키도 작은 관목대에 

도달한다고 하였다. 이곳에는 주목, 개비자나무, 산딸나무 등의 개체수가 적어지고 

생육상태도 불량해지면서 털진달래, 산철쭉 등이 분포하는 광대한 고원이 있는데, 

이 장소를 관목대라 하였다.

남사면 진달래 군락 사이에 섬매발톱나무, 들쭉나무, 제주산버들 등이 점상으로 

분포하고, 북사면에서는 구상나무로 이루어진 한대림 사이에 관목대가 점상으로 

분포하며, 고채목, 진달래류, 들쭉나무, 시로미, 거제수나무, 섬매발톱나무 등이 섞 

여 자라고 있다고 하였다. 이 관목대 사이의 절벽에는 기형모양의 눈향나무, 주목 

등이 많다고 기록하였다.

⑥ 고산식물대(Alpine Plant zone)

관목대의 상부 해발 1,900m 이상의 정상부근 지역을 말하며 거암이 높이 솟아 

있고 용암이 많이 겹쳐 쌓여 있어 토양이 거의 없는 장소에서 서식하는 건성고산식 

물이 그 용암 사이에 드물게 분포하여 일본이나 백두산처럼 천연의 고산초원은 형 

성되지 못하고 참양지꽃, 두메쑥방망이, 흰그늘용담, 한라장구채, 제주달구지풀, 가 

시엉겅퀴, 섬쥐손이풀, 가는잎잔대, 구름체꽃 등 식물들이 눈향나무나 시로미 사이 

에 분포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산식물대는 분화구 내부와 한라산 정상 남사면에는 잘 발달되어 있으나 북사 

면에는 고산식물대가 넓게 분포하지 않고 대부분 한대림과 관목림이 서로 혼효되 

어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지역에서는 백두산과 우리나라 북부에서 볼 수 있는 습성 

고산식물의 대군락은 출현하지 않고, 적은 규모의 건성고산식물이 용암 사이에 드 

물게 자라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모리(1928)의 보고는 제주도 한라산의 해발고에 따른 식물 분포를 생태 

적으로 조사한 최초의 보고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현대에서 과거 한라산 식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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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계를 고찰할 수 있는 자료로도 가치가 충분하다.

국내 학자에 의한 연구

① 1950년대

1957년 이덕봉이「제주도의 식물상」보고에 제주도 식물상을 정리하여 제주 

도 식물을 관속식물이 1기과 651속 1,248종 217변종（3품종포함）으로 소개하였고, 

1958년 이영노 등은「한라산 화구 내 식물과 토도식물」에서 한라산 백록담 화구내 

의 식물상을 조사하여 17종의 특산식물이 백록담 화구 내에 서식하고 있음을 보고 

하고 구좌읍 토끼섬에 해녀콩이 자생함을 보고하였다.

® 1960년대

국내 학자들에 의한 최초의 종합 학술조사로는 1968년 한라산의 천연기념물 지 

정을 위한 동식물과 지질, 기후 등 종합적인 조사가 있었고, 이 때 식물학의 각 분야 

별로 많은 학자들이 참여한 대규모의 학술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조사에 참여한 

식 물학자들은 박만규（朴萬至, 식물분포 구계상으로 본 한라산의 위치, 양치식물）, 오계 칠 

（吳桂七，기후와삼림군집）, 박봉규（朴奉至한라산의 초지식생）, 이영노（李令魯，특산식물, 상 

록수,단자엽식물）, 이우철（李遇結상록수）, 육창수（陸昌洙，약자원식물）, 김익화（金翼華，선 

태식물） 등으로 국내의 각 분야별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한라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한 최초의 한라산 종합조사였다. 오계칠은 이 보고서에서 한라산 식물의 수직 분 

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I. 한라산 북사면

1）2차초지대

2） 낙엽광엽수림대

A. 졸참나무, 개서어나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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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서어나무, 물가리나무대

3) 상록침엽수림대

4) 관목대

n. 한라산 남사면

1)2차초지대

2) 낙엽광엽수림대

A. 개서어나무, 종가시나무대

A'졸참나무, 개서어나무대

B. 서어나무, 졸참나무대

3) 상록침엽수림대

A. 소나무대

B. 구상나무대 (계곡)

4) 관목대

오계칠(1968)은 이 보고서에서 2차 초지대는 해발 600m까지를 이르며, 이 지역 

의 원식생은 상록활엽수인데 방목•방화 및 벌채 등으로 이차초지대가 형성되어 있 

고, 억새가 우점하고 있으며 국지적으로 과잉방목의 지표종인 고사리 집단이 출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관목림대는 해발 1,600m 이상에서 정상까지 이며 , 북부아한대 성기 후로 수고가 

2~3m 정도의 구상나무, 고채목, 시로미, 들쭉나무와 진달래 등으로 구성된 지역이 

라고 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구상나무의 산정효과(또는krummholz현상, 수목이 고산의 

자연환경에 적응하여 지면에 붙어 포복성으로 자라거나 기형으로 자라는 현상)를 보 고하고, 

구상나무 등 수목이 수고가 4m 이하이고, 산정효과가 있어 이 곳이 교목한계를 벗 

어난 것으로 생각하여 생육형과 산 높이를 기준으로 관목대 및 아고산대로 구분하 

고 있으며, 이는 대만의 합판산의 교목림의 약 2,300m 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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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볼수 있다.

모리（森, 1928）가 고산식물대라고 설정한 1,900m이상의 지역은 백록담 정상 부근 

에 구상나무 관목형이 존재하고 그 사이에 양지꽃, 흰그늘용담 산철쭉군락이 분포 

하는 것으로 보아 고산식물대로 설정하기보다는 빙하기 시대부터 분포하던 식물 

들이 백록담 주변의 가혹한 환경으로 다른 식물들과 경쟁할 기회가 많지 않아 생존 

하고 있는 현상으로 설명하고, 고산식물대의 설정보다는 관목대라는 설정이 타당 

하다고 기술하였다.

특이한 지역으로 l,200~l,500m에 위치한 개미등을 언급하면서 산정효과 때문 

에 제주조릿대가 우점하고 있으며 방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나무 등 침엽수가 

자라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조사 당시보다 약 35년이 지난 현재는 점차 

소나무 숲으로 천이되고 있어 산정효과라는 추정은 불합리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백록담 남사면 계곡을 따라 형성된 구상나무 군락은 한라산 정상부에서 적 

설기간에 차가운 공기, 지속적으로 눈이 녹은 수분이 이 계곡을 따라 흐른다는 점 

에 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계칠（1968）의 남북사면의 등산코스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조사구간이 

한정되었다는 지적을 받는 등 한계가 있다.

차종환（1969）은「제주도 식물의 수직분포」에서 1967-1969년까지 다섯 차례의 답

표 1-1. 한라산 식물의 수직분포（차종환 1969） （단위: m）

구분 북사면 남사면 동사면 서사면

관목림대 1,700-1,950 1,800-1,950 1,850-1,950 1,750-1,950

상록침엽수림대 1,300-1,700 1,500-1,800 1,550-1,850 1,500시,750

혼효림대 1,200-1,300 1,300-1,500 1,300-1,550 1,400시,500

낙엽광엽수림대 600-1,200 700-1,300 650-1,300 650-1,400

초지대 0-600 0-700 0-650 0-650

40 한라산의식물



사와 항공사진에 의한 한라산 식물의 수직분포를 식생의 상관과 생육형에 따라 남 

북사면과 동서 사면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차종환(1969)은 이 보고서에서 새롭게 낙엽활엽수림대의 일부를 혼효림대로 구 

분하고, 혼효림대는 산림의 수관밀도가 낙엽수나 침엽수 어느 것도 70% 이상이 못 

되는 지점이라 하였다. 또한 지질도와 식생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 한라산 조면암질용암지대에는 낙엽광엽수림이 주로 분포하였다.

- 한라산 용암지대에는 관목림이 주로 분포하였다.

- 고근산 용암지대에는 낙엽광엽수림, 관목림 및 개미등의 초지가 포함된다.

® 1970년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주에 거주하는 학자들에 의하여 한라산 식물이 연구 

되기 시작하였다. 오상철(1975)■오현도와 김문흥(1977)■부종휴(1964) 등에 의하여 한 

라산 식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제주도에 거주하는 학자들에 의하여 한라 

산 식물에 대한 연구가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오현도•김문홍 등은 1977년「한라산식물에 관한 연구 - 식물의 수직분포에 대하 

여 -」에서 한라산 동서남북사면의 등산로와 계곡을 따라 해발 100m마다 분포하 

는 목본식물을 정성껏 조사하여 식물의 수직분포를 구분하였다.

이 조사에서 한라산 남북사면은 북사면이 남사면보다 식물분포한계차에 있어 

약 200m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상록활엽수의 한계는 북사면 400m, 남사면 

600m 로구분하였다.

관목대의 수직적 분포는들쭉나무, 백리향 떡버들, 시로미, 눈향나무 등고산성 관 

목의 고도별 출현을 조사하여 구분한 결과, 효돈천 등산로코스와 관음사코스에서 

는 1,400m, 외도천코스에서는 1,600m부터 관목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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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980년대

김문홍은 1985년『한라산 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보고서』에서 한라산의 식생 

을 개관하고 지금까지 관목림대라고 부르는 지역을 다시 고찰하여 해발 1,550m 이 

상의 지역을 북부기후형인 침엽수림대로 설정하면서 기후대로 볼 때 북사면이 남 

사면보다 관목림 이 발달할 요인이 많으나 북사면, 특히 동북사면에서 는 거의 관목 

림이 나타나지 않고, 개미목의 관목림대도 1970년 제주조릿대의 개화에 의해 상당 

히 넓은 면적이 소나무림으로 변하여 진정한 의미의 관목림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 

다. 또, 동사면의 해발 1,500m, 서사면과 남사면의 해발 1,350m, 서북사면의 해발 

1,400m 등부터 관목림이나 초지가 출현하고 있음은 고산 관목림대로 볼 수 없다 

는 점과, 관목림과 초지대의 분포로 볼 때 방목에 의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관목림은 천이의 도중상이나산화에 의해 조성된 것이라 

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한라산 1,400m이상에 형성된 관목대의 형성에 대하여, 대부분 지역은 방목을 위 

한 대규모 화입에 의하여 형성되었고, 일부 지역은 토양수분 및 지질조건으로 고산 

성 관목림이 잔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오늘날 과거 관목대라고 

표현하였던 어리목코스의 만세동산이나 사제비오름 주변의 식생이 시로미, 털진달 

래, 산철쭉군락에서 현재는 점차 소나무 숲으로 천이되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⑤ 1990년대

임양재 등은 1990년『한라산의 식생』에서 여러 연구와 기존 문헌을 토대로 한라 

산의 자연환경, 식물상 식물종의 분포범위, 식물군집, 식생의 분포에 대하여 보고 

하고 한라산 국립공원 지역의 식물군집분류에 대하여 3개 군단, 7개 군집과 1개 군 

락 및 수 개의 아군집으로 보고하였다.

김문홍은 1991년「제주도 식생의 식물사회학적 연구」에서 구실잣밤나무와 후박 

나무의 자연림, 활엽수의 2차림, 초지대 등으로 구분하고, 제주도 식생의 총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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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사회학적 분류를 몇 회에 걸쳐 수행하였다.

강상준 등(1997)은「한라산 구상나무림의 식물사회학적 연구」에서 제주도 한라 

산 구상나무에 대한 식물사회학적 특징을 조사하였다.

기타 지역으로 제주지역 특유의 오름에 대한 식생연구를 들 수 있는데, 제주도에 

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화산활동의 영향으로 약 368개소의 오름이 분포하며, 각 오 

름이 위치한 지역, 해발고도, 인위적 간섭의 영향이 미치는 정도에 의하여 각각특 

이한 생물종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오름의 형태별, 즉 분화구의 모양에 따라 원형분화구•말굽형분화구, 산굼부 

리와 비슷한 평지분화구 및 분화구 내에 습원이나 호소로 이루어진 분화구 등으로 

구별된다. 이러한 분화구의 특성상 일조량•적설•건조시간 등 사면에 따라 다양한 

식생분포를 가지고 있어, 오름의 식물다양성과 종분포의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장소 

가 되고 있으며, 계속되는 불놓기와 방목에 의한 간섭은 오히려 경쟁에 취약한 식물 

들에 대해서는 다른 식물과 경쟁관계가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종피난처로서 유 

용한 지역이고, 600m 이하에 있는 오름정상에 남아있는 식물군락들은 과거 제주 

도 저지대의 식생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되고 있다.

김종원 등(1998)은 습지가 포함된 물장오리, 물영아리, 동수악 등에 대한 식생 연 

구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오름들에 대한 학술적교육적.자원적.환경적 가치에 따라 

자연생태보존지 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제주도 한라산 특산식물로 알려진 구상나무군락과 개체군 생태연구도 임양재 

와 김정언(1990)이「한라산 국립공원 구상나무군집의 재검토」에서 구상나무 군집 

의 재검토와 제주조릿대의 표징종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강상준 등(1997)은 한라 

산 구상나무림에 대한 식물사회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구상나무림의 갱신에 대하 

여 보고하였고, 그 후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구상나무림 등 한라산 아고산대 및 

백록담 분화구식 생에 대하여는 꾸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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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기타장소에대한연구

해발 600m 이하의 저지대로서 상록활엽수림이 분포하는 지역인 비자림, 동백 

동산, 산방산 및 섶섬, 범섬, 기타 부속도서에 대한 생물상 연구도 조금씩 수행되어, 

일찍이 차종환(1970)은「제주도 식물군락의 생태학적 연구」에서 비자림과문주란 

자생지인 토끼섬에 관하여 연구를 수행하여, 비자림의 식생과 문주란 자생지의 문 

주란이 해류에 의하여 제주도에 유입되었다고 추정하였다.

한라산의 식물상에 관한 연구

한라산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지금까지 한라산의 식물상을 별도로 연구한 바는 

없다. 따라서 제주도의 식물상을 전체적 또는 지역적으로 다룬 사례를 살펴보면 다 

음과같이 요약된다.

제주도 식물상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1914년 일본인 나카이에 의해 이루어졌 

는데, 그는『제주도 및 완도식물조사보고서丄에서 제주도산 관속식물은 총 142과 

1,317종(116변종포함)이며 이 중 특산식물은 78종 69변종으로 밝혔다. 이 보고서에 

는 일본명과 한국명을 아울러 밝히면서 생육지역의 환경도 밝히고 있다. 또한 주 

요 수목의 용도, 약용식물, 식용식물 공예용식물이식식물, 제주도식물 연구약사를 

밝히고 있다.

한국인에 의한종합적인 식물상 연구로서 1957년 이덕봉이「제주도의 식물상」이 

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을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제주도 식물을 172과 655속 

1,262종 220변종으로 기록하고 특산식물 31종 2변종이라고 하였다. 1964년 박만 

규는『한라산 및 홍도학술조사보고서』에서 제주도의 양치식물 200종의 목록을 

밝혔으며, 이영노는 같은 책에서 단자엽식물 351종을, 안학수•정인수•박만규는 종 

자식물 1,231종의 목록을 밝혔는데, 이들 모두를 합한 결과는 1,782종이다.

1985년 김문홍은『한라산천연보호구역학술조사보고서』에서 제주도의 관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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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158과 663속 1,453종 2아종 275변종 6품종으로서 총 1,795종으로 기록하였 

다. 또한『제주식물도감』을 출간하여 제주식물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부분적인 조사연구로서 1957년 이영노는 한라산 백록담 화구 내 식물은 52과 

149종임을 밝힌바 있다.

1975년과 1976년 도상학과 박수현은 백록담의 식물을 113속 165종으로, 이영노 

（1957）의 목록에 족도리풀, 구슬오이풀, 솔나물, 쥐오줌풀, 가는층층잔대, 귀박쥐나 

물, 한라사초, 골풀, 둥굴레 등 9종을 추가하였다. 또한 울릉도 나리동에 비교하여 

한라산버들, 섬초오, 세송이바람꽃, 바위미나리아재비 , 한라꿩의다리 , 섬매발톱나 

무, 한라산장대, 털바위떡풀, 한라개승마, 제주황기, 제주달구지풀, 섬쥐손이풀, 두 

메대극, 제주사약채, 좀시호, 좀구슬붕이, 섬질경이, 애기솔나물, 좀쥐오줌풀, 섬잔 

대, 구름떡쑥, 섬쑥, 제주구절초, 바늘엉겅퀴, 좀민들레, 한라사초, 한라꽃창포 등은 

백록담에만 분포하며, 대부분 한라산 특산 또는 한국특산이라고 하였다.

이영노는 1979년「한라산정 식물상의 보존실태에 대하여」를 발표했는데, 실제 

로 이 보고서는 해발 1,500m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백록담이나 정상 

일대라고 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53과 232종의 목록을 제시하면서 식물상의 보존 

실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한라산정의 멸종 위기에 있는 식물로는 산정의 암 

벽에 붙어사는 돌매화나무, 왜솜다리, 들쭉나무, 개들쭉, 한라꽃창포, 시로미, 좀향 

유, 산매발톱꽃, 두메대극, 구름송이풀, 제주황기, 제주달구지풀, 구름떡쑥, 한라구 

절초, 둥근잔대, 구름체꽃, 좀비비추, 산쥐손이풀, 설앵초, 큰앵초, 손바닥난초 등이 

라고 밝히고, 산진달래는 아주 사라졌는지 또는 잘못 기록된 것인지 찾아볼 수 없 

는 실정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상록활엽수의 분포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상록활엽수종의 대부분이 한라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한라산의 상록활엽수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상록활엽수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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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악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인석과 김원은 1972년 발표한「한국 

남부도서에 대한 상록활엽수의 분포와 기후요인과의 관계」에서 제주도를 비롯하 

여 울릉도, 거제도, 남해도, 완도, 진도, 대흑산도 등 도서지역에 대해 당시까지 발표 

된 식물상을 비교하여 상록활엽수는 온량지수 110유선 이상 되는 지역에 많은 종 

이 분포된다고 하였다.

오상철은 1975년 제주교대논문집에 발표한「제주도 상록활엽수의 재검토와 제 

주도내 지역별 분포조사」에서 문헌조사와 채집을 통하여 제주도산 상록활엽수의 

목록을 재검토하고, 제주도 내 지역별 분포를 밝힌 바 있다. 지역은 해안지대•중산 

간지대한라산지대 등 3개 지역으로 나누고 지역에 따라 읍면 단위도로면산과 계 

곡•등산로 등 62개소로 세분하여 조사하였다. 문헌을 재검토한 결과 제주도산 상 

록활엽수는 34과73종 18변종으로 정리되었는데, 실제 현지조사를 통해 분포지를 

확인한 종은 32과 58종 15변종으로 문헌상에 나타난 91종 중에서 73종의 자연분 

포지역을 밝힌 것이다. 또한 제주도 내 상록활엽수의 분포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 

남 해발 600m 이하의 해안지대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산동, 산서, 산북의 

순으로 수종이 줄고 있고, 해발고도에 따라서도 현저하게 줄고 있음을 밝히고 있 

다. 1개소에 30종 이상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산방산 36종, 효돈천 34종, 직사교 

33종, 도순천 33종, 창천계곡 30종의 순으로 많은 종이 확인되고 있는 것도 아울러 

밝히고 있다.

오름의 식물상

1998년 정규영은 자연보존연구보고서에「제주도 이탄습원의 식물상」에서 물영 

아리, 동수악, 물장올의 이탄습원의 관속식 물분포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물 

영아리는 60과 110속 119종 2아종 11변종 2품종으로 134종류가 채집되었는데, 그 

중 10종류가 습지식물이었다. 동수악은 54과 110속 117종 1아종 9변종 2품종으로 

129종류였는데, 그 중 19종류가 습지식물이었다. 물장올은 53과 96속 110종 1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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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변종 3품종으로 123종류였는데, 습지식물은 14종류였다. 또한 이들 조사지역간 

에는 유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영아리에서 할미밀망 솔비나무, 죽 

대 등 3종, 동수악에서 할미밀망, 솔비나무 등 2종, 물장올에서 개족도리 1종의 한 

국특산식물이 관찰되었다고 하였다.

계곡의 식물상

1981년 김문홍은 제주대논문집에 발표한「천제연계곡의 식물상 연구」에서, 천 

연기념물 제 182-7호 천제연계곡의 식물상은 101과 244속 283종 43변종 8품종 총 

334분류군이었으며, 그 중 상록활엽수는 44분류군이었고, 양치식물계수는 1.89 

라 보고하였고, 솔잎란, 물머위, 알록큰봉의꼬리 등의 자생지를 확인하였다.

1980년 이영노는 자연보존연구보고서에「한라산 돈내코지 역 유역 상록활엽 

수의 수직분포를 발표했는데, 돈내코 등산로에서 하효리 해안에 이르는 효돈천의 

양측에서 상록활엽수종 26과 43속 66종이 확인되었고, 고도별로 100m에 58종, 

200m에 59종, 300m에 58종, 400m에 49종 600m에 39종 700m에 33종 800m 

에 24종, 900m에 20종, 1,000m에 10종, 1,100m에 6종, 1,300m에 4종, 1,600m에 

1종이 분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고지대에서 밑으로 내려옴에 따라서 점차적으 

로 종류가 증가하였으며, 이런 현상으로 볼 때 이 지역의 식생은 비교적 잘 보존되 

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파괴되지 않았을 때의 한라산 남사면 식생의 한 모습 

을 연상시 켜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도서지역

추자도의 식물상에 관한 최초의 연구보고는 이창복이 1969년 발표한『추자군도 

의 생물상조사보고서』로, 털산박하, 섬들깨, 곽향등의 분포를흥미로운 점으로 꼽고 

있다. 또한 같은 보고서에 수록된「추자군도의 양치식물상」에서 박만규는 추자군도 

는 양치식물상이 매우 빈약하며, 사수도는 상록활엽수림에 덮여 있으나 도깨비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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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꼬리고사리 2종만이 관찰된다고 밝히면서 7과 11속 12종이 분포함을 보고했다.

1982년 임정환 등은 86과 210속 228종 38변종 4품종의 분포 식물목록을 발표 

한 바 있다. 1985년 김문홍 등은「추자도의 유관속 식물상 연구」에서 상추자도, 하 

추자도, 횡간도, 사수도 등 추자군도 4개 도서지역의 식물분포조사 결과 84과 242 

속 290종 2아종 53변종 5품종으로 350분류군이 분포하고 있음을 밝히고, 가지 더 

부살이, 향나무, 층층고랭이 등이 분포하는 점이 흥미로운 점이라고 하였다.

1980년 김문홍은「제주도 주변 무인도의 식물상」에서 섶섬 157종류, 문섬 118종 

류, 범섬 142종류, 형제도 52종류, 지귀도 77종류, 차귀도 109종류, 관탈도 39종류, 

난도 57종류가 분포함을 밝혔다. 여기에서는 또한 섶섬에 솔잎란, 범섬에 박달목서 

가 자생하고 있으며, 차귀도와 난도에서 해녀콩, 관탈도에서 바위연꽃과 덩굴모밀 

을 확인하였다.

한라산 식물에 관한 주요 저서

학술논문이나 조사보고서 외에 한라산의 식물에 대하여 다룬 주요 저서로는 도 

감류들이 있다.

2001년 이영노•이경서•신용만등은『제주식물도감』에서 양치식물 120종과종자 

식물 980종 등 1,000종을 수록하였다. 이 도감은 조팝나무를 산기슭 양지나 논 밭 

둑에 흔히 나는 낙엽관목이라고 기술하는 등 제주도의 식물분포 상황과는 동떨어 

진 내용이 일부 기록되어 있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한라산 관속식물의 종속지및 분류학적연구

양치식물

식물의 조사 연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에서 

부터 진행되었고, 현대 식물학으로발전하여 왔다. 한국 식물의 조사 연구도 일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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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식물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는데, 양치식물을 전문적으로 다룬 전문가는 초 

기의 조사 연구에 종사한사람이 모두 유럽 사람들이고, 한국 사람은 거의 없었다.

국내 양치식물이 최초로 세계에 알려진 것은 1858년 영국 아테논(Actenon)호가 

동아 지방의 연안을 측량할 때의 일이다. 영국의 큐우식물원 채집가 찰스윌포드 

(Charles Wilford)가 탑승하여 일본, 중국을 걸쳐서 1860년 6월경에 부산, 거문도에서 

식물을 채집하였다. 이 표본은 영국의 식물학자 후커 (Hooker)와 러시아의 식물학자 

막씨모위찌(Maximowicz)가 주로 연구하였는데, 후커는 한국양치 식물을 그의 무양 

치 도보j에, 막씨모위찌는 Melanges Biologiques에 기재 보고한 것이 최초이다.

그리고 정태현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한국식물도감』을 펴냈다.『한국식 

물도감 II』는 1956년에 발간되었는데, 여기에 수록된 양치 식물은 20과 62속 131 

종 37변종 2품종이다. 여기에 사용된 학명과 분류 체계는 나카이(中井猛之進)의 조 

선식물경개 j(1952) 를 따르고 있다.

현존하는 양치식물은 대략 1만 2,000여 종에 달하며, 열대에서 아열대에 걸쳐 

종다양성이 높고 한대나 아한대에는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에는 면적에 비해 많은 

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박만규(1975b)에 의하면 한국의 양치식물은 23과 기속 240 

종 28변종 4품종이며 (총 272분류군), 그 중 특산종은 17종이라 하였고, 일본과는 253 

종이 공통종이고, 중국은 172종, 타이완이 114종, 만주와는 95종이 같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일본과는 2종을 제외하고 모두 공통종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며 양치 

식물상으로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주에는 210여 종에 

이르는 양치식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다른 국가나 지역과 비 

교해 봤을 때 협소한 면적에서 대단히 많은 수의 종이 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 

유는 제주도의 지리적인 입지와 섬의 가운데 위치한 해발 1,950m의 한라산이 갖 

는 미기후 등의 다양한 환경조건으로 일부 설명이 되며, 또한 화산섬이 갖는 톡특 

한 지형 및 지질 또한 양치식물의 종다양성을배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단락에서는 다양한 양치식물상을 갖는 제주의 양치식물 연구사를 시대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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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다루고, 현재의 연구동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① 외국인에의한연구

제주 양치 식물에 관한 연구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관속식물상의 일부분으로 

서 초기에 많은 서구인과 일본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특히 프랑스인 포리(Urbain 

Faurie)와 타케(EmileJosephTaquet) 신부는 1906년부터 제주도의 한라산 양치식물 

을 채집하여 유럽 식물 학자들(Franchet, Leveille,C.Christtensen,Christ H.등)의 연구 

자료로 제공하였다. 이 중 타케 신부가 한라산에서 채집한 채집품(No.2370,1908)을 

스위 스의 양치 식 물연구자인 크리 스트(Konrad Hermann Heinrich Christ ； H. Christ)에 

게 전달하였는데, 크리스트는 1910년에 Dryopteris quelpartensis H. Christ(큰처녀 

고사리)로 신종 발표함으로써 제주의 양치식물을 세계에 최초로 알리는 계기가 되 

었다. 크리스트는 이 식물의 종소명을 ‘quelpartensis’라고 명명했는데, 이것은 제주 

의 라틴명인 ‘Quelpart’와 존재함을 나타내는 어미 ‘-ensis’의 조합으로 ‘제주에 자 

란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타케의 채집품은 1908년 9월 18일, Quelpart, 해발 

1,000m, sepibus Sokpat 에서 채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 뉴욕식물원에 

기준표본1점이 소장되어 있다.

Filed As
Pteridophyte

Dryopteris quelpartensis H. Christ(type)

Determination Dryopteris qu이partensis H. Christ

Location Korea : Quelpart in sepibus Sokpat[o「thog「aphy?] Alt. 1000m(3280. 8ft)

Collector T. Taquet 2370,18 Sep. 1908

Other

NY Specimen ID: 128241

Collection Notes: Collection Date on lavel: 18 7bre 1908=18 Sep. 1908

Specimen Notes : This specimen came from Dr. Rosenstock, Got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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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세계의 국가•지역별 양치식물 종수와 고유종수

출처 : Checklist of World fe「ns-http://homepages.caverock.net.nz/~bj/fernA>IW 일부 발췌, 한국9제주)추가

국가/지역 분류군수 고유종 수 면적 （천 kni） 참고문헌

프랑스 107 1 535,285

Med-Checklist, Vol. 1 (Greater et al, 1984) 

(southern France only); Index synonymique 
de la flore de France (Dergulen, 1993)

태국 652 21 513,115

Flo「a of Thailand, Vol. 3/l-4(Tagawa & 
Iwatsuki, 1979-1989); Pteridophytes in 

Thailand (Boonkeerd & Pollawatn, 2000)

호주 470 159 7,690,849
Census of Australian Vascular Plants(Hnatiuk, 

1990); 디ora of Australia, Vol.48(1998)

뉴질랜드 181 36 270

New Zealand Ferns and Allied 
Plants(Brownsey & Smithdodsworth, 2000); 

A revised classification of New Zealand 

peridophytes with a synonymized Checklist 
of species(Brownsey, Given& Lovis, 1985)

북아메리카 435 138 21,938,931

Flora of North America, North of Mexico, 
Vol. 2 (1993); A Field Manual of the Ferns 

and Fern-Allies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nda(Lellinger, 1985); A Synonymized 

Checklist of the Vascular plants of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Greenland(Kartesz & 

Kartesz, 1980)

남아메리카 3,281 2,271 17,867,545
Ferns and allide plants, with special refernce 

to tropical America(Tryon & Tryon, 1982)

말레이시아 3,227 2,326 2,959,296
Flora Malesiana, Series II： Fern and Fern 
Allies Vol.l-3(to be continued)

중국（티벳포함） 2,563 1,405 9,571,300

Flora Reipublicae Popularis Sinicae(Vol. 2-6); 
Flora of China-Checklist(Missouri Botanical 

Garden, Internet database); Plants of Central 
Asian Vol.l (Grubov, 1963[transl, 1999])

대만 738 125 36
Flora Reipublicae Popularis Sinicae(Vol. 1-6, 
1990ff); Flora of Taiwan, Vol. 1(2nd. ed, 1994)

일본（류큐미포함） 721 129 372,769
Rlora of Japan(ohwi, 1965); Flora of Japan 
Vol.l (Iwatsuki et al., ed.,1995)

류큐（오키나와） 268 14 4.7 Flora of the Ryukyu Islands (Walker, 1976)

몽골 29 0 1,566,500
Key to the Vase니ar Plants of Mongolia 
(Grubov, 1982); Plants of Central Asia 
Vol.l (Grubov, 1963[transl, 1999])

시베리아 

（캄챠카,쿠릴열도, 

아무르, 우수리, 

사할린 등）

193 6

약 11,500,000（시베리아） 

76,400（사할린） 

15.6（ 쿠릴열도） 

518,000（캄챠카）

Vascular plants of Russia and adjacent 
states(Czerepanov 1995, Checklist); Flora 
of the Russian arctic, Vol. 1 (Tolmachev, ed., 

1995); Plants of Central Asia, Vol. 1 (Grubov, 
1963 [transl, 1999])

대한민국 （남한） 272 17 222(99.9)
한국동식물도감 제 16권 식물편（양치식물） 
[박만규, 1975]

제주 229 2 1.83
Enumeratio specierum Filicum in ins니a 
Quelpaert adhuc lectarum(Nakai, 1914); 

제주식물도감(증보판)[김문홍,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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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뉴욕식물원 표본관에 소장된 Dryopteris q니이partensis H. Christ의 설명과 표본사진

타케 신부의 채집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sepibus’는 울타리 또는 돌담의 의미 

로 해석할 수 있으며, ‘Sokpat’은 성판악 등산로 3.5km, 해발 l,050~l,100m의 일명 

‘속밭’지역으로, ‘속밭’지명을 소리나는 대로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이 지 

역은 삼나무가 조림되어 있고 서어나무 등이 숲을 이루고 있지만 과거에는 초원 

지대로 털진달래, 산철쭉 등이 자라 현재의 큰처녀고사리 자생지와 유사하다. 뿐 

만 아니라 이 곳을 경유하는 또 다른 등산로가 있었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기준 

표본 채집지가 이 곳임은 더더욱 명확해진다. 그러나 큰처녀고사리는 동시베리아, 

아무르, 우수리, 일본, 쿠릴열도, 캄챠카, 알래스카, 캐나다, 대만 등 세계적으로 널 

리 분포하고 있으나 현재 한라산에서는 해발 1,000m 이상에서 아주 드물게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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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기준표본 채집지로서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이 종은 학자의 견해 

에 따라 속을 달리하여 Oreopteris quelpaertensis (Christ) Holub 혹은 Thelypteris 

quelpartensis (Christ) Ching 등으로 학명이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종소명 보유의 원 

칙에 따라 제주를 상징하는 ‘quelpartensis’는 종이 절멸된다 하더라도 영원히 사용 

된다는 점을 보면 최초의 기재와 기준표본 채집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큰처녀고사리가 세계에 알려진 지 1년 후인 1911년에는 덴마크의 양치식 

물학자인 크리스텐센 (Carl Friedrik Albert Christensen； C. Chr.) 이 타케 신부가 제주에 

서 채집한 양치 식물 [Taquet no. 3701, isotype(UC394165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을 근거로 Diplazium taquetii C. Chr.(Bull.Acad. Int. Geogr. Bot. 21:69)를 신종으로 발 

표하였다. 크리스텐센은 이 식물의 종소명을 ‘taquetii’로 하여 채집자인 타케 신부 

를 기념하였다. 그 후 칭 (秦仁昌 ； Ren-Chang Ching) 은 1964년 FActa Phytotaxonomica 

Sinicaj라는 잡지에 속을 달리하여 Allantodia taquetii (C. Chr.) Ching 으로 새로운 

조합명을 발표하였으나 국내에서는 국명도 없을 뿐 아니라 종의 실체 여부조차 파 

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준표본 채집지인 제주에서 자생지 확인이 안되고 있어 

종의 실체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한편 1911년 나카이(中井猛之進)는 한국식물상 연구의 일부분으로 한국 양치식물 

상을 11과 37속 125종 8변종 1품종 134분류군로 밝힌 바 있는데, 이 중 104분류군 

의 제주 분포가 드러나 있다. 이것은 부분적이긴 하나 제주 양치식물상에 대한 종 

합적인 최초의 기록으로서 서귀포를 기점으로 한라산 영실, 홍로(서귀), 중문, 법환, 

보목, 효돈 등지에서 채집된 대부분의 타케 신부의 표본과 일부 포리 신부와 이치가 

와(S. Ichikawa)의 표본을 인용하였고, 5종 2변종의 고유식물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 

나 이 연구는 한국 전체 식물상 연구의 일부로서 학명의 처리나 설명, 표본의 인용 

등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나카이는 본인이 직접 제주를 방문하여 현장을 답사하고 채집하여, 1914 

년 동경식물학잡지에 제주 양치식물목록을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당시 제주 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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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copodium integrifolium (Matsuda) Matsuda 

&Nakai(No. 1081 Holotype)

사진 1-2. 나카이(1914)의 연구에 인용된 기준표본과 확증표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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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상을 종합적으로 다루었으며 각 분류군의 최초기재 문헌과 이명, 종간 검색표, 

세계 분포상을 기술하고, 확증표본 인용을 통해 간략한 자생지와 채집장소 등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나카이가 한국의 식물상 연구를 끝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주 양치식물 

상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이유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아마 한국 식물상연 

구 중 제주양치식물상이 매우 독특하고 다양하여 이러한 점에 학구적인 매력을 느 

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나카이의 연구는 제주 양치식물상 연구에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확증표본의 

인용 등으로 그 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현재 밝혀진 제주 양치식물상은 

대부분 이 문헌을 바탕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후 현재까지 어느 연구자도 이 

처럼 확증표본 인용을 통한 양치식물상 연구를 수행한바 없어 아직까지 비교 검토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이 연구는 제주 양치식물연구에 있어 매우중요하 

고 가치가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까지 자세히 다루어진 바 없어 면밀히 분석하 

고 검토설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과거 1911년에 인용한 표본을 재검토하고 나카이가 직

표 1-3. 나카이(1914)의 연구에 발표된 신 분류군

신기재명 기준표본 (Type speciment)

Trichomanes amabile Nakai in rupibns Yangkewi 600mX. 1911 Taquet n. 5307

Trichomanes qu이paertense Nakai in cavemis 30V. 1913 Nakai n.?

Diplazium kodamai Nakai in silvis Taquet n. 2251, n. 5254

Polypodium lineare var. ramifrons Nakai circa Saisy나 Nakai ?

Polypodium lineare var. caudatum Nakai in arborivus sylvarum supra Hongno Taquet n. 5495

Lycopodium integrifolium (Mats나da) 

Matsuda & Nakai
in rupibus Hallasan 700m Nakai n.108l

한라산 식물의 조사 연구사 55



표 1-4. 현재의 양치식물 분류체계를 적용한 나카이(1914)의 채집목록

과명
분류군___________________

표본수(점)
속 종 변종

솔잎란과 (P 에 otaceae) 1 1 3

석송고 KLycopodiacae) 2 8 31

부처손과 (S 이 aginellaceae) 1 1 14

속사! 고 KEquisetaceae) 1 3 4

고사리삼과 (Ophioglo 요 aceae) 2 3 6

고비과 (Osmundaceae) 1 1 4

꿩고사리과 (Plagiogyriaceae) 1 1 2

풀고사리과  (Gleicheniaceae) 2 2 7

실고사리과 (Schizaeaceae) 1 1 4

처녀이끼고 KHymenophyllaceae) 4 5 88

잔고사리과 (Dennstaedtiaceae) 3 5 25

비고사리과 (Lindsaeaceae) 2 2 9

넉줄고사리과 (Davalliaceae) 1 1 6

공작고사리과 (Parkeriaceae) 4 6 28

일엽아재비과 (Vittriaceae) 1 1 2

반쪽고사리과 (Pteridaceae) 1 4 16

꼬리고사리과 (Aspleniaceae) 1 10 1 35

새깃아재비과 (Blechnaceae) 1 1 3

관중과 (Dryopteriaceae) 4 25 138

처녀고시•리고 KThelyperidaceae) 4 12 49

우드풀과 (Woodsiaceae) 6 24 68

고란초고 KP 이 ypodaceae) 8 15 71

네가래과 (Marsileaceae) 1 1 3

생이가래과  (Salviniaceae) 1 1 1

물개구리과 (Azo 이 aceae) 1 1 1

계 (25과) 55 135 1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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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채집한표본까지 총 618점이 인용되었고, 제주 양치식물은 12과 38속 138종 6변 

종으로총 144분류군이 분포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 중에는 새롭게 명명된 신 

분류군이 6분류군, 고유 양치 식물이 신분류군을 제외하고 4분류군으로 밝히고 있 

다. 하지만 이후 종속지적 연구 등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다른 분류군에 통 

합되거나 계급에 변화가 생겨 이 당시 신종 혹은 신변종으로 명명된 분류군들은 현 

재 긴 다람쥐꼬리 [Lycopodium integrifolium (Matsuda), Matsuda & Nakai] 만 별개의 종으 

로 인정되 고 있으나 분류학적 실체가 모호한 상태이 다

이처럼 나카이의 연구 이후 많은 분류군들이 계급의 변화와 통합, 분리가 이 

루어 졌으며 이것을 현재의 분류체계에 적용시켜 보면 나카이가 기록한 12과 38 

속 138종 6변종 총 144분류군은 25과 55속 135종 1변종 총 136분류군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 제주도에 분포하는 물부추과(Isoetaceae)와 줄고사리과 

(Oleandraceae)의 식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과에 걸쳐 기록된 것이며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대단한 연구 성과이다.

이 연구에 사용된 표본들은 총 618점으로 이 중 타케 신부의 표본이 398점, 포 

리 신부 131점, 나카이 75점, 모리(森爲三,MoriTamezo) 10점, 이치가와 4점 등으로 

타케 신부의 표본이 65 %에 달한다. 이 표본들은 1906년에서 1913년에 걸쳐 채 

집되었으며, 1913년 채집품은 나카이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채집지가 정 

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제주 전역에 걸쳐서 채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 

다. 오성찬(1992) 등에 의해서 추측할 수 있는 채집지로는 한라산(Hallasan, 113점), 서 

홍동(Hongno, 홍로,74점), 조천(Choten, 조천), 상효•신효•하효동(Hioton, 효돈), 한동리 

(Hangdong, 한동), 호근동(Hokanri, 호근리), 녹하지 악(Nokatji, 녹하지), 보목동(Polmongi, 

볼몽이), 사수도(Saisyu), 섶섬(Sepseum), 대정(Taichong), 중문동(Tpjoungmouni), 예례동 

(Yelloi), 영 실(Yengsil), 신례리 (Yetchon, 예촌) 등이다.

이러한 나카이의 연구 중 주목할 만한 식물로는 줄석송, 비늘석송, 큰반쪽고사 

리, 선녀고사리, 털별고사리, 밤잎고사리 등이 있는데, 이러한 종들은 나카이(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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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현재까지 자생지가 밝혀지고 있지 않은 종으로 표본 확인을 통해 실체 여부 

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중 큰반쪽고사리와 밤잎고사리는 필자가 

직접 표본을 확인한 결과, 큰반쪽고사리는 정확한 동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 

시 협소한 지역에만 분포하는 국지적인 분류군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밤잎고사 

리 확증표본의 경우는 엽형과 포자낭군의 배열 등을 감안할 때 창고사리［Colysis 

simplicifrons(Christ)Tagawa］의 오동정으로 판단된다. 이후의 제주 양치식물 목록을 

보면 모두 밤잎고사리를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나카이의 문헌을 

인용한 결과이다. 참고로 밤잎고사리는 아열대성 식물분자로서 일본 내에서도 큐 

슈의 남부지역 일부에만 분포하는 종으로 식물지리학적으로도 제주에 분포하기는 

매우 힘든 종이다.

이러한 나카이의 결과는 제주도 전역의 표본 인용을 통해 채집지를 정확히 밝힘 

으로써 신빙성을 매우 높게 하고 있다. 또 종합적인 양치식물상의 연구결과로 생각 

되며, 현재까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의 양치식물 목록작성에 이용하는 점을 감 

안할 때 정확한 제주양치식물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나카이의 확증표본을 입 

수하여 정확한 종의 검토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모리(森爲三)는 1909년 이후, 한국 각지의 식물을 조사한 자료와 도쿄제국대학 

표본실에 보관되어 있는 한국 식물 표본을 조사•연구하여 1922년에『조선 식물 명 

휘』라는 식물 총목록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식물은 160과 888속 2,904종 

506변종이었다. 그 중에 양치식물은 12과 43속 214종 11변종이 수록되어 있으며, 

또 1928년에는「제주도 소산식물 분포」라는 논문에서 제주도의 양치식물 12과 38 

속 140종 6변종을 보고한 바가 있다.

1940년에 전라남도 교육회가 편찬•발행한『전라남도 식물지j는 제주도를 포함시 

켰고, 양치 식물이 14과49속 149종 12변종이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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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인에의한연구

한국인에 의한 제주 양치식물에 관한 연구는 식물상의 일부로서 혹은 단편적인 

연구의 일부로만 수행되었을 뿐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한 결과물은 전무하다. 게다 

가 연구 수행 당시 정확한 표본인용을 통해 식물상을 밝힌 것이 아니라 목록작성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기록된 종의 실체나 실존여부를 파악하기 매우 힘들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해방 이후 한국양치식물 연구를 통한 제주양치식물상을 되짚어 보고, 

현재까지 새롭게 밝혀진 양치식물들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박만규는 한국 양치식물상을 집대성한 학자이다. 1949년에 우리나라식물명감에 

양치식물을 취급하고, 학명한국명한자명일본명을 대조시켰으며, 또 그 분포지를 

밝혔다. 국명은 이미 발표된『조선 식물 향명집』에 따랐고, 없는 것은 새로이 만들어 

서 발표하였다. 그리고 1961년『한국 양치식물지』에서 한국산 양치식물23과 68속 

243종 34변종 4품종을 밝혔으며, 강 목, 과, 속, 종의 검색표를 만들고 다시 각 종에 

대하여서는 그 기재문과 산지, 분포지를 밝혔다. 또한 1964년에는 r한라산 및 홍도 

학술조사보고서』에서 제주도의 양치식물200종의 목록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연 

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1975년에는 과, 속 등을 정리하고『한국양치식물도감』을 펴 

내 한국양치식물을 23과기속 240종 28변종 4품종 총 272분류군을 총목록으로 밝 

힌 바 있다. 여기에 나타난 제주 분포 양치식물은총 200분류군으로 나타나 있다.

그 후 제주도 양치식물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었으나 많은 국내 학자들이 

1980~1990년대에 걸쳐 양치식물에 관한 연구를수행하였다（권선영과오용자, 1988; 

송은섭 등, 1986 ； 오용자와 이창숙, 1982,1991,1992,1993 ； 이창숙과오용자, 1986,1987,1988, 

1990a, 1990b; 이창숙 등, 1993 ； 이창숙과 원행숙, 1982）.

1992년 김문홍에 의하면 제주에는 19과 64속 221종 8변종 총 229분류군이 분 

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중 고유식물 2종을 제외하면 모두 일본과의 공통종으로 

한반도와의 공통종보다 훨씬 더 많다. 이러한 점은 현화식물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제주도가 갖는 지리학적 위치에 기인 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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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양치식물상은 그 분포 여부 및 실체가 불분명한 분류군이 다수이며, 학자 

에 따라서는 오동정 등에 의한 오기를 감안한다면 170~190분류군 정도가 분포하 

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양치식물학계의 획기적인 사건으로서 일제 강점기 이 

후 최초로 신속 신종인 제주고사리삼(Mankyuadrejuense B.-Y. Sun, M. H. Kim &C. H. 

Kim)이 발표되었다. 고사리삼의 발견은 식물계통학 연구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 

다. 제주고사리삼은 포자낭이 두 줄로 주변부에 매몰되어 있고 아랫부분이 1~2회 

분지한다는 점, 영양소엽이 세부분으로 나뉘고 다시 각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뉜 

다는 점 등으로, 다른 유연 분류군과 달라 20()1년 전북대학교 선병윤 교수 등에 의 

해 택손(Taxon)지에 신속 신종으로 기재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일제강점기 이후 육 

상식물로는 처음으로 국내에서 특산 속이 밝혀지게 됨으로써 양치식물군의 계통 

을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주고사리삼이 근래에 학 

계에 보고된 이유로 인해 현재까지 최초의 게재발표와 2004년 김철환에 의한 제 

주고사리삼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만이 수행되었을 뿐 이 식물의 입지특성, 생리, 

생태학적 특성 보호방안 등이 전혀 연구되고 있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

그 후 2002년 8월에 일본 양치식물학자인 나카이케(中池敏之)는 일본양치식물 

연구회 회보에「제주도(한국)의 양치식물」이라는 글을 통하여 1995년 4월 22~24일 

에 걸쳐 채집된 제주도산 양치식물을 검토하고, 신종으로 보이는 寸#>그夕夕〒水' 

5/(Crypsinus 속, 일명 신칭) 1분류군과 夕 方 寸 三l"i丄父[Dryopteris fbrmosana (Christ) C. Chr.], 

'V 夕 方 J"『7 크 t'(Dryopteris 속 ?), 十 3■ 夕夕 S/ 써''[Depariapetersenii (Kunze) M. Kato], t / 

才三三干丁"'/^'y(Cyrtomium속?), 匕白/丄夕 'J7>(Neocheiropterisensatavar.platyphylla 

Tagawa), V '7 "tf 方 으 夕"(Pteris nipponica Shieh), 干 V Jf’7" V'元 '〉' [Cyrtomium fortune! var. 

clivicola (Makino)Tagawa] 등 7분류군의 미기록 양치식물을 거론한 바 있다. 여기에서 

언급된 식물들은 이후에 제주에서 인식되어 확인된 분류군도 있으며, 아직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분류군도 다수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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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는 문명옥 등에 의해 북제주군 김녕과 수악계곡 등에서 한국 미기록 

양치식 물인 검은별고사리와 계곡고사리가 확인되어 발표되었고, 2014년도에는 

큰별고사리 (Cyclosorus penangianus (Hook.) Copel.), 오름깃고사리 (Pteris fauriei Hieron.) 

등도 발표되었으며, 비공식적으로 현재까지 다수의 종들이 기록되고 있다.

제주 양치식물에 대한 연구는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는 제주 식물상 연구의 일부 

에 그쳤는데, 이러한 점이 현재 제주 양치식물 총목록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식물상 조사시 인용된 표본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기록 

된 분류군의 실체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되어 새 

로운 분류군이 추가되거나 갑자기 목록에서 삭제되고 있으나, 어떤 연구자도 타당 

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확증표본을 통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과거 양치식물군은 문헌과 정보부족 등으로 식별과 동정에 어려움이 많았을 뿐 

아니라, 전공자의 수도 매우 적어 홀대받는 학문분야로 여겨 왔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새로운 종들의 분포지와 실체가 드러나고 양치식물의 유용성 등이 널리 알 

려짐에 따라 최근에는 비전문가 그룹의 참여 또한 늘고 있어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제주도는 국내 양치식물의 70% 이상이 분포하고 있을 뿐 아니 

라 독특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어 다양한 지리적 분포의 요소들을 두루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은 현화식물 못지않게 제주 식물상의 특별한 구성요소로 인정받고 있으 

며, 2001년 제주고사리삼의 신속 발표 이후 제주 양치식물 연구의 새로운 중흥기 

를 맞는 것으로 보인다.

종자식물

한라산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에 대한 종속지 및 분류학적 연구는 이미 타케 신 

부와 포리 신부에 의해 채집된 표본을 근거로 많은 서구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 

다. 또 이시카와를 비롯한 일본인들에 의해 채집된 표본들을 근거로 나카이가 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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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에 이르는 신종 발표도 했다. 모두가 한라산 식물에 대한 분류학적 연구의 일부 

이지만 그 중에서 특기할 만한 연구로 윌슨의 구상나무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의 침엽수를 연구하고 있던 아놀드식물원의 윌슨은 그의 연구실에서 포리 신 

부가 한라산에서 채집한 구상나무 표본을 재료로 잎의 단면을 만들어 비교 연구한 

결과, 제주도의 Abies속 식물이 특산종이 될 것이라고 보아 1917년 실지조사를 통해 

서 1919년에 나카이의 동의를 얻어 구상나무(AbieskoreanaWilson)라고 발표했다.

1970년 이창복은 구상나무의 솔방울 색깔을 기준으로 푸른구상나무와 붉은구 

상나무 등 2개의 신품종을 명명함으로써 구상나무는 기본품종과 검은구상나무 

를합쳐 4개의 품종을가지게 되어 변이의 폭이 매우 넓은종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창복(1970)은 신품종 명명 당시 구상나무가 한국특산종으로 윌슨이 명명하게 

된 경위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즉, 당시 구상나무가 처음 전문가에게 발견된 것 

은 1907년 5월이었다. 포리 신부는 당년 5월에서 8월 사이에 l,000~l,800m에서 

수차 구상나무를 수집하였다. 1909년 7월에는 우리나라 식물자원의 개척자인 타 

케 신부가 이 지역과 지리산 1,0004,840m 지대에서 이를 수집하였다. 이 표본은 

아놀드수목원 표본관으로 보내졌으나 감정되 지 않은 채 1920년까지 보관되 었다. 

1915년 일본인 나카이는『지리산 식물조사보고서j(23면)와『제주도 식물조사 보고 

서』(13면)에 이 식물을 분비나무로 수록하였다.

1915년 10월 31일부터 11월 5일 사이에 동아식물의 권위자였던 윌슨은 나카이와 

더불어 이 지역에 도착하였을 때 구상나무는 분비나무와는 다른 새로운 종임을 발 

견하고, 당시에 수집한 것을 기준표본(No. 9486a)으로 하여 구상나무라고 명명하였 

다. 구상나무는 겉으로 보기에 분비나무와 같으나 수피가 보다 거칠고 잎이 짧으며 

(길이 8~20im, 보통 10~15mm, 너비 2~2.5mm), 수지구는 표피에 가깝고 구과의 포린이 겉에 

나와서 뒤로 젖혀지는 것이 다르다라고 기록한 바 있다.

한편 구상나무 명명의 기재문을 보면, 윌슨은 한라산에서 1917년 10월 31일과 11 

월 5일 채집한 표본번호 9486과 9486a를 기준표본으로 하고, 1907년 5월, 6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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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나무 최초기재문

（J. Am. Arb. f：1：l88-189（1920）

윌슨이 한라산에서 촬영한 구상나무 

（미국하버디대학 아놀드수목원 소장 자료）

아놀드수목원에 식재된 구상나무. 이나무에는 1917년 

윌슨이 한국에서 채집한 종자로 심었다는 표찰이 

붙어있음（2004년 5월 촬영）

사진 1-3. 구상나무 최초 기재문과 아놀드식물원에 식재 전시된 구상나무

월, 8월 포리 신부가 채집한표본번호 1517,1518,1519,1520,1522, 타케가 채집한표 

본번호 3263, 3265, 3266, 그리고 윌슨 자신이 1917년 11월 16일 지리산에서 채집한 

표본번호 9602 등을 증거표본으로 명명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윌슨은 신종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지리산과 화 

산섬 제주도에 분포하는 종으로 한국의 식물상에 가장 흥미로운 종의 하나이며, 수 

형이 피라미드형이고, 수피가 깊게 갈라져 거칠고 포린이 젖혀지는 특징을 갖는다.” 

고 하였다. 그 외에도 한라산과 지리산에 있어서 구상나무림의 생태를 약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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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나무는 중간 수령정도까지 매우 아름다우며, 가지가 밀생하고, 하부의 가지 

는 지면에 붙어 자라기 때문에 넓은 피라미드형의 수형을 형성한다.”라고 하고 있 

다. 또한 이 종은 나카이가 분비나무(A. nephrolepis)와 혼동했으나 이러한 지적에 동 

의했으며, 처음 발견한 포리 신부 표본과 타케 신부 표본이 수년간 미동정 상태로 

남아 있었던 사실 등 발견에서 명명까지의 경위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당시 수집한 

종자에 의해 아놀드식물원에 재배되고 있음도 밝히고 있다.

기타 한라산에 나는 식물을 주 대상으로 한 그 후의 연구들을 보면, 1978년 김문 

홍과 허인옥은 비록 자생식물은 아니지만 제주산 재래감귤 7종의 잎, 소지, 열매, 

종자 등의 형질을 관찰하고 기재하여 검색표를 작성하였고, 같은해 김경식과 김문 

흥은 엽 표피와 엽병의 횡단구조 및 염색체수 등을 관찰하였는데, 광귤의 경우는 4 

배체로 2rl=36이고 나머지는 모두 2n=18개임을 밝혔다. 또 고월자 등(1982)은 플라 

보노이드(flavonoid)계 및 관련된 성분상을 상호비교하여 유연관계를 논한 바 있다.

1980년 김창민과 고월자는 제비꽃속의 12종에서 메탄올(MeOH) 가용부와 비당 

체부분을 박층 크로마토그래피 법(TLC)으로 검토하여 화학적 친화성을 분석하였다.

1986년 선병윤은「한국산 녹나무과 식물의 분류학적 연구」에서 육지부에 분포 

하는 종들을 포함하여 주로 제주도산의 녹나무과 식물에 대한 종속지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1991년 김한용은 제주도내에 산재해 있는 재래감귤에 대한 분포상황을 조사하 

고 특성에 따른 재분류를 시도하였다. 유용형질과 유전표지로서의 신초마쇄물의 

갈변 및 응고여부를 분석하여 제주도 재래감귤의 학명을 확인하고, 제주 재래감귤 

12종에 대한 검색표를 작성하였다. 또한 32개의 양적 형질과 35개의 질적 형질을 

조사하여 유사계수를 이용한 종간 근연관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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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산 및 희귀식물에 관한 연구

1968년 이영노는 특산식물로 바늘엉겅퀴, 한라구절초, 좀민들레, 한라송이풀, 

애기솔나물, 두메대극, 섬바위장대, 제주황기, 제주달구지풀, 솔비나무, 제주당귀, 

한라개승마, 바위 젓가락나물, 한라꿩의다리 , 섬쥐손이 , 섬매발톱나무, 좀갈매나 

무, 병개암나무, 사옥, 소귀나무, 제주조릿대, 가시복분자딸기 등22종을들고, 주로 

1,500m고지 이상의 지역에 많이 난다고하였다.

1970년 이창복은 구상나무의 신품종으로 푸른구상나무와 붉은구상나무를 새 

롭게 밝힌 바 있다. 1973년 호타(Hotta)는 산뽕나무의 두 신변종 Moras bombycis 

Koidz. var. sashuensis Hotta와 var. sybulata Hotta를 발표하였다.

1975년 박만규는 제주도 식물 중 파초일엽, 다시마고사리, 지네발란을 절멸한 것 

으로 간주되는 식물로 구분하였으며, 솔잎란, 좀새깃고사리, 암풀고사리, 나도풍란, 

콩짜개란, 비자란, 백운란, 한란, 풍란, 돌매화나무 등과 재래감귤 중 홍귤, 병귤, 당 

유자, 산물, 단진귤 등을 멸종위기에 처한 종으로 특별한 보호조치를 촉구하였다.

1985년 이창복은 한라산에 자라는 1,624종류 중에서 305종류의 특산식물과 

희귀식물을 조사하고, 특산식물 89종류 중에서 74종류는 한라산에서만 자라는 

특산식물임을 지적하였으며, 특산식물 이외의 216종류는 식물분포상 분포한계지 

역에 놓인 것이 대부분이므로 희귀식물로 다루었다. 또한 305종류는 80과 2()1속 

293종 5변종 및 7품종이며, 그 중에서 북방계 1종과 신품종 3개는 처음 밝혀진 것 

이었는데,26종은 문헌에는 있으나 자생지 확인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한라산은 지리적 위치와 지형적 다양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특수하여 그 

에 따른 희귀식물의 종수도 다양하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도 어 

느 지역보다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1991년 고강석 등은「제주도의 멸종 위기식물에 관한 연구」에서 1989년 환경처에 

서 지정한 93종의 특정 동식물 중 59종 중 제주도에 자라는 것으로 알려진 22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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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멸종위기에 있다고 추천한 종 등 40종에 대해서 한라산 영실에서 정상 

에 이르는 지역, 어리목에서 정상에 이르는 지역, 서북벽 및 서벽 일대, 백록담 주변, 

동수악, 윗세오름, 선흘리 동백나무 숲, 서부산업도로 주변 및 고산 공항 예정지, 협 

재굴, 산굼부리 분화구, 비자림, 천제연, 제주시 아라동, 성산, 한라산 1100고지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제주도에 자생하는 멸종위기식물은 40종이며 그 중 20종이 특 

정 동식물 지정 보호되고 있으며, 동수악, 선흘리 상록수림, 비자림, 산굼부리, 한라 

산 고산지대, 1100고지 등 6 곳은 특별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특정동 

식물로 지정된 20종 중 솔잎란, 나도풍란, 흰등심붓꽃, 풍란, 삼백초, 왕자귀나무, 황 

근 등 7종은 자생지로 기록되어 있는 곳에서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국미기록식물도 계속 밝혀졌는데, 1976년 이창복은 무주나무와 야고를 보고 

하였으며, 1984년 김문홍은 자생식물인 비양나무와 초령목, 귀화식물인 흰양장구 

채, 가시가지풀, 애기달맞이꽃 등 5종을 보고하였다.

2001년 선병윤 등은 양치식물 신속 Mankyua Sun B.-Y, M. H. Kim & C.-H. Kim 

(2001)을 발표하여 제주도의 유일한 특산속을 설정하였다.

2002년 문명옥 등은 검은별고사리와 계곡고사리를, 2004년에는 문명옥 등이 

성널수국을, 같은 해 송관필 등은 주걱비름을 보고하였다.

1975년 박만규는자연보존지에 보고한「한국식물 중 절멸 또는 그위기에 있는 것 

과 희귀종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국내에서 절멸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6종류인 

데 제주도산으로 섶섬의 파초일엽과 산방산의 지네발란을들고 있다. 절멸의 위기에 

있는 것은 13여 종인데, 제주도산으로 솔잎란, 좀새깃고사리, 암풀고사리, 나도풍란, 

콩짜개란, 비자란, 한란, 풍란, 돌매화나무, 그리고 재래종의 감귤류를들고 있다.

1980년 이창복은 관악수목원연구보고에 발표한「멸종위기식물의 보존」이란 제 

하의 논문에서 “제주도 남쪽에 있는 섶섬의 파초일엽은 열대지방에서 흔히 자라 

는 종류이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섶섬에서 밖에 볼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 섶섬은 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북쪽한계선이란 점에 있어서 식물학도들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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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게 되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생존의 한계선상에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 

고 있는 처지였으므로 한그루 두 그루의 채취가 결국 모조리 없어지는 결과를 자아 

내게 하였다.”라고 한바 있다.

1985년 이창복은 서울대 농대 연구보고에 발표한「한라산의 특산 및 희귀식물」에 

서 305종류가 특산식물이거나 희귀식물이라고 하였다. 한라산에 자라는 특산식물 

은 89종류이며, 그 중 74종류는 한라산에서만 자라는 특산식물임을 지적하고, 특산 

식물 이외의 216종류는 식물분포상 분포한계지 역에 놓인 것이 대부분이므로 희귀 

식물로 다루었다. 이와 같은 특산식물과 희귀식물은 모두 305종류로서 80과 2이속 

293종 5변종 및 7품종이며, 그 중에서 북방계 1종과 신품종 3개는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었고, 26종은 문헌에는 있으나 자생지 확인은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1982년 이창복은 대한민국학술원논문집에 발표한「우리나라 특산식물과 분포」 

란 제하의 논문에서 우리나라 특산식물은 61과 172속 339종 46변종 22품종 총 

407종류로 밝히고 있다. 지역별 분포에서는 지리산 46종류, 백두산 42종류, 울릉 

도 36종류, 금강산 34종류, 설악산 23종류, 서울 22종류, 백양산 16종류, 광릉 16종 

류, 낭림산 16종류, 괴산군의 군자산 14종류, 속리산 14종류, 부전고원 12종류, 관모 

봉 12종류, 백운산 12종류 등인 데 비하여 한라산은 75종류로서 이들 지역에 비해 

서 월등히 많은 특산식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983년 이창복은「우리나라 특산식물의 개관」에서 우리나라의 특산식물을 339 

종 46변종 22품종으로 정리하고, 그 중 한라산에 자라는 특산종이 75종류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리산 46종류, 백두산 42종류, 울릉도 36종류, 금강산 34종류, 설 

악산 23종류, 서울 22종류, 그리고 백양산, 광릉, 낭림산이 각각 16종류, 속리산 14 

종류, 백운산, 부전고원, 관모봉이 각각 12종류라고 하여 한라산에 특산식물이 가 

장 많이 분포함을 강조하고 있다.

1983년 이영노는「한라산의 희귀 및 특산식물」에서 한라산의 특산식물을 66종 

으로 정리하였고, 그 외의 희귀식물24종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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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영노는 자연보존연구보고서에 발표한「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실 

태조사연구’」에서 39종류의 희귀식물에 대한 현황 서식처 및 생태, 보존조치, 보존 

방안, 재배여부, 기재 및 분포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중 제주도에 분포하는 종들 

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솔잎란은 제주도 절벽 틈에서 자라며 그 수 

도 적다. 절멸의 위기에 직면할 정도로 생활 장소가국한되어 있다. 제주도가분포상 

의 북한계 지역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생육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파 

초일엽은 아열대성 식물분자로서 제주도 섶섬이 이 식물의 분포상 북한지대가 된 

다. 8-15 광복 직후 혼란기에 벌목으로 산림이 많이 훼손되어 파초일엽의 생육환경 

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눈에 띄는 대로 캐낸 탓으로 자생지에서는 절 

멸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화원에서는 관상용으로 화분에 널리 재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 국한되어 자라는 난대성 상록양치식물로 가치가 있다.

금억새는 직접적인 위협 아래에 있지는 않지만 한 곳에 제한되어 분포하고 군락 

도 적으므로 희귀하다. 이 종은 참억새와 유사한 식물이나 화서, 소수, 까락, 호영에 

있는 털 등이 황금색을 나타내고 영양기관도 황록색을 띠는 점이 다르며, 분포도 

흔한 참억새와 달리 매우 제한되어 있는 곳에만 나타난다.

금강애기나리는 우리나라 특산종으로 비교적 높은 산에 자라며 분포지역은 많 

으나 개체군의 수는 적은 편이다. 우리나라 특산종으로서 애기나리속에 속하는 식 

물이지만 잎, 꽃, 열매의 특징 이 Streptopus속과 유사하고 또한 애기나리속의 다른 

종들과도 차이가 있어 분류군의 위치에 대해 학자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식물이다.

한라돌창포는 우리나라 제주도 특산종으로 근래에는 등산객들의 증가로 생육 

환경이 많이 파괴되어 희소해진 식물이다. 한국특산종으로서 가치가 있다.

뻐꾹나리는 중부 이남에만 자라는 한국 특산식물로 분포지 역은 비교적 넓으나 

개체군의 수는 적다. 뻐꾹나리속 식물은 동아시아에서부터 인도에 20여 종이 분포 

하고, 일본에는 10여 종이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뻐꾹나리속에 이 식물 한 종뿐이 

며 더욱이 특산종으로서 중부 이남에만 자생하므로 그 가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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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란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동쪽 토끼섬에 한정되어 자생한다. 관상용으 

로 제주도 시내 곳곳에 이식해 놓은 상태이고 전국 각 지역에서 관상용으로 재배한 

다. 제주도 한 곳에만 자생하는 식물로 아프리카, 아시아, 북남미 해변의 비슷한 생 

육지로 연결되어 있어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다.

개상사화는 특산식물은 아니지만 일정지역에만 한정되어 생육하고 특히 관상요 

인으로 채취되므로 개체군의 수가 감소되어 가고 있는 종이다. 지리적으로 한정되 

어 분포하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고 사람들이 즐겨 찾는 식물이므로 원예가들 

의 연구가 필요하다.

대흥란은 분포지역과 개체수가 극히 적은 희소한 식물이다. 녹색식물이 아니며 

무엽인 난과식물로서 매우 희소한 식물자원이다. 천마는 한방에서 산삼에 못지않 

은 효과가 있는 약재로 인식되어 마구 채취되고 있다. 또 이 식물은 사람의 손만 닿 

아도 죽게 되므로 재배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따라서 종 보존의 위협을 받고 있 

다. 한의학에서 괴경은 강장제로서 신경허약 현기증 및 두통에 사용하는 주요 약재 

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난과의 Gastrodia속을 대표하는 식물이므로 속 보존을 

위해서 가치가 있다. 순채는 중부 이남의 연못이나 방죽에 자라는 식물로서 근래에 

는 농지화, 저수지 및 댐 건설 등으로 생육지가 감소되어 위기에 처해 있다. 더욱이 

어린 순을 식용으로 하기 때문에 가공하여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 

서 생육지 파괴와 식용을 위한 채취가 계속된다면 절멸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식물이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수련과 식물 중 Brasenia속은 순채 1종뿐이므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큰 수생식물이다.

모데미풀은 우리나라의 특산 종으로 지리산정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지역적으로 

는 광범위하게 분포하지만 쉽게 발견하기 어려우며 개체군의 크기가 극히 작아 종 

보존이 불안한 종이다. 우리나라의 특산속 식물로 세계적으로 1속 1종으로 그 가치 

가 크다.

매화마름은 본 종을 확인하기 위해 문헌에 기재된 장소, 표본에 기록된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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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부터 현재까지 수년간 수차에 걸쳐 답사한바 있으나 발견하지 못 하였고, 또 

한 근래에 채집된 보고도 없으므로 절멸된 것으로 본다. 환경적 변이를 잘 나타내 

는 수생식물로 잎의 형태가 다양하여 생태학적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는 식물이 

다. 또한 분류학적으로 속의 위치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한 식물인데 멸종된 것 

으로 여겨져 안타깝게 생각되는 식물이다. 돌매화나무는 중부이남에서는 유일하 

게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 근처의 암벽에 붙어 자라는데, 등산객의 증가와 채취로 

인해 생육지가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대성 식물인데 그 분포환을 벗어나 한라 

산에 격리분포하고 있어 식물지리학적으로 보아 중요한 식물이다. 우리나라에는 1 

속1종이므로 더 귀중하다.

제주특산속이었던 두잎감자난초속은 1969년 한국식물학회지에 발표한 이우 철 

의「한국 특산속식물에 대하여」를 원용하여 설명하면, 이 속은 난과에 속하며 두잎 

감자난초(D.coreammi) 1종이 있는 다년생 초본식물이다. 이 식물은 1935년 마에카 

와(F. Maekawa)박사가 신속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 식물은 1907년 포리 신부가 제주 

도 한라산에서 최초로 채집한 것으로서 1908년 피네(Finet) 씨에 의하여 Oreochis 

coreana로 발표되 었던 것이다. 그러나 마에카와(F. Maekawa)는 포리의 동일 번호의 

표본과 1908년 타케 신부가 채집한 표본으로 감자난초속에는 화분괴에 자루가 

명확하나 이에는 없다는 이유로 신속으로 설정했던 것이다. 속명 Diplolabeilum은 

순판이 겹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최근 이영노박사에 의해 한라김자란(Oreorchis 

/M//a«mensisY.N.Lee&K.S.Lee)이라 신칭하였으나 최근에는 Oreprchis coreana Finet. 

로 통합되었고, 2016년에 일본 혼슈 도치기현에서 발견되었다.

1991년 고강석 등은 서울대 농대 연구보고에「제주도의 멸종 위기식물에 관한 연 

구」에서 1989년 환경처에서 지정한 93종의 특정 동식물 59종 중 제주도에 자라는 

것으로 알려진 22종과 전문가들이 멸종위기에 있다고 추천한 종 등 40종에 대해 

서 분포현황을조사하였다. 이를 위해서 한라산 영실에서 정상에 이르는 지역, 어리 

목에서 정상에 이르는 지역, 서북벽 및 서벽 일대, 백록담 주변, 동수악, 윗세오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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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 두잎감자난초 기준표본 （대진대학 백원기 교수 제공）

흘리 동백나무 숲, 서부산업도로 주변 및 고산 공항 예정지, 협재굴, 산굼부리 분화 

구, 비자림, 천제연, 제주시 아라동, 성산 한라산 1100고지 등을 조사한 결과, 제주 

도에 자생하는 멸종위기식물은 40종이며, 그중 20종이 특정 동식물로 지정 보호 

되고 있는 종이었다. 또한 자생지로서 동수악, 선흘리 상록수림, 비자림, 산굼부리, 

한라산 고산지대, 고지 등 6 곳은 특별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었으며, 특정동식물로 

지정된 20종 중 솔잎란, 나도풍란, 흰등심붓꽃, 풍란, 삼백초, 왕자귀나무, 황근 등 7 

종은 자생지로 기록되어 있는 곳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994년 백원기는「한국특산식물의 실체와 분포조사」에서 우리나라 특산식물 

을 총 570종류로 밝히면서 한라산이 114종류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리산 61종 

류, 금강산 50종류, 울릉도 35종류, 관모봉 20종류, 설악산 17종류, 가야산 16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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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봉 15종류, 백양산과 광릉이 각각 14종류, 묘향산 13종류, 백두산과 백운산이 

각각 12종류, 부전고원, 거문도, 무등산 및 속리산 등이 각각 10종류로서 역시 한 

라산이 국내에서는 특산식물이 가장 풍부한 지역임을 밝히고 있다. 2002년 백원 

기와 허권의「한국특산식물의 현황과 보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233속 중 한 

국 특산속은 모데미풀속(A4ega/e=%isOhwi), 매미꽃속(Coreanomecon Nakai), 개느삼 

{Echinosophora Nakai), 미 선나무속G4be/iop/y%zn Nakai), 금강초롱꽃속(Hanabusaya 

Nakai), 두잎감자난초속(DiplolabeilumMaekawa) 등 7속이다. 여기에 제주고사리삼속 

(MankyaSunB.-Y.)가 새롭게 추가되었으므로 총 7개의 속이 된다. 그 중에서 두잎감 

자란속의 두잎감자란이 감자란속(OreorcMLindl.)으로 통합되고, 일본에서도 자생 

하기 때문에 한라산 특산속은 제주고사리삼속뿐이다.

1997년 김주환과 김윤식은 자연보존연구보고서에「제주도 섶섬 파초일엽의 보존 

현황에 관한 조사연구」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1996년 7월부터 1997년 5월까지 현 

지 방문조사와 인근 지역의 탐문조사를 수행하여 파초일엽의 보존상태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주도 섶섬 내 파초일엽은 자연생육지에서 절멸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후 여러 차례의 복원노력이 시도되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이식복원 

품의 기원에 대해서는 생육지가 확실한 일본, 대만 등 여러 지역의 식물체를 대상으 

로 한 분자유전학적 연구와 같은 보다 면밀한 연구가 요구되며, 향후 연구결과에 따 

라 본지역의 체계적이고도 과학적인 보호대책의 수립이 절실하다고 하였다.

1999년 제주도와 제주발전연구원 공동으로『제주도에 자생하는 멸종위기보호 

야생식물』을 발간하였다. 여기에는 법정 보호종인 멸종위기야생식물 4종과 보호 

야생식물 26종에 대한 사진 및 분포지 확인, 한국특산식물의 출현 연구문헌 비교 

표를 수록하였다.

2002년 백원기와 허권은「한국특산식물의 현황과 보존」에서 우리나라 특산식 

물을 72과 233속 282종 1아종 177변종 1아변종 132품종 계 593분류군으로 집계하 

였다. 그 중에서 한라산이 135종류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지리산 61종류, 금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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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종류, 울릉도 35종류, 관모봉 20종류, 설악산 18종류, 가야산 16종류, 차일봉 15 

종류, 백양산 14종류, 광릉 15종류, 묘향산 13종류, 백두산 12종류, 백운산 12종류, 

그리고 부전고원, 거문도, 무등산, 속리산이 각각 10종류인 데 비하면 월등히 많은 

것이다. 또한 한 지역에만 한정 분포하는 특산식물은 258분류군으로 전체 593분 

류군의 43.5%인데, 한라산이 79분류군으로 전체의 30.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 

다. 그 다음으로 울릉도를 포함하는 경북이 31(12.4%), 강원 29(11.2%), 함북 25(9.7%), 

경기 20(7.7%), 경남 18(7%), 전남 17(6.6%), 함남 14(5.4%), 평북 9(3.5%), 황해 6(2.3%), 평 

남과 충북이 각각 4(1.6%), 전북 1분류군(0.4%)이었으며, 충남에만 분포하는 한국특 

산식물은 없었다.

2003년 양영환은『자연보존연구지』에 발표한「제주도 갯대추와 황근의 분포에 

관한 조사」에서, 갯대추의 자생지는 16개 장소이고 식재지는 5개 장소, 황근의 자생 

지는 7개 장소이고 식재지는 18개 장소임을 밝혔다. 또한 제주도내 해안에 발달하 

는 황근군락과 갯대추군락은 최근 해안도로의 건설 등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 

을지적하였다.

2003년 김찬수 등은 남제주군의 희귀식물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여기 

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에 규정한 멸종위기 야생식물 및 보호야생식물로서 문헌기 

록상 남제주군에 분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나 종의 분포특성상 남제주군에 분포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종을 대상으로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로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식물은 총 6종인데, 그 중 남제주군에는 1호인 한란 1종이 분포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남제주군 환경기본계획』(2002) 등 여러 문헌에 나도풍 

란이 남제주군 관내에 분포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자생지를 확인할 수 없었 

다고 하였다. 또한 환경부지정 보호야생식물 총 52종 중 남제주군에는 1호인 솔잎 

란등 16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당시까지 분포가 알려진 솔잎란, 고란 

초, 으름난초, 천마, 지네발란, 풍란, 황근, 죽절초, 무주나무, 개가시나무, 순채, 갯대 

추 등 12종 외에 물부추, 백운란, 대흥란, 죽백란 등 4종을 추가하여 총 16종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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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남제주군에 분포하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 

식물 및 보호야생식물은 총 17종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환경부 지정 법정보호식 

물 58종의 약 30%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외의 분포상황으로 볼 때 보호를 필요로 하거나 학술적 또는 자원적 측면에 

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종으로서 위협요인이 증대되는 종을 대상으로 문헌자료 

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분포여부를 확인하고, 국내•외 문헌기록을 참고하여 특산식 

물, 한정분포식물(분포상북한계,분포상남한계) 등을 포함하여 멸실의 위험이 높은종 

으로 양치식물 16종, 나자식물 1종, 피자식물 91종(단자엽식물 16종,쌍자엽식물75종) 

등 총 108종을 선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식물 및 보호 

야생식물 18종을 포함하면 126종으로, 이는 남제주군에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되 

는 1,800여 종의 7%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래식물에 관한 연구

2001년 양영환 등은 한국자원식물학회지「제주 미기록 귀화식물⑴」에서 얼 

룩닭의 장풀 (Tradescantia flumiensis Veil.), 좁 은 잎 벌 노랑 이 (Lotus tenuis Wald. & Kit. ex 

Willd.) 등 2종이 제주도에 분포함을 밝혔다. 또한 2002년 같은 학회지의 r제주 미 

기록 귀화식물(II)j에서 왕도깨비가지(S%1mmeifiatumLam.), 서양산딸기(Rubus 

fruticosus L.), 국화잎다닥냉 이 (Lepidium bonariense L.), 수잔루드베 키 아(Rudbeckia hirta 

L.), 민까마중(So/amimphoteinocarpum Nakamura & Odashima) 등 5종이 제주도에 분포 

함을 밝혔다.

2001년 양영환 등은 한국자원식물학회지에「제주도의 귀화식물상」을 발표하였 

는데, 이 논문은 제주도의 귀화식물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인 분포상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기에서는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는 귀화식물의 생활형, 원산 

지, 도입시기 등을밝히고 있는데, 그 결과 31과 111속 178종 10변종으로 총 188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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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확인되었고, 과별로는 국화과 43분류군(23%), 벼과 27분류군(14%), 콩과와 십 

자화과 각각 15분류군(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원산지별로는 아메리카가 

가장 많았다고 하였다. 또한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는 188분류군 중에서 전국적으 

로 분포하는 것이 97분류군, 제주도에만 분포하고 있는 것이 37분류군임을 밝히고, 

원산지 별로는 유럽 64(35%), 아메리카지역 85(45%), 아시아지역 19(10%)분류군임도 

밝히고 있다.

2002년 양영환과 김문홍은 제주도의 개민들레군락군(Hypochoerisradicata 

community group) 에 대하여 식물사회학적 방법으로 현존식생을 조사한 결과, 식 

생학적으로 기 보고된 표징종에 의해서 개망초-큰망초군락(Erigeronanuus-Conyza 

sumatrensis Miyawaki 1982)과 갯강 아지 풀-갯잔디 군락(Setariaviridisvar. pachystache- 

Zoysia sinica community)으로 대별되었으며, 개민들레는 해안에서 해발 1,700m 윗세 

오름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3년 양영환과 김문홍은 제주도 돼지풀군락군(Ambrosiaartemisiifoliavar. 

elatior community group)의 현존식 생 을 파악하기 위 해 식 물사회 학적 방법 을 적 용한 

결과 제주도 돼 지 풀군락군은 개 망초-큰망초군락(Erigeron annus-Conyza sumatrensis 

Miyawaki, 1982), 환삼덩굴-왕고들빼 기 군집 (Lactuco indicae-Humletum japonicae Okuda, 

1978), 개 보리 "울산도깨 비 바늘군락(Bromus tectorum-Bidens pilosa community Miyawaki, 

1982), 강아지 풀-왕바랭 이 군락(Setaria viridis-Eleusine indica community Miyawaki, 1982) 

으로 대별됨을 밝혔다.

이후에도 귀화식물에 대한 보고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둥근빗살괴 

불주머 니 (Fumaria officinalis L.), 성 긴포아풀(Poa tuberifera Faurie ex Hack.), 털 땅빈 대 

(Euphorbia hi* L.) 등다수의 종들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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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유용식물에 관한 연구

유용식물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육창수는 1968년 문화공보 

부에서 발간한『한라산 및 홍도』에서 제주도의 약용자원식물은 121과 425종이라 

고 하였으며, 그 중 중요 약품자원식물 97종에 대하여 과명, 학명, 국명(한명), 용도, 

성분, 약효 등을 기술하였다. 또한 1984년에는 경희약대논문집 12권에서「제주도 

의 양치식물 연구사」를 비교적 소상히 언급하면서 약품자원양치식물 18과 32속 61 

종 2변종 총 63종에 대한 과명, 국명, 학명, 약효 등을 기술하였다.

이효연 등은 1998년 식물조직배양학회지에 발표한 1■알에이피디(RAPD) 표지인자 

를 이용한 흑오미자의 자웅동주 및 자웅이주 식물의 동정」을 통해, 흑오미자의 유 

묘시기에 암그루와 수그루에서 각각의 특이적인 밴드를 보여 암수개체가 개화하기 

전 단계에서도 구별이 가능함을 구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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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라산 식물에 관한 종합조사 연구

1968년에는 당시 고려대에 재직 중이던 박만규 교수를 단장으로 한 한라산 종합 

조사보고서인『천연보호구역 한라산 및 홍도』가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한라산의 개관 편」에 잘 나타나 있다.

“한라산의 지형, 지상 지질, 식물, 동물 등에 관하여 기술하였거니와 이같은 독자 

적이고 특이한 자연의 모습은 근래에 이르러 제주도의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 

어지는 인공적인 무차별 변조,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찾아드는 무견식한 사람들에 

의한 손상 등으로 하여금 자연 그대로의 빛을 잃어가고 있음은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정부로서는 일정한 지역을 구획하여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법률 

에 의한 보존에 힘쓰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승절경을 이루는 암석은 그대로 남 

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야생하는 동물과 식물들은 보호, 육성되어서 원래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북태평양지역의 화산도의 표본지구로서의 한라 

산의 자연이 보존될 것이 크게 기대되는 바이다. 특히 경제면에서나 개화면에서 급 

진적으로 발전할 것을 기약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관광자원 보호육성이라는 점으로 

보아서도 한라산의 보호야말로 당면하고도 시급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보고서는 한라산의 지형 및 지질, 한라산의 식물, 한라산의 동물, 한라산의 역 

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식물분야는 박만규의「식물분포구계상으로 본 한 

라산의 위치」, 오계칠의「기후와 삼림군집」, 박만규의「초지식생」, 이영노의「특산 

식물」등과「한라산식물목록」으로 김익화의 선태식물, 박만규의 양치식물, 이영노 

의 단자엽식물, 안학수•정인수•박만규의 나자식물 및 쌍자엽식물 등의 보고서가수 

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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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에는『제주도 문화재 및 유적종합조사보고서』가 발간되었다. 그 목적으 

로 당시 이승택 제주도지사가 발간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의 미개척 

분야였던 미술, 건축, 고적을 비롯하여 민속과 특수자연자원을 망라해서 집대성함 

으로써,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의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제주도 관광종합개발계획 

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제주도의 개관, 민 

속편, 건축편, 미술편, 고적편, 특수자연자원편, 문화보호와 관광개발에 대한 관점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식물분야로서는 특수자연자원편에 다루고 있으며, 

부종휴가 집필하였다. 여기에는 제1장 천연보호구역편에서 한라산, 비자림자생지, 

문주란자생지, 납읍 난대림지대,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안덕계곡 상록수림지대, 천 

제연 난대림지대, 섶섬 파초일엽자생지를 다루고 있으며, 제2장 천연기념물편에서 

동•식물 및 지질에 대해 다루었다.

1974년에는『한라산 천연보호지구 자원보고서』가 발간되었다. 그 목적으로 당시 

한국종합조경공사 최종성 대표가 제출문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제주도는 자연경 

관이 수려하고 고유의 풍속을 이어 받아 문화적 자산이 유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는 동식물의 수평수직분포가 다양하여 그 자원이 매우 풍부한 것”이라 

는 점을 전제하면서, “한라산 천연보호지구는 특출한 자연경관과 진귀한 식물사회 

를 형성하고 있는 보고로서 이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영구히 보존하는데 공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한다고 밝히고 있다. 부종휴가 집필한 이 보고서는 총 

론, 자연경관, 계곡, 동굴, 식물자원, 조류목록, 임목축적표, 표고자원현황 무립목지 

및 수종갱신지, 보호 및 이용 종합대책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식물자원편에서 

는 목본식물목록, 조경수특성, 약용식물목록, 수실특성에 대해 다루었다.

1985년에는 김형옥 당시 제주대학교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종합학술조사단이 

구성되어 조사연구가 수행되었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내 생태계의 실상과 그 유 

지기구에 관한 학술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날로 광범위하게 점증돼 가고 있는 자연 

훼손상태와 그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파괴실태를 파악하여 천연기념물 제18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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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되어 있는 그 동 구역 내의 자연림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귀중한 자연자원의 항 

구적인 보전대책 수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를『한라산 

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보고서J로 펴냈다. 이 보고서는 개관 및 이용•보호대책 편 

과 논문 편으로 구성되었는데, 식물분야로는 이창복의「한라산의 특산 및 희귀식 

물」, 김문홍의「한라산의 관속식물상」, 김문홍과 남정헌의「한라산 구상나무림의 

식물사회학적 연구」, 김찬수와 김문홍의「한라산 아고산대 초원 및 관목림의 식물 

사회학적 연구」등 4편이 수록되었다.

1991년에는 임양재. 백광수.이남주 등이 “연구와 기존문헌을 근거로 하여 한라 

산의 자연환경, 식물상, 식물종의 분포역, 식물군집, 식생의 분포, 토지이용과 자연 

보호문제를 다루어 동 지역의 생태학적 이해와 자연보호를 위한 학술적 근거를 제 

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술연구서를 발간하였다.

1994년에는『한국의 영산 한라산』이 발간되었는데, 그 목적으로 신구범 당시 제 

주도지사는 발간사에서 “한라산의 생성과정과 자연•인문자원의 분포상황, 관광적. 

문화적 가치와 효율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한라산의 이용과 보전에 대한 종 

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라산의 위치, 한라산의 

기후, 한라산의 지형과 지질, 한라산의 인문환경, 제주도 한라산 화산활동사, 한라 

산의 식물, 한라산의 동물, 한라산의 관광•위락, 한라산의 문화재와 사찰 한라산의 

민요, 영원한문학의 모태 한라산, 한라산과4-3, 한라산 등반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한라산에 자생하는 식물과 동물목록을 수록하고 있다. 그 중 식물분야 

로는 김문홍의「한라산의 식물」이 수록되어 있는데, 한라산의 관속식물상 기재의 

현황과 문제점, 제주도의 특산식물, 한라산의 식물의 수직분포대, 한라산의 관속식 

물 관련 문헌목록을 주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2002년에는 한라산국립공원자연자원조사의 결과보고서가 발간되었는데 , 이 

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관리청（법령근거 : 자연공원법 제36조의 4）은 공원 안의 

자연자원보호를 위하여 자연자원의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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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거하여 한라산국립공원 내 자연자원의 현황 및 변화추이에 대한주기적인 조 

사를 실시하여 공원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생태계보존 차원에서의 국 

립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자연생태계 및 경관 

을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보고서는 과업의 개요, 인문환경탐방행태, 식물상•식생, 지형경관, 암석지질, 

고등균류, 포유동물,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편 등으로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식물분야는 김문홍이「한라산 국립공원 내의 식물상과 한라산 국립공원내의 식 

생」편을 썼다.

80 한라산의 식물



한라산 식물의 조사 연구사 81



I 한라산의I 식물



케
2
장

한
S
r 산

의
시
생



84

0三 백



1. 한라산식생 개황

제주도의 지리적 위치

제주도는 북위 33° 06'~33° 34'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위도에 위치하고 있으 

며, 섬 중앙에는 1950m의 한라산（북위33。21'동경 126。31'）이 있다. 제주도의 기후는 

Kdppen의 기후분류에서 습한 아열대기후에 속하는 데 한라산이 높아 해발에 따 

른 식물분포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 식물대는 해안식물대, 난대상록활엽수림대（아 

열대식물대）, 낙엽활엽수림대, 침엽수림（관목림대）로 구분한다. 또한 한라산을 기준으 

로 동서남북이 기후가 달라 지역에 따른 식물의 생장이 다르게 나타나고사면에 따 

른 식물 분포도 다르게 나타난다.

제주도의 기후

제주의 기후를 살펴보면, 평균기온은 서귀포시가 가장 높은 16.9t로 가장 따뜻 

하고, 제주시가 16.ro, 고산이 15.6石, 성산이 15.5仁로 순이지만, 최고기온은 서귀 

포시가2O.3L, 제주시와 성산포지역이 19.2仁, 고산이 18.5石이다. 최저기온은 서귀 

포시가 13.9石, 제주시가 13.3℃, 고산이 13.lt, 성산이 12.0石로 다르게 나타난다. 

연강수량은 성산포지역과 서귀포지역이 가장 많이 내리는데 1,969m와 1,962m내 

리고, 제주시가 l,473im, 고산이 1,150mm순으로 다르게 분포한다（표2-1）

식생은 지형적 특성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제주도는 한라산을 기 

점으로 동사면 약 39.8 km, 서사면 35.5 km, 남사면 13.4 km, 북사면 17.3 km이다. 

이로 인하여 동서사면의 경사는 완만하고 남북사면은 급경사를 이루고 계곡이 발 

달해 있다. 또한 동서사면의 경우도 해발 600~700m를 기준으로 경사가 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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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제주도 지역별 기온, 연강수량의 평균값(1988~2018년)1’

구분 제주 고산 서귀포 성산

평균기온(℃) 16.1 15.6 16.9 15.5

최고기온(℃) 19.2 18.5 20.3 19.2

최저기온(℃) 13.3 13.1 13.9 12.0

강수량 (mm) 1473.7 1150.9 1962.6 1969.0

강수일수 (일) 128.6 119.4 125.4 124.5

강수강도 (째일) 11.4 9.6 15.7 15.8

제주도 지형도를 이용해 해발 600-1,700m 지역의 평균 경사를 구해보면, 동사면 

이 약 6°, 서사면 5°, 북사면은 11°, 남사면은 12°이상이다. 600m이하는 동사면과 서 

사면이 약2~3°, 북사면이 3°, 남사면이 4。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이보다급한 

지역도많이 나타난다.

식생에 영향을 죽 역산적 기록들

제주의 식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후, 지형과 토양도 중요하지만 한라산 식생 

변화에 영향을 주었던 인위적, 자연적 사건들에 대한 연계성도 이해할 필요가 있 

다. 주된 사건들을 나열하면, 700년 이상의 마방목지 활용, 화전, 화입 등과 근대에 

들어서서 이루어진 조림사업, 화석원료의 도입, 화입의 금지, 운송수단의 발달, 도 

시규모의 팽창등이다.

1) 제주지방기상청, r2019 제주도 기후변화특성분석집j, 22-3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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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방목지 활용

마방목지로서의 활용은 13세기 말 원나라에 의해 만들어져 20세기까지 이어진 

사전으로 제주의 해발 600m 이하지역의 초지형성에 많은 영향을 준 사건이다. 제 

주도 면적이 1,849,02k#이고 이중 해발 600m이하의 지역면적이 약 l,538.93kri로 

제주도 면적이 약 83%정도 인점을 감안하면 제주도 전체가 초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해발 200m이하 저지대는 55.3%를 차지하고, 해 

발 200~600m의 중산간 지대가 약 27.9%를 차지한다. 제주도의 목마장（강만익, 

2001）이라는 자료를 보면, 한라산에 10소장과 3개의 산마장, 2개의 우모장 2개의 

도서목장이 있었다. 10소장의 경우는 해발 200~600m지역에 분포하지만 침장과 

녹산장 등 3개의 산마장은 높은 해발까지 자리 잡고 있었다. 이는 해발 600m 이하 

지역이 초지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은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700년 이상 제주의 

식생발달은 더디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960년대 제주도 대규모 목 

장지대 분포를 보여주는 논문이 있는데 산림지대의 형태가 해발 5OO~7OOm이상 

지역에 분포하고 아래에 목장지역이 있고 나머지는 농경지대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오명자. 1964）. 이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의 마방목지로 활용된 영향이 

매우 많이 남아 있음을보여주는증거이다（그림 2-1）.

그림 2-1. 조선시대 목마장（강만익, 2001）과 1960년대 목장분포（오명자, 1964）

한라산의 식생 87



조림사업

조림사업은 1920년대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제주도 

에 삼나무림 조성 및 식재는 제주도 식생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삼나무의 방 

풍림 식재는 제주도 농업에 엄청난 변화를 주게 되는데, 바람을 막아 난대식물인 

감귤나무가 제주시지역에도 식재되어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오 

름이나 들판에 식재된 삼나무림은 성장하면서 숲을 형성하고 숲이 습기를 유지하 

면서 주변에 식생변화를 불러오는 현상을 만들었다.

삼나무보다 많이 식재된 식물인 곰솔은 오름, 들판 해안가 등 다양한 지역에 식 

재되었고, 이 식재된 곰솔에서 종자가 널리 퍼져 식재되지 않은 자연림도 많이 생성 

되게 되었다. 곰솔은 극양수로서 토양의 영양분만 충분하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잘 

자라는데 최근에는 도로를 내면서 만들어진 도로사면에도 많이 자라고 있다.

화석연료의 도입과 화입의 금지

화석원료의 도입과 화입의 금지는 1970년대 이후에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현재 

의 식생형태에 많은 영향을주었다. 화석연료의 발달은 땔감, 연료용으로 사용되었던 

나무의 사용을 최소확하게 하였고, 화입의 금지는 화입에 의한 초지나 수림의 퇴행 

적 천이를 막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운송수단의 발달은 가정에서 소나 말을 키울 필 

요성을 감소시켜 제주도에 키우는 말과 소의 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최근 

에 들어서는 도시규모가 팽창하면서 대규모 개발에 따른 식생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과 제주에서 일어난 가장 최근의 화산폭발（1002년, 1007년）이 일어 

난 시점을 볼 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산림이나 식생이 2차 천이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짐작할수 있다. 최근의 임상도를보면, 과거 목장지역이었던 지역 특히 오름, 

곶자왈 지역에 식생이 많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오름, 해안주변, 곶 

자왈 주변지역과 같은 일부의 평지지역 등에서는 침엽수림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해 제주도 서부지역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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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제주도의 임상도（2020년 9월 산림공간정보서비스 자료 인용）

엽수림이 빠르게 소멸되고 있어 식생변화는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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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라산의 식생과 수직분포

한라산의 식생연구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기 시작하였다. 

1908년부터 한라산의 식물 및 식생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1914년 나카이, 

1928년 모리, 1968년 오계칠, 1969년 차종환, 1985년 김문홍 등이 수직분포에 대 

해 논의를 하였고, 지금은 한라산 정상부위의 식물대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수직분 

포에 대한 의견은 없는 상태이다.

한라산의 식생은 한라산이 산맥 등과 연결이 안 된 고립봉이며, 해발이 1,950m 

에 달하여 수직분포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한라산 정상은 암벽으로 이 

루어져 있고, 경사가급하여 토양층이 잘 쌓이지 않는 특징이 있어, 암매 등 북극 툰 

드라지대에 자라는 식물이 피난할수 있는 환경을만들고 있다.

암매, 들쭉나무, 시로미, 구상나무 등은 한라산 수직분포에서 한라산 정상지역 

의 기후대를 설명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 

되고 있다.

한라산에서 수직적으로 나타나는 기후는 괴펜의 기후 구분으로는 온대기후와 

냉대기후에 속한다. 온대기후는 연평균기온이 10℃이상 지역으로 월평균기온이 

-3℃이상에서 18。0미만인 기간이 최소 한 달 이상인 지역이고, 한대지역은 월평균 

기온이 -3。0미만인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평균 10t이상 기간이 최소 1개월 이 

상인 지역을 말한다.

제주도 상세기후 특성집(제주기상청, 2010)의 기후자료를 토대로 한라산의 기후를 

분석해 보면, 해발 600m까지는 온대기후에 속하는 몬순영향을 받는 습한 아열대 

기후(Cwa)［최한월 평균기온이 Ot(-3t)이상이고,1개월 이상평균기온이 22℃이상이여야하며, 

평균기온이 10t이상인 기간이 4개월 이상으로 여름철 가장습한 달의 겨울철 건조한달보다 

10배 이상강수량이 많은 기후(여름철을 중심으로 한6개월 동안의 강수량이 연평균강수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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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를 보이고, 해발 1,400m까지는 몬순 영향을 받는 온대해양기후（Cwb）［최한 

월 평균기온이 0t（-3t）이상이고, 매달평균기온이 22t미만이며, 평균기온이 10t이상인 기간 

이 4개월 이상으로 여름철 가장습한달의 겨울철 건조한달보다 10배 이상 강수량이 많은 기후 

（여름철을중심으로 한 6개월 동안의 강수량이 연평균강수량이 70% 이상）］를 보인다.

해발 1,400m 이상 지역은 한대기후에 속하는 몬순 영향을 받는 따뜻한 여름 습 

한 대륙성 기후（Dwb）［최한월 평균기온이 -3t미만이면서 매월평균기온이 22t미만이고,월 

평균기온이 10t이상기간이 4개월 이상이면서 여름의 습한달이 겨울의 가장건조한달보다 10 

배 이상많은지역 （여름철을중심으로한6개월 동안의 강수량이 연평균강수량이 70% 이상）］을 

보인다.

이상의 기후대 결과와 지금까지 수행된 여러 연구와 관찰결과를 토대로 한라산 

식물의 수직 분포를 정리하면, 한라산에서 수직적 해발고도에 따라 분포하는 식물 

군락은 난대 상록활엽수림대（아열대식물대）, 온대낙엽활엽수림대 , 한대 침엽수림대 

로 크게 구분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며, 이러한 식물대는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 

하여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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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대상록활엽수림대

일반적으로 온대기후 중 몬순영향을 받는 습한 아열대기후(Cwa)와 더운 여름 지 

중해성 기후(Csa):연평균기온이 약 11~15仁인 지역을 난대지역이라고 한다. 여기에 

식생을 연관시키면 난대상록활엽수림이 되는 것이다.

제주도에서 연평균 온도를 가지고 난대수종이 분포하는 지역을 살펴보기 위하 

여 해발 20m부터 750m까지 장소에서 측정한 온도평균을 보면, 대략750m에 위치 

한 성판악까지를 난대온도로 설정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대림과 상록활엽수림은 대부분 혼용되어 쓰이는데, 난대 

림은 기후대 구분에 따라 우리나라의 식물분포를 난대림, 온대림, 한대림으로 나 

누는 것이고, 상록활엽수림이란 온량지수와 식생상관에 의한 구분으로 난대상록 

활엽수림 , 온대낙엽활엽수림 , 한대침엽수림으로 구분하는 것이지만 대부분 혼용 

되어 사용된다.

현재 한라산 남사면에 있는 상록활엽수의 분포를 보려면 효돈천, 도순천 등 계곡 

에 분포하는 수종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는데 효돈천의 경우 선돌 상류지역 해발 

750m까지 난대상록활엽수인 붉가시나무, 동백나무, 조록나무, 비쭈기나무 등이 

분포하고 있고, 도순천의 경우는 해발700m까지 붉가시나무 등이 분포하고 있다.

한라산 북사면은 많은 지역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 훼손되어 대부분 난대상록활 

엽수림 원식생이 남아있지 않지만, 무수천계곡과 탐라계곡 등에 남아 있는 식생을 

보면, 무수천계곡 상류 해발 450~550m사이 현재 치도 양수장 부근과 상류지역으 

로 난대상록활엽수림이 계곡 주변에만 남아 있다. 이와 같이 한라산 북사면은 남사 

면과는 달리 난대상록활엽수림이 좁고 수령이 오래된 개체와 군락이 남아 있는 지 

역이 미미한 것으로 보아 제주도 북사면이 비가 적고 기온이 남사면보다 차가운 특 

성이 아닐까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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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동사면의 난대상록활엽수림은 해발 45O~55Om지역인 천미천 상류와 

교래리 일대의 동거문오름, 비자림과 남제주군 한남리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특 

히 동거 문오름 일대는 희귀 난대 상록활엽수인 붓순나무의 최대군락지로 밝혀지 

고, 그 외 식나무 등이 대량 분포하는 사실이 조사되어 동사면 상록활엽수림은 약 

55O~6OOm까지 분포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도 서부지역 난대상록활엽수림은 지형특성상 하천이나 계곡이 많지 않고, 

한라산 북사면과 동사면 같은 경작과 방목의 필요성으로 훼손되어 납읍리 금산공 

원, 산방산 일대를 제외하면 원식생이 남아 있는 장소가 미미하다.

따라서, 제주도는 고려시대부터 방목과 경작에 필요한 목야지를 목장지대로 사 

용하려고 화입과 개발이 꾸준히 지속되어, 지금은 일부 특수한 지역, 즉 계곡 주변, 

농경지나 목장지대로 이용하기가 어려운 석력지 그리고 제주도의 부속도서 중 일 

부 무인도서에 난대상록활엽수의 원형이 남아 있다. 지금 남아 있는 상록활엽수림 

은 대부분 1960년대까지 땔감으로 사용되다가 강력한 산림보호정책과 연탄과 가 

스 등 연료의 혁신이 이루어진 후 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 

부 원식생이 보존된 곳은 신당 또는 비자림 같이 마을 차원에서 보호된 장소이다. 

대부분 상록활엽수림이 평균 수령이 30년에서 50년인 것은 이러한 원인 때문으로 

생각된다.

제주도의 난대 상록활엽수림 에는 구실잣밤나무, 붉가시 나무, 후박나무 등 교목 

과, 검은재나무, 황칠나무, 죽절초, 붓순나무등 아교목이나관목, 한란, 새우란등 기 

타 희귀한 수종과 양치식물 등 의약품•식용•관상용 등으로 개발가치가 많은 식물 

들이 자라고 있고, 울창한 숲을 형성하여 자연경관 보전에도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평지에 자리한 상록활엽수림의 경우 식물의 천이과정, 분포하는 입지의 

독특한 조건으로 아주 다양한 식물종, 곤충류, 동물들이 서식하여 그 보전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발, 특히 골프장 개발 등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한편 제주도에는 많은 천연보호구역이 지정 •보호되고 있는데 대부분 상록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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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림이 발달된 지역들이다. 삼도파초일엽자생지（천연기념물제 18호, 1962년 지정）, 제 

주 도순리 녹나무자생지（천연기념물제162호, 1694년 지정）, 천지연 담팔수자생지（천 

연기념물제163호, 1964년지정）, 사수도 바닷새류（흑비들기,슴새） 번식지（천연기념물제 

333호,1982년지정）, 납읍난대림지대（천연기념물제375호,1993년 지정）, 산방산 암벽식 

물지대（천연기념물제376호,1993년도지정）, 제주 안덕계곡상록수림（천연기념물제377 

호,1993년지정）, 제주 천제연난대림（천연기념물제378호, 1993년지정）, 제주 천지연난대 

림（천연기념물제379호, 1993년 지정）,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9천연기념물 제421호, 

2000년 지정）, 제주 상효동 한란자생지9천연기념물 제432호, 2002년 지정） 등이 

다. 이러한 천연기념물들과 같이 난대상록활엽수림은 계곡, 섬, 특이지형 등에 남아 

있는데, 이외에도 해안, 계곡, 평지에 남아 있는 상록활엽수림이 남아있다.

이와같이 상록활엽수림이 많은 난대 상록활엽수림대는 해안식 물지 대와 초지식 

물지대, 수림지대로 구분할 수 있다. 해안식물지대는 순비기나무군락, 큰비쑥군락, 

까마귀쪽나무군락 등 해안을 중심으로 자라는 식물군락들이 나타나고, 초지 식물 

지대는 목장지역에 나타나는 군락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며, 수림지대는 상록활엽 

수림, 활엽수 혼효림지대, 침엽수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록활엽수림은 계곡부 

와 곶자왈 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활엽수 혼효림은 곶자왈지 역이나 오래된 묵밭 

등에서 나타난다. 침엽수림은 조림지와 도로의 사면과 자연적으로 복원되는 초지 

나 목초지 등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곰솔림이 있다. 초지의 경우는 과거 목장 

문화가 전달되는 과정이라 생각되며 지금도 목장으로 활용하는 지역에서 주로 나 

타난다. 조림지는 삼나무조림지, 편백조림지 , 곰솔조림지, 상수리나무조림지 등으 

로구분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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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식물지대

해안지 역에서 나타나는 식생은 부속섬이나 해안가까이에 분포하는 구실잣밤나 

무림, 돈나무-다정큼나무림, 까마귀쪽나무림, 곰솔림 등의 수목식생이 나타나고, 

잔디군락, 갈대군락, 모새달군락, 띠군락 등이 나타난다.

해안식물대는 바닷가에 인접한 장소에 분포하는 식물대로서, 해발로는 약 

2O~5Om까지 분포한다고 하는 학자도 있으나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범 

위가 다르다. 대부분 그 분포가 협소하여 만조시에 바닷물에 잠기는 곳, 바다로 분 

출된 용암이 바로 굳은 용암암석지, 크고 작은 바위와 자갈로 구성된 석력지, 해안 

사구, 규모는 적지만 유기물이 퇴적된 해안습지 등을 포함한다.

주요 출현식물을 보면, 용암암석지 에는 해국, 도깨비고비, 갯까치수영, 땅채송화 

등 건조에 강한 다육성 식물이 분포하고, 바위와 자갈로 이루어진 석력지에는 갯 

까치수영, 땅채송화, 도깨비고비 등 암석지와 비슷한 식물들이 자란다. 해안사구에 

는 순비기나무, 갯메꽃, 통보리사초, 갯금불초 등이 자라며, 바다와 육지가 인접하 

는 지역에 식생대가 분포하여 파도와 바람으로부터 해안 지역을 보호하는 최선봉 

에 있어 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해안지역의 개발 및 모래사장의 유실로 가장 소실되 

기 쉬운 장소이다. 상류지 역으로부터 유입된 퇴적물이 있는 해안습지는 구좌-성산 

포 일대, 한경-한림-애월 해안 등에 있으며, 분포하는 식물은 만조시 바닷물에 잠겨 

도 생존할 수 있는 갯질경, 칠면초, 해홍나물 등이 자란다. 해안식물대는 해안도로 

개설, 매립 등 개발이 쉬운 지역이어서, 이곳에 자생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식물 

인 갯대추, 갯방풍, 황근 등은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제주도 남쪽 부속도서와 서귀포 일부 지역에 담팔수, 파초일엽 등 아열대성 

식물들이 자라 이 지역을 아열대식물대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지만, 해안식물대나 

난대상록활엽수 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지역은 일부 

아열대성 식물들의 북한계선으로 학술적•환경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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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속도서

제주도에는 남쪽 서귀포 앞 새섬, 문섬, 범섬, 섶섬, 지귀도와 우도, 비양도, 차귀 

도 등 제주도 본도와 인접한 부속도서와 추자군도 등 많은 부속도서들이 있지만, 

난대상록활엽수림이 발달한 부속도서는 서귀포시 앞바다의 섶섬, 문섬, 범섬 등과 

추자군도 중 하나인 사수도이 다.

섶섬은 면적이 약 0.142kifl이고 제주 본섬에서 500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무 

인도로서, 좁은 면적이지만 구실잣밤나무, 담팔수, 홍귤, 아왜나무 등 160여 종의 

난대식물이 자생하고, 천연기념물 18호인 파초일엽(넙고사리)이 자생하고 있다. 또 

한국에서 유일한 홍귤의 자생지이며, 희귀한 양치식물들이 분포하여 그 학술적 가 

치가대단히 높은장소이다.

범섬은 서귀포시 해안에서 남쪽으로 1.3km 떨어진 무인도로서 우리나라 최남단 

에 위치하고 있는 섬 중의 하나이다. 비교적 도시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자연식생의 

보존실태가 양호하며, 풍부한 해산식물상을 보유하고 있고, 주상절리의 구조가 잘 

발달해 있으며, 해산식물의 종 조성이 다양하여 남방계 생물 종 다양성을 대표할 

수 있다는 사유로 2000년도에 천연기념물421호로 지정된 바 있다.

범섬의 식생은 김찬수 등(2004)에 따르면, 상록활엽수림, 곰솔림, 관목림, 이대 

군락, 참억새군락 암극식생의 다섯 가지 유형이 있으며, 관목림(23.3%), 암극식생 

(22.8%), 곰솔림(.17.4%), 초지(17.3%), 상록활엽수림(3.2%), 이대군락(1.9%)의 순이라고 

조사되었다. 종 다양도(H')는 암극식생(0.93), 초지대(0.91), 상록활엽수림(0.87)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이대군락(0.15)이 제일 낮고, 종풍부도(J')는 상록활엽수림(0.87), 

암극식생(0.74), 참억새군락(0.74), 관목림(0.71) 등의 순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제주도 본섬과 남해안의 중간에 위치한 사수도는 제주도에서 약46km, 전남에서 23 

km 거리에 있는 면적 69,000rrf의 무인도이다. 슴새와 흑비둘기의 자생지로서 천연기 

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데, 식생은북사면과 남사면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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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사면은 보리밥나무, 억새 등 덩굴식물과초본류 및 찔레 등이 우점하고, 북사면 

은 해안선부터 우묵사스레피, 천선과나무, 까마귀쪽나무, 후박나무 등이 군락을 이 

루며, 가지더부살이가 상록수림 하부에 군락을 이루어 자생하는 모습이 조사되었 

다. 특이한 사항은 2004년 봄과 여름에 걸친 3차례의 답사에서 충분히 구실잣밤 

나무나 기타 난대수종이 출현할 만할 위도에서 전혀 구실잣밤나무가 출현하지 않 

았다는 점이다. 또한 토양이나 기타 수분조건과 광조건 등으로 판단할 때 다양한 

양치식물이 존재할 만할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도깨비고비만 군락을 이루고 다른 

양치식물은 꼬리고사리류 2개체와 미동정된 양치식물 1개체가 발견되어 양치식물 

이 자라지 않는 조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사수도는 제주도와 남해안 중간에 위치하여 우리나라 난대수종의 분포나 천 

이계열의 연구에 적합한장소로, 앞으로 꾸준한조사가 필요한지역이다.

그림 2-3. 사수도의 전경

한라산의 식생 97



초지식물지대

난대상록활엽수림대의 초지는 대부분 목장이나 오름 등에 남아있는 것이 대부 

분이다. 오름을 제외한 지역은 많은 면적이 농지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 오름을 제 

외하면 자연초지의 면적은 매우 적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목장지역 

도 목초를 뿌려 목초를 생산하고 겨울철에 사료를 생산하는 지역이 늘었기 때문이 

다. 자연초지의 경우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은 쥐똥나무, 보리수나무, 꾸지 

뽕나무, 찔레, 가시복분자딸기 등이 혼생하고 군락을 이루고 있어 서서히 관목림의 

형태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초지식물대는 초지와 관목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지

초지는 다시 인위 적 간섭 이 많은 초지와 자연초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위 적으 

로 간섭이 많은 목초지는 경작을 위해 개간한 후 버려지거나 소나 말이 좁은 지역에 

많은 개체들이 방목되면서 식생이 파괴된 지역들이다. 또한 겨울철 먹이인 목초를 

만들기 위해 개간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지역들이다. 제주지역에 조성되는 

목장초지는 포아풀속, 오리새속, 김의털속, 가는보리풀속, 갈풀속 식물들이 재배되 

고 있다. 이러한 목초지에 분포하는 식물종은 207분류군이며 귀화종은 68종으로 

귀화식물의 비율이 32.9%를 차지한다. 그리고 초지식물 중 중요도가 높은 식물은 

돌소리쟁이,토끼풀,쑥, 질경이 등이다（이인용등,2015）. 이와같이 간섭이 심한지역의 

경우는 귀화식물의 비율과 우점도가 높게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 

의 경우는 지속적 개발압력을 받는 지역이기도 하다.

자연초지에 나타나는 대표적 군락은 잔디군락, 띠-고사리군락, 참억새군락 등이 

며, 일부 관목림으로 변해가는 목장지나 오름 등에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오름으 

로는 손자봉, 용눈이오름, 백약이오름, 새별오름, 높은오름, 아부오름, 밧돌오름, 안 

돌오름, 거친오름, 다랑쉬오름, 통오름, 영주산, 비치미오름, 당오름, 정물오름, 금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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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며, 이중에서도 오름의 많은 면적이 초지라고 볼 수 있는 오름은 손자봉, 용눈 

이오름, 새별오름 정도이다. 이중 새별오름의 경우 초지가 참억새-띠 군락으로 여기 

에 식물의 수가220여 종이다（송국만, 2004）.

오름이외의 지역은 목장지역으로 잔디와 관목이 주를 이루고 여기에 주로 나타 

나는 식물군락은 고사리-쑥군락, 잔디-가락지나물군락, 참억새-짚신나물 군락 등 

이다. 그러나 이러한 군락은 사람의 접근이 쉽고, 소나 말이 방목지로서 지속적인 

간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초지라 할지라도 서양금혼초, 오리새, 토끼풀 

등의 귀화식물이 점유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자연초지에서 나타나는 멸종위기종은 솔붓꽃, 피뿌리풀 등이 있으며, 잔대, 삽 

주, 애기우산나물, 각시붓꽃, 산자고, 제비쑥, 야고, 물매화 등 다양한 종들이 자연 

초지에 자생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초지는 최근의 개발압력과 식생천이에 의한 수림으로의 변화 등 여 

러 가지 변화되는 환경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에서 거론한 

오름 중 손자봉, 용운이오름 새별오름을 제외하고는 초지의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 

소하고 있으며, 특히 백약이오름, 높은오름, 아부오름 등에서 자생한다고 알려진 피 

뿌리풀은 그 개체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자생지가 줄어들고 있고 주변환경이 나빠 

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2017년도에 새롭게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식물로 추가되었다. 

이처럼 자연초지 면적이 감소는 초지에서 자라고 있는 다양한 종의 생존과 연관된 

일로서 자연초지 유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관목림

초지주변에 발달한 관목림은 주로 목장지대나 숲 가장자리에 나타난다. 주요식 

물로는 보■리수나무, 쥐똥나무군락, 국수나무군락, 찔레, 복분자딸기, 꾸지뽕나무, 

참느릅나무, 두릅나무, 누리장나무 등이다.

현재의 관목림은 과학기술이 발달로 농기계, 운송기계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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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과거에 집집마다 키우던 말과 소의 사육이 사라지고, 고기, 우유 생산을 위한 

기업형 방목이 이루어지면서 초지를 개량하여 목초생산량을 높이면서 방치되는 

초지에 발달하고 있다.

관목림은 주로 단초초지가 장초형 초지로 바뀌면서 함께 발달하게 되는데, 관목림 

이 발달하는 지역은오름의 사면,목장초지 등이다.

오름에서의 관목림을 이루는 수종으로는 국수나무, 찔레, 곰솔, 쥐똥나무 등으로 토 

양이 바람에 쉽게 날리지 않는 지역부터 발달하면서 그 면적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곰 

솔은 햇볕을 좋아하고 종자가 바람에 잘 날리는 특성이 있어 곰솔림 주변으로 어린 곰 

솔들이 관목을 이루는 곳도 있다. 그 예로 백약이오름의 2009년도와 2018년도 다음 

영상（카카오맵）을 보면, 초지가 빠르게 곰솔림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09 

년도와 2018년도 두 영상에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오름 주변의 식생은 변화가 없으나 

분화구사면, 북동사면에서 남동사면까지의 초지가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그림 2-4）.

그림 예시의 백약이오름뿐 만아니라 초지가 있으면서 곰솔이 조림되어 있었던 

오름들은 대부분 10여년 사이에 초지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영상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식생변화는 오름의 초지에 자생하는 식물들의 자생지를 감

2009년도 영상 2018년도 영상

그림 2-4. 다음영상（카카오맵）을 이용한 백약이오름의 식생변화양상.（카카오맵, 2020. https://map.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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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결과로 사람들에 의한 도채와 더불어 피뿌리풀의 

수를 감소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 2017년도에는 피뿌리풀이 환경부 멸종위 

기야생식물로 등록되었다.

곰솔이 많지 않는 관목의 경우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숲의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지역에서의 주요종으로는 찔레, 국수나무, 쥐똥나무류, 보리수나무, 

꾸지뽕나무, 예덕나무 등이다.

찔레는 관목이 있는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나는데 목장 가장자리나 목장 중앙에 

발달하기 시작하는 관목림에서 군락을 형성하고, 국수나무는 오름 사면이나 목장 

지대 중앙에서 군락을 형성한다. 가시복분자군락은 숲 가장자리나 임도 주변 등 초 

지의 시작점에서 주로 나타난다. 꾸지뽕나무군락은 토심이 낮은 목장 초지대와 낮 

은 습지대에서 나타났다. 특히 김녕, 조천지역의 낮은 습지대에서 나타나는 꾸지뽕 

나무 군락에는 제주고사리삼이 자라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지역에 

서의 꾸지뽕나무군락은 종다양성 및 환경부 멸종위기 식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의 

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림지대

난대상록활엽수림대에서 나타나는 수림의 유형은 크게 상록활엽수림 , 낙엽활 

엽수림, 활엽수 혼효림, 조림지로 구분할수 있다.

상록활엽수림

① 계곡 주변의 상록활엽수림

제주도에서 가장 원형이 잘 보존된 계곡 상록활엽수림으로 한라산 남사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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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고 있는 효돈천, 영천, 도순천, 강정천 등을들 수 있다. 특히 영천, 효돈천, 신례 

천 등은 생물권보전지 역으로 지정 보호되는 지역으로 종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이 

기도하다.수림이 잘우거진 지역은비교적 수량（水量）이 풍부하며 지형이 험준하고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이 어려운 지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곳에는 양치식물, 바위 

에 붙어 자라는 착생식물, 한란, 새우란, 풍란, 대흥란 등의 난과식물, 수정목, 호자 

나무, 백량금, 자금우, 광나무 등 키가 작은 관목류, 구실잣밤나무, 조록나무, 참가 

시나무, 비쭈기나무, 검은재나무, 후박나무, 소귀나무, 좀굴거리 등의 교목성 수목 

들이 서로 어울려 전형적인 난대상록활엽수림을 이루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효돈 

천의 난대상록활엽수의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천천과 효돈천은 한라산 백록담 바로 밑에서 발원하여 수많은 세류로 나누어 

져 흐르다가 영천악과 칡오름 사이（해발 150m）에서 합쳐져 쇠소깍까지 흘러 바다와 

합류하는 하천으로 제주에서는 보기 드물게 일년 사계절 수자원이 풍부한 하천이 

다. 이곳의 식생은 구실잣밤나무가 우점하는 난대상록활엽수림으로 분포하는 식 

물로 발풀고사리, 고란초 등의 양치식물과 한란, 대흥난, 새우란 등 난과식물, 검은 

재나무, 무주나무, 초령목 등 희귀 식물, 담팔수, 소귀나무, 녹나무, 구실잣밤나무, 

돈나무, 붉가시나무, 종가시나무, 참가시나무, 동백나무, 황칠나무 등 교목이 해발 

고도별로 수직적으로 분포하여 난대 림 연구에 교과서적인 장소로서, 생물보존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곳은 한라산 남쪽에 위치한 강정천, 도순천 등과 더불 

어 수량이 풍부한 하천으로 다양한 상록활엽수, 희귀한 난과 식물, 암벽에 붙어 자 

라는 식물, 양치식물 등이 함께 어우러져 다양한 식생을 만들고 있다.

영천천과 효돈천은 해발 400m까지 주변이 농경지나 목장으로 개발되어 하천변 

을 제외하고는 식생이 발달이 지연되고 있다

해발 400m까지 분포하는 대표적인 수종은 구실잣밤나무, 조록나무, 비뚜기나 

무, 후박나무 등 있으며, 특히 천연기념물 제163호로 지정된 담팔수와 천연기념물 

제191호인 한란, 멸종위기종인 초령목, 무주나무등이 자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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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팔수는 천지연 폭포 일대와 문섬, 섶섬 등에서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효돈천 하류에서도 자생하고 있다. 담팔수는 일본과 대만, 우리나라에서는 서귀포 

시 천지연과 섶섬 등에만 자생한다고 알려진 아열대성 상록 활엽수로서 식물지리 

학적.생태학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수종이다. 또한 절벽 바위 틈에는 중문, 천지연 

등에만 분포한다고 알려진 양치식물인 솔잎란이 분포하고 있다. 이 식물은 지구상 

에 현존하는 유관속 식물 중 가장 원시적인 형태를 갖는 식물로서, 식물지리학적으 

로 제주도가 분포의 북한계선이고 멸종위기 식물로 학술적 가치가 대단히 높아 자 

생지 보호가 시급한 식물 중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서 담팔수 1개체가 고사 

하였고, 최근에 담팔수에는 위황병이 발생하면서 제주 전역의 담팔수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란은 대만, 일본, 중국 및 제주도 전역에 자생하는 식물로 겨울철 꽃이 피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불법채취를 통한 거래 등이 빈번히 일어나 천연기 

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근래에는 자생지에서 큰 개체를 찾지 못하고, 자생개 

체 및 대규모 자생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천천 계곡 일부를 천연기념물 제432호 

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또한 한란과 한란 자생지 주위에서 분포하는 죽백란, 죽백 

란과 비슷하나 개화기가 가을철인 녹화죽백난（이영노, 1997,『한국식물도감』）, 대흥난, 

석장, 애기석장 등 희귀한 난과식물들도 분포하고 있는데, 그 중 죽백란은 개화기가 

늦봄이고 잎에 거치가 있는데 녹화죽백란은 거치가 없고 개화기가 가을철이다. 이 

식물의 자생지는 훼손되어 지금은 거의 멸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초령목은 필리핀, 대만, 일본 남부 등에 분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흑산 

도 등 남쪽섬에 분포하는 식물로 제주도에서는 이곳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최근까 

지도 2~3개체 정도만 자생하는 것으로 알여져 있으나 2017년도에 최근에 한라산 

지역에서 집단자생지를 확인하였다.

무주나무는 중국남부, 일본남부,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는 식물로 알려져 있으며, 

제주도에서는 그 개체가 남획에의해 개체가 감소하여 자생지에서 1개체만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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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식물이다. 따라서 현지 외 보전이 시급한 식물이나 개체수가 적은 관계로 

개체 증식에 어려움이 많다.

해발 150m에서 만나는 영천천의 주요 분포수종은 구실잣밤나무, 종가시나무, 

참가시나무, 비쭈기나무, 황칠나무, 동백나무 등이며, 종가시나무와 참가시나무 군 

락이 구실잣밤나무 군락 사이에 드문드문 반점상으로 분포하고, 구실잣밤나무와 

같이 대규모로 군락을 이루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단목 또는 몇 본씩 소규모 무리 

를 이루어 분포한다.

이와 같이 한라산 남사면 계곡 해발 약 400~450m까지는 대부분 구실잣밤나무 

가 우점하고, 그 사이에 다른 난대상록활엽수가 같이 분포하고 있다. 특이한 식물 

로는 해발 약 200~300m사이에 노린재나무과의 검은재나무가 자라는데, 이 나무 

는 태우면 재가 검다고 하여 식물명이 검은재나무라고 한다. 이 나무는 깨끗한 엽 

색에 수관형이 아담하고 기품이 고고하여 가로수로 많이 식재되는 구실잣밤나무 

대체 수종으로 적합하나, 실지 분포하는 개체수가 많지 않아 역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종이다. 동백나무도 아주 많이 분포하는데, 그 중 흰동백과 연분홍 꽃 색을 

가진 동백나무 변이 개체도 분포하여 자원적 가치가 충분하다.

해발 500~600m 까지는 구실잣밤나무, 참가시나무, 황칠나무, 종가시나무, 조록 

나무, 비쭈기나무 등 교목성 수종이 자라고, 600m를 넘는 지역은 대부분 붉가시나 

무가 우점하고 있는데, 시오름에서 동쪽으로 선돌 상류 해발 750m까지는 수고가 

약 13~18m，가슴둘레 직경 평균 25cm이상인 붉가시나무들이 군락을 이루어 웅장 

한 경관을 연출하는 장소가 대상 또는 반점상으로 분포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난 

대상록활엽수의 원형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로서 중요하다. 주요 분포수종은 붉가 

시나무, 동백나무, 비쭈기나무, 사스레피나무 등이며, 하층 식생은 여름새우난, 춘 

란, 사철란 등이 분포한다.

해발 750m 이상 지 역은 졸참나무, 때죽나무, 단풍나무, 벚나무와 혼효되기 시작 

하여 800m 지점부터는 사스레피나무 등을 제외하면 난대상록활엽수림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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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하지 않고 낙엽수림대로 바뀐다.

가시나무류는 수형이 웅장하고, 엽색이 깨끗하여 그 나무 자체가 경관수나 조경 

수로 이용되기도 하고, 목재는 무늬가 아름답고 재질이 단단하여 전부터 대팻집, 우 

마차의 바퀴등 기구재로 사용되어 충분한 조림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효돈천 주변은 국내의 난대상록활엽수림 중 가장 범위가 크다. 효돈천 

부근에서 다양한 식물종이 자라는 것은 이 지역의 따뜻한 기후와 충분한 강수량 

등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이 양호하고 광도, 수분 및 지형에 따른 조건이 다양 

하기에 가능한 것으로, 생태계 보전이 꼭 필요한장소이다.

이와같이 한라산 계곡 중 상록활엽수림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창고천（안덕계곡）, 

중문천（천지연계곡）, 도순천, 악근천 상류, 연외천（천지연계곡）, 동홍천, 영천천, 효돈천, 

신례천, 서중천, 천미 천, 광령천, 화북천, 병천 등이 있다.

② 평지 난대상록활엽수림

제주도 평지 난대상록활엽수림은 서부지역 납읍 금산공원, 곶자왈의 상록활엽 

수림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납읍 공원지역은 과거 마을이나 관청에서 보호하거나 

신성시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장소이다. 후박나무, 종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등 교 

목수종이 남아 있다. 평지 난대상록활엽수림으로 가장 넓게 분포하고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장소로 ‘곶자왈’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소는 과거에 농경지나 목장지 

대로 이용하기가 어려웠던 장소로서 제주도 동부지역, 즉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과 구좌읍에 걸쳐 있는 지역과 제주도 서부지역 한경면에서 안덕면에 걸쳐 분포하 

는 지 역으로 구분된다.

■ 납읍 금산공원

납읍 금산공원은 천연기념물 제375호로 지정•보호되는 지역으로 수림의 면적이 

32,704rf에 달한다. 이곳은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어 있는 납읍리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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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 납읍 금산공원 사진

을제인 포제를 지내는 포재단이 있는 지역으로 넓은 종가시나무군락으로 이루어 

져 있다. 또한 후박나무군락과, 팽나무군락, 곰솔군락 등이 있으나 소규모 군락이 

다. 금산공원에서 나타나는 식물은 종가시나무, 팽나무, 후박나무, 곰솔, 까마귀쪽 

나무, 보리밥나무, 동백나무 등이 나타난다. 하층에는 가는쇠고사리, 밤일엽, 후추 

등, 자금우 등이 주로 나타난다. 이 지역은 곶자왈지역과 유사한 지형을 가지고 있 

으며, 마을 주변에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제주도 서부지역에 유일한 

상록활엽수림으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이다.

■ 조천-구좌지역의 곶자왈

제주도 동부지역에 위치한 선흘-김녕 곶자왈은 ‘동백동산’으로 더 잘 알려져 있 

지만, 동백동산은 극히 일부분이고 훨씬 넓은 면적, 즉 조천면 서거문이오름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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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 동백동산의 구실잣밤나무 군락

작하여 북서쪽으로는 선흘리, 동쪽으로는 김녕리에 걸쳐 분포하는데, 이 지역은 속 

칭 ‘빌레’라 하는 암반층이 넓게 분포하여 지표수가 물웅덩이나 소 같은 형태로 많 

이 남아 있어 독특한 생태계를 연출한다. 이 지역의 대표적 수종은 종가시나무, 감 

탕나무, 먼나무 등이며 키가 작은 아교목 중 동백나무가 많이 분포하여 동백동산이 

란 명칭이 생긴 것이다.

바위 위나 건조한 지역에는 땅채송화 등 건조에 강한 식물들이 서식하고, 물이 고 

여 생긴 지역에는 물부추, 순채 등 환경부 지정 보호 야생식물들과 많은 습지동식물 

이 서식하며, 제주도가 유일한 분포지인 제주고사리삼 자생지가 발견되는 등 동식물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난대상록활엽수는 종가시나무, 참가시나무 등이 우점하고 

있으며, 난대림의 지표식물인 가는쇠고사리와 함께 울창한 수림을 형성하고 있다.

대표적 동백동산지 역의 식생은 크게 구실잣밤나무군락과 종가시 나무군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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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할 수 있다. 구실잣밤나무군락은 동백동산 중앙에 위치하며 수고가 15m이상 

으로 계곡의 구실잣밤나무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면적도 약 600,000rrf 

에 달할정도로 규모가 크다. 이 군락은 평지에 형성된 구실잣밤나무군락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유일하여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종가시나무군락은 

구실 잣밤나무군락 외각에 있는 상록활엽수림 내에 분포한다. 종가시나무군락은 

동백동산뿐 만아니라 북촌, 선흘, 동복, 김녕리의 대규모 수림이나 상도리 지역의 

용암언덕（투물러스） 위에 형성된 소규모 수림에서도 나타난다.

지형특성상 비가 온 후 습지가 형성되는 소택지가 많으며 이곳은 독특한 식생을 

가지고 있다. 주된 식물로는 참느릅나무, 꾸지뽕나무, 찔레 등이 자라며, 특히 제주 

고사리삼이 자생지를 만들고 있다.

■ 한경-대정-안덕 지역의 곶자왈

제주도 서부지역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일대에 분포하는 곶자왈은 ‘저지곶’, ‘청 

수곶’, ‘서광곶’ 등의 이름으로 불리며, 해발 약 30m에서 200m 지역에 걸친 지역이 

다. 이 지역은 제주도 동부지 역의 곶자왈과 다른 식생과 생태계를 연출하고 있다.

이 지역은 기후 특성상 동부 지역보다는 습지가 발달하지 않은 모습으로, 동부지 

역이 물이 고이는 습원이 많이 분포하는 반면 서부지역은 건조하여 물웅덩이는 찾 

아보기 어렵다. 이 지역은 종가시나무, 참가시나무, 녹나무, 개가시나무가교목층을 

이루고, 키가 작은 관목 중 그 향기와 꽃이 아름다워 많이 도채되는 제주백서향이 

대량 분포한다. 또 새우란류, 감자난, 약난초 등이 많이 분포하고, 양치 식물은 밤일 

엽, 세뿔석위 등이 분포하는데, 지금은 많이 훼손되어 그개체수가 드문 실정이다.

특히 밤일엽의 경우는 동부지역의 상록활엽수림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서부지역의 종가시나무림에서 많이 관찰된다.

이와같이 제주의 ‘곶자왈’은용암과용암의 틈새, 또는 건조한 암벽, 암괴 위에 형 

성된 습지, 토심 깊은 곳, 낮아 건조한 곳 등 생태적 위치가 매우 다양하고 그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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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하여 살아가는동•식물종의 생태적 다양성이 풍부한 장소이다.

제주도에서 곶자왈（곶자왈 용암류）이 분포하는 지역은 한경~안덕, 애월, 조천-함 

덕, 구좌스성산지대 등 아주 협소하고, 그 중 조천, 함덕에 있는 곶자왈은 동백동산 

으로 보호 중이며, 이러한 지역은 역설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농업 활동이 어려운 

지역이어서, 지금까지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다른 장소에서는 보기 어려운 식물 자 

원을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천이상태, 즉 풀 길이가 짧은 초원 一> 억새초원 - 잡목 

림 느 해송 잡목림 -> 난대림（극상상태）을 바로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장소로서, 무 

분별한 개발보다 자연 생태학습림, 관찰림으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역이다.

참가시나무와 종가시나무의 군락 해발 500m 이하의 계곡과 중산간 난대림 분 

포지역 및 곶자왈지역 내에 암석지가 발달하고 토양의 발달이 좋지 않은 곳에 참가 

시나무나 종가시나무가 반점상의 소규모 군락을 형성한다.

종가시 나무와 참가시나무 군락은 그 분포가 구실잣밤나무와의 경쟁에서 밀려 

나 척박한 조건의 환경에서 군락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으로 생태연구 

가 필요한 부분이며, 특히 종가시나무의 풍부한 종자결실과 발아율로 볼 때 대규모 

군락이 발견되지 않는 조건도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군락은 계곡 사면과 곶 

자왈의 건조한 석력지에 주로 분포한다.

©붉가시나무림

붉가시나무림은 해발이 비교적 높이지역의 상록활엽수림으로 해발 350m 이상 

투물러스 지형에서 주로 나타나며, 계곡과 그 주변에서는 해발 500m 이상 지역에 

서 나타난다. 남원읍과 조천읍의 평지에서는 낙엽활엽수림 내에 소규모로 나타나 

지만, 한라산 남사면 계곡과 계곡사이에서는 해발 500~700m에 비교적 넓은 면적 

의 군락으로 나타난다. 붉가시나무림은 제주도뿐 만아니라 완도, 보길도 등에서도 

나타난다. 붉가시나무림에 나타나는 식물은 황칠나무, 꽝꽝나무, 굴거리나무, 동백 

나무, 자금우,사스레피나무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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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활엽수림

난대상록활엽수림 지역의 낙엽활엽수림 지역은 해발 300m 이상의 평지에서 주 

로 나타나며 가장 면적이 큰 지역은 5.16도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한라산과 연결 

된 수림이다. 그리고 곶자왈 지역에서도 상록활엽수림을 제외하고는 팽나무가 우 

점하는 낙엽활엽수림이 있다.

① 한라산 연결수림

한라산과 연결된 수림은 보통 해발 400m 이상지역에서 나타나며 우점종은 졸 

참나무, 개서어나무 등이 우점하는 수림이다. 이 지역은 붉가시나무림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며 계곡부에는 상록활엽수림이 우거져 있고, 평지부분에서는 낙엽활 

엽수림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보통 상층에는 졸참나무, 개서어나무, 때죽나 

무, 올벚나무, 고로쇠나무, 섬개벚나무 등이 차지하고, 그 바로 아래에 굴거리나무, 

생달나무, 새덕이, 참식나무, 사람주나무, 산딸나무 등이 자라며, 관목층에는 꽝꽝 

나무, 새비나무, 사스레피나무 등이 자라고 하층에는 제주조릿대, 쥐고리새, 천남성 

류, 난초류 등이 자란다. 이와같이 이지역의 수림은 상층이 사라지면 상록활엽수림 

으로 변모할 가능성 이 높은 지 역으로 굴거 리나무와 새덕 이 의 비 율이 높게 나타나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곶자왈 중 애월곶자왈 지역은 일부가 한라산 연결수림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곳 

에는 난티나무가 자생하고 있다. 이 난티나무는 러시아 남단, 중국, 일본과 우리나 

라의 중부 이북에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식물이다.

② 곶자왈 지역의 낙엽활엽수림

곶자왈 지역의 낙엽활엽수림은 보통 팽나무류가 우점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팽 

나무가 우점하는 수림은 보통 해발 400m 이하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며, 안덕면의 

병악, 도너리오름, 애월읍의 운전면허시험장 주변, 절물휴양림 입구의 민오름, 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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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백약이오름 등으로부터 시작되는 수림이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층에 나 

타나는 식물은 팽나무, 때죽나무, 예덕나무, 푸조나무, 새덕이, 녹나무 등이고, 그 

아래에 새덕이, 참식나무, 아왜나무 등이 분포하고, 관목층에는 상산, 왕초피나무, 

새덕이, 참식나무, 초피나무, 작살나무 등이 나타나며, 초본층에는 길마가지나무, 

새우란류, 가는쇠고사리, 더부살이고사리, 주름조개풀, 홍지네고사리, 십자고사 

리, 일색고사리, 큰천남성 등이 자라는 형태를취하고 있다. 이 지역의 큰특징은송 

악, 마삭줄 등 덩굴성 식물이 상층의 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수림을 덮고 있는 지역 

도 많이 나타나며 특히, 송악은 팽나무 등의 낙엽활엽수의 상층부까지 올라가 나 

무를 쓰러뜨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곶자왈 지역의 수림에서는 토양이 빈 

약하여 나무의 성장이 더뎌 높이가 12m 정도에 불과하며, 수목과수목과의 거리가 

넓어 광이 많이 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덩굴성 식물이 다른 수림에 비하 

여 많이 나타나는특징을보인다.

본 수림에서 나타나는 식물 중 가장 독특한 식물은 섬다래다. 섬다래는 다래와 

다르게 열매에 털이 많은 종으로 종가시나무림 가장자리나 낙엽활엽수림 내에 주 

로 분포한다. 또한 골고사리（변산일엽）는 특이하게도 곶자왈 지역 낙엽활엽수림에 

서만 나타나고 있다. 골고사리의 자생지는 우리나라에서 태백산 이북에서 나타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변산반도의 전석지와 제주도 곶자왈 내 낙엽활엽수림 내 

에서 자생하고 있다.

조림지와 침엽수림

한라산의 조림지역은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조림지는 해안에서부터 해발 

1,400m까지 분포하고 있다. 가장 높이 조림된 식물은 소나무이고 삼나무도 해발 

1,100m까지 조림이 이루어졌다. 산림공간정보서 비스의 조림지도에서도 물푸레나 

무와 소나무가 조림되 었다고 하고 있으나 물푸레나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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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제주도의 조림지도（산림공간정보서비스 인용 2020）.

■ 소나무 ■ 물푸레나무, ■ 삼나무, : 자작나무, : 환경보전림, 

■ : 편백, ■ : 고로쇠나무, ■ ： 상수리나무, ■ : 해송.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 현재 한라산 식생조사시 물푸레나무 조림지라 판단할 

수 있는 지역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푸레나무가 한라산에서 자생하 

는 것인지 조림 후 나타난 식물인지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삼나무림

삼나무는 제주도에서 많은 면적에 식재되어 있는 수종이다. 주로 한라산, 목장, 

오름 등에 식재되어 있으며, 일부는 방풍림으로서 농지나 과수원 등에도 식재되어 

제주도를 푸르게 만드는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한 종이다. 이 삼나무의 방풍림 조림 

은 겨울철 찬바람이 강한 제주의 특성상 감귤나무가 동해를 입지 않게 한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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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한 나무이다. 최근에는 수고가 높고, 꽃가루가 날리면서 서리를 내리게 

하거나 알레르기를 유발시키고 있으나 그 역할은 아직도 유효하다.

난대상록활엽수림대에 위치하고 있는 오름 대부분은 삼나무가 조림되어 있고, 

가장 오래된 지역은 한남지역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의 시험림 내에 위치하고 있 

다. 오름에 식재되 어 있는 삼나무는 오름의 특성상 토양층이 얇기 때문에 바람에 

쉽게 전도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삼나무조림지의 경우는 삼나무가 수관 

이 좁고 길기 때문에 햇볕이 수관사이로 들어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삼나무아래에 

자생하는 식물은 많지 않다. 햇볕이 드는 지역에는 비목, 새덕이 등이 자라고 있으 

나 그 비율은 높지 않다. 하층식생으로는 홍지네고사리, 큰천남성, 나도히초미, 관 

중등이 있다.

그림 2-6. 삼나무 조림지

편백 림

편백나무는 삼나무에 비하여 식재지가 많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는 산림욕의 대 

표적 수종으로 알려지면서, 식재하는 지역이 늘고 있으며, 제주도뿐 만아니라 전라 

남도에서도 식재되는 종이다. 편백은 삼나무에 비해서 성장이 늦고 수관이 둥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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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나무에 비하여 수관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더 적어 그 아래에 자라는 식물은 거 

의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최근에는 삼나무나 편백나무를 간벌하면서 수림 내에 

종다양성을 높이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래된 수림은 휴양림으로서 활 

용하고 있다.

잎깔나무 조림지

잎깔나무 조림지는 현재 일부가 남아 있으며, 대부분 숲이 갱신되어 잎깔나무가 

상층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잎깔나무 조림지는 거의 

사라지고 낙엽활엽수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 조사에서 잎깔나무가 있 

는 지역은 조천읍 교래리 일대이며, 이곳에 나타나는 종으로는 졸참나무, 개서어나 

무, 목련, 벚나무류, 때죽나무, 쪽동백나무, 음나무등이다. 이와같이 잎깔나무조림 

지는 명맥만 유지 하고 있는 상태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될 것이라 사료된다.

곰솔군락

곰솔은 해안지대에서부터 해발 1,000m까지 분포하며,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에 

곰솔 노거수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고, 곰솔조림지는 해안에서부터 한 

라산중턱까지 많은 면적에 식재되어 있다. 그러나2000년대 초에 소나무재선충병 

이 한라산에 유입되 면서 지속적으로 그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의 

처음감염된 지역은 오등동지역이나 점차 감소하다가 2015년도부터 대규모 감염을 

통하여 한라산 서쪽지역의 곰솔림에 많은 피해를 주기시작하여 현재는 제주도 전 

역이 감염병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를막기 위해 당국에서는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

곰솔조림지는 해안의 경우는 해일 등이 일어났을 때 물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재 

해예방차원의 숲이 있고, 오름 사면, 평지, 한라산 등지에는 산림녹화를 위해 식재 

되어 있다. 곰솔의 특성상 햇볕을 좋아하고 종자가 바람에 쉽게 날려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특성상 조림지 주변으로 자연적 곰솔림이 꾸준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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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지와 자연곰솔림의 차이를 알수 없는 지역도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별점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곰솔조림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 

요하고 조림지 이외의 지역은 자연곰솔림으로 처리하여 곰솔림의 위상을 높일 필 

요성이 있다. 현재까지는 개발에 앞서 조사되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조림지와 같은 

등급으로 처리되면서 개발위협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해안의 곰솔군락은 하층식생이 해발이 높은 지역과다르게 나타난다. 해안에 자 

라는 이 지역의 곰솔림에는 까마귀쪽나무, 후박나무, 천선과나무 등과 식물이 자 

란다. 그러나 해발 600m지역의 곰솔림은 상층에는 곰솔, 합다리나무, 섬개벚나무, 

층층나무, 때죽나무, 산딸나무, 졸참나무 등이 차지하였고, 하층에는 작살나무, 비 

목, 산수국, 관중, 큰천남성 등이 차지하였다. 또한 곰솔 등의 교목에는 송악이 감고 

올라가 상층에서 하층까지 분포한다（그림 2-7）.

곰솔조림지는 해발 1,000m 지점에도 나타나는데 속칭 속밭 지역이다. 이지역의 

곰솔 생육상태는 해발 600m 지점에서 자라고 있는 개체들과는 다르게 키가 작고 

생육상태가 불완전하게 보인다. 이 지역의 주요출현종은 곰솔, 산개벚나무, 정금나 

무, 꽝꽝나무, 제주조릿대 등이다.

그림 2-7. 해발 600m 지점의 곰솔군락전경 및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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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2-8. 해발 1,100m 지역의 곰솔군락과 모식도.

~(——려발 1100m 공*군락

1 공술 2. 청미래엉굴 3 8S나우 4 제후조릿다! 5 정금나우

상수리나무림과 밤나무림

상수리나무림은 표고자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조림된 지역이 많다. 특히 동부지 

역의 평지초원에 많이 식재되었으나 토심이 얇아 생장이 저조하고 수림이 형성성 

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도 다수 확인된다. 또한 밤나무림은 유실수로 임야 등에 식 

그림 2-9. 상수리나무조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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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되었으나 최근에는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밤나무림 그대로 존재하는 곳도 많다. 

특히 서귀포 서호동의 고군산 초입에는 밤나무 조림지가 있으며 일부는 상수리나 

무가 같이 조림되어 있는 형태이다.

상수리나무림에 주로 나타나는 종은 찔레, 쥐똥나무, 인동 등이다. 최근 구좌읍 

선흘리 조사에서는 상수리나무림 아래에서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식 물인 대흥란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비자나무림

비자림은 천연기념물 제374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지역으로 면적이 약 45ha 

로서 비자나무 노거수 약 3,000여 본이 집단을 이루고, 국내 현존하는 비자나무 

중 가장 크고 오래된 비자나무가 자라는 장소이다. 이 비자나무는 수고 약 15m이 

고, 흉고직경은 180cm에 달한다. 이 곳은 공중습도와 토양습도가 높아 수목이 생 

육하기 좋은데, 비자나무는 수피가 코르크 형태로 두꺼워 풍란, 비자란 같은 착생 

식물과 희귀한 양치식물이 많이 분포한다. 최근에는 비자나무의 효능이 밝혀지고 

비자나무 열매를 수확하기 위하여 비자나무 조림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비자림 

주변의 오름, 목장을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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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엽활엽수림대

낙엽활엽수림대의 수직적 분포는 상록활엽수림과 침엽수림대의 사이이며, 남사 

면은 750m, 북사면은 550m로 하한선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라산 낙엽활엽수 

림은 동서남북이 다르게 연결되어 있는데 동쪽지역은 해발 500m부터 이어져 있 

다. 이중에는 곰솔조림지, 삼나무조림지 , 상수리나무 조림지, 편백나무 조림지 등 

을 포함하고 있다. 한라산의 식생(임양재 등, 1990)에서는 본 지역을 당단풍 신갈나무 

군단(Acero-Quercion mongolicae Kim et Yim 1988)과 제 주조릿 대-서어 나무 군단—으0- 

Carpinion laxiflorae Yim, baek and Lee 1991)°] 분포하는 것으로 보았고 , 당단풍- 신갈 

나무 군단에는 노루귀-물참나무군집(Hepatico-Quercetumgrosseserratae Yim,baekand 

Lee 1991)있고, 제주조릿대-서어나무군단에는 제주조릿대 서어나무군집, 굴거리나 

무-개서어나무 군집(Daphniphyllo-CarpinetumtschooskiiYim,baekandLee 1991), 개족도 

리 -졸참나무군집 (Asaro-Quercetum serratae Yim, baek and Lee 1991) 등이 있다•고 보고하 

였다.

현재 이곳에는 상록활엽수의 빈도가 낮아지면서부터 개서어나무, 졸참나무가 우 

점하는 지역이 나타나고 해발이 높아지면서 서어나무 신갈나무군락, 소나무군락 

등 나타난다. 이지역에는 곰솔조림지, 소나무조림지, 삼나무 조림지 등도 나타난다.

졸참나무三 개서어나무 군락

상록활엽수림대의 낙엽활엽수림과 연결되는 수림으로 해발 약 900m까지 분포 

하는 군락이다. 주요 우점수종은 개서어나무, 졸참나무, 벚나무류, 단풍나무류이 

며, 그 아래에 굴거리나무, 산딸나무, 사람주나무 등이 자란다. 관목으로는 꽝꽝나 

무, 노린재나무 등이 자라며 초본층에는 대부분 제주조릿대가 자란다. 이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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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졸참나무군락 전경 및 모식도

과거부터 표고자목과 기타 목재로 벌채되어 이용되었기 때문에 원식생이 남아 있 

는 곳은 거의 없고 대부분 2차림이다.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강력한 보 

호정책이 시행된 후 점차 원식생을 회복하여 낙엽활엽수림의 중간단계로서 극상 

단계로 발달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본 군락 내에는 소규모의 면적에 우점하 

는 식물이 출현하였다. 주로 때죽나무, 고로쇠나무 등이었다.

［대죽1|■무 군락 (Styraxjaponica community)

때죽나무 군락은 졸참나무-서어나무 군락 내에 소규모로 존재하는 군락으로서 

수고가 주변에 비해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하층에는 제주조릿대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특징도 가지고 있었다. 해발 900m까지 드물게 나타나는 군락으로 

상층에는 때죽나무, 개서어나무, 층층나무, 졸참나무, 곰의말채 등이 나타난다. 하 

층에는 박새, 쥐꼬리새 등의 나타났다(그림 2-11).

우점종인 때죽나무의 수고는 평균이 9.1 끄에 불과했고, 범위는 5~15 m까지 다양 

하게 분포하였다. 흉고직경은 평균이 18.51 cm이었고, 범위는 6~44 cm였다. 이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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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때죽나무 우점지역

어나무 등에 비하여 작은 개체들로서 향후 숲의 서어나무군락이나 졸참나무-개서 

어나무 군락으로 천이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로쇠나무 군락(Acer pictum var. mono community)

고로쇠나무 우점지 역은 일부 소규모지 역에서 나타나는데 상층에는 고로쇠나 

무, 때죽나무, 산딸나무, 합다리나무 등이 있고, 하층에는 상산, 왕지네고사리, 십자 

고사리, 쥐꼬리새 등이 출현한다. 우점종인 고로쇠나무의 수고는 13 끄에 달하고, 

흉고직경은 약 30c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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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고로쇠나무 우점지역

서어나무 - 신갈나무 군락

서어나무 - 신갈나무 군락은 해발고도가 졸참나무 - 개서어나무 군락 상부에 위 

치한다. 1,200~1,400m사이에서 주로 발달하고, 주요 수종은 서어나무, 신갈나무, 

음나무 , 함박꽃나무 등이다. 사라오름 북쪽으로 흙붉은오름, 돌오름과 어리목 상 

부에 이르는 지역은 온대낙엽활엽수림의 대표적인 식생이다. 대표종인 신갈나무 

의 수고는 평균 11m가 넘고, 흉고직경은 평균 30cm가 넘는다. 서어나무는 수고는 

신갈나무와 비슷하나 흉고직경 평균이 약 22cm 정도이다. 군락 내에는 구상나무가 

간간히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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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서어나무-신갈나무 군락의 형태

소나무구락

한라산에 분포하는 소나무류는 곰솔（해송）과 소나무（적송） 두 종이다. 소나무는 

일부 지역에 계곡을 따라 해발 400m지역에 부분적으로 분포하는 것을 제외하면, 

보통 해발 800m부터 1,700m까지 환상대로 한라산을 감싸면서 분포한다.

소나무의 주 분포지는 관음사코스 원점비가 있는 개미등, 영실, 천왕사계곡 일대, 

어리목 위 작은두레왓과큰두레왓을 들 수 있다.

이들 지역의 소나무 나이는 2005년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실소나무는 평균 나이가 90~110년, 개미등 소나무는 80~90년, 천왕사 소나무 

는나이가40년에서 60년으로조사되었다.

소나무는 생장습성이 다른 참나무와 같은 수종과의 경쟁에서 밀려, 이들 참나무 

류가 생육하지 않는 산 능선과 북사면의 토양산도가 높고 척박한 곳에 주로 자란 

다. 토양이 완전히 나출되어야 발아하는 소나무의 생육 특성과 생장 습성을 볼 때 

과거 이 지역은 방목 등의 목적을 위하여 불놓기가 행하여진 지역이며, 기반암이 현 

무암보다 조면암으로 이루어진 곳에서 소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추측된다.

한라산 소나무는 나무 나이가 60년에서 80년이 되면 잘 자란 나무는 나무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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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소나무군락 전경 및 모식도

이v뉴놔나卜甘뉴a 나甘휘 니1니쑤午•다'w 

1 2 2 3 1 4 s 2 1 1

，丄나우 2 삼나무 2.굴거리나무 J. 게?고?!대 5 몰장나무

가 15~25m, 가슴둘레가 30~40cm 정도 생장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소나무 

로 알려진 금강송이나 경북, 강원지역의 춘양목에 버금가는 우수한 형질을 가진 것 

으로 평가된다. 소나무에 치명적인 솔잎혹파리나 솔껍질깍지 벌레 , 소나무재선충 

병으로부터 반드시 보호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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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침엽수림대

해발고도 1,400m 이상부터 정상까지의 식생대를 나카이(1914), 모리(1928) 등은 

산진달래, 흰괴불나무, 명자순, 댕댕이나무, 들쭉나무, 털진달래, 시로미, 떡버들 등 

의 북방계 고산식물들이 분포한다는 점을 들어 고산식물대로 설정하였으나, 차종 

환(1969) 이후의 학자들은 고산식물대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김문홍(1985)은 고산식물대는 물론 관목림대를 인정하지 않고, 해발 

1,550m 이상을 북부기후형인 침엽수림대로 설정하면서, 기후대로 볼 때 북사면이 

남사면보다 관목림이 발달할 요인이 많으나 북사면, 특히 동북사면에서는 거의 관 

목림이 나타나지 않고, 개미목의 관목림대도 1970년 제주조릿대의 개화에 의해 상 

당히 넓은 면적이 소나무림으로 변하여 진정한 의미의 관목림으로 볼 수 없다고 하 

였다. 또, 동사면의 해발 1,500m, 서사면과 남사면의 해발 1,350m, 서북사면의 해 

발 1,400m 등부터 관목림이나 초지가 출현하고 있음은 고산 관목림대로 볼 수 없 

다는 점과, 관목림과 초지대의 분포로 볼 때 방목에 의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관목림은 천이의 도중상이나산화에 의해 조성된 것이 

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임양재 등(1990) 역시 이 지역이 온량지수 (WI)=55t-month 이하로 한반도의 아 

한대인 전나무-가문비나무대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관목림대를 부정하는 견해 

에 동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라산 정상부의 관목 또는 초지대에 대한 수직 분포 

상의 위치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현재는 관목림대와 

고산식물대는 인정하지 않고 한라산 정상 부근에 자생하는 북방계고산식물은 빙 

하기 이후 척박한 환경에 다른 식물과의 경쟁에 취약한종들이 간신히 살아남아 현 

재의 식생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가지배적이다.

관음사코스에서 개미목이나 개미등의 소나무는 하부지역이 가장 나무 나이가 

124 한라산의식물



많고 고도가 높은 지역으로 갈수록 어린 소나무림으로 바뀐다. 남사면에서 해발 

1,400m 이상 정상까지 관목림이 형성되어 있으나 북사면에서는 구상나무림이 정 

상까지 형성되어 있으며, 이 구상나무림은 백록담 내부까지도 분포되어 있는 것으 

로 보아 관목림대와 고산식물대로 설정하였던 한라산 정상지 역은 북부기후형 침엽 

수림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견에서 한라산 1,400m 이상 지역에 분포하는 식생은 크게 관목지대, 

구상나무군락지대, 유존고산식물대 및 암극식물대로 구분할 수 있다.

관목림

관목지대를 관목림대로 설정하고 아고산대로 부르는 등 여러 견해가 있으나 전 

술한대로 한라산 관목대는 산철쭉, 주목, 좀고채목, 털진달래 등이 우점하고 정상 

효과와 적설, 바람 등의 기상요인과 척박한 토양으로 수목생육이 부진한 관목지대 

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지역에는 털진달래 - 산철쭉 군락, 눈향나무 - 털진 

달래 군락, 시로미 - 산겨이삭 군락, 좀새풀 - 바늘엉겅퀴 군락이 있다고 김찬수 등 

(1985)이 보고하고 있다.

그림 2-15. 선작지왓의 관목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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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지역은 현재 제주조릿대가 계속 확장하는 지역으로, 한라산 아고산 지대 

의 다양한 식물상이 점차 쇠퇴하고 있어, 앞으로 종 보존 등 여러 문제가 상존하는 

지역이다.

제주조릿대는 뿌리 발달과 토양을 안정시키는 등의 역할도 하지만 낙엽과 뿌리, 

광선의 차단 등 다른 식물종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을 함께 지니고 있어 이에 대 

한대책이 시급하다.

구상나무림

구상나무는 같은 속 식물인 분비나무, 전나무 등과 같이 지리적 위치로 볼 때 내 

륙지방 아한대의 분비나무나 전나무 같은 생태학적 지위를 갖는 종이다. 내륙지방 

에서는 지리산 반야봉과 천왕봉 등 정상부근, 덕유산 정상부 등에 분포한다. 한라 

산에서 구상나무의 분포를 보면, 남사면은 해발 1,400m에서 백록샘 부근까지 계 

곡을 따라 주로 분포하며, 북사면, 동서사면은 약 1,400m에서 출현하기 시작하여 

백록담 화구 내부까지 분포한다.

구상나무의 분포 원인은 빙하기 이후 추운 장소에 분포하는 구상나무가 지구의

그림 2-16. 성판악 코스의 구상나무림（2020년 8월 촬영）과 영실코스의 구상나무（2015년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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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점차 고산지대로 이동하고, 고산지대의 기후, 지질, 토양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남아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구상나무림은 제주도 한라산 아한대의 대표적인 군락이며, 세계적으로 한라 

산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장소이다. 우점종은 구상나무이고, 고채목, 나도 

옥잠화, 흰땃딸기, 게박쥐나물 등이 혼생하고 있다(그림2-16). 이 군락은 한라산의 

1,500m 이상 지역에 계곡을 따라 분포하고 있다. 최근의 구상나무림은 많은 개체 

가 고사하고 있음에 따라 구상나무의 고사원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암극식생

한라산 아고산대지역의 건조한 바위 위나 백록담 정상의 암벽에는 건조에 강하 

고 미세한 영양분으로도 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식물 종들이 군락을 이룬다.

백록담보다 낮은 지역에는 바위채송화, 한라개승마, 바위떡풀 등이 암벽이나 바 

위에 분포하고, 백록담 정상엔 북방계고산성 식물인 한라구절초, 한라송이풀, 애 

기솔나물, 섬바위장대, 돌매화나무, 한라솜다리 등이 분포하여 이 지역을 고산식 

물대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특히 한라솜다리는 과거 ‘에델바이스’라고 잘못 알려져 

한라산 정상 등반의 기념품 등으로 무분별하게 채취되었기 때문에 현재 남벽 일부 

지역에 소수 개체만 존재하여 절멸의 위험성이 아주 큰 식물이다.

백록단분화구 식생

백록담 분화구 내의 식생은 사면의 방향과 기저부에 따라 확연하게 구분된다. 고 

정군 등(2002)의 연구에 따르면 백록담에 분포하는 관속식물은 49과 121속 126종 

1아종 30변동 3품종으로 총 163분류군이 분포하며, 백록담 일대 제주특산식물은 

한라산의식생 127



37분류군이 분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백록담에 분포하는 식물군락은 사면별로 북동사면은 구상나무, 들쭉나무, 좀고 

채목 등이 혼효림을 이루고 있고, 동남사면은 상층부는 암벽으로 되어 있으며, 사 

면 중앙부에서 바닥까지는 초지대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북사면은 등산객의 답압과 강우 등에 의한 훼손으로 식생이 파괴되고, 남서사면 

은 대부분 전석지로 이 전석 사이에 고산성 식물들이 분포한다. 중앙 바닥, 즉 장마 

시에 물에 잠기는 지역은 한라돌창포, 한라부추, 김의털, 한라사초 등 초본이 주요 

식생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 간략히 현재까지의 연구와 조사를 바탕으로 한라산 식물의 수직 분포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라산 식물의 수직 분포는 크게 난대상록활엽수림대（바닷가~해발600m： 

북동서사면, 800m：남사면）, 온대낙엽활엽수림대（해발 1,400시,500m：북동서사면）, 한대

그림 2-17. 한라산 백록담 전경（2020년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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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엽수림대（백록담 정상까지）으로 구분된다.

둘째, 해안식물대는 난대상록활엽수림대 하부 위치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한라산 600m 이하의 초지대를 따로 구분하였지만, 초지대의 생성원인이 

방목이나 경작을 위한 개간, 방목으로 생겨난 인공초지대이기 때문에 역시 식생대 

로 구분할 때는 난대상록활엽수림대에 포함시킬 수 있다.

넷째, 한라산 1,400m 혹은 1,500m 이상에 형성된 관목대나 아고산 초원은 한대 

침엽수림대의 일부분에 인위적 간섭과지형, 기후, 토양여건 등 여러 조건에 의하여 

발생한 천이과정이라고 판단되며, 고산대와 아고산대를 구분하는 요인 중 하나인 

삼림과 용재한계선 등으로 볼 때, 침엽수림대라고는 하지만 한라산의 독특한 조건, 

즉 적설, 기후, 토양 등의 조건에 의하여 관목화된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방계 고산식물대 역시 빙하기 이후 여러 식물과의 경쟁과 변해가 

는 환경에 생존하기 위하여 점차 백록담 정상부근의 척박지로 이동하여 생존하는 

식물 종들로서 그 분포 개체수나 분포 범위가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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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물상의 개황

제주도는 전북식물구계 (Haloartic floristic kingdom) 의 동아시 아식물구계구 (East 

asiatic floristic region)에 속한다(Yoshioka, 1973; Yamazaki, 1973). 더 구나 제 주도는 그 독 

특한 지 리 적, 지사적 위치의 결과로서 동시베리아식물구계구(East Siberian floristic 

region) 뿐 만 아니 라 인도말레이시아구계계 (Indo-Malaysian subkingdom)의 요소들의 

분포 경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주도의 식물은 대륙으로부터 남하한 식물군, 중 

국, 제주도, 일본에 걸쳐서 대상으로 분포하는 식물군, 열대, 아열대 기원의 식물, 제 

주도와 타이완, 일본에서 분화한 식물군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는 식물들로 구 

성되어 있으므로 면적에 비하여 많은 종이 분포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Im, 1992).

특히 한라산은 독특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다양한 생물군집이 분포하는 곳으 

로 알려져 있으며 대만, 일본 등지의 생물 이동통로로서 동북아지역의 자연환경 변 

천사를 비롯해 다양한 학문분야의 관심이 집중되어온 곳이다. 특히 관속식물 분포 

는 내륙 지방과 현저한 차이를 보여 국내 식물 분포 파악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고 있다(고 등, 2008). 또한 이러한 독특한 환경을 바탕으로 많은 선태식물이 바 

위 위, 흙, 수피, 고사목 등 다양한 기질에 착생하여 분포한다. 선태식물의 크기는 맨 

눈으로는 겨우 식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것에서부터 수십 mm에 이르는 것까 

지 매우 다양하다. 대체로 습기가 있는 그늘에 생육하지만, 햇빛이 내리쬐는 건조한 

곳에도 살고 아예 물속에 사는 것들도 있다.

한라산은 식물의 수직분포가 뚜렷하여 고지대에는 한대성 또는 고산성의 식물 

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백두산, 만주, 시베리아, 몽골 등에 공통 

으로 분포하고 있는 대륙계의 식물들이며 고립에 의한 적응의 결과로 특산식물 또 

한많이 분포하고 있다(FuetHong,2000; Juetal, 1997; Choi, 1998). 이것은 빙기와간빙 

기의 바다의 진퇴에 따라 중국, 한반도, 제주도가 육지로 연결되어 있던 시기와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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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립된 시기가 반복됨으로써 이들 지역의 공통종과 고립 후의 적응의 산물로 

생각되고 있다.

방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해발 600m까지는 난대 상록활엽수림 

대, 해발 600~l,400m은 온대 낙엽활엽수림대, 해발 1,4004,950m은 아한대 또 

는 아고산대이다 (Yim et al., 1990).

난대 상록활엽수림대에 분포하는 상록활엽수는 구실 잣밤나무 (Castanopsis 

cuspidata var. sieboldii Nakai), 송악(Hec/era rhombea Bean), 동백 나무(Camellia japonica L.), 

굴거 리나무(Dap方nip/iyZ/ummacropa/um Miquel.) 등 90여 종에 달한다. 그 중 구실잣 

밤나무는 주로 해발 600m 이하의 하천이나 계곡의 사면 등 인위적 교란이 적은 지 

역에 분포하고 있다. 일본의 혼슈, 시코쿠, 큐슈지역에도 분포한다. 송악은 만경식물 

로서 해발 1,300m 이하의 하천 및 계곡, 산지평탄부에 분포하고 있다. 일본, 중국, 

대만에도 분포한다. 동백나무는 해발 600m 이하의 저지대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 

며, 일본, 중국, 대만에도 분포한다. 굴거리나무는 해발 800 이하의 하천계곡부와 

산림 중에 분포하고 있다. 중국, 대만 일본의 아열대에 분포한다.

이 분포대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보호야생 식물로서 한란(Cymbidiumkanran 

Makino), 죽백 란 (Cymbidium lancifolium Hook.), 금자 란 [Gastrochilus matsuran (Makino) 

Schltr.], 풍 란 (Neofinetia falcata Hu), 나도 풍 란 (Aerides japonicum Reichb. fit), 비 자 란 

[Thrixspermum japonicum (Miq.) Rchb.f.], 콩 짜 개 란 [Bulbophyllum drymoglossum Maxim, 

ex Okubo], 혹난초 [Bulbophyllum inconspicuum Maxim.], 대 (Cymbidium macrorhizon 

LindL), 으름난초(Cyrtosiaseptentriona/is(Rchb.f.) Garay), [Dendrobium moniliforme 

(L.) Sw.], 탐 라 란 [Gastrochilus japonicus (Makino) Schltr.], 차 걸 이 란 \Oberonia japonica 

(Maxim.) Makino], 지네 발란 (SPelatantheria scolopendrifolia (Makino) Av er.), 방울 난초 

[Peristylus densus (Lindl.) Santapau & Kapadia] 등 난과식 물을 비 롯하여 , 솔잎란(Psi/otum 

nudum Griseb.), 제 주고 사 리 삼 [Mantyua chejuense B.-Y. Sun, M.-H. Kim et C.-H. Kim], 물 

고人｝ 리 \Ceratopteris thalictroides (L.) Brongn.], 파초일 엽 (Asplenium antiquum Makino),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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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별고사 리 [Cyclosorus interruptus (Willd.) H.ltd], 시] 깃 아재 비 [Woodwardia ja.pon.ica. (L.f.) 

Sm.] 등의 양치 식 물, 만년콩(뮤사irestajaponica Hook.f. ex Regel), 개 가시 나무(Quercus 

gilva Blume), 초령 목 [Magnolia compressa Maxim.], 순채 (Brasenia schreberi J.F. Gmel.), 삼

Si(Saururuschinensis(Lour.) Baill.), 죽절초(Sarcanc/rag/abra(Thimb.) Nakai), 황근 

(Hibiscushamabo Sieb. etZucc.), 피뿌리풀[5te//era chamaejasme L.], ^-^^[^-(Lasianthus 

japonicus Miquel), 전주물꼬리 풀 [Pogostemon yatabeanus (Makino) Press], 백양 더부살이 

[Orobanche filicicola Nakai exJ.O.Hyun], 솔 붓 꽃 [Irisruthenica Ker GawL] 등 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 종들은 대부분 분포지가 매우 협소하거나 세계분포상 분포북한지이다. 

특히 제주고사리삼은 전세계적으로 제주에만 분포하는 양치식물로서 제주도 특 

산속이다. 그 외에도 갯대추나무(J%immmio%shmisPoir.), 문주란(Crinumasiaticum 

wrjaponicum Bak.) 등 분포북한지 인 많은 종들이 분포하고 있다.

온대 낙엽활엽수림대에 분포하는 주요 수종은 졸참나무(QuercusserrataThunb.), 

개 서 어 나무(Carpinus tschonoskii Maxim.), 신갈나무(Quercusmongolica Fisch.), 당단풍 

(Aserpseudo-sieboldianum Komarov), 가'막살나무 (Viburnum dilatatum Thunb.), 제 주조

fl] (Sasa quelpaertensis Nakai) 등이 다. 그 중 졸참나무(QuercusserrataThunb.)는 해 

발 1,800m까지도 분포하지만 주로 해발 800~900m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한 

반도를 비롯한 일본, 중국에도 분포한다. 개서어나무(Caipinustsc方onoskiiMaxim.) 

는 해발 1,500m까지 분포하며 한반도를 비롯한 일본과 중국에도 분포한다. 서 

어나무는 해발 600~1300m에 분포하며 일본에도 분포한다. 신갈나무는 주로 

l,200~l,400m에 주로 분포하며 한반도를 비롯한 중국, 일본에도 분포한다. 당단 

풍은 600~l,400m에 주로 분포하며, 한반도를 비롯한 만주에 분포하는데 일본에 

는 분포하지 않는 종이다. 이 분포대에는 환경부 지정 보호야생식물로서 자주땅귀 

개 (Utricularia uliginosa Vahl), 두잎약난초[Cremastra unguiculata (Finet) Finet], 손바닥난 

초[Gymnadenia conopsea (L.) R.Br.], 백 운란[Kuhlhasseltiana.ka.iana (F.Maek.) Ormerod], 한 

라옥잠난초[ZJpar/sauriculata Blume ex Miq.] 등이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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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한대(아고산대)는 침염수림과 관목림으로 되어 있다. 침엽수는 주로 구상 

나무이며 일부 주목이 혼생하고 있다. 구상나무는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관목 

림은 진달래-산철쭉군집 (Rhododendron mucronulatum -Rhododendron yedoense var. 

poukhanenseassociation), 눈향나무-진달래 군집 (Juniperuschinensis-Rhododendron 

mucronulatumass.), 시 로1기 - 산겨 0] 삭군집 (Empetrumnigrumvar.japonicum-Agrostis 

clavataass.)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분포대에는 환경부 지정 보호야생식물로서 암 

마| [Diapensialapponica L. var. obovataF.Schmidt], 한 라 솜 다 리 [Leontopodium coreanum 

Nakaivar. hallaisanense (Hand.-Mazz.) D.H.Lee & B.H.Choi], 한 라 송 이 풀 [Pedicularis 

hallaisanensisHurusJ 등이 분포하고 있다. 아울러 극지고산식물인 시로미와 제주고 

유식물인 두메대극, 깔끔좁쌀풀, 섬잔대 등이 자란다.

한라산에 분포하는 선태식물은 선류 48과 156속 363분류군, 태류 43과 74속 

215분류군, 뿔이끼류 2과 5속 7분류군으로 총 93과 235속 585분류군이 분포하고 

있다. 관속식물은 양치식물이 28과 68속 202종 1아종 9변종 1품종으로 213분류 

군, 나자식물은 4과 8속 9종 1변종 3품종으로 13분류군, 피자식물은 154과 745속 

1,649종, 28아종 190변종 36품종으로 1,903분류군으로 정리되었다. 이들을 모두 

합한 제주도의 식물 분류군수는 186과 821속 1,860종 29아종 200변종 40품종으 

로 총 2,129분류군이다.

이중 고유식물은 양치식물이 3과 3속 4분류군, 나지식물이 1분류군, 쌍자엽식물 

이 33과 66속 63종 22변종 1품종 86분류군, 단자엽식물이 7과 12속 15종 1아종 1변 

종 17분류군으로 전체 44과 82속 83종 1아종 23변종 1품종 총 108분류군이다. 법 

정보호종인 멸종위기야생식물은 1급종 만년콩, 암매 등 9분류군, II급종 솔잎란, 

제주고사리삼 등 35분류군으로 총 44분류군이 분포하며 국가지정분류군 전체의 

50%에 달한다.

1UCN 적색목록식물 중 한라산에 분포하는 멸종우려범주(threatenedcategory)에 

해당하는 식물은 총 8분류군이 분포한다. 이 중 위급범주(CR, Critically Endang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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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식물은 제주고사리삼[Mankyua chejuense B.-Y. Sun, M.H. Kim, & C.H. Kim], 

가 는 물 부 추 [Isoetessinensis Palmer], 좀 갈 매 나 무 [Rhamnus taquetii (H.Lev. & Vaniot) 

H.Lev.], 애 기 더 덕 [Codonopsisminima Nakai] 등 4 분 류군, 위 기 범 주 (EN, Endangered) 

에 해당하는 식물은 구상나무 koreana E .H.Wilson], 모데미풀 [Mega/eran this

saniculifolia Ohwi] 2분류군, 취 약범 주(VU, Vulnerable)에 해 당하는 식 물은 제주산버 들 

[Salix blinii H.Lev.], 섬 잔대 [AJenophaa taquetii H. Lev.] 2분류군이 다. 한국적 색목록식 

물 중 한라산에 분포하는 멸종우려범주(threatened category)에 해당하는 식물은 총 

101분류군으로 약 45.1%가 한라산에 분포하고 있다. 이 중 위급범주(CR, Critically 

Endangered)에 해당하는 식물은 눈썹고사리, 한라장구채, 만년콩 등 19분류군, 위기 

범주(EN, Endangered)에 해당하는 식물은 솔잎란, 구상나무, 초령목, 버어먼초 등 35 

분류군, 취약범주(VU, Vulnerable)에 해당하는 식물은 섬꿩고사리, 알록큰봉의꼬리, 

섬다래, 대구돌나물, 병아리다리 등 47분류군이다.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중 관속식물은 88분류군(I급:11분류군, n 

급:77분류군)이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제주에 분포하는 멸종위기야생식물은 1급 

종 만년콩 암매 등 9분류군, H급종 솔잎란, 제주고사리삼 등 35분류군으로 총 44 

분류군이 분포한다.

한라산식물의 목록은 본 총서의 한라산의 동•식물 목록편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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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태식물

선태식물(Bryophytes)은 흔히 이끼라 일컬어지며, 관속조직이 발달하지 않은 육상 

식물로(Simpson, 2010), 바위 위, 흙, 수피, 고사목 등 다양한 기질에 착생한다. 식물체 

의 크기는 맨눈으로는 겨우 식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것에서부터 수십 mm에 

이르는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대체로 습기가 있는 그늘에 생육하지만, 햇빛이 내리 

쬐는 건조한 곳에도 살고 아예 물속에 사는 것들도 있다.

선류식 물문(솔이끼문, Bryophyta, Mosses), 태류식 물문(우산이끼문, Marchantiophyta, 

Liverworts), 각태류식물문(뿔이끼문, Anthocerotophyta, Hornworts) 등 3개의 문으로 나 

뉜다(Crandall-Stotler, 2007). 선태식물은 육상식물의 초기 분화 단계에서 진화계열이 

관속식물 이전에 분기하였다. 태류식물이 가장 먼저 분기되었으며, 그 후 선류식물 

과 각태류식물이 순차적으로 분기되 었다 (Simpson, 2010).

선류식물은 경엽체로서 조직이 분화된다. 잎이 보통 방사상칭으로 붙고 갈라지 

지 않고 대개 엽맥이 있다. 포자체는 삭, 삭병, 족부로 되어 있고 유한 생장을 한다. 

삭병은 단단하며 삭이 완성되기 전에 신장한다. 삭개는 대부분 열린다. 태류와 각 

태류 식물과 달리 가근은 다세포로 길게 분지하고, 구환과 삭치는 대개 있고 탄사 

는 없다(Choe, 1980).

태류식물은 경엽체와 엽상체로서 배복적 구조이며 조직이 분화된다. 경엽체는 

잎이 좌우 상칭으로 배열하며, 깊이 갈라지기도 하고 잎맥이 없다. 포자체는 삭과 

족부로 되어 있고 삭병은 있거나 없으며 유한 생장을 한다. 삭병은 연하며, 삭이 생 

긴 후 신장한다. 삭은 보통 세로로 4갈래로 갈라진다. 선류와 각태류와 달리 대개 

유체와화피가 있고 엽록체, 기공, 축주가 없다(Choe, 1980).

각태류식물은 엽상체로서 배복적 구조이며 조직이 분화되지 않아 잎이 없다. 포 

자체는 삭과 족부로 되어 있고, 삭병이 없으며 계속 생장한다. 삭은 세로로 2갈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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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진다. 선류와 태류와 달리 엽록체가 크고 피레노이드가 있으며 장정기는 엽상 

체 조직 속에서 만들어지며, 장란기는 조직 중에 침생한다(Choe, 1980).

한라산의 선태식물 연구

제주 지역의 선태식물 연구사를 논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인 포리 신부를 가장 먼 

저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일본 아오모리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며 식물 채집과 표 

본 제작을 왕성히 했던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1901년 5월부터 10월까지 한반 

도 전역에 걸쳐 연구 활동을 했음을 짐작할수 있다. 1906년 5월부터 9월까지 한반 

도의 연구 활동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던 중 제주도를 방문하여, 에밀 다케 신 

부와 함께 바닷가에서 한라산까지 두루 다니며 관속식물과 선태식물을 채집한 것 

이 제주도 선태식물 채집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다(HongandAndo, 1962). 그의 여정 

은 이에 그치지 않았고 이듬해인 1907년 5월 목포를 거쳐 제주도를 다시 방문했으 

며 다시 다케 신부와 여러 지역을찾아채집한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이,2003).

이때 채집된 표본 중 선류식물은 Cardot, Bescherelle와 Brotheros에게 태류식물 

은 Stephani에게 보내져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중 Cardot는 신종 17 분류군을 포함 

한 총 18 분류군의 한반도 선류식물을 발표하였고, 이들 중 제주도에서 채집된 선 

류식물은 총 11 분류군으로서 모두 신종으로 기재하였다(Cardot, 1907). 이어서 제주 

도에서 채집된 신종 11 분류군을 포함한 총 13 분류군의 신종을 발표하였고(Cardot, 

1908), 제주도에서 채집된 신종 8 분류군을 포함한 총 13 분류군의 신종을 발표하였 

다(Cardot, 1909). 계속해서 제주도에서 채집된 신종 21 분류군을 포함한 한반도 선 

류식 물 총 32 분류군을 신종으로 발표했고, 이 중 Haplohymenium biforme Broth. 

와 Brachythecium sawadae Cardot는 한반도 내륙과 제주도에서 채집된 종이었으 

며(Cardot, 1911), 제주도에서 채집된 신종 6분류군을 포함하는 총 10분류군의 신종 

을 발표했고, 이 중 Rhynchostegium rusciformes var. coreanum Cardot는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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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과 제주도에서 채집된 종이었다(Cardot, 1912). 마지막으로 총 6분류군의 신 분 

류군을발표하였고, 이 중 제주도에서 채집된 분류군은 Pseudoleskeopsis mollicula 

Cardot 와 Rhytidiadelphus clavescens var. densifolius Cardot 였다 (Cardot, 1913).

이외에는 1950년대까지는 일본인에 의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1905년 

Ichikawa가 채집한 표본을 근거로 하여, Okamura (1915)는 일본인 분류학자로서는 

최초로 한반도 및 제주도 선류식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총 19 분류군의 한반 

도 선류식물을 발표하는데 이 중 제주도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 된 것은 Fissidens 

japonicus Dozy & Molk을 포함하여 총 12 분류군이다. Sasaoka (1933)는 1904년 

Cardot이 논문을 발표한 이후 모든 문헌을 정리하고, 본인의 연구를 더하여 총 285 

분류군의 한반도 선류식물 목록을 만들어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 목록에는 제주 

도에 분포하는 선류식물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되나, 분포에 관해서는 표 

기되지 않았다. Horikawa (1935a, 1935b, 1936)는 제주도에서 채집된 Pogonatum 

asperrimum 등을 포함한 한반도 선태식물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Kashimura 

(1939; 1941)는 General Enumeration of Mosses from Korea 1,11 를 통하여 정 확한 자 

생지를 표기한 321 분류군의 한반도 선류식물 목록을 발표하였고, 이 중 제주도에 

분포하는 선류식물은 104 분류군이 었다.

이후 약 20년간 제주도 선태식물에 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다가한국인으 

로서는 최초로 홍원식에 의해 수행되면서 재개되었다. Hong and Ando (1959)는 이 

전에 한반도에서 발표된 문헌들과 1958,1959년 홍원식에 의하여 채집된 표본들 

을 근거로 하여 한반도 선류식물 목록을 작성하면서, 제주도에는 총 53 분류군의 

선류식물이 분포한다고 발표하였다. 계속해서 Hong and Ando (1962; 1963)는 제주 

도 한라산의 선류식물상을 보고하였고, 그 결과 문헌을 통하여 확인된 66 분류군,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113 분류군을 합하여 74 속 154 종 16 변종, 1 품종 2 아종 및 

정확한 동정이 불가능했던 6 종을 포함하여 총 179 분류군의 한라산 선류식물상 

을 발표하였다. 또한 Shin (1971)은 제주도에서 채집한 표본을 근거로 하여 Fissid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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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lphinus Besch.의 신 분포지를 밝혔다. 이 외에 Choe (1982)는 백록담 식생연구 

를 통하여 검정이끼를 포함한 6 분류군의 선류식물이 백록담 분화구 내에 자생하 

고 있음을 밝혔으며, Song (1984)은 한라산의 아고산지 대를 조사하여 Trachycystis 

flagellaris (Sull. &Lesq.) Lindb.의 신 분포지를 밝혔다. 이때를 기점으로 제주도 선태 

식물 연구사는또한번 단절의 시기를 겪는다.

다시 20여 년이 흐른 후 Song & Yamada(2006)은 문헌 조사와 무수천, 천왕사, 비 

자림 등에서의 채집 결과를 종합하여 27과 48속 114종 4아종 4변종의 태류식물 목 

록을 보고하였고, Si and Song (2011)은 109 속 217 종 8 변종의 선류식물 목록을 보 

고하였다- 여기에는 才trichum crispum (James) Sull., Brachythecium sakuraii Broth., 

Campylium radicals (P. Beauv.) Grout 등 한반도 미기록 12 분류군을 포함한 총 53 분 

류군이 제주도 선류식물 목록에 추가되었다. 한편 윤(2013)은 제주도 선류식물상 연 

구를 통하여 선류식물 328분류군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Yoon et al. (2010,2011,2013), 

Yimet al. (2013), Parket al.(2019) 등에 의해 미기록 식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고, Yim 

etal.(2013,2018,2019,2020)에 의해 지역적 규모의 식물상 연구가수행되고 있다.

한란산의 선태식 물

선태식물은 전 세계적으로는 약 18,000 분류군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GoffinetandShaw,2009), 한반도에는 선류 50과 194■속 622분류군, 태류 41과 84 

속 277분류군, 뿔이끼류 2과 3속 4분류군으로 총 93과 281속 903분류군이 분포하 

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Kim et al, 2013).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 제주 지역의 선류는 328분류군(Yoon,2013), 태류는 

122분류군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Song & Yamada, 2006). 앞서 기술한 바 

와 같이, 제주 지역의 선태식물에 관한 연구는 소수의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고, 

연구사가 단절되는 시기를 겪기도 하였다. 또한 1980년에 한국동식물도감 제2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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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편（선태류）이 발간된 이후40여년의 시간이 지나분류군 체계에 변화가 생기고, 

새로운 분류군을 다수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하여 반영한 자료는 아직 

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상의 문헌과 현장조사를 종합하여 제주지역의 선태식물 목록을 작성한 결과, 

제주지역의 선류는 48과 156속 363분류군, 태류는 43과74속 215분류군, 뿔이끼 

류는 2과 5속 7분류군으로 총 93과 235속 585분류군으로 나타났다（표 3-1）.

종별 한반도 내 분포를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제주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종은 선류 한라날개주름솔이끼 등 91분류군, 태류 제주우산대이끼 등 17분류군, 

뿔이끼류 4분류군으로 총 112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반도 선태식물이 약 903 

분류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Kimetal.,2013）, 약 64.8%가 제주에 분포하며 그 중 

19.1%가 제주에만 한정되어 분포하는 종임을 의미한다. 이는 한반도 선태식물상 연 

구가 지역적 규모로 보다 수행될 필요가 있는 점이나, 아직까지는 제주도에 집중해 

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치라고 생각되며, 제주도의 기후 및 지리적 

요소와 지형 및 지질학적 특성 등이 특이 생태계를 형성하고 선태식물의 종조성에 

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선태식물은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서식지의 특성에 따라종의 분포가달라지기 때문이다.

표 3-1. 제주지역 선태식물상

과 속 종 제주한정분포종

선류식물문 48 156 363 91

태류식물문 43 74 215 17

뿔이끼류식물문 2 5 7 4

계 93 235 585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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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인공림, 초지에 사는 선태식물

선태식물 중에는 우리 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종들도 더러 있지만 이름까지 알기 

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제주 사람들이 소낭과 녹낭을 알듯이 보도블록 사이의 흙 위 

에 흔히 붙어 자라는 은이끼나, 가로수에 붙어있는 나무연지 이끼나, 감귤 등의 재 

배를 위해 설비한 온실 안에 넓게 퍼져 자라는 우산이끼를 친숙하게 부르게 되기 

를 바라본다.

제주지역에는 곰솔, 삼나무, 편백 등을 조림한 인공림이 분포한다. 수피, 쓰러진 

고목, 벌목하여 생긴 그루터기 위에 가는흰털이끼, 나무실이끼 등이 자라는 특징이 

나타난다. 주변의 상록활엽수림과 낙엽활엽수림의 영향을 받고 천이가 진행됨에 

따라 달라지 기는 하지만 자연림 에 비해 입지 환경 이 단순하여 다양한 종이 분포하 

지 않는다.

제주지역에는 오름이나 그 주변을 소와 말 등의 방목지로 활용해 왔는데 이곳은 

띠, 참억새 등이 우점하는 초지 식생의 특성을 보인다. 임관이 개방되고 통풍이 잘 

되어 늦은서리이끼, 털깃털이끼 등 건조한 환경에 적응한 선태식물이 드물게 분포 

한다.

사진 3-1. 도시숲에 사는 선태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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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에 사는 선태식물

제주의 용암 숲 곶자왈에서는 흩어져 있는 돌과쓰러진 고목, 윗부분이 말라죽거 

나 남겨진 그루터기, 그리고 나무의 줄기에는 다양하고 독특한 선태식물들이 자란 

다. 선태식물은 다른 생물이 살아가기 힘든 불모지에 가장먼저 정착해 생물의 터전 

을마련하는 역할을한다. 이러한 이끼의 특성은곶자왈의 형성 과정에도 매우중요 

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화산이 분출된 후 형성된 척박한 용암대지 위 

에 이끼가 붙어 자라면 암석의 풍화가 촉진되기도 하고, 이끼가분해되면서 부식토 

가 쌓이게 된다. 이로 인해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층이 형성되었을 것이 

다. 또한 이끼는 작은 동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이와 쉼터가 되어 주었을 것 

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끼는 세포 속에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어 숲의 홍수와 

가뭄을 막는 역할을 한다. 즉, 빗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가물면 내어놓음으로써 숲 

의 습도 유지에 도움을 준다. 특히 곶자왈에 분포하는 화산암에는 공극이 많아 수 

분을 보유할 수 있는데 여기에 선태식물이 붙어서 수분 증발을 줄일 수 있다. 이처 

럼 곶자왈에서 이끼는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숲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토대를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곶자왈을 덮고 있는 이 

끼는 멀리서 보면 모두 한종류로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자세히 관찰하면 모양이 

제각각으로 여러 종류가 섞여 있는 경우가많다.

나무이끼와 꽃송이이끼는 곶자왈에서 드물게 볼 수 있는 크기가 비교적 큰 이 

끼들이다. 나무이끼(C/imadum/aponicumLindb.)는 나무이끼과(Climaciaceae)에 속하 

며 서서 자라는 모양이 나무의 형태를 닮았다. 교래, 애월 곶자왈 지역 등의 낙엽활 

엽수림에서 볼 수 있으며 주로 부식토 위에 자란다. 꽃송이이끼［Modobryimroseum 

(Hedw.) Limpr.］는 참이끼과 (Bryaceae)에 속하며 줄기 끝에 잎이 모여 달린 모습에서 

꽃이 연상되 어 모양이 아름다운 이끼 중 하나로 손꼽힌다.

교래, 애월, 한경 곶자왈 지역 등의 습한 부식토, 흙이 약간 덮인 암반, 썩은 나무 

위에 모여 자란다. 이러한 이끼들은 그 크기로 인해 쉽게 눈에 띄고, 관상적•심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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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송이이끼와 나무이끼 기름종이이끼

사진 3-2. 곶자왈에 사는 선태식물

가치가 높으며, 입지 환경이 제한적이어서 무분별한 채취와 자생지 훼손으로 인한 

개체 수 감소가 우려된다. 기름종이 이끼와 새우이끼 등과 같이 모양과 이름이 독특 

한 이끼도 볼 수 있다.

기 름종이 이 끼 (Hookeriaacutifolia Hook. & Grev.)는 기 름종이 이 끼과(Hookeriaceae)에 

속하며, 잎은 백록색에서 담녹색으로 약간 투명한 것이 특징이며 기름종이를 떠올 

리게 한다. 또한 잎끝에 종종 갈색의 헛뿌리가 붙기도 하고 무성아(無性芽)가 달리기 

도 한다. 구좌 곶자왈 지역 등의 습한 흙이나 부식토가 깔린 바위 위에 모여 자란다.

[Bryoxiphium norvegicum (Brid.) Mitt.]는 새우이끼과 (Bryoxiphiaceae)에 속하며 

잎이 인편®片)처럼 밀집하여 두 줄로 줄기에 붙어있고, 줄기 윗부분의 잎맥이 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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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길게 돌출된다. 이러한 모습이 새우와 닮았다 하여 국명이 유래됐다. 이 종은 

화산암을 부착기질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선흘 곶자왈 지역 등의 바위 

위에 모여 자라며 제주의 계곡에서에도 쉽게 볼 수 있다. 곶자왈 숲 내에서는 줄기 

가 서는 늦은서리이끼 등의 정선류（頂B類）보다 줄기가 기는 산주목이끼 등의 액선 

류®蘇類）가 비교적 자주 보이며 큰 개체군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패랭이

77] [Conocephalum salebrosum Szweyk., Buczk. & Odrzyk. 같은 태 류나 마당뿔

[Phaeoceroscarolinianus （Michx.） Prosk.] 등과 같은 뿔이끼류가 좀 더 다양하게 나 

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곶자왈이 지닌 울폐되고 습윤한 환경의 영향 때문으로 

여겨진다.

계곡에 사는 선태식물

계곡에 쌓여 있는크고 작은 암석들, 수직 절리 등에 의해 형성된 암극, 수직 암벽 

등은 선태식물에 다양한 유형의 미소서식지를 제공하고 하천 주변의 식생의 영향 

을 받아 다양한 종이 출현한다. 제주의 하천은 대부분 건천으로 하천의 바닥에 분 

포하는 선태식물은 임관이 열려 있어 햇빛에 노출되기도 하고 오랫동안 건조한 환 

경에 있다가 강우시 물에 잠기기도 한다. 이러한 종들에는 단초형, 장초형, 쿠션형 

등의 생육형을 지닌 은이끼과, 고깔바위이끼과, 곱슬이끼과 등이 있다. 또한 움푹 

패여 물이 고이는 곳에는 물에 잠겨 큰 군집을 이루거나 수중환경에 적응한 물비늘 

이끼, 물가양털이끼 등도 있다. 봉황이끼과의 식물들이 다양하고 풍부하게 출현하 

며 크고 작은 암벽 위를 새우이끼 등이 빽빽하게 덮고 있기도 하다. 너구리꼬리이 

끼, 좁은초롱이끼 등 한라산 남사면의 계곡에서 주로 확인되는 희귀하고 심미적 가 

치가높은 종들도 눈에 띈다.

산지 습지에 사는 선태식물

한라산의 지질은 투수성이 매우 높아 산지에 습지가 발달하기는 쉽지 않다.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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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지습지는 분화구에 불투수층이 발달하여 형성된 산정화구호와, 오름에 둘러 

싸여 있고 경사가 완만한 곳에 웅덩이 형태로 드물게 형성된 고층습원(물이끼습원) 

으로나타난다.

산정화구호로는 백록담(1950m), 소백록담(물가메왓, 1700m), 사라오름(1324m), 어 

승생악(1169m), 물장오리오름(물장을,937m), 동수악(700m), 물영아리오름(508m) 등 

이 있다. 물에 완전히 잠기는 곳에는 선태식물의 분포가 매우 드문 편이지만, 미소 

환경에 따라 두루미 이 끼 (Ttanatodon/ongicoffisMichx.) 등 나지 에 주로 줄현하는 종에 

서부터 습지 이끼 [Sasa*aeaaomoriensis (Paris) Kanda] 등 습윤한 환경을 선호하거 나 수 

중환경 에 적응한 종도 줄현하고, 가지 윤이 끼 [•E’ntodon/7avescens(Hook.)A. Jaeger.] 등 주 

변 식생의 영향을 받은 종까지 두루 출현한다.

고층습원으로는 1100고지 습지 (1100m)와 숨은물뱅듸 (980m)가 있는데 물이끼류 

군락이 분포하고 이탄층이 발달한 곳이다. 삼림물이끼[Sphagnumcapiffi/b/ium (Ehrh.) 

HedwJ, 물이 끼 (S.pa/ustreL.), 비틀이 물이 끼 (S. subsecundum Nees ex Sturm) 등이 주요분 

포종이다.

아고산대에 사는 선태식물

한라산 아고산대의 구상나무림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 보면 다양한 꼬리이끼과 

와 솔이끼과 식물이 수피, 바위, 부식토 위에 밀생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은 희귀 

수종인 구상나무의 수반종으로서 종의 보전 및 자생지 복원에 활용 가능하다. 이 

밖에도 고산성 선태식물인 77][Andreaearupestris var. fauriei(Besch.)Takaki], 타조

이 끼 [Ptilium crista-castrensis (Hedw.) De Not.], 가시 잎이 끼 [Trichocoleopsissacculata (Mitt.) 

S. Okam.] 등이 드물게 출현한다. 이중 검정이끼는 고산 지역의 건조한 바위 위에 자 

라며, 계통학 및 분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종 중 하나이다(Kanda, 2009). 이 외에도 

구상나무 훼손지나 너덜지대 등 건조하고 햇볕이 내리쬐는 곳에 누운서리이끼, 민 

서리이끼, 된서리이끼 등이 분포하는 것도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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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이끼 흰털고깔바위이끼

좀물가철사이끼 너구리꼬리이끼

사진 3-3. 제주지역의 계곡에 사는 선태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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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4. 산지 습지, 고층습원에 사는 선태식물

선태식물의이용

나라별로 선태식물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온 것은 각종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13세기경 영국에서는 과일이나 야채를 보관하기 위해서 이끼를 이용해 왔으 

며, 유럽의 일부지역에서는 배를 만드는데 물이 새기 않도록하기 위한 재료로서 사 

용했다(Richardson, 1981). 집을 짓는데 필요한 건축자재로서, 베개나 매트리스의 재 

료로서, 미국 대륙의 인디언들은 흡착용도나 등불의 심지로도 이용하였다. 특히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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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5. 아고산대에 사는 선태식물

이끼류는 오랫동안 상처처치용 붕대로 이용되어 왔다. 면붕대가 자중의 4~6배의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데 반해 물이끼류는 건조중량의 16~20배의 액체를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다공성이며 미약하지만 부패를 방지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 

이다(Richardson, 1981). 1차 세계대전 동안 물이끼류의 압축건조재를 지혈을 위한 외 

과 처치용으로 사용했는데, 캐나다 적십자회는 매월 20,000개의 드래싱을 준비했 

다고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식물화분에도 이용 되고 있다. 이끼와 토양을 섞어 호 

산성 현화식물의 가벼운 보습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난류, 특히 착생종들은 대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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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이끼 기질에서만 재배한다. 온대지방에서 습지의 물이끼류가 퇴적되어 만들어 

진 이탄은 정원의 토양을 덮는 재료 또는 비료로서 대량으로 사용되어 무기질을 더 

해주는데, 이탄이 분해될 때 부식토와 함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든다. 또한물이끼 

류는 같은 방식으로 식충식물과 같은 습지식물의 생육기질로도 이용되고 있다. 양 

묘장에서는 이탄이끼를 식물 수송 및 뿌리 포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토양 보완제, 이끼정원을 만드는 등 원예에 활용되어 왔다. 중국에서는 선류를 식물 

기름과 혼합하여 습진, 베인 상처, 화상 등 치료에 이용하였으며, 선류의 추출물은 

기관지염, 심혈관 질환에 사용했고, 어떤 종은 이뇨제로 이용했다고 한다. 근래의 

화학적 분석에서 대부분의 이끼가 항생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대 

부터 일부의 이끼는 약용으로 이용되었는데, 태류을 뜻하는 Liverworts의 어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태류가 인간의 간 "Liver"와 닮았다고 해서 간질환 치료에 사용 

되 었다고 한다. Calyptra라고 하는 털이 있는 삭모를 지닌 태류는 사람의 머리카락 

을 자라게 한다고 하여 털이끼 (Hair Moss)로 불려졌으며, 여성들이 많이 이용했기 때 

문에 숙녀이끼(LadyMoss)라고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는흰털이끼 등이 한약재 

로 쓰였다는기록이 있다(Choe, 1980).

환경조건 및 산림보전성의 지표

이끼는 뿌리가 발달하지 않고 왁스층에 의해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수분과 영양 

소를 식물체 전체에서 흡수하는데, 이를 활용하여 대기오염도 측정, 임업과 농업을 

위한 토양조건, 수질환경 연구 등에 이용된다. 특히 구리, 철, 납, 아연 등과 같은 광 

물이 풍부한 기질에서만 생육하는 특성을 지닌 이끼는 매장 광물의 예측에 활용되 

기도한다.

최근 외국의 연구 동향을보면, 산림보전성의 지표화와모니터링에 있어 이끼의 

활용은 매우 유익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끼는 다른 식물에 비해 생태적 내성 

범위가 좁고, 군락의 크기 변화 등과 같은 인위적인 간섭에 대한 생존능력이 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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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기후변화, 서식지 특성, 산림 유형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종조성과 분포 

양상이 변화하는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미소서식지가 다양해짐에 따라 여러 

종류의 이끼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산림의 환경조건을 분석하고, 기후 

및 식생의 변화를 추정하고, 산림의 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이끼를 활용 

할수있을 것이다.

도시녹화 및 환경개선 효과

이끼는 다른 식물에 비해 탄소고정능력이 현저하게 높아 공기 중의 탄소 함량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또 옥상이나 벽면의 녹화에 

이끼를 사용하면 냉•난방 에너지 절약효과와 방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끼는 자외선을 차단하고 온도 변화에 수반하는 건축물의 팽창을 억제하기 때문 

에 내구성을 향상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최근에는 예술 분야와 접목하여 이 

끼를 활용한 그래피티(graffiti)나 조형물을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 

다. 독일의 한 친환경기술 회사는 유럽과 홍콩의 도심에 소규모 의 이끼 벽을 설치 

하였다. 이는 이끼의 표면적이 넓어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존가스 등을 흡수하 

는 능력이 뛰어난 점을 이용한 것으로 나무 275그루를 심은 효과를 낸다고 한다. 또 

한미국의 한타이어 제조사는 모터쇼에서 이끼를 이용한 친 환경 타이어를 소개한 

바 있다. 이 타이어는 휠 옆면을 이끼로 채워 도로 표면에 있는 수분을 흡수하고 햇 

빛을 받아 광합성을 일으켜서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 하도 

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이 광합성 작용으로 발생한소량의 전기를 저장하여 각종 센 

서와 타이어 측면의 LED를 밝히는 데 사용하였다. 파리에서 자동차 250만 대에 이 

타이어를 장착하면 연간 4000톤의 이산화탄소가 흡수되고 3000톤의 산소를 생 

산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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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산업의 소재

국내외의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이끼에서 추출된 수많은 유기화합물은 다양한 

기능성 물질을 갖고 있어 생약재로서 경제적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또한 이끼는 수분저장 및 공기정화 능력과 심미적 가치 등이 뛰어나 분재 

나 액자등과 같은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널리 쓰인다. 이끼를 이용하여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브랜드화한 다양한 제품 개발과 대량 증식 시스템 구축은 머지않아 블루 

오션으로 떠 오르리 라 전망해 본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끼(선태식물) 역시 산림자원으로 정 

의되고 있는 등 관속식물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중요한 유전자원이 다(Korea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0). 자원식 물로서 잠재적 가치가높음에도한반도 선태 

식물의 활용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근래에는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미기록종 발굴과 종에 대한 분류학적 검토를 수행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 선 

태식물의 목록을 확립해 나가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미개척 연구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환경변화에 취약한 희귀생물종의 목록 

을 작성하고 자생지와 함께 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한반도 선태 

식물의 경우 기초자료의 부족으로 희귀종, 지역한정분포종 등을 선정하기 어려우 

며, 고도•산림유형•입지환경 등에 따른 종의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도 아직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되어 생물다양성의 보전, 그 구 

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가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화산섬이 갖는 독특한 지형 및 지질학적 특 

성 등으로 인하여 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다양한 기후적 요소를 지닌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적 규모의 선태식물상 연구를 수행해나가는 한편, 종의 분 

포 특성을 조사하고 잠재가치를 탐색한다면 한반도 선태식물상 확립은 물론 종의 

보존 및 자생지 보전과 자원식물로서의 활용에도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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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속식물

한라산에 분포하는 관속식물은 양치식물이 28과 68속 202종 1아종 9변종 1품 

종으로 213분류군, 나자식물은 4과 8속 9종 1변종 3품종으로 13분류군, 피자식물 

은 154과 745속 1,649종, 28아종 190변종 36품종으로 1,903분류군으로 정리되 

었다. 이들을 모두 합한 제주도의 식물 분류군수는 186과 821속 1,860종 29아종 

200변종 40품종으로 총 2,129분류군이다. 이것은 2006년 김찬수 등이 밝힌 150 

과 784속 1,738종 176변종 43품종으로 총 2,003분류군과는 126분류군이 증가한 

결과이다. 이것은 그 동안에 많은 새로운 종들이 새롭게 밝혀져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래식물들도 많이 유입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분류계급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주로 분류학적 연구를 통한 통합 종하 분류단위의 변동에 

기인하는 것이다.

표 3-2. 한라산의 식물상

과 속 종 아종 변종 품종 소계

양치식물 28 68 202 1 9 1 213

솔잎란강 1 1 1 - - - 1

석송강 3 4 15 - - - 15

속새강 1 1 3 - - - 3

고사리강 23 62 183 1 9 1 194

나자식물 4 8 9 1 3 13

소나무강 1 2 3 - - 3 6

구과식물강 3 6 6 - 1 - 7

피자식물 154 745 1,649 28 190 36 1,903

쌍자엽식물강 126 535 1,153 22 147 26 1,348

단자엽식물강 28 210 496 6 43 10 555

계 186 821 1,860 29 200 40 2,129

154 한라산의식물



양치식물

양치식물은 약 3억 5천만년부터 나타난 식물계통학상 하등한 위치를 차지하는 

식물군으로 엄격한 의미로는 인위적으로 정의된 식물군이다. 생물의 분류는 생물 

이 진화해온 역사를 반영하여 계통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관점에 

서 보면 자연분류나 계통분류의 군으로서 양치식물이란 단일군은 없다. 양치식물 

이라는 호칭이 지금까지 식물학에서 흔히 쓰이는 이유는 대단히 편리한 단위이기 

때문이다. 관속식물 중 종자식물은 쉽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을 

통틀어 양치식물로 취급하는 게 보통이다. 이러한 개념은 한자(漢字)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지며 생물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와 

는 상관없이 양치식물이라는 말이 사용된다.

한라산에 분포하는 양치식물은 솔잎란과 등 28과 68속 202종 1아종 9변종 1품 

종 총 213분류군으로 전체 분류군의 약 10% 정도를 점유한다. 그 중 관중과가 5속 

43종 3변종 총 46분류군(21.6%)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개고사리과가 4속 32종 1변 

종 총 33분류군(15.49%), 고란초과가 10속 20분류군(9.39%), 처녀고사리과가 7속 18 

종 1아종 1변종 총 17분류군(7.98%), 봉의꼬리과(7.04%), 꼬리고사리과(7.04%)가 각각 

15분류군 순이었다. 1과 1속 1종인 과는 솔잎란과, 고비과, 실고사리과, 네가래과, 한 

들고 사리과, 야산고비과, 새깃아재비과, 미늘창고사리과, 줄고 사리과, 넉줄고사리 

과등 10개과이다(표 3-3).

한라산 양치식물의 분포

제주도는 수평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제주도가 북 

한계가 되는 난대성 양치식물이 다수 분포하고, 수직적으로는 섬의 중앙에 1950m 

의 남한 최고봉이 있기 때문에 고지대에는 한대성 내지는 고산성 양치식물이 자라 

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는 습지(염습지), 건조지, 암석지(곶자왈), 계곡 등이 잘 발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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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양치식물 분류군의 과 분포

과 속 종 아종 변종 품종 소계 비율(%)

솔잎난과 1 1 - - - 1 0.47

석송과 2 9 - - - 9 4.23

물부추과 1 3 - - - 3 1.41

부처손과 1 3 - - - 3 1.41

속새과 1 3 - - - 3 1.41

고사리삼과 3 10 - - - 10 4.69

고비과 1 1 - - - 1 0.47

처녀이끼과 3 8 - - 1 9 4.23

풀고사리과 2 2 - - - 2 0.94

실고사리과 1 1 - - - 1 0.47

네가래과 1 1 - - - 1 0.47

생이가래과 2 4 - - - 4 1.88

꿩고사리과 1 2 - - - 2 0.94

비고사리과 2 2 - - - 2 0.94

잔고사리과 4 6 - 2 - 8 3.76

한들고사리과 1 1 - - - 1 0.47

봉의꼬리과 7 14 - 1 - 15 7.04

꼬리고사리과 2 14 - 1 - 15 7.04

처녀고사리과 7 15 1 1 - 17 7.98

우드풀과 1 2 - - - 2 0.94

야산고비과 1 1 - - - 1 0.47

새깃아재비과 1 1 - - - 1 0.47

개고사리과 4 32 - 1 - 33 15.49

미늘창고사리과 1 1 - - - 1 0.47

관중과 5 43 - 3 - 46 21.60

줄고사리과 1 1 - - - 1 0.47

넉줄고사리과 1 1 - - - 1 0.47

고란초과 10 20 - - - 20 9.39

계 68 202 1 9 1 213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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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남북사면에 따른 다양한환경이 혼재하고 있어 입지여건이 매우 다양하기 때 

문에 양치식물의 종다양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다양한 입지여건으로 인해 제주도의 양치식물은 아열대성 분자, 난대성 

분자, 온대성 분자로 구성되어 진다.

① 아열대성 양치식물

아열대성 분자에 속하는 양치식물은 솔잎란, 물고사리, 백록고사리, 비고사리, 

꿩고사리, 파초일엽, 오름깃고사리, 큰별고사리, 일엽아재비 등 이며 분포상의 북한 

계이다. 이들 중 솔잎란, 파초일엽, 꿩고사리 등은 자생지가 제한적이거나 매우 협소 

하며, 물석송, 암풀고사리, 줄석송 등은 현재 기록상에만 남아 있을 뿐 자생지가 확 

인이 되지 않고 있다.

솔잎란은 잎과 뿌리가 없는 원시적인 양치식물로서 세계적으로 일본, 중국을 비 

롯한 아열대, 열대 지방에 분포하며 (Li et al., 1975; Allan, 1982; Kurata and Nakaike, 1987; 

Tryon and Lugardon, 1991; Iwatsuki, 1992; Anonymous, 2001), 국내에는 제주도가 유일 

한 자생지이고 동남아시아의 북한계로 알려져 있다(박, 1961; Iwatsukietal, 1995; 이, 

1996). 이러한 점은 계통분류학적 측면이나 지리분포상 중요한의의를 갖는다.

솔잎란 자생지는 제주도의 천제연계곡과 효돈천 계곡, 보목동, 섶섬, 천제 연계곡, 

안덕계곡, 산방산, 김녕, 무수천 등 한라산 남부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자생 

지는 대부분 해발 2O~85m의 해안에 가까운 암벽이나 계곡사면 암벽의 절리 틈 

이며, 나무의 수피 등에도 착생하여 자란다는 보고도 있다 (Allan, 1982; Tryon and 

Lugardon, 1991;Anonymous,2001). 솔잎란은 대부분 부분 밀집한 형태로 자라는데, 

착생 위치는 암벽의 높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지면에서 2~9m의 범위이며, 

광조건은 대부분 하루 직사광이 아침 혹은 저녁에 2~3 시간 정도 조사되는 환경조 

건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은 주변에 위치한 절리가 잘 발달되었으나 솔잎란이 착생 

하지 않는 다른 암벽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러한 입지결정은 포자의 산포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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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조건이 좋은 절리의 위치에 따라 자생지 높이가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솔잎란이 착생한 암석은 절리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절리틈 내에는 다소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러한 지형•지질을 갖는 곳이 다수 분포하며 대부 

분 조면암질 안산암으로, 지하수가 잘 발달된 지역에서는 절리면 사이로 수분이 지 

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 솔잎란은 대부분 가로로 난 절리 틈에 

자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수분의 유지와 공급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변식생은 암벽 상부의 식생과 착생식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부식생은 주 

로 구실잣밤나무(Castanopsiscuspidata var.sieboldiiNakai), 종가시 '^■■^-(Quercusglaua 

Thunb.), 조록나무racemowm S. etZ.) 등의 상록활엽수가 주를 이루며, 암벽 

에 착생하여 솔잎란과 같은 생태적 지위를 갖는 종들은 담쟁이덩굴[Parthenocissus 

tricuspidata (S. etZ.) Planch.], 모람 (Ficusnipponica Fr. et Sav.), 마‘ 삭줄 (Trachelospermum 

asiaticum var.intermec/ium Nakai) 등의 만경식물이 대부분이다.

파초일엽은 세계적으로 극동아시아의 아열대지 역에 분포하는 동아시아의 고유 

식물로 일본의 혼슈 일부지역, 시코쿠, 류큐지역과 대만 등에 분포하고, 국내에서 

는 서귀포시 보목동소재 섶섬이 유일한자생지로 알려져 있다. 파초일엽은 1949년 

박만규 등에 의해 섶섬의 자생지가 알려졌고, 이후 1952년 김윤식 등은 절벽 틈에 

서 존재를 재확인 한 바 있으며 이후, 이 지역이 가장북방의 분포한계지가 되기 때 

문에 식물지 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녀 ‘제주도 섶섬 파초일엽 자생지’를 

1962년 12월 천연기념물 제 18호로 지정한바 있다(김과김, 1997). 그 후박만규(1975) 

는 1965년, 68년, 69년 및 74년 등 4차에 걸쳐 섶섬을 답사한 결과, 파초일엽의 존재 

를 확인하지 못하여 절멸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만일 존재한다면 절벽의 나무위에 

나 잔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리고 이 영노(1990)는 벌목으로 산림이 

훼손되어 파초일엽의 생육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많은 남채꾼들로 인해 절멸 

되 었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주환과 김윤식(1997)은 ‘제주도 숲섬 파초일엽의 보존현황에 관한 조사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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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6. 솔잎란（좌）과 파초일엽（우）

서 파초일엽의 이식복원사를 검토하고 이식복원된 식물의 기원이 불분명하며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의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이식복원한 사례연 

구로서, 섶섬으로부터 반출된 파초일엽 중 1966년 최초로 이식복원을 실시한고 강 

태언 씨에 의해 식재된 1본이 1972년 5월 도난되었으나, 제주도 공보실에서 이를 압 

수하여 1973년 이식복원 하였고, 또한 한국자연보존협회 제주지부와 제주도의 공 

동으로 1978년 7월에 47본을 복원하였으며, 1983년에는 200본을 복원한 바 있다. 

이후 1988년 3월에는 제주청년회의소에서 50본을 이식복원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통해 10여본이 자라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이식 

복원된 식물들이 1974년 2월 일본의 팔장도에서 채집된 식물이 증식된 것임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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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자생개체의 기원에 대한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1960년 이전에 섶 

섬으로부터 이식 재배되어 증식된 식물체가 서귀포시 보목동 소재에 있어 섶섬내 

파초일엽의 기원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 

들의 연구에서도 과거 자생하였던 파초일엽은 절멸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섶섬에는 이식복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5개체의 파초일엽이 자라고 있다. 이 

들의 생육지는 좀굴거리나무, 감탕나무, 생달나무등이 상층을 우점하고 가는쇠고 

사리, 호자나무, 손고비 등이 자라는 음습한 환경을 가지며, 왕성한 생육상태를 보 

이고 있다. 추후 이들의 기원을 밝히는 연구와 더불어 자생지 복원이 추가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난대성 양치식물

한라산 산록에서 저지대에 걸쳐 나타나며 제주도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양치식 

물이 포함된다. 특이 난대성 요소는 그 분포상 북한계에 속해있는 분류군이 다수 

포함되며, 생태적 입지에 따라구성종이 조금씩 달라진다. 바닷가에 가까운 저지에 

서는 도깨비고비, 검은별고사리, 별고사리, 돌토끼고사리, 봉의꼬리, 큰족제비고사 

리 등이 주로 분포하며, 계곡의 사면 등에서는 좀쇠고사리, 비늘고사리, 나도히초

사진 3-7.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깨비고비와 일엽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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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쪽잔고사리, 돌담고사리, 선바위고사리,홍지네고사리 일엽초등이 자란다.

특히 제주도에서만 나타나는 특이 지형인 곶자왈에서는 환경에 따라 크게 두 가 

지의 확연한 분포 특성을 보인다. 저지대에서 위치한 곶자왈 지형의 경우 수목층 

이 대부분 종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등과 같은 상록활엽수종이 주를 이루며 그곳 

에 주로분포하는 양치식물은 가는쇠고사리, 쇠고비, 검정개관중, 개톱날고사리 등 

이 나타나고, 극히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 고유식물인 제주고사리삼이 나타난다. 반 

면, 다소 해발고가 높은 곳에 위치한 곶자왈 지역에서는 수목층이 때죽나무, 팽나 

무, 비목 등의 낙엽활엽수가 주를 이루는데 이지역에는 저지대의 곶자왈에서 출현

사진 3-8. 곶자왈의 양치식물 （좌: 저지대곶자왈, 우 중산간지대 곶자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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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양치식물이 거의 자라지 않으며 일색고사리, 큰톱지네고사리, 홍지네고사리, 

골고사리, 나도개관중 등의 분류군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종들은 대부분 일본과의 

공통종이며 대만, 중국의 중부, 남부와의 공통종들도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흑산 

도, 진도, 완도, 남해도, 거제도 등의 남해안도서지역과 내륙의 선운사, 전라남도의 

백양사, 영암, 화순, 보성, 순천, 구례, 경상남도의 하동, 진주, 창원, 동래, 구룡반도, 

경상북도의 울릉도 등에도 다수의 분류군이 자란다.

③ 온대성양치식물

온대성 양치식물은 산록의 중부에서 정상까지 뱀톱, 십자고사리, 바위족제비고 

사리, 관중, 뱀고사리, 진저리고사리, 가는잎처녀고사리, 산일엽초, 층층고란초 등 

이 자란다. 이 중에는분포구역이 매우 넓은광포종이 있어서 거의 한반도의 전역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다.

④ 한대성양치식물

한대성 분자인 양치식물들은 한라상 정상을 기점으로 해발 1,500m 내에 분포 

하고 있으며, 비늘석송（미확인）, 가래고사리, 퍼진고사리 등이 있으며 국내에도 설악 

산, 지리산등 고산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치식물의 이용

식물은 태고적부터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삶의 터전을 제공 

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켜 주는 기반이 되었음은 물론 인류가 생존을 위해 필 

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하여 왔다. 양치식물군 또한 이러한 점에 있어서 예외가 아 

니었다. 비록 종자식물 등 다른 식물군에 비해 활용 빈도가 다소 적기는 하나 양치 

식물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대로 인간이 이용해 온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식물의 이 

용을 양치식물에 국한시켜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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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9. 한라산 산지에 자라는 양치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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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용으로서의양치식물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양치식물은 고사리[Pteridiumaquilinum(L.)Kuhn] 일 것이 

다. 예로부터 고사리는 현재까지 제사상에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고급 산나물로서 

즐겨 먹었으며 그 외 과거 제주에서는 즐겨먹지 않았으나 고비, 청나래고사리, 참 

새발고사리에는 독특한 풍미가 있어 널리 식용되고 있다. 특히 섬고사리(Athyrium 

acutipinulum Kodama ex Nakai)는 울릉도에 서 참고비 또는 울릉고사 리 라고 부르며 , 

90년 초 재배법이 개발되어 특산품으로 판매 되는 울릉도 주요 수입작물이기도 

하다(사진 3-10). 주변국가인 일본에서도 고사리, 고비, 청나래고사리, 응달고사 

리 등을 먹으며, 우리와 다른 독특한 식문화는 쇠뜨기의 포자엽을 먹는데 쇠뜨기 

의 포자엽을 포자낭수와 윤생엽은 떼어내고 나머지 부분을 달고 짜게 졸여 먹는 

다. 아시아의 중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 분포하는 Diplazium 

esculentum (Retz.) Sw.이라는 종의 종소명 esculentum은 메밀, 토마토 등의 학명에 

도 쓰였는데 “먹을 수 있는”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이 종을 기름에 

볶아 먹는다(사진 3-10). 지역적으로는 동남아시아나 오세아니아, 중국남서부에서 

히말라야에 걸쳐 고사리를 생식하는 것이 알려져 있으나, 다른 곳에서는 고사리를 

먹으면 화제가 될 정도로 독특한 식습관이다.

사진 3-10. 섬고사리의 재배모습(울릉도)과 요리된 Dipla가um esculentum (Retz.) Sw.(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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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약용으로서의양치식물

최근 김한주(2004)는 ‘제주도 약용식물자원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제주도에 분 

포하는 약용자원식물을 801분류군으로 밝힌바 있는데, 이 연구에 언급된 양치식 

물은 72분류군으로 지방명, 생약명, 사용부위, 성분, 약리효과 등이 나타나 있다 

(표 3-4).

표 3-4. 제주도의 약용양치식물 및 생약명

학명/국명 생약명 사용부위

Psilotaceae 솔잎란과

Psilotum nudum Griseb. 솔잎란 石刷拙 전초

Lycopodiaceae 석송과

Lycopodium chinense Christ 다’람쥐꼬리 石松子 포자

Lycopodium davatum var. nipponicum Nakai 석송 仲筋草 전초

Lycopodium comp/anatum L. 비늘석송 過江龍 전초

Lycopodium obscurum L. 만년석송 玉相 전초

Lycopodium serratum Thunb. 뱀톱 千層塔 전초

Lycopodium sieboldii Miq. 줄석송 馬尾川金草 전초

Selaginellaceae 부처손과

Selaginella involvens Spring 바■위손 奇州卷相 전초

Selaginella tamariscina Spring 부처손 卷相 전초

Equisetaceae 속시I 괴‘

Equisetum arvense L. 쇠뜨기 問 菊 전초

Equisetum hyema/e L. 속새 木賊 전초

Equisetum ramosissimum Desf. 개속새 筆筒草 전초

Ophioglossaceae 고사리삼과

Botrychium ternatum (Thunb.) Sw. 고사리삼 陰地威 대근, 전초

Botrychium virginianum (L.) Sw. 늦고사리삼 春不見 대근, 전초

Ophioglossum vu/gatum L. 나도고사리삼 Jffl 小草 전초

Osmundaceae 고비과

Osmunda. japonica Thunb. 고비 貫衆 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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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국명 생약명 사용부위

Schizaeaceae 실고시■리고 f

Lygodium japonicum Swartz 실고사리 海金沙 포자

Hymenophyllaceae 처녀이끼과

Hymenophyllum barbatum Baker 수염이끼 華東膜威 전초

Pteridaceae 고사리과 전초

Adiantum capillus-junosis Rupr. 암공작고사리 1 째鐵線威 전초

Adiantum pedatum L. 공작고사리 鐵絲 七 전초

Adiantum monochlamys Eaton 섬공작고사리 石長生 전초

Cheilanthes chusana Hooker 개부싯깃고사리 川層草 전초

Coniogramme intermedia Hieron 고비고사리 黑虎七 근경

Coniogramme japonica (Thunb.) Diels 가■지고비고사■리 散血 3 근경, 전초

Hypo/epis punctata Mett. 점고사리 短賊

Micro/epia strigosa Presl 돌토끼고사리 粗毛觸蓋威 전초

Onychium japonicum (Thunb.) Kunze 선바위고사리 小葉金花草 전초

Pteridium aquilinum (L.) Kuhn. 고사리 威 눈엽, 근

Pteris dispar Kunze 반쪽고사리 刺齒鳳尾威 전초

Pteris multifida Poir. 봉의꼬리 鳳尾草 전초, 근

Davalliaceae 넉줄고사리과

Dava/lia mariesii Moor. 넉줄고사리 骨碎補 근경

Plagiogyriaceae 꿩고사리과

P/agiogyria euphlebia Mett. 꿩고사리 華中痛足휴 근경, 전초

P/agiogyria japonia Nakai 섬꿩고사리 華東痛足威 근경

Aspidiaceae 면마과

Cyclosorus acuminatus (Houtt.) Nakai 별고사리 新 쉬: 毛麻 근경

Cyrtomium caryotideum Presl. 섬쇠고비 3：耳貫衆 근경

Cyrtomium falcatum Presl 도깨비고비 小貫衆 근경

Cyrtomium fortune/ J. Smith 쇠고비 昏鷄頭 근경

Dryopteris atrata Ching 톱지네고사리 暗臟臟毛 1 근경

Dryopteris championii (Benth.) C. Christ. 제주지네고사리 毛貫衆 근경

Dryopteris crassirhizoma Nakai 관중 貫衆 근경

Dryopteris fuscipes C. Christ. 큰지네고사리 黑色 毛賊根 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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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국명 생약명 사용부위

Dryopteris lacera (Th나nb.) 0. Kuntze 비늘고사리 態®根 근경, 엽

Dryopteris uniformis Makino 곰비늘고사리 同型勝毛麻 근경

Matteuccia orientalis Trev. 개면마' 東方英果 1 근경, 경엽

Matteuccia struthiopteris Todaro 청나래고사리 貫衆 근경

Phegopteris decursive-pinnata (Van Hall) Fee 설설고사리 金鷄尾 E, 草根 근경

Polystichum cyrto/epidoum Franch 제주개관중 拘育 근경

Polystichum polyb/epharum (Roem.) Presl 나도히초미 新製耳賊 근경

Polystichum tripteron (Kunze) Pre이 십자고사리 新劉耳威 근경

Polystichum tsussimense J. Smith 검정개관중 對馬耳威 전초, 근경

Arachnoides amabilis (Bl.) Tindale 쇠고사리 可愛複, 葉耳威 근경

Rumohra aristata Ching 가는쇠고사리 亡刺復葉, 耳賊 근경

Woodsia polystichoides Eaton 우드풀 誤船, 旗根 근경

Blechnaceae 새깃아재비과

Woodwardia japonica Smith 새깃아재비 貫衆 근경

Aspleniaceae 꼬리고사리과

Asp/enium incisum Th나nb. 꼬리고사리 地相葉 전초

Asplenium pekinensis Hance 사•철고사•리 小鳳, 尾草 전초

Asplenium pro/ongatum Hooker 숫돌담고사리 倒生 1 대근, 전초

Asplenium sarelii Hooker 돌담고사■리 孔崔尾 전초, 근

Asplenium trichomanes L. 차꼬리고사리 鐵角鳳尾草 전초

Asplenium varians Wall. 애기꼬리고사리 九倒生 전초

Camptosorus sibiricus Rupr. 거미고사리 馬燈草 전초

Polypodiaceae 고란초과

Colysis elliptica Ching 손고비 羊'b&i 전초

Lemmaphyllum microphyllum Presl. 콩짜개덩굴 媒 醫草 대근, 전초

Lepisorus thunbergianus (Kaulf.) Ching 일엽초 瓦韋 전초

Lepisorus ussuriensis (Regel et Maack.) Ching 산일엽초 射鷄尾 전초

Loxogramme salicifo/ia Makino 버들일엽 柳葉劍威 전초

Pyrrosia lingua (Thunb.) Farwell 석위 石韋 엽

Pyrrosia petiolosa (Christ, et Baroni) Ching 애기석위 石韋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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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국명 생약명 사용부위

Vittariaceae 일엽아재비과

Vittaria flexuosa Fee 일엽아재비 書帶威 전초

Marsileaceae 네가래과

Marsitea quadrifolia L. 네가래 펴 전초

Salviniaceae 생이가래과

Azol/a imbricata Nakai 물개구리밥 滿江紅 전초

Salvinia natans All. 생이가래 4^0 전초

우리에게 흔히 알려져 한약재로 쓰이는 것은 관중, 면마, 곰비늘고사리의 근경부 

를 건조시킨 것을 ‘면마’라고하며, 십이지장충의 구충에 쓰인다. 유럽에서도 근연 

종인 Dryopterisfilix-mas를 히랍시대부터 약용으로 써왔던 기록이 있다. 석송의 포 

자는 석송자（石松子）라 하여 그것 자체에 약효가 있는 것은 아니나, 환약을 만드는 

데 불가결하여 약용의 항목에 기재된다. 속새류는 지혈（止血）, 기침 멈추기, 이뇨 등 

에 쓰이는 이외에 안질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③ 관상 및 기타자원으로서의 양치식물

최근에 와서는 관엽식물로서 정원•온실에 재배되는 것 외에, 분재로 이용되는 것 

도 많다. 홍지네고사리, 나도히초미, 청나래고사리 등은 동양풍의 정원에 심고, 공 

작고사리, 줄고사리, 파초일엽, 박쥐란 등은 온실에 재배한다. 분재용으로는 석위, 

세뿔석위, 부처손, 솔잎란 등이 알려져 있으며, 특히 부처손과 솔잎란은 일찍부터 

재배되어 왔는데, 솔잎란은 외국에서 다양한 품종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특 

히 일본에서는 절벽 끝에 매달려 자라는 강인함 때문에 예로부터 무사들이 널리 

재배하였으며 다양한 형질의 품종을 육종하여 품종도 12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한 

다（사진 3-11）.

실고사리류는 줄기가 길게 덩굴 같이 뻗으므로, 이것을 써서 핸드백이 만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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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11. 재배 중인 솔잎란（좌）과 숫돌담고사리（위

동남아시아에서는 고급의 민예품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꽃꽂이의 재료나 화환 

등의 소재로서 여러 가지 양치식물이 사용된다. 일본에서는 특히 개면마나 청나래 

고사리의 포자엽이 많이 쓰이고 파초일엽도 쓰여진다. 그리고 일본에서 발풀고사 

리는 고가의 송이버섯을 포장하는 재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옥외에서 재배 가능한 식물의 경우 유럽인 들이 매우 선호한다. 일예로 나폴레옹 

이 고안했다고 전해지는 파리 부로뉴 숲의 바가텔 정원에는 홍지네고사리, 쇠고비, 

도깨비고비, 청나래고사리, 봉의꼬리 등이 군생하고 있는 곳이 있어, 극동 양치식 

물에 대한관심의 깊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양치식물은 꽃이 피지 않는 

다는 점에서 음습한 인상을 주어 로마 시대에는 ‘마성이 있는 풀’로 여겨져 미약® 

藥）으로서 효용이 있다고 믿어지고 있으며, 먹으면 미래가 예견된다고 여겨져 최면 

약 （ffliE 藥）으로도 여겨졌다. 꽃말은 마법 （魔法）, 몽상（夢想）이다.

나자식물

나자식물은 4과 8속 13종이 한라산에 자라고 있다. 그러나 그 중 나한송과는 도 

입되어 야생화된 종을 포함하는 과로서 자생식물은 없다. 자생하는 식물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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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나자식물 분류군의 과 분포

과 명 속 종 아종 변종 , 품종 소계 비율(%) I
소나무과 2 3 - - 3 7 53.85

측백나무과 3 3 - 1 - 3 23.08

나한송과 1 1 - - - 1 7.69

주목과 2 2 - - - 2 15.38

계 8 9 0 1 3 13 100.00

하는 과는 소나무과, 주목과, 측백나무과 등 3개 과이다. 결국 제주도에 자생하는 

침엽수는 소나무, 곰솔, 구상나무, 주목, 비자나무, 눈향나무, 노간주나무 등 3과 5 

속 7종이다(표 3-5).

쌍자엽식물

쌍자엽식물은 삼백초과 등 126과 535속 1,152종 22아종 147변종 26 품종으로 

1,347분류군이 분포한다. 전체 출현 분류군의 약 63.3%에 달한다. 그 중 국화과가 

72속 186분류군(13.81%)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콩과 33속 81분류군(6.01%), 장미과 

21속 80분류군(5.94%), 꿀풀과 23속 64분류군(4.75%), 산형과 27속 47분류군(3.49%), 

마디풀과(3.19%)와 미나리아재비과(3.19%)가 각 각 6속 43분류군, 13속 43분류군, 

현삼과 18속 39분류군(2.90%), 십자화 18속 36분류군(2.67%), 석죽과 9속 32분류군 

(2.38%), 꼭두선이과 9속 29분류군(2.15%), 제비꽃과 1속 27분류군(2.00%) 순이다. 1 

과 1속 1종인 과는 소귀나무과, 가래나무과, 번행초과, 쇠비름과, 붓순나무과, 수련 

과, 연꽃과, 붕어마름과, 후추과, 조록나무과, 돈나무과, 남가새과, 소태나무과, 멀구 

슬나무과, 무환자나무과, 담팔수과, 박쥐나무과, 암매과, 갯질경과, 파리풀과, 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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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산토끼꽃과 등 34개 과이다. 그러나 그 중 분꽃과, 아마과, 감나무과, 능소화 

과는 식재 혹은 외래식물이므로 한라산에 자생하는 과는 30개과이다(표. 3-6).

표 3-6. 쌍자엽식물강 분류군의 과 분포

과 명 속 종 아종 변종 품종 소계 비율(%)

소귀나무과 1 1 - - - 1 0.07

가래나무과 1 1 - - - 1 0.07

버드나무과 1 8 1 1 1 11 0.82

자작나무과 5 10 - - - 10 0.74

참나무과 3 13 - 2 - 15 1.11

느릅나무과 4 7 - 1 - 8 0.59

뽕나무과 5 8 - 2 1 11 0.82

삼과 1 1 - - - 1 0.07

쐐기풀과 9 23 - 2 - 25 1.86

단향과 1 2 - - - 2 0.15

꼬리겨우살이과 1 1 - - - 1 0.07

겨우살이과 2 1 - 1 1 3 0.22

마디풀과 6 40 - 3 - 43 3.19

자리공과 1 3 - - - 3 0.22

분꽃과 1 1 - - - 1 0.07

석류풀과 1 2 - - - 2 0.15

번행초과 1 1 - - - 1 0.07

쇠비름과 1 1 - - - 1 0.07

석죽과 9 27 1 3 1 32 2.38

명아주과 6 12 - 1 - 13 0.97

비름과 3 9 1 1 - 11 0.82

선인장과 1 2 - - - 2 0.15

목련과 1 3 - - - 3 0.22

오미자과 2 2 - - - 2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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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명 속 종 아종 변종 품종 소계 비율(%)

붓순나무과 1 1 - - - 1 0.07

녹나무과 6 12 - - - 12 0.89

미나리아재비과 13 37 1 5 - 43 3.19

매자나무과 2 1 - 1 - 2 0.15

으름덩굴과 2 2 - - - 2 0.15

방기과 4 4 - - - 4 0.30

수련과 1 1 - - - 1 0.07

연꽃과 1 1 - - - 1 0.07

어항마름과 1 1 - - - 1 0.07

붕어마름과 1 1 - - - 1 0.07

삼백초과 2 2 - - - 2 0.15

후추과 1 1 - - - 1 0.07

홀아비꽃대과 2 3 - 1 - 4 0.22

쥐방울덩굴과 1 3 - - - 3 0.22

작약과 1 2 - - - 2 0.15

다래나무과 1 4 - - - 4 0.30

차나무과 4 5 - 1 1 7 0.52

물레나물과 2 7 - 1 - 8 0.59

양귀비과 3 15 1 - - 16 1.19

십자화과 8 35 - - 1 36 2.67

조록나무과 1 1 - - - 1 0.07

돌나물과 5 21 - - - 21 1.56

낙지다리과 1 1 - - - 1 0.07

범의귀과 3 9 - 3 - 12 0.89

수국과 2 3 1 - 1 5 0.37

물매화과 1 2 - - - 2 0.15

까치밥나무과 1 1 - 1 - 2 0.15

돈나무과 1 1 1 - - 2 0.07

장미과 21 61 - 17 2 80 5.94

콩과 33 69 4 7 1 81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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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명 속 종 아종 변종 품종 소계 비율 (%)

괭이밥과 1 5 - 1 - 6 0.45

쥐손이풀과 2 9 - 3 1 13 0.97

남가새과 1 1 - - - 1 0.07

아마과 1 1 - - - 1 0.07

대극과 9 19 - 1 - 19 1.41

굴거리나무과 1 2 - - - 2 0.15

운향과 5 11 - - - 11 0.82

소태나무과 2 2 - - - 2 0.15

멀구슬나무과 1 1 - - - 1 0.07

원지과 2 2 - - - 2 0.15

옻나무과 2 5 - - - 5 0.37

단풍나무과 1 4 - 2 - 6 0.45

무환자나무과 1 1 - - - 1 0.07

나도밤나무과 1 1 - 1 - 2 0.15

봉선화과 1 3 - - - 3 0.22

감탕나무과 1 6 - - 1 7 0.52

노박덩굴과 2 10 - 2 2 14 1.04

고추나무과 2 2 - - - 2 0.15

회양목과 1 - - 1 - 1 0.07

갈매나무과 4 4 - - - 4 0.30

포도과 4 6 1 - - 7 0.52

담팔수과 1 - - 1 - 1 0.07

피나무과 4 4 - 1 - 5 0.37

아욱과 6 13 - - - 13 0.97

벽오동과 1 1 - - - 1 0.07

팥꽃나무과 3 4 - - - 4 0.30

보리수나무과 1 5 - 2 - 7 0.52

이나무과 2 2 - - - 2 0.15

제비꽃과 1 23 - 4 - 27 2.00

박과 6 5 - 2 - 7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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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명 속 종 아종 변종 품종 소계 비율(%)

부처꽃과 3 4 1 - - 5 0.37

마름과 1 2 - - - 2 0.15

바늘꽃과 4 11 1 - - 12 0.89

개미탑과 2 3 - - - 3 0.22

박쥐나무과 1 - - 1 - 1 0.07

층층나무과 2 4 - - - 4 0.30

두릅나무과 8 7 - 2 - 9 0.67

산형과 27 46 1 - - 47 3.49

매화오리나무과 1 1 - - - 1 0.07

암매과 1 - - 1 - 1 0.07

진달래과 7 13 1 3 2 19 1.41

자금우과 2 4 - - - 4 0.30

앵초과 4 12 - 2 - 14 1.04

갯질경과 1 1 - - - 1 0.07

감나무과 1 1 - - - 1 0.07

때죽나무과 1 2 - - - 2 0.15

노린재나무과 1 4 - - - 4 0.30

물푸레나무과 4 9 1 1 - 11 0.82

마전과 2 2 - - - 2 0.15

용담과 4 8 - 2 - 10 0.74

조름나물과 1 3 - - - 3 0.22

박주가리과 4 11 - 1 - 12 0.89

협죽도과 3 3 - 1 - 4 0.30

꼭두선이과 10 24 - 4 1 29 2.15

메꽃과 5 15 - 1 - 16 1.19

지치과 6 8 - 1 - 9 0.67

마편초과 6 8 - 2 - 10 0.74

꿀풀과 23 44 2 16 2 64 4.75

가지과 8 19 - 1 - 20 1.48

현삼과 18 32 - 8 - 40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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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명 속 종 아종 변종 품종 소계 비율(%)

능소화과 1 1 - - - 1 0.07

쥐꼬리망초과 3 3 - - - 3 0.22

열당과 3 4 - - - 4 0.30

통발과 1 3 - - - 3 0.22

파리풀과 1 - - 1 - 1 0.07

질경이과 3 7 - 1 1 9 0.67

인동과 4 14 1 5 - 20 1.48

연복초과 1 1 - - - 1 0.07

마타리과 3 5 - - - 5 0.37

산토끼꽃과 1 - - - 1 1 0.07

초롱꽃과 8 14 - 4 - 18 1.34

국화과 72 162 3 16 5 186 13.81

계 535 1,153 22 147 26 1,348 100.00

단자엽식물

피자식물 중 단자엽식물은 택사과 등 28과 210속 496종 6아종 43변종 10품종 

으로 총 555 분류군으로 전체 출현분류군의 26.08%를 점유한다. 그 중 벼과가 86 

속 152종 3아종 21변종 1품종 총 177분류군(31.89%)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사초과 

가 16속 122분류군(21.98%), 난초과가 38속 81분류군(14.59%), 백합과가 22속 62분 

류군(11.17%), 골풀과가 2속 17분류군(3.06%), 천남성과가 3속 11분류군(1.98%) 순이었 

다. 1과 1속 1종인 과는 지채과, 노란별수선과, 파초과, 홍초과 등 4개 과이나 그 중 

파초과, 홍초과는 외래식물이므로 자생과로서는 2개과이다(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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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단자엽식물강 분류군의 과 분포

과 명 속 종 아종 변종 품종 소계 비율(%)

택사과 3 5 - - - 5 0.90

자라풀과 5 6 - - - 6 1.08

지채과 1 1 - - - 1 0.18

가래과 1 8 - - - 8 1.44

줄말과 1 2 - - - 2 0.36

거머리말과 1 2 - - - 2 0.36

나자스말과 1 2 - - - 2 0.36

백합과 22 54 - 6 2 62 11.17

용설란과 2 2 - - - 2 0.36

수선화과 4 4 - 1 - 5 0.90

노란별수선과 1 1 - - - 1 0.18

마과 1 6 - - - 6 1.08

물옥잠과 2 1 - 1 - 2 0.36

붓꽃과 3 8 - 1 - 9 1.62

버어먼초과 1 2 - - - 2 0.36

골풀과 2 16 1 - - 17 3.06

닭의장풀과 5 8 - 1 - 9 1.62

곡정초과 1 8 - - - 8 1.44

벼과 86 152 3 21 1 177 31.89

천남성과 3 9 1 - 1 11 1.98

개구리밥과 3 4 - - - 4 0.72

부들과 2 4 1 - - 5 0.90

영주풀과 1 2 - - - 2 0.36

사초과 16 108 - 10 4 122 21.98

파초과 1 1 - - - 1 0.18

생강과 2 2 - - - 2 0.36

홍초과 1 1 - - - 1 0.18

난초과 38 77 - 2 2 81 14.59

계 210 496 6 43 10 555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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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분포가 기록된 분류군

최근 제주에서 한국 미기록 식물로 새롭게 알려진 식물들이 무척 많다. 2005년 

이후 제주지역에서 신분류군, 귀화식물을 포함하여 제주 분포가 새롭게 기록된 식 

물은 양치식물 9과 14분류군（미기록과,속 1분류군）, 쌍자엽식물 18과 25분류군, 단자 

엽식물 9과 22분류군으로 총 61 분류에 달한다（표3-8）. 이중 신분류군으로 새롭게 

보고된 식물이 9분류군, 국내에서 제주에만 분포하는 한정분포식물이 34분류군, 

외래식물은 13분류군이다. 전국에서 발표되는 미기록 관속식물이 한 해에 보통 서 

너 종인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많은 식물분 

류학자의 내도이다. 특정 분류군을 인식할 수 있는 전국의 전문가가 매해 제주의 

각처에서 채집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식물애호가 즉, 준전문가 그룹 

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밝혀진 많은 식물들 대부분이 이들에 의해 제보되고 도내­

외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밝혀진 것들이다.

그러나 새로운 것에 대한 경쟁심에 신중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종의 식별과 공식 

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매우 신중한 분류학적 접근과 연구를 통해 종을 식 

별하는 작업이 꼭 선행되어야한다.

표 3-8. 최근 제주분포가 기록된 분류군

No 학명& 국명 비 고

PTERIDOPHYTA 양치식물문

LYCOPSIDA 석송강

LYCOPODIACEAE 석송과

1 Huperzia jejuensis B.Y.Sun & J.Lim 긴다람쥐꼬리
Korean J. PI. Taxon. 45(1)： 

17-21.(2이5), 신종, 제주한정분포

2 Huperzia javanica (Sw.) C.Yang 큰뱀톱
Korean J. PI. Taxon. 45(4)： 

299-305.(2015), 제주한정분포

한라산의식물상 177



1 No
학명& 국명 비 고

ISOETACEAE 물부추과

3 Isoetes hallasanensis H-K. Choi, C. Kim & 丄 Jung 한라물부추
Journal of Plant Biology 51： 

354-358.(2008), 제주한정분포

4 Isoetes jejuensis H.-K. Choi, C. Kim & J. Jung 제주물부추
Jo니mal of Plant Biology 51： 

354-358.(2008), 제주한정분포

Fl 니 CINEAE 고사리강

OPHIOGLOSSACEAE 고사리삼과

5 Botrychium atrovirens (Sahashi) M.Kato 숲고사리삼
Korean J. PI. Taxon. 42(1)： 

68-75.(2012)

6 Botrychium microphyHum (Saha아li) M.Kato 애기고사리삼
Korean J. PI. Taxon. 42(1): 

68-75.(2012), 제주한정분포

HYMENOPHYLLACEAE 처녀이끼고수

7
Hymenophyllum wrightii Bosch f. seiratum C.S.Lee & K.Lee 
구름처녀이끼

Korean J. PI. Taxon. 44(4)： 233

-237.(2014), 신품종, 제주한정분포

PTERIDACEAE 봉의꼬리고F

8 Pteris fauriei Hieron. 오름깃고사리
Korean J. PI. Taxon. 44(4)： 

257-260.(2014), 제주한정분포

THELYPTERIDACEAE 처녀고사리고수

9 Cyc/osorus penangianus (Hook.) Copel. 큰별고사■리
Korean J. PI. Taxon. 44(4)： 

257-260.(2014), 제주한정분포

ATHYRIACEAE 7||고人F리고F

10 Diplazium mettenianum (Miq.) C.Chr. 깃주름고사리
Korean J. PI. Taxon. 44(4)： 

242-246.(2014), 제주한정분포

TECTARIACEAE 미늘창고사리과

11 Tectaria fuscipes (Wall, ex Bedd.) C. Chr. 백록고사리
Korean J. PI. Taxon. 47(4)： 

316-321.(2017), 제주한정분포

DRYOPTERIDACEAE 관중고서

12 Cyrtomium laetevi「은ns (Hiyama) Nakaike 윤쇠고비
Korean J. PI. Taxon. 43(3):

171-180.(2이 3)

13 Cyrtomium yamamotoi Tagawa 반들산쇠고비
Korean J. Plant Res. 32(5)： 

559-564.(2019)

14 Dryopterissimasakii (H.lto) Sa.K나rata var. paleacea (H.ltd) 
Sa.Kurata 층층지네고사리

Korean J. PI. Taxon. 43(3):

1 기니 80.(2 이 3)

ANGIOSPERMAE 피자식물문

DICOTYLEDONEAE 쌍자엽식물강

URTICACEAE 쐐기풀과

15 Elatostema laetevirens Makino 푸른몽울풀
Korean J. PI. Taxon. 41(4)： 

361-364.(2011), 제주한정분포

178 한라산의식물



| No 학명& 국명 비 고

PHYTOLACCACEAE 자리공과

16 Phytolacca japonica Makino 한산자리공
한라산 천연 보호구역 기초학술조사 

요약보고서 124p.(20l9)

CARYOPHYLLACEAE 석죽과

17 Stellaria sessiliflora Y.Yabe 그늘별꽃
Korean J. PI. Taxon. 45(2)： 

178-182.(2015), 제주한정분포

CACTACEAE 선인장과

18 Opuntia monacantha Haworth 왕선인장
Korean J. Plant Res. 31(1):32- 

36.(2018), 외래식물

RANUNCULACEAE 미나리아재비과

19 Semiaquilegia qu이paertensis D.C.Son & I〈丄ee 큰개구리발톱
PhytoKeys 89： 107-113.(2017), 

신종보고, 제주한정분포

20 Thalictrum acutifolium (Hand.-Mazz.) B. Boivin 남방꿩의다리
Journal of Asia-Pacific Biodiversity 10 

(2017) 112-117(2017), 제주한정분포

CLUSIACEAE 물레나물과

21 Hypericum chejuense S.-J. Park & K.-J. Kim 제주고추나물
Novon, Vol. 15, No. 3 (Sep., 2005), 

pp. 458-463(2005), 제주한정분포

ROSACEAE 장미고누

22 Prunus speciosa (Koidz.) Nakai 왜벚나무
Korean J. Pl. Taxon. 44(4)： 

257-260.(2014), 제주한정분포

23 Rubus nishimuranus Koidz. 제주산딸기
Korean J. PI. Taxon. 40(1)： 65- 

70.(2010), 제주한정분포

FABACEAE 콩고누

24
Hylodesmum laxum (Candolle) H. 아lashi & R. R. Mill Edinburgh 

영주갈고리

Korean J. PI. Taxon. 42(3)： 

207-210.(2이 2), 제주한정분포

25 Melilotus indicus (L.) All. 좀전동싸리
Korean J. Plant Res. 32(1)： 

63-71(2019), 외래식물

26 Me/ilotus officinalis (L.) Lam. 주름전동싸리
Korean J. Plant Res. 32(1): 

63-71(2019), 외래식물

GERANIACEAE 쥐손이풀과

27 Geranium dissectum L. 세열미국쥐손이
Korean J. PI. Taxon. 45(3): 

272-277.(2015), 외래식물

EUPHORBIACEAE 대극과

28 Euphorbia hirta L. 털땅빈대
Korean J. PI. Taxon. 41(2)： 

164 니70.(2011), 외래식물

THYMELAEACEAE 팥꽃나무고수

29 Daphne jejudoensis M.Kim 제주백서향
Korean J. PI. Taxon. 43(2): 94- 

98.(2013), 신종보고, 제주한정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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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학 명 & 국명 비 고

VIOLACEAE 제비꽃과

30 Viola grypoceras A.Gray var. pubescens Nakai 털낚시제비꽃
Korean J. PI. Taxon. 39(4)： 

299-303.(2009)

31 Viola ramiflora K. 0. Yoo 가지제비꽃
Korean J. PI. Taxon. 49(2)： 140- 

144.(2019), 신종보고, 제주한정분포

PRIMULACEAE 앵초과

32 Lysimachia q나elpae「tensis K.-H. Tae & J. S. Lee 탐라까치수염
Korean J. PI. Taxon. 40(2)： 108- 

112.(2010), 신종보고, 제주한정분포

RUBIACEAE 꼭두선이고서

33 Oldenlandia brachypoda DC. 제주백운풀
Korean J. PI. Taxon. 40(2): 

130-133.(2010), 제주한정분포

LAMIACEAE 꿀풀과

34
Elsholtzia splendens var. fasciflora N.S. Lee, M.S. Ch나ng & C.S. 
Lee 다발꽃향유

Korean J. PI. Taxon. 40(4)： 

262-266.(2010), 신변종

35 Scutellaria tuberifera C. Y. Wu & C. Chen. 제주골무꽃
Korean J. PI. Taxon. 41(3)： 

249-252.(2011), 제주한정분포

36 Stachys agraria Schltdl. & Cham. 애기석잠풀
Korean J. PI. Taxon. 46(4)： 

413-419.(2이 6), 외래식물

PLANTAGINACEAE 질경이과

37 Nuttallanthns candensis (L.) D.A.Sutton 솔잎해란초
Korean J. PI. Taxon. 42(1): 

91-97.(2012)

CAMPANULACEAE 초롱꽃고누

38 Triodanis perfoliata (L.) Nieuwl 비너스도라지
Korean J. PI. Taxon. 39(3)： 

233-236.(2009), 외래식물

ASTERACEAE국호HI

39 Gamochaeta pensylvanica (Willd.) Cabrera 미국풀솜나물
Korean J. PI. Taxon. 44(1)： 

13-17.(2이4), 외래식물

MONOCOTYLEDONAEAE 단자엽식물강

NAJADACEAE 스말고누

40 Najas g「acillima (A. Braun ex Engelm.) Magnus 실나자스말
Korean J. PI. Taxon. 39(2): 

107-113.(2009)

HYPOXIDACEAE 노란별수선과

41 Hypoxis aurea Lour. 노란별수선
Korean. J. Plant Res. 21: 

226-229.(2008)

COMME니NACEAE 닭의장풀과

42 Commelina benghalensis L. 고깔닭의장풀
Korean J. PI. Taxon. 41(1)： 

58-65.(2011), 외래식물

43 Comme/ina diffusa Burm. f. 큰닭의장풀
Korean J. PI. Taxon. 41(1)： 

58-65.(2011), 외래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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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o 학명&국명 비 고

POACEAE 벼고｝

44 Phalaris pa「adoxa L. 날개카나리새풀
Korean J. Plant Res. 31(1):52- 

55.(2018), 외래식물

45 Poa tuberifera Fa나「ie ex Hack. 성긴포아풀
Korean J. PI. Taxon. 42(1)： 

76-79.(2012), 제주한정분포

LEMNACEAE 개구리밥과

46 Spirodela punctata (G. Mey.) C. H. Thomps. 점개구리밥
Korean J. of Environment and Ecology 

32(4)： 425-439.(2018), 외래식물

TYPHACEAE 부들고F

47 5parganium coreanum H. Lev. 조선흑삼릉
Korean J. PL Taxon. 49(3): 

203-208.(2019)

48 Sparganium fallax Graebn. 남흑삼릉
Korean J. PI. Taxon. 40(3)： 

169-173.(2010), 제주한정분포

TRIURIDACEAE 영주풀과

49 Sciaphila nana Blume 영주풀
Korean J. PI. Taxon. 41(3): 

242-245.(2011), 제주한정분포

50 Sciaphita secundiflora Thwaites ex Benth. 긴영주풀
Korean J. PI. Taxon. 47(3)： 

196-198.(2017), 제주한정분포

CYPERACEAE 人b초고F

51 Carex aequialta Kuk. 물꼬리사초
Korean J. PI. Taxon. 44(2): 

88-90.(2014)

52 Carex benkei Tak.Shimizu 긴화살사초
Korean J. PL Taxon. 42(4)： 

335-339.(2012)

53 Eleocharis xyezoensis H. Hara 긴바늘골
Korean J. PI. Taxon. 45(1): 

96-107.(2015), 제주한정분포

54 Fimbristylis ovata (Burm.f.) J.Kern 쇠하늘지기
Korean J. PI. Taxon. 48(4)： 

301-330.(2018), 제주한정분포

ORCHIDACEAE 난초과

55
Goodyera 乂 tamnaensis N.S. Lee, K.S. Lee, S.H. Yeau & C.S. 
Lee 탐라사철란

Korean J. PI. Taxon. 40(4)： 251- 

254.(2010), 신종보고, 제주한정분포

56 Habenaria iyoensis (Ohwi) Ohwi ex Chin S.Chang 애기방울난초
Korean J. PI. Taxon. 37(4)： 

395-400.(2007), 제주한정분포

57 Neottia japonica (Blume) S기a사r 아기쌍잎난초
Korean J. PI. Taxon. 43(3): 

161-164.(2013), 제주한정분포

58 Liparis pterosepala N.S. Lee, C.S. Lee, and K.S. Lee 날개옥잠난초
J. Plant Biol. 53:190-200(2010), 

제주한정분포

59 Lipan's yongnoana N.S. Lee, C.S. Lee, and K.S. Lee 계우옥잠난초 J. Plant Biol. 53:190-200(2010)

60 Nervi/ia nipponica Makino 영아리난초
Korean J. PI. Taxon. 39(3)： 

229-232.(2009), 제주한정분포

61 Platanthe「a b「evicalca「ta Hayata 영주제비란
Korean J. PI. Taxon. 42(3)： 

211-214.(2012), 제주한정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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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다람쥐꼬리［Hupera'a jejuensis B.-Y. Sun&J. Lim.］는 현재까지 Huperzia integrifolia 

(Matsuda) B. Olig, ex Z. Satou로 취급되어 왔으나 기부(base)에서 중간부까지 가장자 

리가 평행한 선상피침형의 잎, 잎의 중간부에서 상부까지 존재하는 미세한 치아상 

거치, 무성아의 정단은 예철두인 점에 의해 뚜렷이 구분되어 2015년 새롭게 학명이 

부여되었다. 학명의 종소명은 신종의 생육지가 제주도인 점을 고려하여 ‘jejuensis’ 

로신칭하였다.

큰뱀톱［Huperzia javanica (Sw.) C.Yang］은 뱀톱과 동일종 또는 종내 분류군으로 인식 

되어 왔으나 영양엽에서 엽병의 발달 유무, 엽연 거치의 수 그리고 무성아가지의 중 

앙 열편 모양으로 별개의 종으로 처리하는 견해를 따라 2015년에 기록되었다. 한국 

과(제주선돌, 전남두륜산),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디아, 일본, 대만 중국, 필리 

핀 등에 분포한다.

한 라 물부 추 ［/soetes/ia/ZasanensisH.-K. Choi, C. Kim & J. Jung］와 제 주물부 추 ［/soetes 

jejuensis H.-K. Choi, C. Kim & J Jung］ 는 2008년에 포자표면 구조물의 형태 등이 기존 

분류군과 상이하여 신종으로 보고되었다. 물부추속 식물은 포자낭군이 땅속에서 

성숙하는 유일한 수생 양치식물로써 전 세계적인 희귀식물로 현재 까지도 분류군 

간 식별형질의 논란이 많으며, 개체수 및 표본확보의 문제로 분류학적 연구가 어려 

운 분류군이다. 두 분류군 모두 자생지가 협소하고 50개체 이하의 개체군이 분포 

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어 보존대책이 시급한 분류군이다.

숲고 사 리 삼 ［Botiychium atrovirens (Sahashi) M.Kato］과 애 기 고 사 리 삼 ［Botrychium 

microphy/Zum(Sahashi)M.Kato］은 제주도 서귀포시 도순동에서 확인된 식물이다. 숲 

고사리삼은 고사리삼속의 다른 분류군에 비해서 굵은 땅속줄기와 뿌리를 갖으며, 

불규칙하고 거친 톱니가 있으며, 비교적 길이가 작은 포자낭이삭을 갖는 점이 다르 

다. 애기고사리삼은 고사리삼속의 다른 분류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작고, 영양엽 

의 우편이 빽빽한 잎몸, 겨울에 부분적으로 벽돌색을 띠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이 

분류군들은 제주도에 흔히 분포하는 산꽃고사리삼과 매우 유사하여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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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구름처 녀 이 끼 ［Hymenophyllum wrightiifor. serratum C.S. Lee &K. Lee］는 신품종으로 

발표된 식물로 한라산 고지대에서 확인되어 기재되 었다. 구름처녀이끼는 처녀이끼 

에 비하여 잎은 키가 작고, 잎몸의 맨아랫부분은 넓으며, 잎몸은 넓은 난형이고 포 

자낭군이 더 크며 포막의 입술가장자리가 세열된 점이 특징이다.

오름깃고사리［Pterisfeme/'Hieron.］는 봉의꼬리속 다른 분류군과 달리 최종열편이 

전연이고, 맥이 가장자리에 닿으며, 엽병 인편의 가장자리가 막질성인 점으로 뚜렷 

이 구별된다. 국내에는 제주 오름의 진지동굴 입구에 자라며, 중국, 일본, 대만, 인도, 

미얀마, 네팔, 필리핀, 베트남에 분포한다.

jlApH)［Cyclosoruspena.ngia.nus(Hook.)CopelJ-c- 국내에 분포하는 별고사리［C. 

acuminatus(Houtt.) Nakai］, 검은별고사리［C.interruptus(Willd.)H.lto］, 탐라별고사리［C. 

dem=S(Forssk.)Ching］와 달리 포막이 전혀 없으며, 각 맥과 열편의 만입부에서 유 

합하는 맥의 수가 4개 이상으로 속내 다른 분류군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국내에는 

제주에만 그늘지고 습한 숲 아래에서 자라며 중국, 부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에 분 

포한다.

사진 3-12. 오름깃고사리와 큰별고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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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주름고사리［Pip/az2'ummettem'amim(Miq.)C.Chr.］는 제주시 오름에서 확인되었다. 

주름고사리속의 다른 분류군들에 비해서 우편이 얕게 갈라지고 맨 아래 우편은 자 

루가 있으며 피침형이고, 우편의 열편은 가장자리가 찢어졌고, 끝이 뭉뚝한 점이 다 

른 종과 차이가 난다. 주름고사리와 유사하나 우편 가장자리는 중간까지 갈라지고, 

귀가뚜렷하게 발달되지 않는다. 일본, 중국, 타이완 베트남, 태국에 분포한다.

백록고사리［Tbcfariafuscipes(Wall.exBedd.)C. Chr.］는 한국에서 보고된 바 없는 미 

늘창고사리과(Tectariaceae)의 미늘창고사리속(*=%)에 속한다. 거의 직립하거나 

비스듬히 올라가는 지하경, 이형엽 또는 반이형협, 유리맥이 있는 특징이 있다. 이 

종은 제주도 서귀포시 한라산 남서부 사면에 분포하고 있으며, 그 자생지는 작은 수 

직동굴 내부로 한정되어 있다. 캄보디아, 남중국, 인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네팔, 

대만, 태국, 베트남에 분포하며 세계분포상 북한계이다.

윤쇠 고비 ［0=2772立277 /=丄6235(버回入111入) 川入］<311<6］는 쇠고비 속의 다른 분류군들에 

비해서 윤기가 있는 잎몸, 좁은 피침형이고 황록색이며, 가장자리에 작은 톱니가 있 

고, 끝을 향해 점차 좁아지는 우편, 단색의 회백색 포막이 있는 점이 다르다. 제주에 

는 서귀포 효돈천 일대, 일본에 분포한다.

반들산쇠고비［Qrfam'um/MMmofo/Tagawa］는 도너리오름과 곶자왈 일대에서 확 

인되었다. 근연분류군인 쇠고비와 1회 우상복엽이고, 구형의 포막을 가지는 특징 

등으로 매우 유사하지만, 반들산쇠고비는 피침평 또는 피침상 난형의 우편이 12쌍 

이하이고, 포막의 중앙부는 암갈색 또는 흑색을 띠며, 가장자리에 얕은 톱니가 있 

는 점이 다르다. 또한 반들산쇠고비에 비하여 소우편의 개수가 13-16개로 많고, 선 

상 피침형으로 좁으며, 소우편 기부측에 귀(auricle)가 발달 하지 않고, 포막은 단색 

(uni-color)으로 전체가 회백색이다. 그러나 쇠고비의 변종으로 취급되는 견해도 있 

다. 전남 두륜산에도 분포하며 대만, 중국, 일본에 분포한다.

증증지 네고사리 CDzyopterissimasafa'i (H.Ito) Sa.Kuratavar.paleacea (H.lto) Sa.Kurata］는 

다른 분류군들과 비교해 윤기가 나며, 우편은 마주나 배열되고, 소우편은 낫모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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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며, 불규칙하고 흑갈색인 비늘조각이 잎자루와 중축에 전체적으로 납작하게 

밀집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제주지네고사리와 가장 유사하나, 잎자루와 중축에 

난상 피침형 비늘조각이 붙는 점이 다르다. 서울,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숲속에서 자란다. 일본, 중국에도 분포한다.

푸른몽울풀［EVatostemalaeteWrensMakino］은 일본 고유종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제 

주도 효돈천, 탐라계곡 주변에도 분포하는 것이 확인되 었다. 같은 속의 우산물통이 

는꽃이 봄부터 초여름（4-7월）에 피고 암꽃의 헛수술이 5개라는 점이 복천물통이와 

푸른몽울풀과 구분되며, 복천물통이는 한해살이풀이고 줄기에 서 있는 털이 있다 

는 점이 푸른몽울풀과 다르다.

사진 3-13. 한산자리공과 근연식물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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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자리 공［P77yto/acca/apom'ca Makino］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기초학술조사 

（2016-2019）에서 2018년 새롭게 확인된 식물이다. 1892년 마키노（Makino,Tomitaro） 

에 의해 일본 고치현 토사지역（高知S 土fc）에서 처음 기록된 분류군이다. 한라산 낙 

엽 수림대 해발 700-1,100m 계곡부 사면 등에 적은 개체수가 분포하며, 경남 거제 

도, 일본, 중국, 대만 등에도 분포한다. 국명은 제주 세계자연유산 선구자 한산（漢山） 

부종휴 선생님을 기리며 ‘한산자리공’이라 칭하였다.

다년생초본으로 뿌리는 굵은 덩이 뿌리 모양이고 줄기는 100~150cm정도로 직 

립한다. 잎은 호생하며 길이 15~25cli1, 폭 540cm의 긴 타원형으로부터 난상 타원 

형. 전연, 첨두, 무모이다. 개화기는 6-71. 화서는 원추화서로 길이 10~20cm, 직립 

하며, 결실기에는 짙은 홍색이다. 소화경은 l~3cm. 꽃은 양성화로 꽃잎이 없는 5개 

의 꽃받침 조각으로 구성되며 직경 약 8mm. 흰색-담홍색으로 피며 점차 진한 홍 

색이 된다. 심피는 6~10개로 합생하며 열매는 장과로 다심피의 암술 6~10개가 접 

합한편평한구형이다. 직경 약8mm로 검게 익는다. 종자는 약 3mm의 신장형으로 

광택이 있는 검은 색이며 표면에 동심원상의 무늬가 있다. 화서의 꽃이 빽빽하게 달 

리며 결실기 화서가 직립하는 점에서 꽃이 성기게 달리며 결실기에 화서가 처지는 

미국자리공과 구분되며, 심피 6-10개가 합생하며 종자 표면에 동심원상의 무늬가 

있는 점으로 심피 8개가 이생하고 종자 표면이 평활한 자리공과 뚜렷이 구별된다. 

그러나 아직 실체가 불명확한 섬자리공과는 식별형질이 명확하지 않아 앞으로 비 

교검토 및 분류학적 처리가 필요하다.

그늘별꽃IStelJaria sessiliflora YMbe）］은 잎이 넓고 잎가장자리가 주름지며, 줄기 윗 

부분의 잎에도 잎자루가 있으며, 수술이 10개인 점에서 별꽃과 구분된다. 국명은 낙 

엽활엽수림 밑 그늘에 분포하여 ‘그늘별꽃’으로 신칭하였다. 그러나 이 종은 부종휴 

가 1964년 대한약사회지에 발표한 제주도산 자생식물 목록（제1보）이라는 논문에 수 

록된 종으로 최근까지 인식하지 못하였던 종이다. 일본 식물지에 그늘별꽃이 한국 

（제주도）에 분포한다고 언급되어 있으며, 오키나와를 제외한 일본전역에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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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선인장［Opumiamonacantha Haworth］은 남아메리카 원산으로 곧주서 서 높게 자 

라는 다육성 식물이다. 주 분포지역은 남반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열대 또는 열대 

지역에 분포한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중국에서 그 분포가 보고된 바 있으나, 일본에 

는 기록이 없다. 제주도 해안가에 야생으로 생육한다. 제주도 남쪽 해안 4 곳과 서 

북쪽 해안 4 곳에서 크고 작은 군락을 형성하여 자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그 중 자연성이 잘 보전되어 있고 비교적 규모가 큰 곳은 서귀포와 애월 지역이다. 

선인장에 비해 특징적으로 곧추서서 자라고 상부의 가지들이 밑으로 쳐지는 특징 

이 있으며 선인장에 비하여 식물체의 크기나 엽상경이 대형이다. 그리고 바깥쪽이 

나 가운데 위치한화피편 뒷면의 중륵에 자주색 줄무늬가 있으며, 열매에는 엽침이 

존재하지 않는다. 열매의 표면은 자주색을 띠나 과육은 황녹색이다. 종자는 대부 

분 흔적으로 남아있고 성숙한 종자는 매우 드물다.

큰개구리발톱［Sem/'aquifegiaguelpaertensisD.C.Son&K.Lee］은 개구리발톱에 비해 꽃 

이 크며 지하경이 굵고 꽃받침 선단이 둔두이고 수술 갯수가 개구리발톱에 비해 많 

으며 종자 표면이 현저하게 주름이 지는 특징으로 인해 2017년 신종으로 발표되었 

다. 기준표본은 한라산 어승생악에서 채집되었다.

남방꿩의다리 ［Tha/j'ctrimjacutifbfium (Hand.-Mazz.) B. Boivin］는 2017년 아시아태평 

양생물다양성 저널에 한국에 새롭게 기록된 식물로 발표된 종이다. 중국에만 분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제주도 천왕사계곡, 어승생악오름, 선녀폭포 등지에서 

분포가 확인되었다. 산꿩의다리에 비해 줄기에 달린 잎이 어긋나며, 잎끝이 예두인 

점, 포복지가 있다는 점에서 산꿩의다리와 다르다. 세계 분포상 북방한계이다.

제주고추나물［Hypericumc/i이'uenseS.-J.Park&K.-J.Kim］은 2000년 서귀포 상록활 

엽수림 일대에서 채집된 표본(정기준포본:S.-J.Park&K.-J.Kim20011;YNUH)을 근거로 

신종발표 되었다(S.-J. Park& K.-J. Kim, 2005). 그러나 당시 한국명을 명시하지 않아 제 

주고추나물이라는 국명이 언제 누구에 의해 명명되었는지는 명확치 않다. 고추나 

물에 비해 식물체가 초본이 아닌 아관목상이고, 기부줄기가 옆으로 누우며, 꽃의 

한라산의식물상 187



크기가 다소 작고, 삭과가 작고 넓으며, 잎의 기부가 예저인 점 등이 다르다고 밝혔 

다. 그러나 이 식물은 이 후 동일 저자가 기술한 한국 속식물지(S.-J. Park, 2007)에는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국내 식물관련 간행물에도 거의 언급이 없는 식물이다.

왜벚나무［Prunusspecj'osa(Koidz.)Nakai］는 제주 각지에 심어져 있거나 야생화된 식 

물로, 새 등에 의한 종자의 자연산포로 개체군확산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 

다. 이 식물은 일본 이즈(Izu)섬 고유식물로 알려져 있으나, 일본 내에서도 각처로 확 

산되어 자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타 벚나무에 비해 자연 번식능력이 탁월하다. 

왜벚나무는 제주에서 비교적 저지대에 자라는데, 다른 벚나무류에 비해 개화기가 

빠른 편이며, 특히 꽃이 크고 화려하여 정원수, 공원수등의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앞으로 개체군 확산의 추이를 주목해야 할 식물이다.

제주산딸기［尺uftusm'sAimuranusKoidz.］는 반상록성 작은떨기나무이다. 높이 70cm 

정도이며 비스듬히 자라거나 곧추선다. 서귀포일대 해안가 숲에 자생하며, 일본에 

도 분포한다. 이 종은 잎이 3개의 작은잎으로 갈라지는 것부터 거의 갈라지지 않는 

것까지 있어서 거문딸기와 장딸기의 중간형이고, 잎의 털, 줄기의 샘털의 분포가 거 

문딸기와 장딸기를 조합한 형태로 나타난다.

영 주갈고리 ［Hy/odesmum laxum (Candolle) H. Ohashi & R. R. Mill Edinburgh］는 동남아시 

아에 널리 분포하는 콩과식물로 우리나라에서는 서귀포시 상록수림에서 확인 되었 

다. 소엽이 3장으로 상록성이고, 꽃이 비교적 크고, 탁엽이 숙존하는 점이 다른 근연 

분류군과다르다. 중국, 대만, 일본을 비롯한동남아시아 일대에 분포한다.

좀전동싸리［Wj7otusiWcus(L.)AlL］는 지중해와 남서유럽원산으로 세계 각처에 

귀화한 식물이다. 전초의 크기가 2O-5Ocm로 작고, 탁엽은 기부가 넓고 끝이 뾰족 

하며 꽃은 기판, 익판, 용골판의 길이가 비슷하고, 꽃의 크기도 작다. 종자에는 작은 

돌기가 있다. 꽃받침은 넓은 삼각형으로, 길고 뾰족한 전동싸리와 구분된다. 한림 

읍 옹포리에서 확인되었다.

주름전동싸리［_Meh7otusofficina/is(L.) Lam.］는 유라시아 원산으로, 북미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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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 귀화한 식물이다. 전동싸리에 비해 다소 대형이며 꽃은 기판, 익판, 악판 

의 순서로 크며, 뚜렷하게 자방에 자루가 있다. 또한 꼬투리는 가로주름이 있어 망 

상의 주름이 있는전동싸리와구별된다. 한국에는강원, 서울, 경기, 경북, 제주（조천） 

에 분포한다.

세열미국쥐손이［Geraniuffldissectuffl 니는 유럽원산 외래식물로 일부 아시아, 아프 

리카 및 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넓게 퍼져 있다. 제주시 금악목장 및 대섬을 비롯 

하여 제주도 전역에 상당수 확산되어 있다. 근연종인 미국쥐손이와 유사하나 꽃, 잎 

등 식물체가 전반적으로 왜소하며, 열매의 표면에 선모가 있고 종자에 뚜렷한 망상 

무늬가 있는 특징 구별된다.

털땅빈대［SupAwbiahirtaLJ는 인도 원산의 한해살이 귀화식물로 농경지나 길가 

에 자란다. 줄기는 직립하거나 옆으로 누우며 길이 3O-6Ocm, 털이 많다. 잎은 마주 

나며, 피침상 장타원형, 난상 피침형으로 길이 10-50mm, 너비 3-16mm, 가장자리 

는 밋밋하거나 중앙 이하에 톱니가 있다. 잎 앞면은 녹색에서 붉은색이며, 드물게 

자주색 반점이 있다. 잎 뒷면은 회록색이다. 꽃은 6-12월에 줄기 위쪽의 잎겨드랑이 

에서 난 취산꽃차례에 여러 개의 배상꽃이 머리모양꽃 형태로 달린다. 꽃밥은 붉은 

색이다. 씨방은 삼릉형이며, 암술대는 3개, 암술머리는 2갈래로 갈라진다. 열매는 

삭과이며, 털이 있다. 서귀포시 예례동에서 확인되었으며, 세계적으로는 열대와 아 

열대 지역에 널리 귀화하였다.

제주백서향［心印方ne7'e/'udoensisM.Kim］은 제주도 선흘에서 2013년 3월 15일 채집 

된 표본（정기준표본 M. Kim 130201; JNU）을 근거로 팥꽃나무속의 신종으로 보고되었 

다. 제주백서향은 꽃이 백색이고 잎은 상록성이며 긴 꽃받침 통을 가져 백서향（D. 

kiusiana）과 유사하다. 그러나 제주백서향은 꽃받침 통과 열편에 털이 없고 장타원 

형（점첨두） 잎을 가지며 제주도의 중산간지역에서 자라는 반면에, 백서향은 꽃받침 

통과 열편에 털이 있고 도피침형（급첨두） 잎을 가지며 거제도의 해안가에서 자란다. 

이재진과 오상훈（2017） 한국산팥꽃나무과의 비교형태학적 연구에서는 거제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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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일본산 백서향나무와 제주백서향나무에 대한 비교형태학적 연구를 수행하였 

다. 그 결과, 제주백서향나무는 잎의 형태가 타원상 피침형으로 거제도산 및 일본 

산의 도피침형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음을 밝혔다. 또한, 거제도산 및 일본산 백서 

향나무는 화탁통에 털이 분포하는 반면, 제주도 개체는 화탁통이 무모인 점에서 제 

주백서향나무가 백서향나무와 구분되는 것으로 밝혔다.

털낚시제 日'I꽃［Violagrypoceras A.Grayvax.pubescens Nakai］은 낚시 제비 꽃과 유사하 

나 거의 측화피를 제외한 전체에 털이 밀생하는 특징으로 모종과 구별된다. 남원읍 

자배봉, 표선 달산봉, 성산 유건에오름 등에서 채집되었다. 일본, 중국, 쿠릴 열도 등 

에도분포한다.

가지제비꽃［Wo/aramif?oraK.O.Yoo］은 2013년 4•월 4일 제주시 오라동 민오름에서 

채집된 표본（정기준표본K.O.Yooetal.KWNU-95005;KWNU）을 근거로 신종으로 발표 

되었다. 가지제비꽃은 꽃이 연한 자색이고 잎이 삼각상 난형, 난형 또는 장타원형으 

로 엽병에 얕은 날개가 발달한다는 점에서 제비꽃계열의 털제비꽃, 서울제비꽃, 흰 

털제비꽃, 그리고 왜제비꽃과 비슷하나 폐쇄화와 개방화의 화경이 뚜렷하게 분지 

하며, 폐쇄화의 포엽이 장란형으로 신장하는 특징이 다르다.

탐라까치수염［LysimacAfaque/paertensisK.-H.Tae&J.S.Lee］은 2009년 6월 4일 서 

귀포 돈내코 일대 해발 450m에서 채집된 표본（정기준표본K.-H.Tae&S.H.Hwang 

JMY2009-00001; KB）을 근거로 신종 발표된 식물이다. 국내에 분포하는 근연종인 까 

치수염, 진퍼리까치수염, 큰까치수염, 섬까치수염과 비교하여 잎이 돌려나고 선형 

또는 피 침 형 이 며 , 화피와 꽃받침 이 5장 혹은 6장인 특징으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제주백운풀［afen„bracAypoda DCJ은 2010년 제주도 성읍에서 확인되어 국 

내 미기록종으로 보고되었다. 이종은 백운풀에 비해 꽃자루가 짧거나 거의 없으며 

수술대가 길고 열매가 익을 때 위쪽이 부풀지 않으므로 구분된다. 네팔, 인도네시 

아, 일본, 중국 필리핀 등에 분포한다.

다발꽃향유 ［미sholtziasplendens var. fasciflora N.S. Lee, M.S. Chung&C.S. Lee］는 꿀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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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꽃향유의 변종으로 서귀포시 중문동 산록의 길가에서 발견되어 신변종으로 발 

표되었다. 다발꽃향유는 잎의 길이가 2-4 cm, 화서 밑의 잎이 대부분 4장이며, 대개 

2-4개의 화서가 다발로 모여 나고, 총포의 모양이 난형인 점에서 꽃향유와 구별된 

다.

제주골무꽃［文止£%2立"6/77하＜.¥.\¥11&0.01611.］은 서귀포 안덕면 화순리에서 

확인되어 미 기록종으로 보고되었다. 여러해살이풀로 높이 10-25cm로 자라며, 조 

밀하게 퍼진 털이 있다. 잎은 원형에 가깝거나 뾰족한 달걀 모양 또는 콩팥 모양이 

고, 잎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다. 꽃자루는 2-3mm로 퍼진 털이 있다. 꽃은 3-4 

월에 피고, 줄기 끝 또는 잎겨드랑이에서 나오며, 위로 서며 나중에 밑으로 처진다. 

꽃받침은 약 3mm, 꽃부리는 보라색 또는 푸른빛이 도는 보라색이다. 윗입술판은 

위로 서고 달걀 모양, 약 1.5mm로 끝이 드물게 둘로 갈라진다. 아래쪽잎술판은 위 

쪽보다 약간 짧다. 전체에 털이 많고, 땅속줄기 끝에 덩이줄기가 많이 달리는 점으 

로 다른 종과 구분된다. 중국에도 분포한다.

애기석잠풀t5fac方ys*"ar2'aSchltdl.&Cham.］은 멕시코 원산0 루 화관의 크기가 길이 

2.4~5.2 mm로 한반도에 분포하는 석잠풀속 다른 분류군에 비해 비교적 작다. 또한, 

애기석잠풀은 소화가 6~12개로 마디에 돌려나며, 소화의 수가 그 이하로 달리는 석 

잠풀과 구별된다. 잎은 주걱형 혹은 타원형으로 길이가 5~15mm, 너비는 0.8-1.2 cm 

이고 잎 뒷면이 연한 녹색을 띠고 있어, 잎이 피침형에 가까운 타원형으로 잎 뒷면에 

짧은 회색털이 밀생하고 있는 우단석잠풀과 구별할 수 있다. 서귀포시 표선면의 경작 

지 주변의 초지대에서 확인되었다. 이 식물은 짧은 기간에 넓은 지역으로 급속하게 

분포지를 넓히는 강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어, 잠재적인 교란의 위험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며, 주변을 중심으로 번식에 따른 분포지 확산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등이 필 

요하다. 미국의 남부지역을 포함한남미 일부지역에도 귀화분포한다.

솔잎해란초l7='antAiiscancfensis(L.)D.A.Suttcm］는 북미 원산의 귀화식물로 서귀 

포 토산리 일대에서 발견되었다. 다른 해란초속 식물에 비해 꽃부리가 연청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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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자색, 윗입술꽃잎보다 긴 아랫입술꽃잎, 4-7개의 능선을 가진 종자 특징으로 구 

분되며, 우리나라에는 러시아나 일본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확인당시 

토산리 일대 6km에 이르는 도로변에 만 개체 이상 분포한다고 기록하고 있어 지속 

적 인 분포확산 모니 터 링 이 필요하다.

비너스도라지7Hoe/am'sperWata(L.)Nieuwl］는 북아메 리 카 원산의 귀 화식물로 서 

귀포 돈네코 계곡 일대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길가, 풀밭 등에서 한해살이풀로 자 

라는 귀화식물이다. 근연종에 비해 꽃은 이삭꽃차례로 달리고 꽃자루가 없으며, 열 

매는 원통 모양이므로 구분된다. 일본, 중국, 타이완 등에도 귀화하여 분포한다.

미국쑬솜나물［Gamo<J2aetapensy/vanica(Willd.)Cabrera］은 아메리 카 원산의 귀화식 

물로 제주도 고산 당산봉, 조수리, 추자도, 중문, 서호동, 법환동, 가파도, 상모리에서 

확인되었다. 이 종은 개화기에 없어지는 근생엽과 더 짧은 내총포에 의해 자주풀솜 

나물［G.purpurea(L.) Cabrera］과 구분된다. 일본, 중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에 귀화하 

여 분포한다.

실나자스말［Najasgracillima (A. Braun ex Engelm.) Magnus］은 Komarovdhk Miki에 의 

해 국내에서 채집된 기록이 있었으나, 국내 식물상에는 보고된 바 없었다. 나혜련과 

최홍근(2009)에 의해 제주를 비롯한 전국 분포가 확인되었고 ‘실나자스말’이라는 

국명이 신칭 되었다. 유속이 빠르지 않은 하천, 수로, 저수지, 연못 등에서 한해살이 

풀로 자라는 침수성 수생식물이다. 줄기는 최대 60cm까지 자라며, 마디에서 수염 

뿌리가 난다. 잎은 마디에서 5장이 차례로 겹쳐나는데, 돌려나는 것처럼 보인다. 잎 

자루는 잎집으로 되며 돌출된 귀 모양이다. 잎몸은 실처럼 가늘고 길이 1.5~2.5cm, 

폭 0.3mm, 가장자리에 미세한 톱니가 있다. 꽃은 7~9월에 피는데 단성화이고, 잎 

겨드랑이에서 1~3개씩 달린다. 수꽃은 막질의 꽃싸개잎에 싸여 있으며, 난형이고, 

화피는 투명한 막질, 꽃밥은 1실, 길이 0.5mm 정도이다. 암꽃은 꽃싸개잎이 없으며, 

암술머리는 2~3갈래로 갈라진다. 열매는 수과, 막질의 과피가 1개의 씨를 감싼다. 

씨는 흑갈색, 긴 타원형으로 길이 2mm 정도, 한 줄에 14~20개의 그물눈이 배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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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자스말속 식물 중에서 줄기와 잎이 가장 가늘며 연약하고 씨의 그물눈이 세 

로로 긴 특징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전역에 나며, 러시아 극동, 타이완, 일본, 중 

국, 북미 등에분포한다.

노란별수선［Hypoxisaurea Lour.］ 1935년 Ohwi가 제주도에서 채집한 1점의 표본이 

동경대학표본관에 수장되어 있음을 이창복(1986) 서울농대 연구보고에 밝힌바 있 

다. 이 후 실체가 파악되지 않다가 2008년 서귀포시 하례리 일대에서 재발견 되었 

다. 습기 있는풀밭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구형의 덩이줄기가 있다. 잎은 길이 

5-50cm, 폭 2-6mm의 선형으로 최대 12장이 모여 나며 연갈색의 털이 있다. 꽃은 

노란색으로 6월에 피며, 길이 2.5-10cm인 꽃줄기에 1-3개가 달린다. 포엽은 2개이 

고 거센 털이 있다. 화피편은 6장으로 좁은 도란형이며, 수술은 6개고 암술머리는 

3갈래로 갈라진다. 열매는 삭과로 타원형이다. 햇빛이 잘 드는 삼나무숲 또는 소나 

무숲의 가장자리에 자란다. 국내 전남(신안군), 국외 네팔 대만, 인도, 일본, 중국, 파 

키스탄, 필리핀 등지에 분포한다.

고깔닭의장풀［Comme/inabengAa/ensisL.］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원산의 한해 또는 

여러해살이 귀화식물이다. 줄기는 땅 위를 기며, 길이 20-90cm, 털이 있다. 줄기 마 

디에서 뿌리가 나기도 한다. 잎은 난형 또는 피침형으로 길이 3-5cm, 너비 2-3cm,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물결 모양이다. 꽃은 9-10월에 가지 끝부분에서 잎과 마주나 

는 불염포에서 핀다. 불염포는 아래쪽이 합쳐져서 고깔 모양이며, 길이 1.0-1.8cm, 

긴 털이 성글게 난다. 꽃잎은 3장이며, 위쪽의 2장은 파란색으로 색깔이 진하며 크 

고, 아래쪽 1장은 작고 색이 없거나 연하다. 폐쇄화는 땅속줄기 끝에 달린다. 고깔닭 

의장풀은 불염포의 밑 부분이 합생하여 깔때기 모양을 하고 폐쇄화를 갖는다는 점 

에서 근연종과 구분된다. 전 세계에 널리 귀화하였다.

큰닭의장풀［Commefina diffusa Burm. fj은 전 세계 열대와 아열대 지방에 잡초로 널 

리 퍼져 자라는 한해 또는 여러해살이 귀화식물이다. 줄기는 지면을 따라 사방으 

로 길게 퍼지며, 길이 1m에 이르기도 한다. 줄기 마디에서 뿌리가 나거나 가지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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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니5. 노란별수선

한라산의식물상 195



라진다. 잎은 피침형부터 난형까지 다양하며, 줄기 아래쪽의 잎은 타원형으로 길이 

5-8cm, 너비 1.5-2.0cm이다. 잎자루는 없거나 짧다. 꽃은 봄부터 가을까지 핀다. 불 

염포는 길이 2-3cm이다. 꽃받침은 길이 3-4mm, 막질, 흰색이다. 꽃잎은 3장, 파란 

색, 위쪽의 2장은 길이 4-6mm로 아래쪽 것보다 크다. 열매는 삭과이며, 길이 5mm 

이다. 큰닭의장풀은 삭과가 3개의 과피편으로 되어있고, 불염포상 총포편이 피침형 

이면서 심장저 또는 원저라는 점이 근연종과구분된다. 아프리카, 아메리카대륙, 아 

시아, 중동에 널리 분포한다.

날개카나리새풀［Wa%Pa=oxaLJ은 유럽의 지중해 원산으로 서귀포시 안덕면 

에 위치한 송악목장 인근 공터에서 30여 개체가 생육하는 것이 처음 확인되었다. 

한국에 분포하는 동속 식물인 갈풀, 카나리새풀, 애기카나리새풀, 흰줄갈풀에 비 

해 6개의 불임성 소수가 1개의 임성 소화를 감싸고, 포영상부에 치아상의 날개가 

발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본, 중국,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지 역에서도 귀화 

분포하고 있다. 구체적인 서식 지위가 확립되지 않은 일시정착귀화종으로 판단된 

다.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국내 정착과귀화여부및 국내 생태계에 미칠 잠재 

적 위해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성긴포아풀［P<m tuberi/fera Faurie ex Hack.］은 일본 고유종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제 

주에서 사려니숲길 일대에서 분포가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근연분류군인 실포아 

풀과 마디포아풀에비해 화서에 소수가 성기게 달리고, 호영 기반에 털이 없는 특징 

으로 구분된다.

점개구리밥［S@imde/apunctata(G. Mey.) C. H.Thomps.］은 개구리밥아과(Lemanaceae) 

에 속하는 식물로,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점개구리밥은 전형적 

인 수생식물이며, 부유식물이다. 대부분 잎이 녹색이지만 잎 뒷면은 빨간색 또는 

갈색이다. 뿌리는 7~12개이며, 개구리밥보다 길다. 단일식물이며, 긴 어둠에서도 짧 

은 광주기만으로 꽃을 피울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엽상체마다 뿌리가 1개씩 나고, 

잎이 작고 타원형이다. 엽상체 뒷면 좌우에 주머니를 1개씩 만들어 어미식물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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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16. 점개구리밥

더불어 물 위에 떠서 중심으로 잡고 있다. 수표면에 부유하는 특징 때문에 수체의 

흔들림에 따라 유동적이다. 그래서 이들은 안정된 수면에서 크게 발달되는 특징을 

가진다.

조선흑삼릉［Spar1gam'umcowamimH.L&］은 1908년 9월 14일 제주도에서 채집된 

표본（정기준표본Taquet2150; E）을 근거로 신종 발표된 식물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국 

내 식물상 문헌에 누락되었다가 2019년에 인식되어 국명이 ‘조선흑삼릉’으로 부여 

되었다. 흑삼릉과 유사하나 조선흑삼릉은 가장 밑부분의 화서는 1~2개의 암꽃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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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만 가진 채 엽액에서 나오며, 열매는 길이 8-10 mm, 넓이 5~8 mm로 마름모꼴이 

고, 윗부분이 반구형 또는 피라미드꼴이다. 반면 흑삼릉은 가장 밑부분 화서는 수 

꽃과 암꽃머리가함께 달리며, 열매는 길이 6~9 mm, 넓이 2.5-5 mm로, 방추형-구 

형이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제주도에 분포하며, 일본 혼슈에도 분포한다.

남흑삼릉［5’pargam'um/5//axGraebnJ은 구좌읍 선흘지역의 습지에서 처음 확인되 

었다. 여러해살이 수생식물로 줄기는 곧게 서고 60cm까지 자란다. 잎은 꽃줄기보 

다 약간 길게 자라고 너비 4~10mm이며, 윗면은 편평하지만 뒷면의 가운데가 돌출 

한다. 전체 꽃차례에서 가장 아래의 포는 전체 꽃차례와 길이가 같다. 대가 없는 머 

리모양꽃차례가 가운데 축에 듬성듬성 달려서 전체 꽃차례를 이루며, 윗부분에는 

수꽃으로만 구성된 머리모양꽃차례 4~7개가 달리고 아래쪽에는 암꽃으로만 구성 

된 머리모양꽃차례가 3~4개가 달린다. 머리모양꽃차례는 대부분 자루가 없지만 

가장 아래의 것에는자루가 있다. 꽃은 4-5월에 피며, 꽃받침과꽃잎의 구분이 없이 

얇은 화피편 6개가 달린다. 열매는 달걀꼴의 마름모 형태로 길이 5mm 정도이고, 

8-9월에 익는다. 잎 뒷면의 가운데 맥이 돌출하고, 수꽃이 달리는 머리모양꽃차례 

가 4~7개인 점으로 우리나라의 다른 흑삼릉속 식물들과 구별된다. 세계적으로 뉴 

기니, 미얀마, 부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영주풀［SciapMananaBlume］은 여러해살이풀이며, 광합성을 하지 않고 낙엽이 분 

해된 층에서 양분을 흡수해 자라는 부생식물이다. 높이 3~llcm 정도의 부생식 

물로 저지대의 음습한 숲속에 자란다. 일본에서는 1902년에 Sciaphila japonica 

Makino라는 이름으로 신종 발표되어 최근까지 일본 고유식물로 인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 오하시(Ohashi) 등의 연구에 의해 베트남, 타이, 말레이지아, 수마트 

라, 자바, 필리핀 등에 분포하는 영주풀(SciaphilananaBlume)과 같은 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수꽃의 크기가 긴영주풀보다 상대적으로 작아서 구분된다. 제주도는 영 

주풀의 분포상 북방한계에 속하며 이러한 점은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긴영주풀［5%/血7asecimdiflora Thwaites ex BenthJ 은 한라산 남동사면 해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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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m의 상록활엽수림에서 30여 개체가자라는 것이 처음 확인되었다. 낙엽이 분 

해된 층에서 양분을 흡수해 자라는 부생식물로 다년생 초본이다. 키는 3~llcm이 

며 줄기는 가지를 치며 작은 비늘잎이 있다. 잎은 좁은 난형이고 길이는 약 1.5mm이 

다. 수꽃의 크기가 크고 꽃잎 끝에 부속지가 없어 영주풀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 대만, 홍콩, 태국, 솔로몬제도등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 자라는 희 

귀식물이다. 특히 일본, 중국, 대만등에서는희귀식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사진 3-17. 영주풀과 물꼬리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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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꼬리사초［Carexaeq폐taKuk.］는 제주도 제주시 용수리,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이 종은 아직립하는 측소수, 망(까락)이 없는 자인편, 짧은 지하경, 

산방형으로 배열하는 화서를 가져 근연종인 왕비늘사초(C.mWwvwWMiq.), 가는 

비 늘사'초(C. suifunensis Kom.), 비 늘사초(C.p/iacofa Spreng.), 이 삭사'초(C. dimorpholepis 

Steud.), 산꼬리 사초(C. shimidzensis Franch.) 및 구슬사초(C. tegulata H. Lev. & Vaniot)와 

구분된다. 중국과 일본에도 분포하며 일본에서는 적색목록 위급종(CR,Critically 

Endangered)으로 지정하고 있다.

긴화살사초 ［◎rexbenieiT.Shimizu］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과 전라 

남도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재원도에서 분포가 처음 확인되었다. 화살사초(Carex 

tranwersa Boott)와 흰꼬리사초(CarexZ>rcwm7Tuck.)의 근연종으로, 까락을 제외한 자 

인편의 길이가 과낭의 길이와 거의 유사하며, 수과에 연결된 부리에 고리모양의 부 

속체가 있는 특징으로 구분된다. 일본, 중국에도 분포한다.

긴바늘골［£7eoc/ja%乂yezoensisH. Hara］은 숨은물뱅디의 습한 초지에서 처음 확인 

된 종이다. 일본특산의 신종으로 기재된 바 있으나(Hara, 1938), 좀네모골(E.h*Au= 

Boeck.)과 바늘골［E.cow*var.ydpon/ca(Miq.)T.Koyama］의 잡종임이 규명되었다 

(Kitamuraetal., 1964). 부모종인 좀네모골과는 화피조각이 깃털 모양이 아닌 강모 모 

양이라는 점에서, 바늘골과는 암술대 밑부분의 너비가 1/2 이상인 점에서 구별된 

다. 유사분류군인 참바늘골은 꼬마이삭이 난형이지만 본 종은 꼬마이삭이 선형 

혹은 피침형이다. 일본(홋카이도)에 분포한다.

쇠하늘지기［Fimbristyfisovata (Burm.f.)J.Kern］는 한국산 하늘지기속의 분류학적 연 

구 중 분류학적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분류군이 마라도 초지에서 확인되었다. 줄 

기 끝에 정생하는 1개(매우드물게 2개)의 소수가 달리며, 소수는 다소 눌리고 인편이 

2열로 마주보며 달리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 중국,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메 

리카에도 분포하며 마라도가 생육지로써 북한계인 것으로 파악된다.

탐라사철란［GoodyeraxtazrmaensisN.S. Lee, K.S.Lee, S.H. Yeau&C.S.Lee］은 잎맥, 잎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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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무늬와 잎 표피세포의 형태, 잎, 꽃과 포의 색, 곁꽃받침의 모양, 털의길이 등 형태 

적 특징에 의해 사철란과 흰줄사철란（털사철란）의 자연교배종으로 판단되는 종이다.

애기방울난초［HabezMrimyoen%（Ohwi）OhwiexChinS.Chang］는 서귀포 해발 700m 

일대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꽃줄기에 잎이 없고 거가 짧은 원통형인 점에서 꽃줄기 

에 잎이 있고 거가 곤봉 모양인 방울난초와 구분된다. 대만 일본에도 분포한다.

날개옥잠난초［Liparispterosepa/aN.S.Lee,C.S.Lee,andK.S.Lee］는 2006년 6월 6일 서 

귀포 논고악 일대에서 채집된 표본（정기준표본N. S. Lee et al. D745; EWH）을 근거로 신종 

발표된 식물이다. 여러해살이풀로 지생란이다. 화분덮개의 끝이 뭉툭하며, 입술 꽃 

잎에 육상체가 없고, 곁 꽃받침은 난형 혹은 피침형으로 길이와 폭의 비율이 1/2인 

점인 근연분류군과 달라 신종발표 되 었다. 제주에만 분포하는 특산식물이다.

계우옥잠난초［UparisyongmwM N.S. Lee, C.S. Lee, and K.S. Lee］는 2006년 6월 27일 

서귀포 거인악 일대에서 채집된 표본（정기준표본N.S.Leeetal.D744;EWH）을 근거로 

신종 발표된 식물이다. 여러해살이풀로 지생란이다. 화분덮개의 끝이 뾰족한 부리 

모양이며, 잎 가장자리는 주름지며 꽃은 4-5개피는 점이 다르다. 입술꽃잎은 뒤로 

꺽이고 녹색, 가운데에 진한 자주색 선이 있고, 긴타원형이며 밑부분이 좁아지고, 

끝 부분은 오목하나 가운데는 짧고 튀어나온다. 제주 거인악, 논고악, 어리목일대에 

분포하며, 최근 강원에서도 분포가 확인되었다.

이기쌍잎난초［Neottia japonica （Blume） SzlachJ는 서귀포시 한라산 해발 800m 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식물체가 작으며 입술꽃잎에 꽃술대를 둘러싸는 소열편과 T자 

모양의 신장된 육상체가 있고꽃이 이른봄에 피는 특징에 의해 근연종들인 쌍잎난 

초 및 털쌍잎난초와 구별된다. 일본과 대만에도 분포한다.

영아리난초［NerwVianippom'ca Makino］는 서귀포 남원읍 수망리 일대의 오름사면 

에서 분포가 처음 확인되었다. 낙엽층이 두꺼운 곳에 나는 높이 5~15cm가량의 여 

러해살이풀로 지생란이다. 덩이줄기는 흰색, 둥글며 지름7~10mm이다. 잎은 1장이 

고 길이 2~5cm의 잎자루가 있다. 잎몸은 각이 있는 원형으로 폭 3~5cm, 밑은 심장 

한라산의식물상 201



형,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잎 뒷면은 중앙맥을 따라 자주색 무늬가 있다. 꽃줄기는 

길이 4~10cm, 폭 2mm이고 연한 녹색, 자주색 점이 있기도 하다. 꽃은 5~6월에 꽃 

줄기 끝에서 1개씩 피는데 길이는 10mm쯤이다. 등꽃받침은 선형, 길이 10mm, 폭 

2mm, 끝은 뾰족하거나 둔하고 녹갈색이다. 곁꽃잎은 등꽃받침과 비슷하다. 입술 

꽃잎은 곁꽃잎과 길이가 같고 흰색이다. 꽃술대는 흰색, 오목하며 길이 4~5mm, 위 

로 갈수록 넓어진다. 열매는 삭과이며, 6~7월에 익는다. 잎이 단생이고 주름이 있으 

며, 줄기가 갈라지지 않고, 화분덩이가 2개인 점에서 난초과의 다른 속과 구분된다. 

타이완, 일본 등에 분포한다.

영주제비란［P/arantherahreWcalcarta Hayata］은 한라산 해발 900m 일대에서 분포 

가 처음 확인되었다. 이 분류군은 근연종인 제비난초에 비해 식물체의 크기가 작 

고, 곁꽃밭침에 한 개의 녹색맥이 뚜렷하게 있으며, 짧은 원통형의 거를 갖는 특징 

에 의해 구별된다. 일본 남부지역과 대만에 분포한다.

이외에 내륙에 분표하나 제주 분포가 최근에 제주 분포가 확인된 식물은 물고사 

리, 생열귀나무, 은방울꽃, 솔붓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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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라산의 외래식물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등의 환경변화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화에 따른 국제교류의 증대로 인한 외래식물의 국내 유입이 증가 

되고 있다. 외래식물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자생지를 벗어나 생육하는 종으로 정의되며, 최근에는 기후변화 및 서 

식지 파괴 등과 함께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CBD) 이후 각 국가에서는 침입외래종에 대한 관리대책 강구(전 

략목표2,Target 9)와 식물다양성이 중요한 지역에 대한 관리(GSPC,Target 10)를 요구 

하고 있으며, 이에 자생식물의 보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및 여러 정책들이 수 

행되고 있다. 그러나 외래식물의 유입과 확산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 

으며, 이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현황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외래식물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이후부 

터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외래식물에 대한 문제는 국제 협약과 각 국의 검역단계에서 

도 각별히 취급할 만큼 이제는 자국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두 

고 있는 문제로서 이들에 대한관리에는국가 간협력이 필수적이다. 의도적으로 도입 

한종의 경우는 도입경로가 명확히 밝혀져 있지만 우연히 편승하여 들어온 경우는 그 

유입 경로가 명확하지 않다. 최근에는 이와 같이 비의도적으로 들어오는 외래식물의 

수가많아지고 있으며, 그만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관리가요구되고 있다. 

모든 외래식물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외래식물은 생태계 

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여 생태계위해외래식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외래종의 유입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국내 

로 유입된 외래식물의 유입숫자가 1980년에 110여종이었으나2002년에 이르러 총 

281종으로 증가하였고, 2017년 320분류군, 2019년 국립수목원에서 집계한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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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96과 353속 595종 6아종 11변종 1품종 6잡종의 총 619분류군에 달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외래종의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 및 파괴가 하나의 중요 

한 이슈가 되고 있다. 생태계 교란은 외래종이 기존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일으 

키는 것을 말한다. 국가에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 

태계를 교란시키거나 그렇다고 우려될 만한 생물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생태계교 

란생물로 지정 고시된 식물 돼지풀(/4mbrosiaartezm'siaefo/iaL.; 1999년 지정), 단쑹잎돼 

지 풀｛Ambrosia trifida L.; 1999년 지정), 서 양등골나물(Eupatorium rugosum Houtt.; 2002년 

지정), 물참새 피 (Paspa/um distichum L.; 2002년 지정), 털물참새 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Shinners; 2002년 지정), 도깨 비 가지 (Solanum carolinense L.; 2002년 지정), 애 기 수 

영 (Rumexacetosella L.; 2009년 지정), 가시 박(S'cyosangu/atusL.; 2009년 지정), 서 양금혼초 

(Hypochoerisradicata L.; 2009년 지정), 미 국쑥부쟁 이 (Asterpilosus Willd.; 2009년 지정), 양 

미역취(Sofidagoafe's%2M L.; 2009년 지정), 가시상주(Lactucascario/ia L.; 2012년 지정), 갯줄 

풀(Spartinaalterniflora Lousel; 2016년 지정), 영 국갯끈풀(Spartina anglica C.E. Hubb; 2016년 

지정), 환삼덩굴(Humu/usjapom'cusSiebold&Zucc.; 2019년 지정), 마늘냉이(Affiariapefiohta 

(M.Bieb.)Cavara&Grande;2020년 지정)등 16분류군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한라산에 분포하는 2,028 분류군 중에는 외래식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현재 

까지 알려진 외래식물은 양치식물 1종, 나자식물 2과 3속 3종, 쌍자엽식물은 45과 

131속 212종 4아종 7변종 1품종으로 224분류군, 단자엽식물이 12과 47속 66종 1아 

종 3변종 1품종으로 기분류군이다. 이를 모두 합한 한라산의 외래식물은 59과 182 

속 282종 5아종 10변종 2품종 으로 총 299분류군이다(표 3-9). 그러나 여기에는 일 

부의 재배 식물들이 야생화 된 분류군도 포함되어 있다.

제주지역에 도입되어 분포가 확인된 외래식물 59과 299분류군을 대상으로 과 

별 순위를 조사한 결과 벼과가 50분류군(16.7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벼과 49 

분류군(16.39%), 콩과 25분류군(8.36%), 십자화과 15분류군(5.02%), 가지과 14분류군 

(4.68%), 아욱과 12분류군(4.01%) 등의 순으로 점유율이 높았다(표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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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제주도의 외래식물상

구 분 과 속 종 아종 변종 품종 합계

양치식물문 1 1 1 - - - 1

고사리강 1 1 1 - - - 1

나자식물문 2 3 3 - - - 3

구과식물강 2 3 3 - - - 3

피자식물문 57 178 278 5 10 2 295

쌍자엽식물강 45 131 212 4 7 1 224

단자엽식물강 12 47 66 1 3 1 71

계 60 182 282 5 10 2 299

표 3-10. 제주지역 외래식물의 과 구성

I 순위 과 명 분류군 수 비율(%) |

1 벼과 50 16.72

2 국화과 49 16.39

3 콩과 25 8.36

4 십자화과 15 5.02

5 가지과 14 4.68

6 아욱과 12 4.01

7 비름과 8 2.68

8 메꽃과 8 2.68

9 마디풀과 8 2.68

10 석죽과 7 2.34

11 명아주과 7 2.34

12 현삼과 6 2.01

13 장미과 6 2.01

14 양귀비과 5 1.67

15 대극과 5 1.67

16 닭의장풀과 5 1.67

17 꿀풀과 5 1.67

- 기타 64 21.40

계 299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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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제주 분포 외래식물의 원산지별 비교

원산지 분류군 수* 비율 (%)

아시아 146 48.83

유럽 122 40.80

북아메리카 85 28.43

남아메리카 74 24.75

아프리카 59 19.73

오세아니아 6 2.01

계 299 100.00

표 3-12. 제주 외래식물의 생육형별 비교

구 분 분류군 수* 비율(%)

1 년생초본 125 41.81

2 년생초본 53 17.73

다년생초본 105 35.12

목본 16 5.35

계 299 100.00

원산지는 아시아지역에 분포하는 분류군이 146분류군(48.83%)으로 가장 많았 

고, 유럽이 122분류군(40.80%)이었으며 다음은 북아메리카가 85분류군(28.43%), 

남아메리카가 74분류군(24.75%), 아프리카 59분류군(19,73%), 오세아니아 6분류군 

(2.01%) 순으로 나타났다(표 3-11).

생육형에 따른 구성은 1년생초본이 125분류군 41.81%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다 

년생초본 105분류군 35.12%, 2년생초본 53분류군 17.73%, 목본 16분류군 5.35%의 

순이다(표 3-12).

206 한라산의식물.



표 3-13. 제주지역에 분포하는 생태계교란식물

No 학 명 한국명 생육형 원산지

1 Rumex acetos에a L. 애기수영 Pe. As, Eu

2 Sicyos angulatus L. 가시박 1 nA, Oc

3 Solanum carolinense L. 도깨비가지 Pe. nA

4 Ageratina altissima (L.) R.M.King & H.Rob. 서양등골나물 Pe. nA

5 Ambrosia artemisiifolia L. 돼지풀 1 nA

6 Hypochaeris radicata L. 서양금혼초 Pe. As, Eu

7 Lactuca serriola L. 가시상추 2 Af, As, Eu

8 Solidago altissima L. 양미역취 Pe. nA

9 Symphyotrichum pilosum (Willd.) G丄.Nesom 미국쑥부쟁이 Pe. nA

10 Paspalum distichum L. 물참새피 Pe. nA, sA

11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Shinners 털물참새피 Pe. nA, sA

12 H니「mjlus scandens (Lo나「.) Merr. 환삼덩굴 1 자생

생태계 교란식물

제주도내에 분포하는 외래식물 중 국가에서 지정 고시한 생태계교란식물은 애기 

수영 등 총 11분류군이며, 자생식물 중 환삼덩굴 1분류군 포함 총 12분류군의 생태 

계교란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생태계위해 외래식물의 도입 시기는 1900년대 초부 

터 최근까지이지만 도입배경에 대해 밝혀진 자료는 미흡한 실정이며 일부의 종이 

식용, 섬유용, 목초용 또는 사방용으로 들어와 자연 생태계로 이탈하여 귀화한 것 

으로 추정되는 종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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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라산의 버섯

버섯의 개요

버섯은 식물도 동물도 아닌 균계에 속한다. 고등균류 중에서 자실체가 사람의 

눈으로 확인될 정도의 크기로 성장하는 종들을 버섯이라고 정의한다. 균류는 목 

질분해 효소 시스템을 활용하여 섬유소와 리그닌을 분해하는 등 유기물의 주요 

분해자이며 재순환자이다. 또한 균류는 항생제（페니실린）, 스테로이드（피임용）, 

cyclosporins（이식수술에서 면역억제제）, 식품 가공 및 청량음료 산업에 사용되는 

효소의 생산과 같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많은 생화학적 역할을 하여 인간에게 있 

어 매우 중요한 분류군이다.

제주도는 연 강수량이 한반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으며, 아열대로부터 

아한대에 이르는 기후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제주도에 서식하 

는 야생버섯류는 독특한 분포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뛰어난 종다양성을 보유 

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할수 있다. 버섯은 동물처럼 움직이지 않으나 식물처럼 스스 

로 광합성을 하지 않고 식물이 만들어낸 유기물에 의지해 살아가는 생물이다. 식물 

이 죽은 후 남아있는 낙엽, 나뭇가지 등을 분해해서 자연에 돌려보내주는 분해자 

및 환원자로서 생태계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버섯의 본체는 균사체 

이며, 균사체가 땅속이나 죽은 나무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포자를 퍼트리기 위하 

여 만들어내는 번식기관이다. 즉, 식물의 꽃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버섯은 발생한 지 며칠이면 포자를 방출한 후 꽃이 지듯 시들고 만다. 빨리 생장하 

고 빠르게 소멸되므로 많은 수분과 고온을 필요로 하여 장마기를 전후한 여름철에 

주로 발생한다.

버섯은 인류에 의해서 오랫동안 이용하여 왔으며, 그들은 인류의 문명과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쳐 왔다. 중국 명나라 시대의 유명한한의사인 Wu Shui는 표고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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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스테미너 증가, 감기치료, 혈압강하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김명곤등, 2002).

우리나라에서도 버섯을 이용하게 된 역사는 상당히 오랜 것으로 보이며, 삼국사 

기에 의하면 신라시대에 이미 목균, 지상균을 이용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고, 조선 

시대에도 다양한 버섯을 이용하였음을 나타내는 기록이 나타난다. 산림경제에 송 

이, 마고, 복령에 대한 기록이 있어 식용과 약용으로 이용되었음을 알수 있다.

국내 전통지식에 대한 연구로는 농촌을 위주로 한 전통지식자원의 활용 및 보호 

와 활성화 방향 및 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통지식의 유무형자원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한 활용 현황에 대한 조사가 보고된 바 있다(Kimetc,2003). 농촌을 중심 

으로 다원적 기능 향상을 위한 어메니티(amenity)자원, 즉 생태, 문화자원과 같은 생 

활환경자원의 체계적인 발굴 및 자원관리시스템(RMS)을 구축한 바 있다(Research 

Institute for Development of Rural Resources, 2005).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제주도내 버 

섯류의 이용에 관한전통지식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어 결과가보고된 바 있다.

제주도는 예로부터 소나 말을 많이 키우며 목축을 생업으로 이어온 마을과 해안 

가 마을, 그 가운데에서 농업과 어업, 목축을 병행하며 생계를 이어오던 사람 등, 좁 

은 지역이지만 다양한 삶의 형태를 보이는 지역으로 버섯 발생종이 다양할 뿐만 아 

니라 이용방법에 대한 전통지식도 타 시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제주 자생버섯의 연구동향

제주도의 자생 버섯에 대한 연구는 이용우(1959)의 연구가 최초의 것으로 총 1 

강 2아강 3목 17과 44속 82종의 담자균버섯을 기록하였다. 그 후 이용보와 이지열 

(1982)은 제주도 자낭균버섯 1강 3목 7과 10속 10종을 기록하였고, 문교부에서 발 

간한 이지열, 홍순우(1985)의 한국동식물도감 제28권 고등균류편(버섯류)에 실린 총 

523종 중 42종이 한라산에 자생한다고 보고하였다. 홍순우 등(1986)은 추자군도에 

서 2아문 3강 2아강 6목 16과 20속 26종의 버섯을 기록하며 기관을 중심으로 한 

간헐적 인 조사가 수행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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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철 등(1987)은 제주도산 민주름버섯목(균류상)을 통해 45종의 민주름버섯목 

의 버섯을 기록하였다. 또한 오덕철(1992)은 제주도산 기록종을 정리하여 총 14목 

41과 96속 186종을보고하며 이 후 제주대학교 생물학과를중심으로 버섯 연구가 

진행되고 석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고기범(1997)은 1995년 6월부터 1996년 

11월까지 조사 지역에서 채집된 버섯을 동정한 결과 1문 2아문 4강 3아강 14목 48 

과 81속 132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제주도 미기록종은 41종이었고 국내 미기록 

종은 2종이었다.

이정배(1998)는 한라산 일대와 제주대학교 캠퍼스 일대를 조사하여 2아문 4강 

15목 53과 123속 258종을 채집지별, 서식지별, 용도별로 분류하여 보고하고 국내 

미기록종으로4종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김수철 등(2002)은 한라산에 자생하는 균 

류자원의 서식분포와 유용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음사 등산로, 성판악, 물영아리 

오름 등에서 야생버섯을 채집, 조사하여 총 311종을 분류하고 이중 약용버섯 1기종, 

식용버섯 124종, 독버섯 42종 그 외 104종으로 분류하였다.

오덕철(2005)은 자신의 연구, 조사한 결과와 2005년까지 발행된 연구논문, 도감 

등의 참고문헌을 종합하여 제주도에 서식하고 있는 버섯자원의 다양성을 보고하 

였는데 담자균류 495종, 자낭균류 66종으로 집계하여 총 561종의 버섯이 제주도 

에 서식하고 있다고 기록하였다.

이 후 김양섭 등(2005)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제주도에 자생하는 버섯을 조 

사, 연구하여 1986년부터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수집한 801점의 버섯표본중 590점 

에 대하여 4강 2아강 12목 44과 128속 269종으로 분류 동정하고, 그 중 일부인 94 

속, 164종의 버섯 원색사진과 미세구조를 포함한 버섯도감을 발간하였다. 여기에 

서는 주름버섯목 125종, 민주름버섯목 22종, 이형담자균강에 속하는 목이류 5종, 

복균아강7종, 그리고 동충하초류를 포함한 자낭균류 5종을 소개하고 있다.

그 간 한라산을 중심으로 조사되던 버섯연구가 잠시 주춤한 후, 수 년 간 멈춰 

진 버섯 연구의 맥을 이은 건 곶자왈에서의 버섯연구였다. 고평열(2010)은‘선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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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 동백동산에 자생하는 버섯 생태 연구’를 통하여 총 15목 36과 73속 178분류 

군을 보고하며 제주 미기록종으로 29속 50종과 국내 미기록종으로 Amanita 

pseudogemmata(선흘광대버섯)을 보고하였고, 이후 제주대학교 농학과에서 전용철 

교수팀에 의해 제주도의 야생버섯에 대한 연구의 맥을 잇고 있다.

고평열(2013)은 박사학위 논문을 통하여 산양곶자왈, 선흘곶자왈, 물영아리오름, 

거문오름등 제주 전 지역에서 조사된 자생버섯은 총 2문 8강20목74과213속 485 

종 14변종 3아종 8품종 511분류군을 조사하고, 제주도 미기록종이 157분류군, 국 

내 미기록종 9분류군을 발표하였다. 그 후 고평열 등(2011)에 의해 물영아리오름에 

서의 버섯조사 결과 총 8목 40과70속 3변종 1품종 136분류군으로 조사 동정되었 

으며, 담자균이 119분류군, 자낭균이 17분류군으로 보고하였다. 고평열 등(2012)에 

의해 한라산에 서식하는 탐라광대버섯(刀mam'tagemmata), 노랑가루송이(TWcho/oma 

aurantiipes) 등 국내 미기록종 4종과 고평열 등(2015)의 제주 자생하는 국내 미기록 

종 흰잔털술잔버섯(M'crostomafnsititium) 등 4종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 하였다.

고평열 등(2014)은 한국균학회지에서 ＜제주자생버섯의 종다양성 연구＞를 통해 

총755분류군이 제주에 자생한다고 요약, 정리하였다. 고효순 등(2018)은 제주교래 

곶자왈에 16목 54과 125속 186종의 버섯이 자생한다고 보고하였고, 이승학(2018) 

은 제주 동부지역에 자생하는 버섯 총 15목 56과 149속 317종을 보고하고 이 중 제 

주미기록 76종과 국내미기록종 7종을 추가하면서 제주지역의 자생버섯에 대한 연 

구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자연자원조사 결과 2001년 5월에서 2002년 3월의 조사에서 

발견된 181종(오덕철. 2002)을 보고하였고 2012년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단 

의 조사결과 18목 52과 117속 202종으로 조사 보고하였는데 이는 2002년 보다 약 

20여종이 증가한 결과이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수행된 

한라산천연보고구역의 기초학술조사를 수행한 결과 총 651종의 자생버섯이 한라 

산에 서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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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생버섯의 종다양성 요약

오덕철(2005)에 의하면 2005년까지의 기록들을 종합하여 제주 자생버섯은 2아 

문 3강 4아강 17목 69과 99속 561 분류군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고평 열 등(2014) 

은 위의 결과와 그 이후 연구된 결과들을 종합하여 755분류군이 제주에 자생한다 

고 요약, 정리하였다. 제주도지의 버섯편(2018)에서는 2014년 이후 발표된 고효순 

(2018), 이승학(2018) 등의 연구결과와 위의 기록들을 정리하어 현재까지 제주도 자 

생버섯으로 기록되는 종은 총 9강 23목 82과 293속 841분류군으로 보고하였다.

2020년 현재, 한라산, 오름, 곶자왈 등 제주도 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연구와 한라산 자연자원 조사 등 위의 선행연구 자료들을 총 정리한 결과 9강 

25목 95과 308속 931종 10변종 4품종 945분류군으로 확인되었다.

제주도에 자생하는 버섯류의 제주 미기록종 및 국내 미기록종은 지속적으로 확 

인되고 있어 출현 종류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유전자분석결과 

에 따라 과, 속이 달라짐은 물론, 복균강은 없어지고 주름버섯강으로 편입되는 등 

분류학적 위치가 크게 이동하는 종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또한 새로운 종 발굴에 

접근하는 방식이 형태적 동정에서 유전자 분석 결과가 병행되면서 보다 다양하게 

미기록종을 발굴해 낼 수 있게 되어 종다양성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자료를 찾기 가 수월해지는 경향과 버섯 분야의 연구가 발 

달한 이유도 있겠으나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많아지는 등의 기후 온난화 

의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곶자왈의 버섯

균사체가 살아가는 데는 광이 필수요소는 아니지만, 자실체인 버섯을 발생시키 

는 데는 일정량의 광을 필요로 한다. 낙엽활엽수 및 침엽수가 우점하는 한라산과 

달리 곶자왈 지역의 대부분은 상록활엽수가 우점한다. 년 중 두터운 나뭇잎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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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광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러한 식생환경은 버섯발생 환경이 좋은 타 국립공 

원과는 또 다른 환경을 제공하므로, 곶자왈 지역은 국내 미기록종 같은 발굴되지 

않은 자생버섯이 많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다. 또한바위로 대부분 이루어진 곶자 

왈은 토양층의 발달이 미약하여 땅에 발생하는 균륜을 이루는 균근성 버섯들의 분 

포가 다양하지 않고 낙엽에 발생하는 종들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선흘곶 동백동산 내에 발생한 버섯의 서식지 별, 분류군 별로 조사한 결과, 전체 

버섯 중 고사목 및 떨어진 가지에 발생한 버섯이 44종, 낙엽에 발생한 버섯이 29종, 

지상생 버섯이 99종으로 조사 되었다. 그 외 동물의 배설물에 2종, 곤충이나 버섯에 

발생한 버섯이 2종, 이끼에 발생한 버섯이 2종으로 나타났다. 지상에 발생한 버섯이 

조사한 전체 버섯의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래곶자왈에서 출현한 버섯 

은 총 16목 54과 125속 186종이었다. 기주별 발생양상은 2015년에는 고사목에서 

87종, 곤충에서 1종, 이끼에서 3종, 잔디에서 2종이 발생했으며, 2016년에는 고사목 

에서 104종, 곤충에서 3종, 잔디에서 2종, 지상에서 68종, 버섯에서 1종이 발생하였 

다. 교래곶자왈은 곶자왈특유의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지형 및 지질적인 특성 때문 

에 고사목을 기주로 하는 버섯이 다양하게 출현하는 것으로 유추하고 있으나 선흘 

곶자왈의 경우 지상생버섯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좀 더 지속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사진 3-17. 달걀버섯 군락지（균륜을 이룬 모습 사진 3-18. 버섯발생환경이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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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의 버섯

한라산은 지역별, 고도별 일사량, 강우량, 지형지질, 식생분포등의 입지조건이 서 

로 달라 버섯의 생육환경에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한라산은 문화제보호구역, 세 

계자연유산, 지질공원 등으로 겹겹이 보호되고 있어 일반학자들이 접근하여 조사 

할 기회가 부족한 지역이다. 한라산국립공원에서의 버섯류에 대한 연구는 2001년 

5월에서 2002년 3월까지 수행된 자연자원조사 결과 출현한 181종（오덕철. 2002）이 

보고되어 있고, 2012년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단의 조사결과 18목 52과 

117속 202종으로 조사 보고하였다. 이후 2016~2019년까지 4년에 걸쳐 한라산천 

연보호구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누어 버섯 발생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86과 248속 

659종이 확인되었다.

버섯류의 월별 발생양상을 보면 기온이 낮은 6월까지는 지상에 발생하는 균근 

균류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기온이 올라가고 비가많이 내리는7월부터 9월 사이 

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생 버섯은 광대버섯, 무당버섯류와 같 

은 대형 균근성 버섯들이 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사진 3-19,3-20）.

한라산 전체적으로 조릿대가 우점하고 있지만 진달래밭 인근과 같이 키 작은 관 

목류가 우점하는 지역의 조릿대 밀집도는 훨씬 높아서 지상생 버섯이 거의 관찰되

사진 3-19. 달걀버섯（식용버섯） 사진 3-20. 흰알광대버섯（맹독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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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이는 버섯의 균사체가 자실체를 만드는 데 적합지 않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수악계곡 주변, 성널폭포 방향 숲 속에서 조릿대 

가 드물고 토양이 많이 노출된 지역에서는 무당버섯류와 광대버섯류 등 대형지상 

균들이 다수 관찰되어서 버섯 발생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으로 

조릿대의 번식과 밀식도에 따라 버섯류의 발생에 추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으로 예측할 수 있다.

북서부 지역(2016)

총 2문 6강 18목 61과 114속 194종의 버섯이 조사되었고 특히 Russula 속 (무당버 

섯속) 버섯이 8.8%으로 가장 많이 채집되었으며 다음으로 Amanita 속 (광대버섯속) 

6.1%, Lactarius 속 (젖버섯속) 5.5% 순이었다. 이 지역에서는 8종의 한국 미기록종이 

발견되었다.

북동부지역(2017)

총 2문 4강 14목 60과 99속 164종이 조사되었는데, Russula 속이 10.5%, 

Amanita 속 8.3%,Mycena 속 4.8% 등의 버섯이 다수 출현하였다. 고도별 식생의 변 

화, 강수량, 토양 이화학적 성분 등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나 여러 생태학적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는 판단하긴 어렵다.

남동부 지역(2018)

총 65과184속 392종이었으며 이중담자균이 355종,자낭균이 37종이었다. 주름 

버섯목이 184종으로 가장 많이 출현하여 46.9%를 차지했으며, 구멍장이버섯목이 

54종으로 13.8%로 확인되었다.

성판악 인근으로 대표되는 조사구간은 대부분 조릿대가 우점하는 식생환경을 

보였다. 진달래밭 인근, 성판악탐방로 등에서 조릿대가 우점하여 밀생하는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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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버섯이 거의 조사되지 않아, 버섯의 균사체가 자실체를만드는 데에 적합지 않 

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수악계곡 주변, 성널폭포 인근 숲 

속에는 조릿대가 드물고 토양이 많이 노출된 지역을 중심으로 무당버섯류와 광대 

버섯류 등 대형지상균들이 다수 관찰되 었다(사진 3-17,3-18).

남서부 지역(2019)

총 21목 66과 158속 322분류군이 조사되었는데, 주름버섯목이 139종으로 

43.3%를 차지하였으며, 구멍장이버섯목이 44종, 무당버섯목이 38종으로 확인되 

었다. 2018년도에 비해 강수량은 충분하였으나 잦은 강수와 고르지 못한 날씨로 

광대버섯, 그물버섯과 같은 고온성버섯 발생이 감소하였다.

사진 3-21 조릿대로 뒤덮인 초원 사진 3-22. 숲 속 조릿대는 버섯발생 저감요인

표 3-14. 한라산 기초학술조사기간 동안 년도별 버섯출현 종수

조사지역 조사시기 목 과 ■ 속 분류군수

북서부 2016 18 61 114 194

북동부 2017 14 60 99 164

남동부 2018 18 65 184 392

남서부 2019 21 66 158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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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실탐방로와 1100도로 변 등과 같이 조릿대 밀식지역은 종다양도에서 매우 감 

소하는 특징을 보였다(사진 3-21,3-22). 고사목에 발생하는 종과 크고 작은 하천변을 

중심으로 노출된 지역에서 출현하는 종을 중심으로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 

라서 토양에 균륜을 이루거나 다수의 버섯이 군락을 이루는 모습은 확인하기 어려 

웠다.

버섯 발생 양상

버섯은 생태형에 따라 목재, 낙엽, 가지 등을 분해하는 부후균과 수목의 뿌리와 

공생하는 균근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저온과 강수량이 부족한 시기인 6월까지는 

지상에 발생하는 균근균류의 발생이 거의 관찰되지 않으나 7월 장마기에 비가 충 

분히 내린 후부터 8월 - 9월에 집중적으로 광대버섯류, 무당버섯류와 같은 대형 균 

근성 버섯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섯의 종류에 따라 월별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종과 특정 월에만 조사된 종으 

로 나눌 수 있다. 상반기에는 삼색도장버섯(Daeda/eop%t*o/or)과 소나무옷솔버섯 

{Trichaptum abietimim), 너털거북버섯(才ytobo/usspectabi/is) 등이 우점하여 관찰되었으 

나, 하반기가 되면서 노란개암버섯, 난버섯 등과 같이 나무를 충분히 적실만큼 비 

가 많이 온 후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버섯들의 발생량이 증가하였다. 조사기 

간 내내 우점하여 발생한 종은 구름송편버섯(Ttametewereicofor), 갈색꽃구름버섯 

(Stereum ostrea), 마른진흙버섯(PAeffinusgi/vus), 콩버섯(Da/cfim'aconcentrica)과 같은 고 

사목에 발생하는 딱딱한 버섯이었다. 또한 산느타리(ffeumtuspu/monarius), 찻잔버 

섯(Crucibuluml*ve) 등은 계절적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가 사라지는 종이다.

멸종위기종 및 기후변화지표종

버섯류 중 멸종위기종은 화경버섯 1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한라산에 서식하는 것 

으로 확인된다(고평열 등,2014). 기후변화로 인해 분포지가 축소되거나 변화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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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발생 시기 또한 변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버섯류는 

2019년 현재 큰갓버섯, 팽이버섯, 마귀광대버섯（사진 3-24）, 느타리, 황소비단그물버 

섯, 표고（사진 3-23）, 노루궁뎅이 등 7종이 지정되어 있고 후보종으로 노란개암버섯 

과 배젖버섯 2종이 지정되어 있다.

2012년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자연자원조사시 표고, 큰갓버섯, 노루궁뎅이 3종과 

후보종인 노란개암버섯이 출현하였다. 2016-2019년 한라산천연 보호구역 기초학 

술조사 시 팽이버섯, 느타리, 황소비단그물버섯, 표고 등 5종과 후보종 2종은 관찰 

되었으나, 큰갓버섯과 노루궁뎅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기 조사자료를 종합하면 멸 

종위기종 화경버섯과 기후변화지표종 및 후보종 모두 한라산에 서식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된다.

사진 3-23. 표고（기후변화지표종） 사진 3-24. 마귀광대버섯（기후변화지표종）

기후변화생롤자표 분포여부

국명 학명
한라산자연 
자원조사

한라산기초 
학술조사

제주도 
전체

비고

팽나무버섯 Flammulina velutipes / 0 0 겨울발생

표고 Lentinula edodes 0 0 0

큰갓버섯 Macrolepiota procera 0 1 0

노루궁뎅이 Hencium erinaceus 0 1 0

느타리 Pleurotus ostreatus / 0 0

황소비단그물버섯 Sui/lus bovinus 1 0 0

마귀광대버섯 Amanita pantherina 1 0 0

노란개암버섯 Hypho/oma fasciculare 0 0 0 후보종

배젖버섯 Lactarius vo/emus / 0 0 후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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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및 관리방안

버섯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물이나 대부분 한번 발생하면 며칠 만 

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짧은 기간 내에 자실체를 형성하 

고 소멸되기 때문에 발생 시기를 예측하거나 관찰 계획을 세워 버섯관찰 활동을 하 

기가쉽지 않다.

야생버섯류는 식물과는 달리 영양분을 자가생산하지 못하고 식물이 합성한 유 

기물을 이용해서 살아간다. 따라서 야생버섯의 종 다양성을 유지하고 버섯발생 환 

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떨어진 낙엽을 긁어내지 않고 고사목 등이 쓰러져 있더라 

도 치워버리지 않고 그 유기물들을 버섯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 두는 것이 좋 

다. 야생버섯은 본체가 되는 균사체를 훼손시키지 않는 한 버섯의 채취만으로는 종 

다양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 송이산에서 송이를 해마다 채취하긴 하지만 서식 

지를 보호하고 있는 한 해마다 송이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버섯은 발생한지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소멸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버섯 

관찰을 하려면 시기적인 제약을 많이 받는다. 국립공원이나 생태숲 등 일반인이 쉽 

게 접근하는 공간에서 버섯의 생활사, 식물과의 차이, 생태계에서의 역할 등에 관 

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들은 흥미로운 교육소재가 될 수 있다.

독버섯은 인간들이 섭취하지 않는 한 버섯이 스스로 인간을 해롭게 하지는 않는 

다. 건강식이라는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아무거나 섭취하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지 

나친 경계심에서 버섯을 일부러 훼손하는 등의 일도 바람직하지 않다. 식물은 생산 

을 하고, 동물과 미생물은 소비를 하며, 버섯은 분해와환원을 하는 생태계의 순환 고 

리가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인간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주자생버섯의 전통지식

2011년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주관하는 자생생물의 전통지식 조사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토착지 역민들로부터 구전되고 있으나, 사라져 가고 있 

한라산의식물상 219



는 생물의 전통적인 이용법과 효능과 가치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제 

주도 지역에서 이용되어 온 야생버섯의 전통지식에 대한 조사는 제주시, 서귀포시, 

한림읍 등 2개 시 7개 읍, 4개 면을 대상으로 각 읍면별 3~6개 마을을 선정하였고, 

총 50개 마을을 조사하였다(고평 열 등, 2012).

자생생물에 대한 많은 지식과 이용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버 

섯의 이용방법, 분포, 지방명 등의 전통지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조사 결과 

제주도에서 이용되어져 온 야생버섯은 총 23분류군이었고, 이중 식용버섯은 12분 

류군, 독버섯은 2분류군, 약용버섯은 6분류군, 민간신앙에 이용되어져 온 버섯이 2 

분류군, 놀이 용 3분류군으로 나타났다(표 3-15).

제주지역에 자생하는 버섯 중 식용버섯은 12분류군에서 식용에 관련된 197건의 

전통지 식이 수집되었다. 가장 이용도가 높았던 식용버섯은 큰갓버섯(Macro/ep/ota 

procera)으로 식용방법, 서식처 등에 대한 67건의 전통지식이 수집되었다. 그 다음으 

로 팽나무버섯("mmu/ina ve/utipes)이 36건, 목이(Auricu/ariaauricu/a)는 24건, 표 TL 

(Lentinula edodes)는 22건 등이었다. 큰갓버섯 한 종 만을 식용버섯으로 알고 있는 마 

을도 상당수에 이르렀다. 이 중 표고는 식용, 약용, 제례용으로 널리 쓰여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버섯에 대한 전통지식은 총 2분류군, 43건의 전통지식이 수집되었으며, 이 중 

독흰갈대버섯(CWoropAy/Zumneomastokfea)은 큰갓버섯과 유사하여 독버섯 중독 사 

례, 서식지 정보등40건의 전통지식이 수집되었고, 대부분복통, 구토, 정신이 혼미 

해지는 증언들이 많았으며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약용버섯에 대한 정보는 총7종의 버섯에 16건의 전통지식이 조사되었으며, 이 중 

불로초(일반명 영지,Ganoderma7u*um)에 대해 5건의 전통지식을 수집하였으나 그 

이외의 버섯은 약용으로의 이용이 미미하여 식용버섯에 비해 전통지식이 적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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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제주도민들이 이용했던 버섯 종별 전통지식 증언 수.

* E = 식용 (edible), T = 독 (toxic), M = 약용 (medicinal), R = 제례 (religious), and 0 = 기타 (others).

국명 학명 용도* | 증언 수

주름버섯과 Agaricaceae

흰주름버섯 Agaricus arvensis Schaeff. ex Fr. E 1

흰갈대버섯 Chlorophyllum molybdites (Mey.) Massee T 3

독흰갈대버섯 Chlorophy/lum neomastoidea (Hongo) Vellinga T 40

먹물버섯 Coprinus comatus (M나 1. ex Fr.) Pers. 0 2

좀주름찻잔버섯 Cyathus stercoreus (Schw.) De Toni R

큰갓버섯 Macrolepiota procera (Scop.; Fr.) Singer E 67

말불버섯 Lycoperdon perlatum Pers. 0 1

솔밭버섯과 Omphalotaceae

표고 Lentinula edodes (Berk.) Pegler E, M, R 22

뽕나무버섯과 Physalacriaceae

팽나무버섯 Flammu/ina velutipes (Cu「t.: Fr.) Sing E 36

느타리과 Pleurotaceae

느타리 P/eurotus ostreatus (Jacq. :Fr.) Kummer E 5

포도버섯과 Strophariaceae

개암다발버섯 Hypholoma sublateritium (Schaeff.) Quel. E 2

송이과 Tricholomataceae

자주방망이버섯아재비 Lepista sordida (Schuwach.) Singer E 14

비단그물버섯과 Suillaceae

젖비단그물버섯 Suillus granulatus (L. ： Fr.) D. Kuntze) E 12

황소비단그물버섯 Suillus bovinus (L.: Fr.) 0. Kuntze E 3

먼지버섯과 Astraeaceae

먼지버섯 Astraeus hygrometricus (Pers.) Morgan M 1

소나무비늘버섯과 Hymenochaetceae

목질진흙버섯（상황） Phellinus linteus (Berk. & M.A. Curtis) Teng M 3

잔나비버섯과 Fomitopsidaceae

덕다리버섯 Laetiporus sulphureus (Fr.) Murrill M 3

불로초과 Ganodermataceae

불로초 （영지） Ganoderma lucidum (Leyss.: Fr.) Karst. M 5

잔나비불로초 Ganoderma 3Ppianatum (Pers.: Walir.) Pat. M 1

구멍장이버섯과 P 이 yporaceae

구름송편버섯 Trametes versicolor (L. ： Fr.) Quel. M 2

꽃송이버섯과 Sparassidaceae

꽃송이버섯 Sparassis latifolia Y. C. Dai & Zheng Wang E

목이과 Auriculariaceae

목이 Auricula ria auricula (Hook.) Underw. E 24

흰목이과 Tremellaceae

꽃흰목이 Tremella foliacea Pers. 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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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종의 제주지방명과 특징

큰갓버섯은 서식지의 특징을 반영하여 말똥에서 나온다고 하여 몰똥초기 또는 

몰똥버섯으로 불리고 있었으며 제주인들이 가장 즐겨먹었던 식용버섯이다.

가장 많은 이름으로 불리는 버섯은 독흰갈대버섯으로 자실체의 가운데에 별 모 

양의 인편이 있다는특징 때문에 ‘별’에서 유래한빌버섯, 벨버섯, 별버섯 등으로불 

렸고, 독이 있다는 특징 때문에 독버섯, 소나무 밭에 나는 서식지에서 유래한소남 

버섯, 소낭버섯, 소낭초기 등으로 여러 이름으로 마을마다 다소 다르게 불리고 있 

었다. 특히 큰갓버섯과 모양이 유사하여 마을마다 중독사례가 확인되었고, 그럼에 

도 큰갓버섯에 대한 채취가 계속되고 있어서 현재에도 간혹 중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팽나무버섯은 버섯이 주로 발생하는 나무의 이름에서 딴 폭낭초기（팽나무）, 복닥 

낭초기（예덕나무）, 오동나무버섯（오동나무） 등으로 불렸고, 느타리는 고양이의 귀를 

닮았다 하여 생김새를 비유한 고냉이귀버섯, 또는 느타리, 논다리버섯 등으로 이름 

으로 불렸다. 논다리버섯은 서귀포에서 증언이 채록되었으나 이름의 유래는 모르 

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불로초는 영지 또는 영지버섯으로, 목질진흙버섯（일반명 상황）은 상황버섯, 구름 

송편버섯（=metes vera'co/or）도 구름버섯으로 지역별 차이가 없이 동일한 이름으로 

증언하였다. 버섯의 이름이나 이용방법에서 오래된 전통지식으로 증언되지 않고 

최근 방송 등 매체의 영향을 받은 효과, 이용법을 증언하였다.

목이는 비가 온 후 물이 흥건한 상태에서 자란다 하여 물재랭이, 물조래기, 물흐 

래기라 불렸고, 예덕나무에서 자란다고 해서 복닥낭초기라고 부르는 마을도 있었 

다- 꽃흰목이（T^eme/Zafuci/drmis）를 물버섯, 헤어리라고 불렀으며 목이와 다른 색깔 

과 모양을 증언 하였으며 식 용하였다. 꽃송이 버 섯⑶wa%s/ati&7ia）은 금송이 , 또는 

긴따깨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식용경험을 증언하였다.

제주지역에서 자생하는 버섯들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식용하였던 버섯은 큰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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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으로 면담 대상자 누구나 알고 있었으며 ‘몰똥초기’, ‘몰똥버섯’이라고 증언하 

였고, 각지역마다 거의 동일하였다. 대정읍에서 면담자본인이 중독된 경험을바탕 

으로 독흰갈대버섯과 유사하나 버섯을 따서 오래 두면 주름살 부분이 녹색으로 변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 흰갈대버섯(CAforopAy/7ummo/yMites)을 주의 깊게 관찰한 

증언이 나왔다.

‘초기’는 버섯을 뜻하는 제주어이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유일하게 재배가 이루어 

졌던 표고는 식용과 재례용,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약용으로 이용하였고, 먼지버섯 

의 포자를 상처에 발라 지혈시켰던 경험이 증언되었다.

좀주름찻잔버섯(Qathusstercowus)은 찻잔처럼 생긴 생김새에서 연유한 제석사 

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다. 동물의 분변이나 퇴비에 발생하는 좀주름찻잔버섯 

은 ‘제석사발’이라는 지방명으로 여러 마을에서 동일하게 불리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버섯을 이용하여 포자괴의 방출 상태 및 포자괴의 잔류량을 보고 농사의 길흉 

을 점쳐왔다는 점으로 이는 제주지방만의 독특한 전통지 식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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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들이 이용했던 버섯과 종별 이용방법

사진 3-25. 큰갓버섯

학명: Macrolepiota procera (Scop.: Fr.) Sing.

국명: 큰갓버섯

지방명: 몰똥초기, 몰똥버섯

이름유래: 말똥이나 소똥이 있는 곳에 발생한다.

이용정보: 식용

전통지식: 초가을에 목장에서 주로 발생하나 

최근에는 드물다. 간장이나 소금을 넣어서 참 

기름에 볶아 먹었다. 목장에서 먹을 때는 마른 

고사리불에 구워먹었다. 산달래와 함께 볶아 먹으면 향기가 좋다. 많이 발생할 때 

에는 따다가 말려 두었다가 찌개에 넣어 먹었다. 보리가루를 넣고 국을 끓여 먹었 

다. 고기와 함께 무말랭이에 지져먹는다. 양념장을 만들어 발라가면서 화롯불 석 

쇠에 구워먹는 방법이 맛있다. 많이 채취할 때는 이웃과 나누어 먹거나 가끔은 시 

장에 내다파는 사람도 있었다.

사진 3-26. 독흰갈대버섯

학명 : Chlorophyllum neomastoidea. (Hongo) 

Vellinga

국명: 독흰갈대버섯

지방명: 별버섯, 빌버섯, 벨버섯, 독버섯, 소낭 

초기, 소남초기, 소남버섯, 소낭버섯.

이름유래: 소나무밭에 나서 소남버섯이며, 버 

섯의 한가운데 별모양으로 커다란 인편이 있 

어서 별버섯이란 이름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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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정보: 독버섯

전통지식: 큰갓버섯과 생김새가 유사하여 오용으로 인하여 중독되는 버섯이다. 마 

을마다 중독사고가 꼭 있었다. 버섯을 따다가 놓아두거나 노화되면 황변한다. 중 

독증상으로 밝은 한낮에도 별이 송송, 달이 송송 보인다. 사망사례가 있다.

사진 3-27. 흰갈대버섯

학명: Chlorophyllum molybdites (Mey.) Masse 

국명: 흰갈대버섯

지방명: 빌버섯

이름유래: 별모양 인편이 버섯 가운데 있다.

이용정보: 독버섯

전통지식: 식용인 믈똥버섯으로 잘못 알고 오 

용한 경험이 있다. 이상해서 관찰했더니 포자 

가 있는 주름살 부분이 상처가 생기면서 녹변 

하는 특징이 있는 점이 독흰갈대버섯과 다르다. 독흰갈대버섯과 유사한 중독 증 

상이 나타난다.

사진 3-28. 말불버섯

： Lycoperdon perlatum Pers.

국명: 말불버섯

지방명: 고루푹새기

이름유래: 가운데가 터져서 가루가 날린다.

이용정보: 놀이용

전통지식: 밭에 김을 매다가 건들이면 가루가 

퐁퐁 올라오는 게 재미있어서 가지고 놀았다. 

먹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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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29. 표고

학명: Lentinula edodes (Berk.) Pegler

국명: 표고

지방명: 초기, 초낭초기, 초남버섯, 초남초기 

이름유래: 참나무(초낭, 초남)에서 난다.

이용정보: 식용, 차례음식

전통지식: 국에 넣어 먹거나 소금간을 하여 볶 

아 먹었다. 한라산에서 쓰러진 참나무류에서 

발생한 야생표고를 따다가 콩나물과 같이 끓 

여 먹으면 감기에 효과가 있다. 마을 뒤 오름에서 재배하여 따 먹었다. 찌개에 넣어 

먹거나 잡채를 만들 때에 넣어 먹었다. 아이들 감기에 걸렸을 때 표고 달인 물을 

먹였다.

사진 3-30. 좀주름찻잔버섯

학명: Cyathus stercoreus (Schw.) De Toni 

국명: 좀주름찻잔버섯

지방명: 제석사발, 제석할망밥사발.

이름유래: 밥그릇을 닮았다.

이용방법: 민간신앙, 농사의 길흉 점사

전통지식: 거름을 뿌린 밭에서 자주 보이는 버 

섯으로 밭에 김을 매다가 버섯 안에 담긴 포자 

괴의 숫자를 보고 농사의 길흉을 점쳤다. 농경 

신인 제석할망의 밥그릇이어서 안에 텅 비어 있으면 흉년이 들고 너무 많아서 넘 

치면 물난리를 겪는다. 유사한 모양의 주름찻잔버섯도 제석사발이라고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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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31. 팽나무버섯

학명: Flammulina velutipes (Curt.: Fr.) Sing.

국명: 팽나무버섯

지방명: 폭낭초기, 하루살이버섯, 복닥낭초기, 

폭낭버섯, 초기, 오동나무버섯.

이름유래: 팽나무(폭낭), 예덕나무(복닥낭), 오

동나무에 주로발생

이용방법: 식용

전통지식: 자생하는 버섯 중에 특별히 부드럽

고 맛이 좋다. 불타고 죽은 나무에 발생한다. 간장과 참기름을 넣고 볶아 먹는다. 

참기름에 볶아서 죽을 쑤어 먹었다. 이른 봄 다소 추운시기에 난다. 찌개나 된장국

에 넣어 먹어도 좋다.

사진 3-32. 느타리

학명: Pleurotus ostreatus (Jacq.: Fr.) Kummer 

국명: 느타리

지방명: 논다리버섯, 고냉이귀버섯, 느타리 

이름유래: 고양이 귀를 닮았다.

이용방법: 식용

전통지식: 대부분 손으로 찢어서 볶아 먹었다. 

죽을 쑤어 먹거나 국으로 끓여 먹는다. 표고 

재배목에도 발생하며 산에 나물 캐러 갔다가 

표고밭 주인 몰래 따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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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33. 먹물버섯

사진 3-34. 개암버섯

학명: Coprinus comatus (Mull, ex Fr.) Pers.

국명: 먹물버섯

지방명: 호루살이버섯

이름유래: 하루 만에 없어진다.

이용정보: 관심 놀이용

전통지식: 자루가 희고 긴 버섯으로 발생하자 

마자 하루밖에 못살고 검게 녹아내리는 버섯 

이다. 먹지는 않으나 재미있는 버섯이어서 기 

억한다.

학명 : Hypholoma sublateritium (Schaeff.) Quel. 

국명: 개암다발버섯

지방명: 불명

이용방법: 식용

전통지식: 가을에 한라산에 아버지와 사냥을 

갔다가 묻힌 나무 밑둥에 난 버섯을 따다가 먹 

은 기억이 있다. 볶아 먹는다. 어릴 때여서 제 

주어 이름은 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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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35. 자주 방망이버섯아재비

학명: Lepista sordida (Schuwach.) Singer

국명 : 자주방망이버섯아재비

지방명: 송애기버섯, 송아기버섯, 송애기젖버섯 

이름유래: 송아지가 젖을 먹다 흘린 곳에 난다. 

이용정보: 식용

전통지식: 마늘, 간장, 참기름을 넣어서 볶아 

먹었다. 목장에 다니다보면 소량으로 발생하 

는데 매우 맛있는 버섯이다. 목장 멀리 가야 발 

생하며 요즘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분홍색으로 나오다가 나중에는 회색 

빛으로 변해간다. 죽을 쑤어 먹기도 했다.

사진 3-36. 젖비단그물버섯

학명: Suillusgranulatus (L.: Fr.) D. Kuntze

국명: 젖비단그물버섯

지방명: 조퍼섯, 소낭버섯

이름유래: 소나무 밭에 난다.

이용정보: 식용

전통지식: 갓 하면의 관공부분을 떼어 내고 참 

기름에 볶아서 죽을 쑤어 먹었다. 주름살을 파 

내고 흰 살을 먹어야 한다. 감자를 볶아서 반 

찬을 만들 때 같이 넣어서 먹었다. 찌개에 넣어 먹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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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37. 황소비단그물버섯

사진 3-38. 먼지버섯

학명: Suillus bovinus (L.: Fr.) D. Kuntze

국명: 황소비단그물버섯

지방명: 소낭밭버섯, 조퍼섯

이름유래: 소나무 밭에 난다

이용정보: 식용

전통지식: 국물 없이 양념해서 볶아 먹는다. 때 

로는 데쳐서 양념하여 무쳐낸다. 노란버섯으 

로 관공부분을 떼어내고 볶아 먹었다.

학명'• Astraeus hygrometricus (Pers.) Morgan 

국명: 먼지버섯

지방명: 북버섯

이름유래: 가운데가 푹석거린다

이용정보: 약용

전통지식: 들에 나며 먼지가 나온다. 먹지는 않 

으나 자주 보이는 버섯이다. 들에서 일하다 상 

처가 나면 상처에 버섯가루를 뿌려주면 지혈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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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39. 목질진흙버섯

사진 3-40. 덕다리버섯

사진 3-41. 불로초

학명: Phellinuslinteus (Berk. & M.A. Curtis) Teng 

국명: 목질진흙버섯 

지방명: 상황, 상황버섯

이용정보: 약용

전통지식: 물에 달여서 먹었다. 다친 데가 생길 

때에 달여 먹으면 치료 효과가 있다.

학명: Laetiporus sulphureus (Fr.) Murrill

국명: 덕다리버섯

지방명: 덕다리버섯

이용정보: 약용

전통지식: 잘라버린 나무 등 고사목에 발생한 

다. 물을 끓여 약으로 먹었다.

학명: Ganoderma lucidum (Leyss.: Fr.) Karst.

국명: 불로초

지방명: 영지, 영지버섯

이용정보: 약용, 장식용

전통지식: 여러 가지 증상에 다 좋은 버섯으 

로 물을 끓여 마신다. 영지가 단단하니까 갓 

하면에 시를 쓰거나 글을 써서 장식용으로 사 

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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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42. 잔나비불로초

사진 3-43. 구름송편버섯

사진 3-44. 꽃송이버섯

학명: Ganoderma applanatum (Pers.: Walir.) Pat.

국명: 잔나비불로초

지방명: 영지

이용정보: 약용

전통지식: 몸에 좋은 버섯이어서 물을 달여 마 

셨다.

학명: Trametes versicolor (L.) Lloyd

국명: 구름송편버섯

지방명: 구름버섯

이용정보: 약용

전통지식: 표고를 재배할 때 표고 재배목에 많 

이 난다. 간에 좋은 버섯으로 알고 있어서 따다 

가 물을 끓여 마셨다.

학명 : Sparassislatifolia Y. C. Dai & Zheng Wang 

국명: 꽃송이버섯

지방명: 긴따께, 금송이

이용정보: 식용

전통지식: 일본인들이 제주에 왔을 때 채취해 

서 먹는 걸 봤으나 그 후 볼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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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45. 목이

학명: Auricularia auricula （Hook.） Underw.

국명: 목이

지방명: 물조래기, 물흐랭이, 물조랭이, 물자랭 

이, 볼레낭초기, 물흐래기, 목이, 귀버섯, 호루 

살이 버섯

이름유래: 비가 많이 온 후에 발생하고 버섯에 

물기가 많다. 귀 모양으로 생겼다（귀버섯）. 보 

리수나무（볼레낭초기）에서 흔히 보인다. 날씨

가 건조해지면 금방 없어진다（호루살이버섯）.

이용정보: 식용

전통지식: 비가 많이 왔을 때 나는 버섯으로 하루만 지나면 녹는다. 후라이팬이나 

냄비에 볶아 먹는다. 팽나무버섯은 폭낭초기라 부르고 목이를 팽이라고 불렀다. 

국물 없이 볶아 먹는다. 시커멓게 생겼다. 돼지미역귀（장간막）를 넣고 볶아 먹어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사진 3-46. 꽃흰목이

학명: Tremella fuciformis Pers.

국명: 꽃흰목이

지방명: 물버섯, 헤어리

이름유래: 습기가 많을 때 나무에 나며 물컹거 

린다.

이용정보: 식용

전통지식 증언: 흰색의 버섯으로 유채기름에 

볶아 먹었다. 냄비에서 끓여 먹거나 볶아 먹는

다. 소금이나 간장을 넣어 먹고, 멸치를 함께 넣어 먹어도 좋다. 장마시기에 서어나 

무, 도토리나무에 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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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라산의 고유식물

제주도는 지리적지사적 특성, 지형적 다양성 등으로 식물의 종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동안 지리적 격리 등으로 국내에서는 고유식물이 가장 풍부한 지 

역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지역 고유식물의 분포현황에 대해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백원기 

(1994)는 한국고유식물의 실체와 분포조사에서 우리나라 고유식물을 총 339종 46 

변종 22품종으로 정리하고 그중 한라산에 자라는 고유식물이 75분류군으로 가장 

다양하다고 보고하였다. 백원기와 허권(2002)은 한국고유식물의 현황과 보존에서 

우리나라 고유식물을 539분류군으로 집계하면서 한라산에 135분류군이 분포하 

여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많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오병운 등(2005)은 한반도 고유 

식물로 기록된 831개 관속식물 학명을 대상으로 실체를 파악한 결과 328분류군을 

고유식물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최근 정규영 등(2017)은 지금까지 한국 고유식물로 

기록된 총 492분류군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64과 172속 297종 4아종 51변종 8 

잡종의 총 360분류군을 한반도 특산으로 정리하였다. 제주에 분포하는 한국 고유 

식물은 양치식물이 3과 3속 4분류군, 나지식물이 1분류군, 쌍자엽식물이 33과 66 

속 63종 22변종 1품종 86분류군, 단자엽식물이 7과 12속 15종 1아종 1변종 17분류 

군으로 전체 44과 82속 83종 1아종 23변종 1품종 총 108분류군이다(표 4-1).

제주지역의 고유식물은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원이라는 점, 경제 

적 가치에 대한 검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계통 분류학 및 식물지리학 

적 측면 등 학술적 의미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연구과정을 거쳐 시 

급히 정립하고 보존을 위한 다양한 연구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주도에 분 

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분류군 등 제주지역 고유식물에 대한 검토를 통한 재 

정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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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한라산에 분포하는 한국고유식물 요약

구 분 과 속 종 아종 변종 품종 합계

양치식물 3 3 4 - - - 4

석송강 2 2 3 - - - 3

고사리강 1 1 1 - - - 1

나자식물문 1 1 1 - - - 1

소나무강 1 1 1 - ■ 1

피자식물문 40 78 78 1 23 1 103

쌍자엽식물강 33 66 63 - 22 1 86

단자엽식물강 7 12 15 1 1 - 17

계 44 82 83 1 23 1 108

이 중 제주지역에만 분포하는 분류군은 긴다람쥐꼬리, 한라물부추, 제주물부추, 

제주고사리 삼, 제주산버들, 병개암나무, 섬거북꼬리 , 제주큰물통이 , 한라장구채 , 

한라투구꽃, 바위미나리아재비 , 섬매발톱나무, 제주고추나물, 탐라현호색 , 한라 

꿩의비름, 한라노루오줌, 한라개승마, 한라벚나무, 탐라벚나무, 관음 왕벚나무, 사 

옥, 가시딸기, 제주황기, 솔비나무, 애기나비나물, 털둥근이질풀, 두메대극, 제주물 

봉선, 좀갈매나무, 제주백서향 제주사약채 , 한라참나물, 탐라까치수염 , 흰그늘용 

담 좀구슬붕이, 애기솔나물, 좀향유, 다발꽃향유, 털산박하, 연지골무꽃, 깔끔좁쌀 

풀, 한라송이풀, 좀현삼, 섬잔대, 좀층층잔대, 애기더덕, 섬쑥, 눈개쑥부쟁이, 왕갯쑥 

부쟁이, 한라구절초, 한라고들빼기 , 한라솜다리 , 좀민들레 , 한라부추, 한라비비 추, 

제주상사화, 제주 검정곡정초 , 제주조릿대 , 탐라사철란, 제주방울란, 날개 옥잠난초 , 

계우옥잠난초 등 62분류군으로 전체 고유식물의 약 57.4%에 달한다（표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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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한라산에 분포하는 한국고유식물 목록

1 No
학명& 국명 국 명 제주한정 비고

PTERIDOPHYTA 양치식물문

LYCOPSIDA 석송강

LYCOPO 미 ACEAE 석송과

1 Huperzia jejuensis B.Y.S나n & J.Lim 긴다람쥐꼬리 0

ISOETACEAE 물부추과

2 Isoetes hallasanensis H.K.Ch이 한라물부추 0 검토필요

3 Isoetesjejuensis H.K.Choi 제주물부추 0 검토필요

Fl 니이 NEAE 고사리강

OPHIOGLOSSACEAE 고사리삼과

4 Mankyua chejuense B.-Y. Sun, M.H. Kim, & C.H. Kim 제주고사리삼 0

GYMNOSPERMAE 나자식물문

PINOPSIDA 소나무강

PINACEAE 소나무과

5 Abies koreana E.H.Wilson 구상나무

ANGIOSPERMAE 피자식물문

DICOTYLEDONEAE 쌍자엽식물강

SALICACEAE 버드나무과

6 Salix b/inii FLLdv. 제주산버들 0

7 Salix hallaisanensis H 丄6v. 떡버들 0 검토필요

8 Salix ha/laisanensis H.Lev. var. longifo/ia Nakai 긴잎떡버들 0

9 Salix koriyanagi Kimura ex Goerz 키버들 0 분포의심

BETULACEAE 자작나무과

10 Corylus hallaisanensis Nai〈기 병개암나무 0 검토필요

MORACEAE 뽕나무과

11 Broussonetia hanjiana M.Kim 닥나무

URTICACEAE 쐐기풀과

12 Boehmeria taquetii Nakai 섬거북꼬리 0 검토필요

13 Pilea taquetii Nakai 제주큰물통이 0

14 Urtica laetevirens Maxim, var. robusta F.Maek. 섬쐐기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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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학 명 & 국명 국 명 제주한정 비고

CARYOPHYLLACEAE 석죽과

15 Pseudoste/laria coreana (Nakai) Ohwi 참개별꽃 검토필요

16 Pseudostellaria monantha Ohwi 산개별꽃

17 Silene fasciculata Nakai 한라장구채 0

RANUNCULACEAE 미나리아재비과

18 Aconitum pseudolaeve Nakai 진범 분포의심

19 Aconitum quelpaertense Nakai 한라투구꽃 0

20 Eranthis byunsanensis B.Y.S나n 변산바람꽃

21 Hepatica insularis Nakai 새끼노루귀

22 Isoetes hallasanensis H.K.Choi 모데미풀

23 Ranunculus crucilobus H 丄［v. 바위미나리아재비 0

24 Thalictrum actaeifolium Siebold & Zucc. 은꿩의다리

BERBERIDACEAE 매자나무과

25 Berberis amurensis R나p「. var. que/paertensis JMakai) Nakai 섬매발톱나무 0

ARISTOLOCHIACEAE 쥐방울덩굴과

26 Asarum maculaturn Nakai 개족도리풀

CLUSIACEAE 물레나물과

27 Hypericum chejuense S.J.Park & K.J.Kim 제주고추나물 0 검토필요

PAPAVERACEAE 양귀비과

28 Corydalis hallaisanensis H.Lfv. 탐라현호색 0

29 Corydalis ohii Liden 선현호색

CRASSULACEAE 돌나물과

30 Hylotelephium viridescens (Nakai) H.Ohba 섬꿩의비름

31 Sedum taquetii Praeger 한라꿩의비름 0

SAXIFRAGACEAE 범의귀과

32
Asti/be rubra Hook.f. & Thomson var. taq나etii (斗.\_氣) 
H.Hara

한라노루오줌 0

33 Chrysosplenium barbatum Nakai 흰괭이눈 검토필요

ROSACEAE 장미과

34 Aruncus aethusifo/ius (FLLfv.) Nakai 한라개승마 0

35 Potentilla dickinsii var. breviseta Nakai 참양지꽃 검토필요

36 Prunus hallasanensis C.Kim & M.Kim 한라벚나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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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o 학명&국명 국 명 제주한정 비고

37 Prunus longistylus C.Kim & M.Kim 탐라벚나무 0

38 Prunus qu이paertensis Nakai 사옥 0 검토필요

39 Prunus yedoensis Matsum. 왕벚나무

40 Prunusyedoensis var. angustipetala C.Kim & M.Kim 관음왕벚나무 0

41 Rubus coreanus Miq. var. concolor Nakai ex J.Y.Yang 청복분자딸기

42 Rubus hongnoensis Nakai 가시딸기 0

43 Rubus schizostylus H.L6V. 가시복분자떨기 검토필요

44
Rubus sorbifolius var. myriadenus (H. Lev. & Vaniot) 

T.B.Lee
복딸나무 검토필요

FABACEAE 콩과

45
Astragalus mongholicus Bunge var nakaianus (Y.N.Lee)
I.S.Choi & B.H.Choi

제주황기 0

46 Maackia fauriei (H.Lev.) Takeda 솔비나무 0 검토필요

47 Vicia unijuga A.Braun var. kausanensis H.L6V. 애기나비나물 0

GERANIACEAE 쥐손이풀과

48 Geranium koreanum Kom. var. hirsutum Nakai 털둥근이질풀 0

EUPHORBIACEAE 대극과

49 Euphorbia fauriei H.Lev. & Vaniot ex H丄6V. 두메대극 0

RUTACEAE 운향과

50 Zanthoxy/um piperitum for. pubescens (Nakai) W.T.Lee 털초피나무 검토필요

51 Impatiens aphanantha Hook. fil. 제주물봉선 0 검토필요

AQUIFO 니 ACEAE 감탕나무과

52 IlexX wandoensis C.F.Mill. & M.Kim 완도호랑가시나무

CELASTRACEAE 노박덩굴과

53 Euonymus flavescens Nakai 뿔회나무 검토필요

RHAMNACEAE 갈매나무과

54 Rhamnus taquetii (H.L6V. & Vaniot) H.L6V. 좀갈매나무 0

THYMELAEACEAE 팥꽃나무과

55 Daphnejejudoensis M.Kim 제주백서향 0

ARALIACEAE 두릅나무과

56
Eleutherococcus divaricatus (Siebold & Zucc.) S.Y.Hu var. 

chiisanensis (Nakai) C.H.Kim & B.Y.S나n
지리산오갈피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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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국명 국 명 제주한정 비고

APIACEAE 산형과

57 Angelica po/ymorpha Maxim, var. fallax (Boissieu) Kitagawa 제주사약채 0 검토필요

58 Bup/eurum longeradiatum f. levei/lei (H. Boissieu) Kitag. 좀시호 검토필요

59 Pimpinella hallaisanensis (W.T.Lee & C.G.Jang) C.GJang 한라참나물 0 검토필요

ERICACEAE 진달래과

60 Rhododendron yedoense f. albiflora H. T. Chang 흰산철쭉

PRIMULACEAE 앵초과

61 Lysimachia quelpaertensis K.H.Tae & J.S. Lee 탐라까치수염 0 검토필요

62 Primula modesta Bisset & S. Moore var koreana T.Yamaz. 설앵초 검토필요

GENTIANACEAE 용담과

63 Gentiana chosenica Okuy. 흰그늘용담 0 검토필요

64 Gentiana squarrosa Ledeb. var microphylla Nakai 좀구슬붕이 0

RUBIACEAE 꼭두선이과

65 Galium koreanum (Nakai) Nakai 참갈퀴덩굴

66 Galium verum L. var. halla은nsis K.S.Jeong & K.Choi 애기솔나물 0 검토필요

LAMIACEAE 꿀풀과

67 Elsholtzia minima Nakai 좀향유 0

68 Elsholtzia splendens Nakai ex F.Maek. var. fasciflora N.S丄ee 다발꽃향유 0

69 Isodon inf/exus (Thunb.) Kud6 var canescens (Nakai) Kudo 털산박하 0

70 Scutellaria indica L. var coccinea S.T.Kim & S.T.Lee 연지골무꽃 0 검토필요

SCROPHULARIACEAE 현삼과

71 Euphrasia coreana W. Becker 깔끔좁쌀풀 0

72
Melampyrum roseum Maxim, var. ova/ifo/ium (Nakai) Nakai 
ex Beauverd for. albiflorum Nakai ex T.Lee

흰알며느리밥풀

73 Pedicularis hallaisanensis Hurus. 한라송이풀

74 Scrophularia kakudensis Franch. var. microphylla Nakai 좀현삼 0

OROBANCHACEAE 열당과

75 Orobanche filicicola Nakai ex J.O.Hyun 백양더부살이 검토필요

CAPRIFOLIACEAE 인동과

76
Lonicera maximowiczii (Rupr.) Regel. var latifolia (Ohwi) 
H.Hara

흰등괴불나무

77 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병꽃나무 분포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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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ANULACEAE 초롱꽃과

78 Adenophora taquetii H. Lev. 섬잔대 0

79 Adenophors verticillata Fisch, var. abbreviata H.Lev. 좀층층잔대 0

80 Codonopsis minima Nakai 애기더덕 0

ASTERACEAE 국화과

81 Artemisia hallaisanensis Nakai 섬쑥 0 검토필요

82 Artemisia japonica var. hallsanensis (Nakai) Kitamu「a 섬제비쑥 검토필요

83 Asterhayatae H.Lev. & Vaniot 눈개쑥부쟁이 0

84 Aster koraiensis Nakai 벌개미취 분포의심

85 Aster magnus Y.N.Lee & C.S.Kim 왕갯쑥부쟁이 0 검토필요

86 Chrysanthemum coreanum (H.Lev. & Vaniot) Nakai ex T.Mori 한라구절초 0 검토필요

87 Cirsium rhinoceros (H.Lev. & Vaniot) Nakai 바늘엉겅퀴

88 Crepidiastrum hallaisanense (H丄6v.) J.H.Pak 한라고들빼기 0

89
Leontopodium coreanum Nakai var. hallaisanense (Hand- 
Mazz.) D.H.Lee & B.H.Choi

한라솜다리 0

90 Ligularia taquetii (H.Lev. & Vaniot) Nak기 갯취 검토필요

91 Taraxacum hallaisanense Nakai 좀민들레 0

MONOCOTYLEDONAEAE 단자엽식물강

니나 ACEAE 백합과

92 Allium taquetii H.Lev. & Vaniot 한라부추 0

93 Hemerocallis hakuunensis Nakai 백운산원추리

94 Hemerocallis hongdoensis M.G.Chung & S.S.Kang 홍도원추리 검토필요

95 Hosta minor (Baker) Nakai 좀비비추

96 Hosta venusta F.Maek. 한라비비추 0

AMARYL 니 DACEAE 수선화과

97 Lycoris f/avescens M.Kim & ST Lee 붉노랑상사화 검토필요

98 Lycoris chejuensis K.H.Tae & S.C.Ko 제주상사화 0

ERIOCAULACEAE 곡정초과

99 Eriocau/on alpestre Hook.f. & Thomson ex Korn. 제주검정곡정초 0

POACEAE 벼과

100 Festuca ovina L. var. koreanoalpina Ohwi 두메김의털

101 Sasa q나이paertensis Nakai 제주조릿대 0 검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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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제주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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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CEAE 천남성과

102 Arisaema thunbergii Blume subsp. geomundoense S.C.Ko 거문천남성 검토필요

CYPERACEAE 사초과

103 Carex erythrobasis H.Lev. & Vaniot 한라사초

104 Carexpseudochinensis H.Lev. & Vaniot 햇사초

ORCHIDACEAE 난초과

105 Goodyera tamnaensis N.S.Lee 탐라사철란 0

106 Habenaria chejuensis Y.N丄ee & K.S.Lee 제주방울란 0 검토필요

107 Liparispterosepala N.S.Lee 날개옥잠난초 0

108 Liparisyongnoana N.S.Lee 계우옥잠난초 °

양치식물

긴다람쥐꼬리는 1911년 Matsuda가 중국의 江西지방에서 채집된 채집품으로 뱀 

^•(Lycopodium serratum Thunb.)의 신변종인 Lycopodium serratum var. integrifolium 

Matsuda를 보고 하였으나 본 학명은 기준표본의 설정 및 기재가 이루어지지 않 

은 나명임에도 불구하고, 1914년 Nakai에 의해 한라산 700m에서 채집된 표본 

을 근거로 상기의 학명을 이명으로 처리하고, Lycopodium integrifolium (Matsuda) 

Matsuda et Nakai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Nakai는 본 종의 분포를 한국(제주)와 중국 

으로 표현하고 있어, 고유종으로 알려진 경위 등 종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 

후 Lim & Sun(2015)은 Huperzia integrifolia (Matsuda) B. Olig, ex Z. Satou로 취급되 

어 왔던 분류군을 기부(base)에서 중간부까지 가장자리가 평행한 선상피침형의 잎, 

잎의 중간부에서 상부까지 존재하는 미세한 치아상거치, 무성아의 정단이 예철두 

인 점에 의해 뚜렷이 구분되어 신종으로 보고하고 Huperzia jejuensis 라는 새로운 

학명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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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물은한라산해발400~1,800m 정도의 낙엽수림대 계곡 구상나무림 등에 

서 관찰되는데 매우 드물다.

제주고사리삼은 포자낭이 두 줄로 주변부에 매몰되어 있고 아랫부분이 1~2회 

분지한다는 점, 영양소엽이 세부분으로 나뉘고 다시 각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뉜 

다는 점 등으로 다른 유연 분류군과 달라 2001년 전북대학교 선병윤 교수 등에 의 

해 Taxon 지에 신속 신종으로 기재되었다. 기준표본은 Kim, M.H. 1800, Paratype: 

Kim M.H. 1400,2533 이 기록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일제강점기 이후 육상식물로 

는 처음으로 국내에서 특산속이 밝혀지게 됨으로써 양치식물군의 ‘잃어버린 고리’ 

로 계통을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 종이다.

사진 4-1. 고유식물 긴다람쥐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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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고사리 삼은 저습지에 자라는 식물이다（사진 4-2）. 습지는 영구적으로 또는 계 

절적으로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특별히 적응된 식생이 분포하는 곳이며, 육지 

특성을 지닌 내륙과 수중생태계 사이의 일종의 전이지대로서 종다양도가 높은 생 

태 계 이다 （Cowardin et al., 1979; Mitsch & Gosselink, 1993; Cylinder et al., 1995）. 또한 습지 

에 자라는 식물은 생태적 제한요인에 대한 내성범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급격한 환 

경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절멸하는 사례가 종종 알려져 있다.

습지는 물이 장기간 동안 남아 있고 부생식물, 부엽식물 등이 우점하는 연못 형 

태의 습지（marsh）와 물이 단기간 동안 남아있고 목본식물 등이 우점하는 소택지 

（swamp）형태의 습지로 구분된다. 이러한 소택지형의 습지에는 제주고사리삼이 자 

라는데 있어 맞춤형 자생지라 할 만큼 이러한 조건 외 지역에서는 제주고사리삼을 

전혀 확인 할수 없다. 이러한습지는 고유종인 제주고사리삼의 보전에 필수불가결 

한환경으로 앞으로 생리, 생태학적인 연구의 가치뿐만 아니라유전적, 생태적 다양 

성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생각된다. 제주고사리삼의 자생지는 상록 

수림의 숲 가장자리에 분포하거나 독립적으로 혹은 인접한 점상으로 나타나는데, 

다른 식물종과는 달리 자생지 환경에 특이적으로 주변의 지형 및 지질 패턴과 밀접 

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저습지로서 바닥은 유기물이 풍부하고 돌출 

된 암석이 많은 지역이 대부분이며, 강우시 물이 찼다가 단기간（3~7일: 여건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음）내에 물이 빠지거나 증발하는 지역으로 자생지의 중앙（가장오랫동안물 

이 남아있는부분）으로부터 수계（만수위）의,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수목아래 5~8부 사 

면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각각의 자생지의 공통 출현종으로 

대부분 참느릅나무, 꾸지뽕나무, 나도고사리삼, 고사리삼 등이 나타나는데, 이 종 

들은 다른 환경에서도 관찰 되는 종 들이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제주고사 

리삼은 주위환경에 대단히 민감한 종으로 환경 변화시 급격한 개체수 감소 및 개체 

군 위축이 예상된다. 또한 식물체의 크기가 10cm 내외의 종으로 유기물 퇴적, 배수 

등에 의한 습지의 천이에도 상당히 열세에 있는 종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제주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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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삼은근경의 신장에 의해 주로무성번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면위의 잎이 

많아 보이기는 하나 동일한클론(clone)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더더욱 열악하다.

제주고사리 삼의 자생지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생지 환경의 유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자생지 특성상 수계의 확보와 급격한 환경변화를 억제 

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또한 제주고사리삼의 자생지를 살펴보면 동물 등의 출입이 

빈번한데, 이것은 개체군의 확산과 포자의 산포면에서 매우 유리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면에서 현재 제주고사리삼이 분포하지는 않지만 똑같은 환경을 갖는 잠재 

자생지의 탐색도 고려해야 한다.

제주고사리삼은 제주의 동북부 일부 지역에 특별한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만 확 

인되며, 제주에서 절멸되면 지구상에서 하나의 종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러한 종은 

더욱 강력한 규제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며 아울러 현지외 보전 및 자생지복원, 추가 

자생지의 확인, 잠재자생지의 보존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고사리삼자생지 (강우시) 제주고사리삼

사진 4-2. 고유식물 제주고사리삼의 자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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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식물

구상나무는 소나무과에 속하는 침엽교목이다. 소나무과는 약 10속 250종이 

주로 북반구에 분포한다. 구상나무가 속한 전나무속은 구과가 곧추 서고 성숙 시 

에 포가 완전히 떨어지며, 엽흔은 둥글고, 잎은 편평하며, 엽침이 없는 특징으로 

다른 속과 구별되고 세계적으로 45종이 알려져 있다(Komarov, 1986). 구상나무는 

Earnest H. Wilson 이 한라산을 기준표본채집지로 하여 1920년 The Journal of the 

Anrnold Arboretum 1 권 3호에 최초로 명명 발표한 종이다. 여기에서 Wilson은 신 

종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의 식물상에 가장 흥미있는 종의 하나이며, 수형이 피 

라미드형이고, 수피가 깊게 갈라져 거칠고 포린이 젖혀지는 특징을 갖는다고 하였 

다. 제주도에서는 구상나무가 선박재로 이용되었다는 구전이 있는데 고대 그리스 

에서도 Greek fir인 Abies cephalonica Loudon을 선박재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Mabberley, 1990).

쌍자엽식물

병개암나무는 낙엽관목으로서 우리나라와 일본에 비교적 흔히 자라는 참개암 

나무(Cory/ussiebo/diana Blume)과 유사하지만 총포가 열매전체를 싸고 있으며, 끝부 

분이 길어지지 않는 특성으로 구분된다.

한라장구채는 한라산 정상을 포함한 고지대의 노출된 바위틈이나 모래땅에 자 

라는데 매우 희소한 편이며, 우리나라의 북부지방과 만주, 아무르, 우수리, 몽골, 시 

베리아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가는다리장구채(Si/ene;'enisseensisWilldenow)와 유사 

하지만 꽃이 크고 줄기가 짧은 점에서 다르다.

섬매발톱나무는 해발 1000m 이상 정상까지 자라고 있는데 주로 구상나무림과 

주목 군락의 임연에서 흔히 관찰된다. 기본종인 매자나무에 비해 가지를 많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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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잎이 작으며 화서가 짧고 가시가 크고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탐라현호색은 한국, 일본, 만주, 아무르, 우수리에도 널리 분포하는 선현호색 

(Corydalis lineariloba Sieb. & Zucc.)와 유사한 종으로 통합하는 견해도 있다.

섬꿩의비름은 유사종에 비하여 밑 부분의 잎이 자루가 없고, 꽃잎, 자방 및 꽃이 

녹색을 띠는 종이다.

한라노루오줌은 한라산 정상을 포함한 고지재에 분포하는 종으로 추정되지만 

기록이 매우 적은종이다.

한라개승마는 다년생 초본으로 북반구 온대지방에 널리 분포하는 유사종인 눈 

개승마(Aruncuscfiofcus(Walter) Fernald var. kamtschaticus (Maxim.) Hara)에 비해서 

소엽이 다시 우상 또는 결각상으로 분열한다는 점에서 구분되는 종이다. 높이 15cm 

내외이다. 잎은 호생하고 잎자루가 길며 넓은 삼각형으로 2회 우상삼출이고 소엽 

은 난형으로 정열편이 가장 크고 끝이 꼬리처럼 뾰족하며 우상 또는 결각상으로 분

섬매발톱나무 한라개승마

사진 4-3. 한라산에 분포하는 고유식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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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다. 꽃은 8월에 황백색으로 피고 줄기 끝에 총상화서가 모여 원추화서를 형성 

하며 백색털이 있고 포는 선형으로 위로 올라 갈수록 작아지며 화경 중앙부의 것은 

길이 l~1.5mm이다. 꽃이 달린 화경은 곧추서고 열매가 달린 화경은 처지기도 한다. 

꽃받침은 5개로 갈라지며 열편은 반원형, 꽃잎은 5개로 도피침형이고 꽃받침보다 

길다. 자방은 1~3개이지만 보통 3개이고 수술은 다수로 꽃잎보다 길며 열매는 골돌 

로 털이 없으며 윤채가 있다. 종자는 2개씩 들어 있다.

한라벚나무, 탐라벚나무, 왕벚나무, 관음왕벚나무 등은 대형으로 자라는 교목이 

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한라벚나무는 산형상화서이면서 소화경에 털이 

있고 악통은 쐐기형이라는 점에서 다른 벚나무들과 구분되는데 주로 한라산 북사 

면의 낙엽수림대에 자란다.

사옥은 산방화서이며 총화경과 소화경에 털이 있으며, 화주와 잎의 뒷면에 털이 

없는 점에서 구분되는데 주로 한라산의 낙엽수림대에 자란다. 낙엽 큰키나무로서 

높이 15m，지름 80cm 정도까지 자란다. 한라산의 해발 400~1200m의 낙엽활엽수 

림대에 분포하고 있다. 이 종은 세계적으로 제주도에만 분포하고 있는 고유식물로 

서 꽃이 매우 화려하고 아름답다. 이 식물은 과거 제주특산 또는 다른 벚나무의 변 

종으로서 한반도와 일본에 분포하는 종과 같은 것이라는 두 가지 견해가 대립했던 

종이다. 그러나 사옥은 총화경, 소화경 및 잎의 표면에 털이 있고 암술대에는 털이 

없는 종으로서 제주도 고유식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왕벚나무와 유연관계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제주도가 왕벚나무의 자생지라는 간접적 증거로 자주 

제시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전통적으로 다른 벚나무들과 함께 고가의 가구재, 건 

축재 등으로 이용하여 왔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있는 식물이다.

탐라벚나무는 탐라계곡에서 처음으로 채집된 종으로서 산방 화서이며 총화경과 

소화경에 털이 있는 점에서 왕벚나무(PrimusyeJoensisMatsum.)과 유사하지만 악통 

에 털이 없고 화주가 현저히 긴 점에서 뚜렷이 구분되는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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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벚나무

사진 4-4. 한라산에 분포하는 고유식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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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벚나무는 국내외에서 학술적 논쟁이 치열하고 사회적 관심이 많은 대표적인 

벚꽃나무이다. 최초로 명명할 당시에 일본에 심어진 나무를 기준표본으로 설정함 

으로써 자생지에 대한관심이 높았던 종이나 한라산에 자생하는 점이 밝혀져 한라 

산은 세계적으로 왕벚나무의 유일한 자생지로 알려져 있다. 낙엽 큰키나무로서 높 

이 20m, 지름 1m 정도까지 자란다. 한라산의 해발 450~900m의 낙엽활엽수림대 

에 분포하고 있다. 이 종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미국 등 세계 각처에 널리 심어 

져 있는 종이다. 아마도 우리나라 원산의 식물로는 가장 널리 심어져 있는 종으로 

생각된다. 왕벚나무는 1901년 일본인에 의해서 최초로 이름이 붙여지고 세계에 널 

리 알려진 식물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재배되고 있는 식물을 표본으로 삼았기 때문 

에 원산지가 어디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잡종식물일 것이라는 설, 일 

본의 이즈 반도가 원산지라는 설, 일본의 오오시마가 원산지라는 설, 제주도가 자 

생지라는 설 등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왕벚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곳은 

제주도가 유일한 것으로 밝혀져 제주도 자생설이 타당하며, 이는 DNA 분석 등 다 

른 여러 가지 분석방법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한편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제주도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개체가 자라고 있으며 이들은 직경과 수고에 있어서 연속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수령에 있어서도 어린나무에서 200년생으로 추정되는 노령목까지 자생하고 있다. 

또한 자생지는 한라산 사면의 방위에 관계없이 해발 400m에서 900m까지 천연 

림에 분포하며, 행정구역상으로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및 남제주군 등 제 

주도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꽃의 구조 및 종자의 형질에 있어서도 변이 

의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또한 화서 당 꽃의 수와 결실량에 있어서도 많은 변이 

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주장해 온 여러 연구자들의 견해 즉 제주 

도 자생설을 부정하는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왕벚나무의 

자생지는 제주도가 유일하며, 따라서 지금까지 널리 보급되어 있는 왕벚나무의 원 

산지는 제주도이다. 현재 한라산에 자생하고 있는 개체들은 이와 같은 사실의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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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증거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 왕벚나무는 여러 벚나무들 중에서 가장 웅장하게 자라고 생장속도가 빠르 

며 목재가치도 뛰어나므로 풍치림 조성, 산지조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다.

관음왕벚나무는 관음사 인근에서 최초로 채집된 종으로서 대부분의 형질에서 

왕벚나무와 유사하지만 화판의 폭이 5mm 이하로서 화판이 서로 겹치거나 맞닿지 

않는 형질을 가져 왕벚나무의 변종으로 명명된 종이다.

가시딸기는 타케 신부가 서귀포시 서홍리에서 처음으로 채집한 만경식물로서 최 

근 중산간 이하의 곶자왈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종이다. 낙엽성의 작은 관목으로 높 

이 50cm 정도이며 줄기와가지에 가시가 없고 가지와 엽축에 털과 선모가 없으며 가 

지와 잎 양면에 선점이 있다. 잎은 호생하고우상복엽이며 맹아의 잎은 9~11개의 소 

엽으로 되며 길이 18cm 정도이고 소엽은 피침형으로 길이 4~7cm이며 이중톱니가 

있다. 경엽은 3~5개의 소엽으로 되며 소엽은 넓은 피침형으로 길이 4~7cm이고 밑 

부분은 둥글며 끝은 점차뾰족해지고 털이 전혀 없으며 가장자리에 이중톱니가 있 

다. 꽃은 가지 끝에 1개씩 달리고 꽃받침열편은 가늘고 길이 10mm 정도이며 겉에 잔 

복모가 있고 안쪽에 털이 많다. 열매는 집합과로 둥글고 망상으로 된 주름이 있으 

며 황홍색으로 가을에 성숙한다. 검은딸기(RubuscroceacanthusLeveile)에 비해 엽죽 

에 가시와 선모가 없으며 잎 양면에 선점이 있다.

가시복분자 딸기와 복딸나 무 역시 제주도의 비교적 저지대의 상록활엽수림대 

또는 낙엽활엽림대 하부 지역에서 드물게 자라는 것으로 알려진 종이다. 그 중 복 

딸나무는 거지딸기와 유사하지만 소엽에 털이 없고 열매가 흰 것이 다른데 해발 

700m 부근에서 채집된 기록이 있다. 가시복분자딸기는 복분자딸기와 유사하지만 

줄기가 옆으로 기고 비교적 저지대에 분포하고 있다.

제주황기는 해발 1400m 이상의 고지대에 자라는 종으로 분류학적 재검토가 필 

요한 종이다. 다년초로 높이 15~20cm이고 줄기가 모여 나며 곧추서고 전체에 잔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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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밀생한다. 잎은 호생하고 우상복엽이며 소엽은 11~41개이고 넓은 타원형으로 길 

이 5~8mm이며 양끝이 둔하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며 탁엽은 난상 피침형으로 끝이 

둔하다. 꽃은 7~8월에 황백색이고 피고 잎짬에 총상화서로 달리며 화경이 길다. 꽃 

받침은 종형이고 화관은 나비형이며 과실은 협과이고 증식은 종자와 뿌리로 잘 된 

다. 전체적으로 자주개황기Pallas)에 비해 꽃이 황백색이며 황기 

(Astragalusmembranaceus(Fischer) Bunge)에 비해서는 전체가 소형이다.

두메대극은 한라산 정상을 포함한 고지대의 풀밭이나 관목림에 자라며 밑에서 

여러 대가 모여 나는 점이 다른 종과 구별되는 점이다. 다년초로 굵은 뿌리 끝에서 

총생하며 종종 분지하고 높이 10~30cm이며 꼬부라진 잔털이 있다. 잎은 호생하고 

도란형 또는 타원형으로 길이 5~20m, 나비 3~10m이며 밑은 좁아져 줄기에 붙으 

나 극히 짧은 엽병이 있는 것도 있고 가장자리는 밋밋하며 마르면 뒤로 말리고 줄 

기 끝에 3~4개의 잎이 윤생한다. 꽃은 6~7월에 황록색으로 피고 줄기 끝에 산형으 

로 화경이 발달하여 달리며 포엽은 4~5개가 윤생하고 난형 또는 타원형으로 길이 

7~15mm, 나비 4~9im이다. 소총포는 합생하여 단지처럼 되고 그 속에 1개의 수술로 

된 수꽃과 1개의 암술로 된 암꽃이 들어 있으며 4개의 포편 밑에 털이 있다. 열매는 

삭과로 표면에 사마귀 같은 돌기가 있고 3개로 갈라진다. 본종은 줄기가 뿌리 끝에 

총생하고줄기 끝에 3~4개의 잎이 윤생한다.

털초피나무는 기본종인 초피나무와 유사한 종이지만 잎에 잔털이 많은 점에서 

다르다.

제주물봉선은 우리나라의 북부지방과 중국, 만주, 우수리에 분포하는 산물봉선 

(Impatiens/braWata Hemsley)와 유사한 종으로 꽃의 거가 굵고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주사약채는 우리나라와 일본, 만주에 분포하는 궁궁이 (Angelica polymorphs 

Maxim.) 와 유사한 종이 디-.

좀향유는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대의 붕괴지나 등산로 등 노출된 지 역이나 바 

위틈에 자라는 종으로 유연종에 비해서 식물체의 크기가 극단적으로 작은 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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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초로서 줄기는곧추 서고 네모지며 가지가많고 자색을 띠며 높이 5cm 정도이고 

잎자루와 함께 굽은 털이 줄로 있으며 강한 향기가 있다. 잎은 대생하고 장란형 또 

는 난형으로 길이 2~7mm, 나비 2~5m이며 끝은 뾰족하고 밑은 넓은 쐐기모양이며 

가장자리에 규칙적이고둔한 치아상의 톱니가 있고 양면 맥 위에 백색 털이 있고 뒷 

면에 선점이 있으며 잎자루는 길이 l~2mm이고 위쪽에 날개가 있다. 꽃은 9~10월에 

홍자색으로 피고 줄기와 가지 끝에 수상으로 달리며 한쪽으로 치우쳐 빽빽이 난다. 

포는 신장형으로 끝이 갑자기 바늘처럼 뾰족해지고 자줏빛이 돈다. 본 종은 식물 

분류학적으로 꽃향유(Elsholtziapseudocristata Lev. etVant. var.splendens Nakai)의 고산 

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깔끔좁쌀풀은 한라산 정상을 비롯하여 고지대의 풀밭에 자라는 소형의 일년초 

로 매우 드물게 분포하고 있으며 날카롭고 길어진 톱니가 특색이고, 제주현삼은 유 

연종에 비하면 잎의 길이가 3cm 이하, 잎의 나비가 2.5cm 이하로 소형인 식물이며, 

좀현삼은 기본종인 큰개현삼에 비하여 잎의 길이 4cm 이하, 잎의 나비 2cm 이하로 

소형인 점이 다르다. 1년초로 줄기는 곧추서고 가지가 갈라지며 높이 5~10cm이고 밑 

을 향한 굽은 털이 다소 밀생한다. 잎은 대생하고 원형 또는 넓은 난형으로 길이와 

나비가 각각 약 6111nl이며 우상으로 깊게 갈라지고 열편은 피침형으로 끝이 길게 까 

락같이 뾰족해진다. 꽃은 8월에 백색으로 피고 윗부분의 잎겨드랑이에 달리며 소화 

경은 길이 1m 이하로 극히 짧고 포엽의 톱니도 까락같이 뾰족하다. 꽃받침은 통형 

으로 길이 약 5nlm이고 끝이 4개로 갈라지며 맥 위에 짧은 털이 있고 열편은 길이 약 

2.5m이며 까락처럼 뾰족해지고끝부분이 뒤로젖혀진다.화관은 길이 약6mm이다.

애기솔나물은 해발 1400m 이상의 고지대에 분포하는 종으로 유연종에 비하여 

소형인 점이 다른 점이다. 다년초로 줄기는 총생하고 가지가 많이 갈라지며 밑부분 

은 약간 눕고 높이 10~25cm이다. 잎은 원줄기에서는 8개씩 윤생하고, 선형으로 길 

이 6~8mi이며 털이 없고 가장자리가 젖혀지며 가지에서는 6개 또는 4개씩 윤생하 

고 길이 3~5m이며 털이 없고 가장자리가 젖혀진다. 꽃은 6~7월에 황색으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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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끝에 원추화서로 달리며 소화경은 2nlm이다. 화관은 지름이 2mm 정도이고 4개 

로 갈라지며 열편은 난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수술은 4개이며 꽃밥과 수술대는 길 

이가 거의 비슷하며 암술대는 2개로 갈라지고 자방에 털이 없다. 열매는 작고 분과 

이며 2개씩 달리고 털이 없다. 솔나물에 비해 전체가소형이다.

눈개쑥부쟁이는 해발 1400m 이상의 고지대에 자라며 쑥부쟁이와 비슷하지만 

옆으로 누워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년초로 줄기는 많은 가지를 내며 땅위 

로 누워 퍼지고 종선과 털이 있고 높이 30cm이하이다. 하부의 잎은 난형 또는 난상 

타원형으로 길이 2.5~6cm, 나비 4~8m로서 밑으로 흐르고 큰톱니와 더불어 털이 

있으며 엽병과 합쳐 길이 3~8cm이나꽃이 필 때에는 마른다. 경엽은 호생하고 타원 

상 피침형으로 길이 1~2cm，나비 l~2m이며 밑은 점차 좁아져 엽병같이 되고 가장 

자리는 상부에 톱니가 있거나 밋밋하고 위로 갈수록 작아진다. 꽃은 7~8월에 남자 

색으로 피고 가지와 줄기 끝에 달리며 두화의 지름은 25m 정도이다. 총포편은 3렬 

로 배열하고 선상 피침형으로 끝이 뾰족하다. 과실은 수과이고 편평한 도란형이며 

길이 3mm, 나비 2mm 정도이고 털이 있으며 관모는 길이 2.5mm~3min이며 붉은 빛이 돌 

고우상의 적색 털이 있다.

바늘엉겅퀴는 해발 600m 이상 1800m까지 자라고 있다. 다년초로 뿌리는 방추 

형으로 길이 30~40cm이고줄기는곧추서며 높이 50cm에 달하고, 윗부분이 2~3개 

로 갈라지며 잎과 가지가 많이 달리고 줄과 털이 있다. 근엽은 화시까지 남아 있거 

나 없어지며 경엽은 호생하고 도피침형으로 끝은 꼬리처럼 길어지며 밑은 좁아지 

고 규칙적인 우상으로 갈라지며 열편은 흔히 3개로 갈라지고 가장자리 에 딱딱하 

며 날카로운 가시가 있다. 꽃은 7~8월에 자색으로 피고 지름 3~3.5cm의 두화가 가 

지와 줄기 끝에 달리며 잎 같은 포로 싸여 있다. 총포는 길이 2.2~3cm이고 포편은 7 

렬로 배열하며 외편은 침형으로 퍼지고 거미줄 같은 털이 있다. 화관은 길이 18-19 

m이고 자주색이다. 수과는 긴 타원원형으로 길이 3.5mm, 나비 1.5mm이며 상부는 

황색이고 다른 부분은 자색이며 관모는 길이 13~16m로 갈색이다. 백색 꽃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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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고들빼기 눈개쑥부쟁이

깔끔좁쌀풀 바늘엉겅퀴

사진 4-5. 한라산에 분포하는 고유식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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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흰日］'늘엉겅퀴 (Circium rhinoceros (LeveileetVaniot) Nakai for. albiflorum Sakata et 

Nakai) 는 더욱 희소하다.

단자엽식물

제주검정곡정초는 다년초이며 함경북도와 일본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검정 

곡정초(Eriocau/onatrum Nakai)와 유사하지만 암꽃의 꽃잎 내면을 제외하고는 털이 

털이 없고, 화상에 거친 털이 있는 점에서 다른 종이다.

제주조릿대는 조릿대(Sasaborealis (Hack.) Makino)와 유사하자만 키가 작고 마디 

가 굵으며 가지가 거의 갈라지지 않는 점에서 다른 종이다. 그러나 분류학적으로 다 

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종으로서 일부 학자들은 한라산에 나는 이 종은 일본과 사 

할린에도 널리 분포하고 있는 Sasapalmata (Bean) Nakai와 같은 종으로 보고 있다.

고유 삭물목 록에서제와된분류구

최근 종속지적(monograph) 연구와 분류학적 연구, 세계 각처의 식물상연구 등을 

통해서 고유식물목록에서 제외된 분류군은 섬바위장대, 왕초피, 한라새둥지란, 두 

잎감자난초 등 총 31분류군 이다. 이 분류군들은 다른 분류군에 통합되거나, 다른 

국가에도분포하는 것이 새롭게 밝혀진 식물들이다(표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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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한국고유식물 목록에서 제외된 분류군

학명& 국명 검토내용 (문헌)

PTERIDOPHYTA 양치식물문

디니CINEAE 고사리강

ASPLENIACEAE 꼬리고사리고수

Asplenium anogrammoides Christ 바위좀고사리 중국 분포(Lin and Viane, 2013)

ANGIOSPERMAE 피자식물문

DICOTYLEDONEAE 쌍자엽식물강

BETULACEAE 자작나무과

Betula ermanii Cham. var. saitoana (Nakai) Hatusima 
좀고채목(사스래나무)

기본종(B. ermanii Cham.)에 통합 

(Govaerts and Bopp, 2017)

FAGACEAE 참나무과

Quercusglauca var. nudata Blume 흰민종가시(민종가시나무)
기본종(Q. glauca Thunb.)에 통합 

(Lee, 2이 2)

Quercus stenophylla (Blume) Makino var latifolia Nakai 
넓은잎참가시나무

참가시나무(Q. salicina Blume) 통합 

(Lee, 1996)

URTICACEAE 쐐기풀과

Boehmeria hirtella Satake 털긴잎모시풀
긴잎모시풀(B. sieboldiana BLime) 

이명(Wilmot-Dear and Friis, 2013)

Boehmeria nakaiana Satake 제주긴잎모시풀
긴잎모시풀(B. sieboldiana Blume) 

이명(Wilmot-Dear and Friis, 2013)

Boehmeria qu이pae「tensis Satake 제주모시풀 일본 분포 (Yahara, 1983)

RANUNCULACEAE 미나리아재비과

ThdUctrum uchiyamae Nakai 자주꿩의다리 일본 분포(Iwatsuki et al., 2006)

ARISTOLOCHIACEAE 쥐방울덩굴과

Asarum misandrum B.U.Oh & J.G.Kim 각시족도리풀 일본분포(Oh, 2008)

BRASSICACEAE 십入b호수고b

Arabis serrata Franch. & Sav. var. hallaisanensis (Nakai) Ohwi 
섬바위장대

바위장대(A. serrata Franch. & Sav.) 

이명((Oh, 2007)

Cardamine glechomifolia H.Lev. & Vaniot 벌깨냉이

중국, 일본 분포(syn. C. anhuiensis 

D.C. Zhang & C.Z. Shao in China; = 

C. arakiana Koidz. in Japan) (Kim, 

2015)]

SAXIFRAGACEAE 범의귀고｝

Chrysosplenium hallaisanense Nakai 제주괭이눈
흰괭이눈(C. barbatum Nakai) 

이명(Kim, 2015)

Saxifraga fort나n이 Hook, var pilosissima Nakai 털바위떡풀

일본분포(Syn. S. fout나nei Hook. var. 

aplina (Matsum. et Nakai) Nakai) 

(Iwatsuki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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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 국명 검토내용 （문헌）

ROSACEAE 장미과’

Pourthiaea villosa (Thunb.) Decne. vac brunnea (H丄包/.) 
Nakai 떡잎윤노리나무

윤노리나무(P. villosa (Thunb.) Decne.)에 

통합 (Liu and Hong, 2016)

Rubus parvifolius L. var. taq나etii Qa.L臥/) Nemoto 사슨딸기
멍석딸기(R. parvifolius L.) 통합 

(Iwatsuki et al., 2001)

EUPHORBIACEAE 대극과

Euphorbia octoradiata Lev. & Vaniot 제주대극 흰대극(E. esula L.) 이명 (Park, 2015)

RUTACEAE 운향고누

Zanthoxy/um coreanum Nakai 왕초피
중국 분포(Syn. Z. simulans Hance) 

(Murata, 1984)

BUXACEAE 회양목과

Buxus sinica (Rehder & E.H.Wilson) M.Cheng var koreana 
(Nak기 ex Rehder) Q.L.Wang 회양목

중국분포 (Kim, 2015)

ERICACEAE 진달래과

Rhododendron saisiuense Nak기 한라산참꽃나무
일본분포(Syn. R. kiusianum Makino) 

(Yamazaki, 1996)

LOGANIACEAE 마전과

Gardneria insularis Nakai 영주치자
일본, 대만, 중국 분포(Syn. G. nutans 

Siebold & Zucc.) (Leenhouts, 1962)

LAMIACEAE 꿀풀과

Scutellaria indica L. var. alba S.T.Kim & S.T.Lee 비바리골무꽃 골무꽃(S. indica L.)에 통합 (Govaerts, 2003)

SCROPHULARIACEAE 현삼고누

Scrophularia buergeriana var que/partensis T.Yamaz. 
제주현삼

좀현삼(S. kakudensis Franch. var. 

microphylla Nakai)의 이명 (Jang, 2016)

CAPRIFOLIACEAE 인동과

Lonicera tatarinowii Maxim, var. leptantha (Rehder) Nakai 
흰괴불나무

중국분포(원변종 L. tatarinowii Maxim.) 

통합 (Lee, 1996)

ASTERACEAE국호 K과

Aster chejuensis (Kitamura) Nakai 제주국화
갯쑥부쟁이(A. hispidus Thunb.) 

이명 (Kim, 2017)

Saussurea maximowi게 var. triceps (Lev. & Vaniot) 
Kitamura 한라분취

버들분취(A. hispidus Thunb.) 

이명 (Kim, 2017)

MONOCOTYLEDONAEAE 단자엽식물강

니니ACEAE 백합과

Lilium amabile Palib. 털중나리 중국 분포 (Rong et al, 2011)

Po/ygonatum odoratum var. quelpartense Hara 제주둥굴레
둥굴레(P. odoratum (Mill.) Druce var.
pluriflorum (Miq.) 아iwi)에 통합 (Jang,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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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국명 검토내용 （문헌）

POACEAE 벼과

Puccinellia coreensis Hack, ex Honda 갯겨이삭 중국 분포 (Liu et al, 2006)

ORCHIDACEAE 난초과

Calanthe coreana Nakai 섬새우난초 새우난초(C. discolor Lindl) 이명 (Lee, 2011)

Neottia hypocastanoptica Y. Lee 한라새둥지란
일본분포(Syn. N. kiusiana T. Hashim. & S. 

Hatus. (Lee, 2011)

Oreorchis coreana Finet 두잎감자난초（한라감자난초） 일본 분포 (Takashima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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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라산의 희귀식물

우리나라 희귀식물에 대한 연구는 1959년 이덕봉 박사가 광릉요강꽃과 망개나 

무 2종을 멸종위기종의 범주로 간주되는 희귀식물이라는 개념을 보고하기 시작했 

고, 그 이후, 1975년 박만규 박사가 제주도 섶섬의 파초일엽, 물고사리 등 6종을 국 

내에서 절멸한 것으로 보고하면서, 99종의 멸종위기 식물을 보고 했다. 이후 1981 

년에는 이영노 박사가 118종의 희귀 및 위기식물을 보고했고, 1987년에는 이창복 

박사가 79종의 희귀식물 목록을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보고는 학자 개인의 조사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 차원의 조사는 아니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조사 자료를 수집해 최초로 1989년 특정야생동식물이라는 이름으로 59종의 멸종 

위기 종을 지정하였고, 이후 1998년에는 멸종위기야생동식 물과 보호야생동식물 

이라는 이름으로 58종의 멸종위기종을 지정하였으며, 2005년에는 멸종위기야생 

동식물이라는 이름으로 64종의 멸종위기종을 지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2005년 

부터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제정해 법적으로 멸종위기 종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2012년에는 야생생물보호법으로 개정하면서 77종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였 

고, 2017년 개정을 거쳐 현재 88 종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종의 멸종위기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 지구적인 지표 

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세계자연보전연맹 (1UCN) 적색목록 (Red Data Book) 의 지역수 

준의 평가기준을 수용하여 한국야생생물의 멸종을 방지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 

하기 위해 멸종 위험이 높은 생물을 선정하고, 이들 종의 분포 및 서식 현황을 수록 

한 적색목록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자료를 바탕으로 이 목록에 포함된 한라산 분포 식물을 추출하고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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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식물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야생생물（환경부법률제15196호; 야생생물법）은 총 267 분류 

군으로 관속식물은 88분류군（I급:11분류군, II급:77분류군）이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 

다. 제주에 분포하는 멸종위기야생식물은 1급종 만년콩, 암매 등 9분류군, II급종 

솔잎란, 제주고사리삼 등 35분류군으로 총 44분류군이다（표 4-4）. 제주에 분포하 

는 멸종위기야생생물은 국가지정분류군 전체의 50%에 달한다. 대부분의 분류군 

은 제주한정분포종, 세계분포상 북한계종, 고유식물 등으로 분포역이 매우 협소한 

분류군들이다.

표 4-4. 제주지역에 분포하는 법정보호 멸종위기야생식물

등급 No 학 명 국 명 비고

1 

급

1 Euchresta japonica Hook.f. ex Regel 만년콩 제주한정

2 Diapensia lapponica L. var. obovata F.Schmidt 암매 제주한정

3
Leontopodium coreanum Nak기 var. hallaisanense (Hand- 
Mazz.) D.l-LLee & B.H.Choi

한라솜다리 고유제주한정

4 Cymbidium kanran Makino 한란

5 Cymbidium lancifolium Hook. 죽백란 제주한정

6 Gastrochilus matsuran (Makino) Schltr. 금자란 제주한정

7 Neofinetia falcata (Thunb.) H나 풍란

8 Phalaenopsis japonica (Rchb.f.) Kocyan & Sch나it. 나도풍란

9 Thrixspermum japonicum (Miq.) Rchb.f. 비자란

II 

급

1 Psilotum nudum (L.) P.Beauv. 솔잎난

2 Mankyua chejuense B.-Y. Sun, M. H. Kim, & C. H. Kim 제주고사리삼 고유제주한정

3 Ceratopteris thalictroides (L.) Brongn. 물고사리

4 Asplenium antiquum Makino 파초일엽 제주한정

5 Cyclosorus interruptus (Willd.) H.lto 검은별고사리 제주한정

6 Woodwardia japonica (L.f.) Sm. 새깃아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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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No 학 명 국 명 비고

II 

급

7 QuercusgHva Blume 개가시나무 제주한정

8 Magnolia compressa Maxim. 초령목

9 Ranunculus kadzusensis Makino 매화마름

10 Brasenia schreberi J.F.Gmel. 순채

11 Saururus chinensis (Lour.) Baill. 삼백초 제주한정

12 Sarcandra glabra (Thunb.) Nakai 죽절초 제주한정

13 Paeonia obovata Maxim. 산작약

14 Hibiscus hamabo Siebold & Z나cc. 황근

15 Stellera chamaejasme L. 피뿌리풀 제주한정

16 Halenia corniculata (L.) Cornaz 닻꽃

17 Lasianthusjaponicus Miq. 무주나무 제주한정

18 Pogostemon yatabeanus (Makino) Press 전주물꼬리풀

19 Pedicularis hallaisanensis Hurus. 한라송이풀 고유제주한정

20 Orobanche filicicola Nakai ex J.O.Hyun 백양더부살이 고유제주한정

21 Utricularia uliginosa Vahl 자주땅귀개

22 Iris ruthenica Ker Gawl. 솔붓꽃

23 Bulbophyllum drymoglossum Maxim, ex Okubo 콩짜개란

24 Bulbophyllum inconspicuum Maxim. 혹난초

25 Cremastra unguicu/ata (Finet) Finet 두잎약난초 제주한정

26 Cymbidium macrorhizon Lindl. 대흥란

27 Cyrtosia septentrionalis (Rchb.f.) Garay 으름난초

28 Dendrobium moni/iforme (L.) Sw. 석곡

29 Gastrochilus japonicus (Makino) Schltr. 탐라란 제주한정

30 Gymnadenia conopsea (L.) R.Br. 손바닥난초

31 Kuhlhasseltia nakaiana (F.Maek.) Ormerod 백운란

32 Liparis auriculata Blume ex Miq. 한라옥잠난초 제주한정

33 Oberonia japonica (Maxim.) Makino 차걸이란 제주한정

34 Pelatantheria scolopendrifolia (Makino) Aver. 지네발란

35 Peristylus densus (Lin에.) Santapau & Kapadia 방울난초 제주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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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식물 I급

만년콩은 서귀포지역의 계곡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만년콩 생육지는 상록활엽 

수림이 분포하는 계곡의 사면으로 도내에서는 비교적 수량이 풍부한 서귀포시 상 

효동 돈네코계곡과 호근동 강정천 상류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부식질이 풍부하 

고 계곡의 하단부쪽으로 분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존하는 개체수의 변화상 

과 자생개체에 대한 개화 및 결실상황 등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수종이다. 콩과 

식물의 특성상 결실량이 많기 때문에 종자채집 후 파종이나 삽목 등을 통한 대량 

증식이 가능한 수종으로 적절한 복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암매는 한국, 일본, 사할린, 캄차카, 북미 서부 등에 분포하는 식물이다. 암매는 

한라산 해발 1,940m 내외의 백록담 사면에 분포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생지는 암 

벽에 위치하지만 드물게 송이로 구성된 토양에 형성되는 경우도 있으며, 분포면적 

은 0.01~0.04rrf로 매우 작은 편으로 생육지의 평균 경사는 약 40°정도였는데, 최 

소 25。에서 최대 50。까지 분포하고 있다. 자생지가 암벽에 위치하는 생육특성 때문 

에 암매는 육묘와 이식이 불가능하고 천연 하종된 종자가 발아됨으로써 번식이 어 

려운 종으로 알려져 있어 현지 내•외 보전을 위한 조직배양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라솜다리는 한라산 정상일대에 극히 한정된 지역에만 분포하며 개체수도 매 

우 적다. 자생지는 대부분 김의털(Festucaovina)과 검정겨이삭(Agrostistrinii)이 우점 

하는 초지대이다. 개체수가 극히 적은 희귀식물이고 일반인들에게 에델바이스로 

알려져 있어 인위적인 훼손 가능성이 높다. 자생지내 개체수준에서의 지속적인 모 

니터링과 함께 현지 외 보전을 위한 증식 등이 시급한 수종이다. 우리나라에서 본 

속(Leontopodium)의 식물은 대부분 식용, 관상용에 쓰이고, 어린잎을 식용하며, 관상 

초로 심는다. 실생법, 분주법, 삽목법 등에 의해 번식이 가능하다.

한란은 서귀포와 남제주군 일대에 분포하고 있으나 자생지에서는 개화가 이루 

어질 만큼의 성숙개체를 관찰할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되어 절멸의 위기에 처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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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종은 상록성 다년초로서 뿌리는 굵고 여러 개가나오며 잎은 모여 나고 선형 

이며 혁질이고 다소 뒤로 젖혀진다. 이 종은 자생지 파괴 및 원예용 채취 등 인위적 

인 요인으로 자생지가 축소되고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종이다. 한편 한란 

은 일경다화성 즉 꽃대 1개에 여러 개의 꽃을 피우는 난초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일 

경일화성의 춘란과 함께 가장 널리 사랑받는 난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난과 

식물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 3국은 물론 선호하는 종류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거의 전 세계적으로 공통이어서 현대의 화훼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따라서 한란은 오랜 세월동안 채취의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자생지가극도로 파 

괴되어 절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남제주군은물론 제주도 전역에서 자생상태 

에서 개화결실이 이루어지는 예는 찾을 수 없다. 또한 제주도에 자생하는 한란은 

난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희소하며 잎의 자세와 향기가 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도외는 물론 국외 반출이 성행한 식물자원의 하나이다. 일제 강점기에 거래가 성행 

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으로 다량이 반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 분류학적으로 잎의 형태와 꽃의 색깔에 따라 자한란(QmbMumkanran Makino 

for.purpurascens Makino), ^V^r(Cymbidium kanran Makino for. viridescens Makino), 대엽 

한란 (Cymbicfiizmkanran Makino for. var. latifolium Makino), (Cymbidium kanran

Makino for.pwpurewiridescens Makino)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제주자생 한란 중에 

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품종이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한 

란의 품종육종 특히 선발육종과 교잡육종의 교배친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천연기념물 191호 및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식물로 보호하고 있으 

나, 지속적으로 무단채취가 성행하고 있으므로 보호대상 식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량증식보급을 통한 무단채취의 욕구를 줄이는 것이 가장 

적절한 보존방안으로 보는 견해들이 일반적이다. 증식은 전통적으로 분주에 의한 

방법을 사용해 왔다. 이 방법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으며 비용이 적게 들고 안전 

하며 모본의 형질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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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증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근경에 의한 증식은 자생지의 파괴를 수반하기 

때문에 적절한 증식방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종자에 의해서도 증식은 가능하 

지만 난과 식물의 발아에는 특수한 공생균의 공생 하에서 가능하므로 인위적인 발 

아증식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종자 또는 근경을 재 

료로 조직배양을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숙련된 기술, 고비용 및 시설의 구비가 필 

요하므로 제한적이긴 하나 단기간에 대량증식이 가능하므로 현재 가장 널리 쓰이 

고 있는 방법이며 제주도 내 관련업계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다.

죽백란은 돈내코 계곡과 영주교 일대 등 효돈천의 지류에 극소수가 자라고 있으 

나 자생지에서는 개화결실이 이루어지는 개체를 관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상록 다 

년초이다. 지하경은 뚜렷한 축을 형성하지 않는 상태로 분지한다. 오래된 인편으로 

싸여 있는 소형의 위구는 연속적인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다. 잎은 1~3개이고 좁고 

긴 원형이며 가죽질로서 광택이 있고, 선단은 뾰족하고 밑부분은 좁아져서 엽병같 

이 되며 엽초와의 사이에 관절이 있다. 전체 길이는 15~25cm이며 나비는 1.5~3.Ocm 

이고 윗부분의 가장자리에 미세한 톱니가 있다. 꽃은 7월경에 높이 10~20cm의 직 

립하는 화경의 선단에 3~4개가 달리고 황백색에서 연한 자색을 띤다. 각편은 선상 

도피침형이고 선단은 예첨두, 길이는 2~2.5mm로 편평한 형태로 개화하고, 꽃잎은 

약간 짧고 피침형으로 순판과 함께 전방을 향한다. 순판은 난상 긴 원형이고 길이 

는 약 8nlm이며 나비는 약 10mm이고 얕게 3개로 갈라지며 가운데 열편의 끝은 삼각 

형 모양으로 가늘며 약간 둔두이다. 암술대는 길이 약 13mm이다. 열매는 직립하고 

짧은 자루를 합쳐 길이 4~5cm이다. 소형의 난과식물로서 매우 아름다운 식물이다. 

열대 및 아열대에 분포하는 식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남제주군과 서귀포시에만 

자라고 있어 이 지역이 분포 북한계에 해당하고 있다. 자생지가 매우 좁고 개체수도 

매우 적은 희귀식물이다. 희귀식물로서 뿐만이 아니라 한란, 춘란, 대흥란 등 유연 

관계가 높은 종간 교배를 통한 신품종 개발의 재료로서 가치가 높은 종이다. 그러 

나 일부 난 수집가들에 의한 무단채취가 성행하여 지속적으로 훼손이 진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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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정이다.

풍란은 제주도와 부속도서에 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자생지에 자라 

는 개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일출봉 정도이다. 상록성 다년초로서 줄기는 짧고 

직 립한다. 잎은 2열로 호생하며, 넓은 다육질의 단단한 넓은 선형으로 만곡하고 길 

이 5~10cm, 나비 7~8m이며 뒷면에 능선이 있고 앞면에는 홈이 있고, 안으로 접힌 

다. 하부는 좁아져서 잎자루 모양이 되고 겨울이 지나면 관절에서 탈락한다. 6~7월 

에 엽액에서 화경이 나오는 총상화서에 2~5개 전후의 꽃이 핀다. 꽃은 백색이나 점 

차 황화되 며 , 직 경은 15m이 고 향기 가 약간 있다. 꽃자루는 5cm 이 상으로 가늘고 길 

다. 꽃받침과 꽃잎은 뒤로 젖혀진다. 꽃잎은 3개는 위로 나머지 2개는 좌우 아래로 

늘어진다. 순판은 다육성으로 길이 7~8im이며 화주와 평행하게 전방으로 돌출하 

고 가운데가 얕게 3개로 갈라지는데 가운데 것은 봉상이고 양쪽 옆의 것은 이보다 

낮다. 뒷부분에 길이 5cm 정도의 가늘고 길며 만곡하는 거가 있는데 소화경과 길이 

가 거의 같다. 화분괴는 2개로 자루가 있다. 자생지는 성산일출봉 5부 능선에 위치 

하고 있으며 암벽사면에 부분밀집의 형태로 착생하고 있다. 자생지는 속칭 별장바 

위라 불리는 장소로 등반로에 인접해 있으며 송악등 주면식물의 번성에 따른 피압 

과 자생지 축소가 우려되며 또한 기암구멍에 돌을 던져 소원을 비는 등의 행태로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그 외의 자생지는 비교적 등산로와 멀리 떨어져 있어 간 

섭에 의한 피해요인은 적은 편이나 모람 등 만경식물이 번성하여 피압의 우려가 있 

으므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풍란속(Genus Neofinetia)은 안으로 접히는 잎, 

가늘고 긴 거, 두 개의 화분괴를 갖는 특징으로 독립한 속으로서 1속 1종이다. 매우 

아름다운 형태로 원예적 가치가 높다. 특히 속간잡종을 만들기 위한 교배친으로 이 

용되기 때문에 새로 품종육성의 재료로 가치가 높은 식물이다. 참고로 난초과 식 

물은 세계적으로 약 750속 18,000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막대한 화훼산업의 근 

간이 되는 식물들이다. 난초과 식물의 일반적 분류체계는 3개의 아과, 6개의 족, 약 

80개의 아족, 약 750개의 종으로 구분한다. 난초과 식물이 재배가 성행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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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200여 년 전 유럽에 건너간 난초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그러나동양에 

서는 이보다 재배의 역사가 훨씬 길다. 중국에서는 이미 1,000여 년 전부터 재배했 

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 희귀한 많은 종들이 계속된 수집과 절화에 의해 

서 파괴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자생지 파괴가 지속 

되고 농경지 확대, 환경조건의 변화나 공해 등으로 18,000여 종의 1/4-1/3 정도가 

절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증식기술이 발달해 있는 편으로서 조직배양을통한대량 

증식 •보급으로 무단채취 요인은 많이 줄었다. 그러나 난 수집가들 사이 에는 대부분 

의 경우 자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생지가 노출될 경우 훼손 가능성이 

높다. 한란, 나도풍란과 마찬가지로 분주에 의해서 증식되어 왔으나 국내 유통량이 

많고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는 종이기 때문에 조직배양기술이 개발되어 널리 이용 

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도풍란은 여러 문헌에 비자림을 포함한 한라산에 분포하는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는 자생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 상록성 다년초로서 줄기는 짧고 비스듬하며 밑 

에서 굵은 뿌리가 나온다. 잎은 3~5개이고 좌우 2줄로 나오며 두껍고 좁은 원형으 

로 길이 8~15cm이며 나비 1.5~2.5cm이고, 윗면 주맥은 오목하게 들어가고 끝부분 

은 둔두 또는 약간 요두이다. 화서는 길이 5~120nl로 비스듬하게 늘어지고, 6~8월 

경 연한 녹백색의 꽃이 4~10개가 핀다. 포는 난형이며 길이 4~51nm이다. 꽃받침잎 

은 긴 원형으로 길이 ll~13m이고 끝은 둔하다. 꽃잎은 꽃받침잎보다 약간 짧다. 순 

판은 갈라지며 측열편은 작고 가운데 열편은 쐐기 모양으로 끝 부분은 둥글고 파상 

이며 꽃받침잎과 함께 연한홍색의 반점이 있다. 거는 통 모양으로 앞으로 꼬부라진 

다. 꽃이 아름답고 바위나 나무겉에 착생하는 모양과 굵은 뿌리가 진기한 느낌을 주 

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종이다. 그러므로 국내에서는 장기간 자 

생지에서 채취가 이루어져 지금은 멸절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종 

은 본 종 역시 한란 등 다른 난과식물들과 함께 화훼자원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신품종 육종의 교배친 그 중 속간잡종 육성의 교배친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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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콩

사진 4-6. 한라산에 분포하는 멸종위기 I급 야생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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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많이 되고 있는 종이다. 증식방법도 한란과 마찬가지로 분주에 의해서 증식되 

어 왔다. 특히 본 종은 국내 유통량이 많고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는 종이기 때문에 

조직배양기술이 개발되어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멸종위기 야생식물 n급

솔잎란은 천지연 폭포, 천제연 폭포, 산방산, 강정천, 엉또폭포 일대, 안덕계곡, 섶 

섬, 제재기오름, 효돈천 계곡, 무수천 계곡의 암벽 절리틈과동부 곶자왈수목위, 서 

부 곶자왈지역 수림하에 분포한다. 과거 김녕리 해안에 암벽 바위틈에도 일부 자생 

하고 있었으나 식물채집가에 의해 훼손되었다. 상록 양치식물로서 나무나 바위에 

착생하는데 분포상 북한계로 갈수록 바위틈에 자란다. 보존가치 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특기할 만한 식물이다. 관속식물을 구분함에 있어 솔잎란식물문에 속하는 식 

물군이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원시적 형태의 관속식물로 보는 견해가 정설로 받 

아들여지고 있다. 솔잎란을 가장 원시적 형태로 보는 이유는 관속식물 중에서 유 

일하게 잎과뿌리가 없다. 즉 아직까지 주요 식물기관이 분화되지 않았다. 지하부에 

뿌리의 기능을 갖는 가근이라는 것이 존재하나 유관속이 없다. 증식방법으로는 포 

자증식, 분주 및 꺾꽂이로 증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치식물로서는 드 

물게 꺾꽂이 증식이 가능한종으로수분조절만주의하면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식 

물체가 진기하며, 학술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증식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이 있 

으므로 자원화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고사리는 열대와 아열대지역 및 일부 온대지역에 걸쳐 분포하는 수생 양치식 

물이다. 국내에서는 전라, 충청, 부산 등에 분포가 확인 되고 있으나, 제주에서는 

2018년 하논에서 처음으로 분포가 확인되었다. 제주에서는 하논 일대가 유일한 자 

생지로 판단된다. 그러나 자생지 대부분 훼손이 쉬운 논, 논둑 일대에 위치하고 있 

어 한해살이인 생태적 특성으로 인해 현지 절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 

으며 이에 대한모니터링 및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물고사리 분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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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지이며. 국외 사례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논과 같은 인공적 습지환경을 중 

심으로 자생한다는 특징이 알려져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논을 관리하는 농사법 

이 습윤한 토양의 유지, 답압 및 타 식물과의 경쟁으로 인한 교란을 줄여 물고사리 

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농약살포 및 폐경, 매 

립 등에 의해 자생지가 급격히 소실 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식물로 판단된다. 현재 

하논의 물고사리 자생지는 훼손이 쉬운 논 바닥 및 논둑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해살이인 생태적 특성으로 인하여 절멸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잡초 제거 

를 목적으로 제초제 살포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보존대책 마련 

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논의 물고사리 자생지 보존을 위해서는 유입경로를 유추할 

수 있는 분자생물학적 연구와 더불어 자생지 정밀 조사 및 모니터링, 자생지보존을 

위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법의 유도, 복원 증식을 위한 자생지외 보전 

등 종합적 인 보전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파초일엽은 서귀포시 섶섬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자생지로서 이 종의 분포북한 

지이다. 관상자원으로서 뿐만아니라 식물지리학적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검은별고사리는 대만, 일본, 중국, 열대, 아열대 널리 분포하는 식물이다. 제주 해 

안 습지에서 채집되어 기록된 종으로(Moonetal, 2003), 비교적 물이 빨리 빠지는 가 

장자리에 군생하여 자라며, 최초 채집된 습지 외에 반경 200m 내에서 6 개소의 자 

생지가 확인되었으나 모든 자생지가 습지의 형태를 갖는 점으로 보아 이 지역 외에 

서는 생육이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자생지는 김녕의 해안지 

역이 유일하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제주도내에 염습지를 제외하면 해안 가까이에 

분포하는 습지가 거의 없어 또 다른 자생지가 확인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검은별 

고사리는 세계의 열대와 아열대에 넓게 분포하는 광포종이긴 하나 국내유일의 자 

생지 라는 점, 자생지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보호식물로서의 가치가 높다.

새깃아재비는 대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하며 한국에는 전 

남, 제주 일부지역에 분포한다. 제주 서귀포의 상록활엽수림의 계곡 사면, 삼나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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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지 등에서 자란다. 분포하는 개체군 수가 매우 적으며, 관상가치가 높아 무단채집 

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생지외 보존 및 새로운 자생지 탐색을 통한 보존이 필요하다.

개가시나무는 법정 보호종 중에는 초령목과 함께 유일하게 대형으로 자라는 교 

목성 식물이다. 참나무과에 속하는 상록활엽수로서 현재까지 알려진 자생지는 서 

광 곶자왈과 동백동산 및 묘산봉 일대이며, 이 곳들을 제외하면 국내에는 자생지가 

없다. 높이 15m, 둘레 40ali까지 자란다. 잘 자란 경우 높이 30m, 직경 1.7m까지 자 

란 경우도 있다. 수피는 흑갈색이며, 오래된 줄기에서는 심하게 조각으로 벗겨지고 

소지는 황갈색 밀모로 덮여 있다. 개가시나무는 특히 아열대성 상록 참나무로서 목 

재의 재질이 우수하여 외국에서는 주요 조림 수종으로 널리 심고 있다. 종자결실량 

이 충분하지는 않으나 발아율은 매우 높으므로 증식이 가능하다. 과수원, 목장 등 

의 방풍림 조성에 활용하거나 인근의 가로수 또는 골프장 등 넓은 공간의 조경수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초령목은 상록활엽수림 내, 하천의 사면에 분포하며 주변에 구실잣밤나무와 같 

이 교목층에 분포하여 종의 존재를 인식하기 어려웠다. 토양은 하천의 사면일지라 

도 매우 완만하여 낙엽이 많은 부식토이다. 개체가 매우 드문 종으로 흑산도에 자 

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 개체가 고사되었다. 최근에 제주에서 자생지가 발 

견되었고 소수의 개체가 알려지고 있다. 가지를 불전에 꽃는다는 뜻에서 초령목이 

라고 하며 귀 신나무라고도 한다.

순채는 중산간지역의 오래된 연못이나 소형의 물웅덩이에 자라고 있으며, 최근 

에는 식용으로 재배하기도 하는 종이지만 자생지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으로 절멸 

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지하경은 진흙 속에서 옆으로 벋으며 가지를 낸다. 줄기는 원 

주형으로 수면을 향해 길게 자라며 드문드문 가지를 낸다. 잎은 호생하고 긴 잎자루 

가 잎 뒷면 중앙에 붙고 원형이며 물위에 뜨고 거의 원형으로 갈이 4~10cm이고 가 

장자리에 톱니가 없으며 뒷면은 자주색을 띤다. 어린잎과 줄기는 한천 같은 점액질 

로 싸여 있다. 꽃은 5~8월에 피며 잎겨드랑이에서 나오는 긴 자루의 끝에 1개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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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지름 2cm 정도이고 수면에 약간 잠긴 채로 핀다. 꽃받침잎은 3개이고 꽃잎 역 

시 3개이며 둘 다 타원형이고 둔두이며 길이는 12~14nlm이다. 수술은 12~18개이고 

약（꽃밥）은 자주색이며 선형이고 길이 3mm, 심피는 16~18mm이고 각각 떨어져 있고 

암술은 유두상의 돌기가 있고 암술대는 8mm 정도이다. 열매는 난형이며 물속에서 

익고 암술대가 남아 있으며 열개되지 않는다. 이 종은 지리적 분포역이 넓고 우리나 

라에서도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식물이다. 그러나 오염되지 않은 오래된 습지에만 

자라기 때문에 실제 자생지 면적이나 개체수는 매우 적은 희귀식물이다. 최근의 자 

료에서는 제주도를 비롯한 전남 나주, 충남 삽교, 경남 합천에 자라는 것으로 확인 

되는 정도이다. 식용, 약용 및 환경오_염 지표식물일 뿐만 아니라 1속 1종으로 학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종자, 근경 등에 의한 증식이 비교적 용이하며 이식도 잘 되는 

편이다. 자생지별 증식체를 현지외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삼백초는 한경면 일대, 서귀포 습지 등에 자라는 종으로 최근에는 약용으로 일 

부 재배되고 있으나 자생지는 도로건설 등 다양한 개발사업으로 자생지의 축소가 

우려되는 식물이다.

죽절초는 홀아비꽃대과의 소형의 관목으로 돈내코계곡을 비롯한 서귀포와 남 

제주군의 상록활엽수림대에 극소수 자생하고 있는 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자생지가 없는 종이다. 높이는 크게 자라면 1m에 달하 

고 줄기는 녹색이며 털이 없고 마디가 두드러진다. 열매는 핵과로 구형이며 5~6개 

또는 10여 개씩 모여 달리고 10월에 붉게 익는다. 이 종은 일본, 대만, 중국을 비롯 

한 동남아의 열대 및 아열대에 분포하는 남방계 식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에만 분포하는데 그 중 남제주군과 서귀포시에만 자라고 있다. 따라서 남제주군은 

이 식물의 북한계에 해당한다. 자생지의 면적이 매우 제한적이고 개체수도 적다. 현 

재 자생지가 목장 또는 과수원에 인접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와 같은 경작지 조성 

시 훼손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생지는 구실잣밤나무, 곰솔, 사스 

레피나무 등 상층을 구성하는 식물의 번성에 의해서 과도하게 피압되어 성장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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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한 상태이다. 한편 이 종은 관상용이나 꽂꽂이 소재 등으로 개발 가치가 또한 매 

우 높은 종이다. 이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자생지 조사를 통하여 더 이 

상의 자연 천이에 의한 환경악화는 조절해야하며, 자생지 주변의 경작지 확대를 

억제하고 도로 확장이나 신설 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종자 또는 꺾꽂이 증식이 

용이하므로 대량증식을 통한 현지외 보존이 바람직할 것이다. 증식방법을 보면 종 

자발아율이 높고 꺾꽂이가 잘 되므로 증식이 매우 용이하다. 재배 시에는 50% 정 

도의 차광이 필요하며 유기질이 풍부하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잘 자란다. 일본에 

서는 정원수, 관상수 및 지피식물로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조성종과 만생종, 열매의 

색깔이 황색인 것과 등색인 것 등 다양한 품종이 개발되어 출하하고 있다. 경제성 

이 유망한 종으로 자원화를 추진 할만 한 종이다.

황근은 북제주군 구좌읍 토끼섬과 그 주변을 포함해서 성산포읍, 표선읍, 남원 

읍, 서귀포시 등의 해안가에 점상으로 드물게 자라는 종이다. 엽성의 관목 또는 소 

교목으로 높이 1~2m 정도이고 가지를 많이 낸다. 한편 아욱과는 전세계적으로 80 

속 1,000종 정도가 알려져 있다. 목화를 생산하는 목화속이 경제적으로 매우 중 

요한 식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열대지방에서 어린 열매를 야채로 이용하 

는 오크라(okra)를 생산하는 Hibiscus esculentus, 섬유를 생산하는 ^^^(Abutilon 

aw'cena)와 Urena lobata 등이 유명하다. 그 외의 식물들은 대부분 관상용으로 이용 

되고 있다. 특히 무궁화(Hibiscus syriacusL.)는 우리나라 국화로 유명하며 오래 전부 

터 재배되어 왔다. 황근은 무궁화와 같은 과에 속하는 식물로서 우리나라에 자생 

하는 식물 중 무궁화와 가장 유연관계가 깊은 종이다. 그러므로 황근은 우리나라 

에 자생하는 무궁화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무궁화의 개량과 식물학적 연구에 

좋은 재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 종의 분포 범위와 자생지로 볼 때 해류에 

의해 전파되어 제주도에 정착한 식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제주도 식물의 전파 또는 

전래 경로 연구에도 가치가 있다. 일본의 경우 고유식물로 인식하고 있다. 종자 발아 

가 매우 잘 되며 꺾꽂이 증식도 잘 된다. 특히 종자 결실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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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대량의 묘목을 생산할 수 있다. 일본의 자료에서는 잘 자란 묘목은 3년생에서 

개화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종은 수형이 조경수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자세가 좋고, 꽃이 아름다우며 단풍 역시 매우 잘드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척박 

하고 해풍이 심한 바닷가에도 잘 자란다. 분포지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완도군 

소안면에 수 개체가 자라는 것을 제외하면 제주도 특히 남제주군에 집중되어 있어 

서 지방색도 매우 뛰어난 식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제주군 해안 특히 자생 

지가 밀집한 동부지역 해안의 가로수로 적합한 식물이다. 더구나 다 자란 성숙목의 

높이가 2m 정도로 작은키나무이기 때문에 해안 조망을 가리지도 않는다. 조성이 

잘 된다면 개화기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 

에서 적극 검토할만하다.

피뿌리풀은 중국, 몽골, 동시베리아에 널리 분포하는 북방계 식물로서 남한에서 

는 제주도에만 분포하는 종으로 학술적 가치와 개화 시 매우 아름다운 느낌을 주 

기 때문에 원예적 개발가치가 우수한 종이다. 다년초로 높이 25~45cm이고 줄기는 

모여 나며 뿌리는 굵으며 단순하거나 갈라지고 선단에서 몇 개의 줄기가 나오며 녹 

색이고 거의 둥글다. 잎은 호생하고 다닥다닥 달리며 털이 없고 타원형 또는 피침 

형으로 길이 15~27m, 나비 4~9m이며 밑 부분은 둔하며 끝은 뾰족하거나 둔하고 

가장자리는 밋밋하며 표면은 녹색이고 뒷면은 회청색이며 잎자루는 짧다. 꽃은 홍 

색으로 5~7월에 피고 줄기 끝에 15~22개가 모여 달리며 소화경은 거의 없다. 꽃받 

침은 분홍색이고 윗부분은 5개로 갈라지며 수술은 10개가 2열로 나고 자방 끝에 

털이 다소 있다. 열매는 수과로 타원형이며 숙존성인 꽃받침에 싸여 있다. 본종은 

아마풀에 비해 다년초로 줄기는 갈라지지 않고 모여 나며 꽃은 줄기 끝에 모여 나 

고 드리우지 않는다.

무주나무는 돈내코 계곡과 남서교 일대에 소수의 개체가 자라는 것으로 확인되 

어 있으나 자생지의 천이가 진행됨에 따라 절멸의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 

내의 다른 지역에는 자생지가 없는 종이다. 상록 관목으로 높이 l~1.5m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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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란 개가시나무

사진 4-7. 한라산에 분포하는 멸종위기 II 급 야생식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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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은 5~6월에 엽액에서 피고, 몇 개의 꽃이 다발을 형성한다. 열매는 장과형이며, 

남색이다. 무주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식물일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열대 및 아열대의 상록활엽수림 에서만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식물은 제주도의 식물 지리학적 위치와 연관된 연구에서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고 있다. 자생지는 천연보호구역내에 있으므로 별도의 보존 조치는 필 

요하지 않다. 그러나 자연천이, 그 중 상층목의 지나친 울폐로 환경 이 악화되어 성 

장과 개화결실이 불량한 실정이다. 따라서 증식을 통한 현지외 보존이 필요하다.

전주물꼬리풀은 습지에서 자라는 다년초로서 높이 3O~5Ocm이며 밑부분이 옆 

으로 벋으면서 지하경이 발달하고 곧추 자라며 마디부분 이외에는 털이 없다. 잎은 

보통 4개씩 윤생하고 잎자루가 거의 없으며 선형 또는 넓은 선형이고 양끝이 좁으 

며 길이 3~7cm, 너비 2~5cm로서 뒷면 맥 위의 기부에 잔털이 다소 있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꽃은 8~10월에 피며 연한분홍색이고 원줄기 끝의 원주상화서에 달리며 

소화경이 없고 꽃받침은 길이 2.5mm 정도로서 5개로 갈라지며 거의 같은 길이의 포 

와 더불어 부드러운 털이 있다. 꽃부리는 길이 3~4mm로서 4개로 갈라지고 수술은 

4개로서 그중 2개가 길며 수술대에 퍼진 털이 있다. 분과는 난형이고 흑갈색이며 

길이 0.7mm 정도로서 둔한 능선이 있다. 한국, 일본, 만주, 우수리 등에 분포하며 제 

주동부지역 초지 주변으로 형성된 습지에 드물게 생육하며 개체수도 매우 적다. 송 

이고랭이, 흰꽃여뀌, 미꾸리낚시 등이 함께 자란다.

한라송이쑬(Pecfcu/arisAaHasanensisHurusawa)은 만주, 아무르, 우스리, 동시베리 

아, 유럽, 북미 등에 널리 분포하는 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희귀한 고산성 식 

물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종이다. 1년초로 줄기는 곧추서고 종종 밑에서 가지가 갈 

라지며 4능선이 있고 높이 5~20cm이며 전체에 다세포의 털이 많다. 근생엽은 모여 

나고 잎자루와 더불어 길이 4.5~8.0cm로서 꽃이 필 때도 남아 있으며, 경생엽은 4 

개(드물게 3~6개)씩 윤생하며 좁은 장타원형으로 길이 7~40nn, 나비 3'43mm이고 우 

상으로 깊게 갈라지며 열편은 좁은 난형으로 뾰족한 톱니가 있고 엽병은 하부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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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나 위쪽의 것은 극히 짧다. 꽃은7~8월에 홍자색으로 피고 줄기 끝에 짧은 수 

상으로 달리며 포는 꽃받침보다 길고 3각상으로 분열한다. 꽃받침은 통상으로 앞 

쪽에 깊게 갈라지고 길이 3~5nlm이고 10 맥이 있으며 앞쪽이 중앙까지 갈라지고 끝 

이 5개로 갈라지며 연모가 있다. 화관은 통상 순형으로 길이 1.5cm 내외이고 수술은 

2쌍이다. 열매는 삭과로 편장란형이며 끝이 길게 뾰족해지며 종자는 길이 3mm로서 

겉에 그물눈이 있다.

백양더부살이는 쑥에 기생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높이는 10~30cm이며 줄기는 

엷은 황색에서 밝은 갈색이다. 지하경은 약간 부풀어있고 길이 10~30mm 너비 6~10 

m로서 인편으로 덮여 있다. 난상의 인편은 줄기마다 10~20개가 있고 길이가 1~10 

nun 너비 1~3nlm이다. 지상의 줄기는 직립하며 선모가 밀생하고 선모는 0.1-1 때이다. 

인엽은 어긋나며 막질이고 7~14nm, 너비 2~4iwn 로 난형 또는 피침형으로 첨두이다. 

인엽의 표면에 선모가 있고 길이 O.3~O.5m이다. 꽃은 양성화로 5~6월에 피며 줄 

기 끝의 수상화서에 달리고 자주색 바탕에 흰 줄무늬가 있다. 수술은 4개로 길이 5 

1m이다. 한국 전남 일부 지역과 제주 해안 초지, 오름 등에 소수 개체가 분포한다.

자주땅귀개는 고지대의 습지에 매우 좁은 면적과 소수의 개체만이 자라고 있을 

뿐이다.

콩짜개난은 한국과 일본의 혼슈, 시코쿠, 규슈, 류큐에도 분포하는 희소한 착생 

의 난과식물로서 관상가치보다 진기한 식물이라는 이유로 무단채취가 흔히 발생하 

고 있는 종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부도서 지방에도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상록 다년초이다. 줄기는 가늘고 길게 옆으로 벋으며 2~3 마디마다 1개의 

잎이 달린다. 잎은 호생하고 도란 원형으로 길이 6~13nm, 나비 5~10im이며, 두꺼운 

육질로서 맥은 뚜렷하지 않다. 꽃은 6월경에 밑 부분에서 나오며 길이 7~10mn의 가 

는 꽃자루의 끝에 1개씩 달리고 연한 황색인데 간혹 진한 홍색인 경우도 있다. 포는 

난형으로 막질이며, 끝은 둔두이다. 꽃받침잎은 길이 7~8m로 끝이 뾰족하며 꽃잎 

은 긴 타원형으로 꽃받침잎의 1/3 정도이다. 순판은 넓은 피침형으로 밖으로 만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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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꽃받침 잎보다 짧으며 밑 부분이 암술대 밑 꼬부라진 부분과 연결되 어 있다. 암 

술대는 짧고 측면 양쪽은 날개같이 되고 화분괴는 2개이다.

혹난초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혼슈, 시코쿠, 규슈에 분포하는 종이다. 희소한 착생 

의 난과식물로서 관상가치보다 진기한 식물이라는 이유로 무단채취가 흔히 발생 

하는 종의 하나이다. 상록 다년초이다. 줄기는 가늘고 길게 옆으로 벋으며 길이 6~8 

ran인 난형의 위구가 달려 있다. 잎은 두꺼운 육질로서 긴 원형이며 길이는 1.O-3.5 

cm이고 끝 부분은 원두이며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며 중앙맥이 뚜렷하다. 꽃은 6월 

경 위구에서 측생하는6 nun 정도의 꽃자루 끝에 1~3개가 달리며 황백색이다. 꽃받 

침잎은 난상 원형으로 길이 3.0~3.5m이고, 중앙의 것이 약간 짧다. 꽃잎은 중앙 꽃 

받침잎과 거의 같은 길이이며 가장자리에 털이 있다. 순판은 난형으로 두껍고, 암 

술대 밑 부분에서 나오는 돌기 끝에서 달리며 윗부분이 젖혀지고 열매는 도란형이 

며길이는 약 7mm 정도이다.

두잎약난초는 제주도의 숲속에서 자라는 다년초로서 위인경은 난상 구형이며 

녹색이고 길이 l~1.5cm이다. 잎은 1~2개씩 나오며 길이 10~15cm, 너비 3~5cm로서 

장타원형이고 잎자루는 길이 4~6cm로서 3개의 주맥이 있다. 꽃은 5~6월에 피며 

황갈색으로 비스듬히 서고 반쯤 벌어지며 꽃줄기는 길이 25~40cm로서 2개의 초 

상엽이 있고 포는 피침형이며 길이 4~6m로서 얇다. 꽃받침잎은 좁은 도피침형이 

고 길이 18~20mi로서 갈황색 바탕에 자주색 반점이 있으며 꽃잎은 길이 14~16mm 

로서 선형이고 중앙부의 꽃받침잎 밑에 닿는다. 순판은 선형이며 꽃잎과 길이가 비 

슷하고 예주를 감싸며 밑부분이 거의 부풀지 않고 백색으로서 끝부분이 갑자기 젖 

혀져서 3개로 갈라진다. 측열편은 곧추서며 피침형으로서 길이 2mm 정도이고 중앙 

열편은 도란형이며 길이 511m 정도로서 끝이 둥글고 가장자리가 물결형이다. 예주 

는 12~14nm이다. 낙엽활엽수림 내의 졸참나무, 개서어나무, 산딸나무, 층층나무 등 

이 상층을 이루는숲에 자라며 부식층이 발달한 지역이다. 무단채취를 방지하기 위 

하여 개체의 대량증식 방법을 모색하고 자생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추가적인 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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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확보가 시급하다.

대흥란은 다년생 무엽란으로서 부생식물이다. 지하경은 길이 15cm 정도로 길게 

옆으로 벋으며 분지하고 가는 속모와 삼각형 모양의 인편이 있다. 화경은 직립하고 

높이 15~20cm이며 털이 없다. 초상엽은 3~수개이며 길이 l~1.5cm이다. 꽃은7~8월 

에 피며 2~5개가 달리고 백색에서 연한 홍색을 띤다. 포는 막질로서 선단은 예첨두 

로 길이 5-10™, 나비 2~4mm이다꽃잎은 작고 짧으며, 순판은 쐐기형이고, 길이는 

약 15mm이며 끝이 약간 3개로 갈라지고 뒤로 젖혀지며 가장자리가 잔 파상이고 중 

앙 이하에서 다 좁아지고 두개의 도드라진 선이 있다. 암술은 길이 8~10m이며 작 

은 돌기가 밀생한다. 꽃받침잎은 도란형으로 길이 2cm, 나비 3~4m이고, 끝이 까락 

처럼 뾰족하고 꽃잎보다 길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재배하고 있으며 많은 원예 

품종이 개발되어 있다. Cymbidium속 내의 근연종과의 교배친으로 이용되고 있으 

며 많은 교배종이 개발되어 보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우 희소하고 관찰 가능 

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매우 아름다운 종임에도 무단도채 사례가 거의 없는 종이 

다. 그러나 일부 자생지는 도로건설로 파괴된바 있다. 따라서 도로건설 시에는 사전 

충분한 조사를 통하여 자생지가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잠재적인 경제성 

이 매우 높은 종이므로 현지외 보존은 물론 증식 및 재배 연구가 필요하다. 증식 및 

재배연구 사례가 없는 종이다. 부생란이라는 측면을 제외하면 다른 Cymbidium속 

식물 즉 한란이나 준란(Cymbidiumgoeringi'i(Reichb.fil) Reichb. fil)과 매우 유사하므 

로 조직배양에 의한 증식 이 가능할 것이다.

으름난초는 다년생의 부생 무엽란으로서 전체에 엽록소가 없으며 황갈색을 띠 

고 높이는 30~50cm 정도, 크게 자란 것은 1m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근경은 굵고 

옆으로 벋으며 인편이 호생한다. 선단에서 단단한 줄기가 곧추서고 윗부분에서 가 

지가 많이 분지하며 인편 같은 잎이 산생한다. 잎은 삼각형으로 뒷면이 부풀고 마 

르면 가죽같이 된다. 6월경 가지 끝에서 총상화서가 나와 다수의 꽃이 피어 전체가 

큰 원추상 화서를 이룬다. 꽃은 반 정도로 펴지며, 직경 2cm 정도이고 연한 황색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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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방과꽃받침 잎 뒷면에 갈색털이 있고, 꽃받침 잎은 길이 15~20mni, 나비 4~6m로 

서 긴 타원형이고 꽃잎은 꽃받침과 비슷하며 털이 있다. 순판은 육질이고 원형으로 

끝이 둥글거나 둔하며 가늘게 갈라지고 안쪽에 돌기가 있는 줄이 있으며 황색이다. 

꽃이 진 후 육질의 으름 열매 모양의 붉은 색의 열매가 달리고 자루는 짧고 가지 밑 

으로 늘어지며 길이는 10cm 내외, 직경 15~26m이다. 종자에 날개가 있다. 이 종은 

일본에도 분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만 분포하고 있는 희귀식물로서 국 

내에 분포하고 있는 부생식물로서는 가장 크게 자라는 식물이다. 본 종은 생태적으 

로 안정된 숲 속에서만 발견되는데 이는 이 종이 부생식물이면서 Armillrariella 라 

는 균과 공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종을 보존하는 것은 희귀식물자원 

의 보존이라는 측면과 함께 안정된 숲을 보존하는 기능도 기대된다. 일본에서는 관 

상용으로 재배하고 있다고 하나 아직까지 특별한 증식 및 재배기술이 알려진 바 없 

다. 앞으로 우리 식물유전자원의 보존과 자생지 및 개체수 감소 시 복원에 대비한 

증식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석곡은 한국, 일본, 중국, 대만에 분포하는 남방계 식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 

남과 경남의 도서지방에도 분포한다. 매우 희귀한 난과식물로서 오래전부터 관상 

용으로 이용되어 남채가 심한 종이며, 원예자원으로 많은 품종이 개발되어 보급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발이 매우 유망한 식물이다. 상록성 난과식물로서 높이 

5~25cm이며 근경은짧고 여러 개의 뿌리가나온다. 마디 사이는원주형이고오래된 

줄기의 정단 부근에서 자아가 나온다. 잎은 2~3년간 유지되며 수 개가 호생하고 피 

침형으로 길이는 4~7cm, 나비는 7~151m이며 광택이 있고 끝부분은 다소 둔한 모양 

이다. 꽃은 5~6월에 전전년생의 잎이 탈락한 줄기의 상부 마디에 1~2개가 달린다. 

악편은 길이 22~25nn이다. 뒷악편은 피침형으로 예두이다. 옆악편은 밑부분이 비 

스듬한 넓은 거모양의 악을 형성한다. 옆화판은 뒷악편과 같은 모양이나 짧다. 순판 

은 옆화판과 거의 같은 길이로 좁은 난상 삼각형이며 다소 뾰죡하고 밑부분은 암술 

을 감싸고 연한 황색의 화분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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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란은 한라산 남측 낙엽활엽수림대에 매우 드물게 자라는 소형의 난과 식물 

이다. 다년초로서 부생의 무엽 난과 식물이다. 줄기는 높이 4~10cm이고 근경은 길 

게 옆으로 벋으며 마디에서 뿌리가 나온다. 잎은 3~5개로 넓은 난형이고 표면은 진 

한 녹색이며 길이 7~15mm, 나비 5~9mm이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으며 선단은 예 

두이다. 잎자루는 길이 3~6nmi로서 밑 부분은 원줄기를 감싼다. 꽃은 8월경 1~3개 

가달리고 백색이며, 자방을 제외한 길이가 약8mm이다. 화경은 길이 5~12cm로서 밑 

에 2개의 포가 있으며 윗부분에 털이 있고, 총상화서는 길이 1~3cm이다. 포는 피침 

형으로 끝이 뾰족해지고 잔털이 약간 있으며, 자방은 길이 5mm로서 5맥이 있다. 꽃 

받침통은 중앙에서 갈라지고 꽃잎은 중앙에서 붙는다. 순판은 밑 부분에 포 모양 

의 거가 있으며 중앙에 1~2개의 작은 돌기가 있고 끝이 다소 파지고 밑으로 갈수록 

급격히 좁아지며 길이 4nun, 나비 6nmi이고 양쪽에 좁은 날개가 있다.

한라옥잠난초는 다년초로 낙엽성 지생종이다. 높이 2O~31cm이다. 구경은 지름 

l~1.5cm이다. 위인경（僞K효）은 난상구형이며 흔히 지상에 나와 있고 마른 엽병으로 

싸여있다. 잎은 2개가 지난해의 줄기 옆에서 나오며, 길이 5~12cm, 너비 3~8cm로 세 

로줄이 뚜렷하고 넓은 난형, 난상원형이며, 끝이 급히 뾰족하고 기부는 다소 둥근 

심장형이다. 화경은 높이 15~30cm로 직립하고, 녹색, 자주색이다. 삭과는 대가 있 

으며 곧추서고 길이 10'45nm이다. 자생지가극히 협소하다. 자생지에 대한 지속적 

인 모니터링과 종 증식에 대한 방법 연구가 필요하다.

차걸이란은 한라산 남쪽 숲속의 수간에 붙어서 밑을 향해 자라는 다년초로서 

크고 작은 여러 개체가 함께 붙어 포기를 이룬다. 잎은 좌우로 편평하고 장타원형 

또는 피침형이며 끝이 뾰족하고 밑부분이 원줄기를 감싸며 4~10개가 2줄로 배열 

되어 꽃줄기를 제외한 길이가 2~5cm에 달한다. 꽃은 4~6월에 피고 연한 황갈색이 

며 꽃차례는 길이 2~8cm로서 밑으로 처지고 길이 l~2cm의 꽃자루가 있다. 포는 꽃 

자루에서 윤생하며 3각형이고 얇으며 길이 0.5~2mm로서 끝이 뾰족하고 퍼진다. 꽃 

받침잎은 퍼지며 넓은 난형이고 끝이 둔하며 꽃잎은 난형이다. 순판은 도란상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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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나무 자주땅귀개

콩짜개난 혹난초

지네발란으름난초

사진 4-8. 한라산에 분포하는 멸종위기 II 급 야생식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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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끝이 3개로 갈라지고 중앙열편도 3개로 갈라지며 짧다. 삭과는 짧은 대가 

있고 길이 2.5mm 정도로서 도란형이다. 자생지가 희소한 착생의 난과식물로서 감소 

추세종이다. 관상가치보다 진기한 식물이라는 이유로 무단채취가 흔히 발생한다. 

자생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종자를 채취하여 조직배양을 통 

한 대량증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네발란은 안덕 계곡과 산방산의 바위, 섶섬 등지에 착생하는 난과 식물이다. 상 

록 다년초로서 줄기는 단단하고 드문드문 가지를 내며 옆으로 길게 벋는다. 잎은 호 

생하고 옆으로 퍼지며 칼 모양의 피침형이고 가죽질로서 두껍고 길이 6~10m이며 

끝은 둔두이며 표면에 홈이 있다. 꽃은 6~7월에 잎겨드랑이에서 나오며 연한 홍색 

이고 화경은 2~3m이고 포는 삼각형이다. 각편은 긴 원형이고 둔두이며, 꽃잎은 각 

편과 동형으로 다소 짧고 함께 개출한다. 순판은 거가 있으며 3개로 갈라지고 측편 

은 귀 모양이며 중앙은 감각형 모양의 난형으로 백색이며 끝은 둔두이고 옆으로 퍼 

진다. 열매는 곤봉 모양의 도란형으로 길이 6~7nra이며 자루가 거의 없다. 이 종은 우 

리나라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남의 유달산과 일부도서지방에만 분포하는 것 

으로 알려진 매우 희귀한 식물이다. 제주도에 있어서는 서귀포시 섶섬에 수 개체가 

발견된 것을 제외하면 주로 남제주군에 분포하고 있다. 그 중 남제주군 안덕계곡의 

자생지는 국내 최대로 판단된다. 이 종은 한국과 일본에만 분포하는 극동 고유식물 

로서 제주도는 한반도 남서해안과 일본의 자생지인 규슈, 혼슈, 시코쿠를 잇는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식물지리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본 종은 옆 

으로 길게 벋는 줄기의 마디에서 뿌리가 나오는 특성이 있다. 증식 및 재배에 대한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없으나 자생지에서 관찰한 결과 중간에서 잘린 식물체의 일 

부에서도 뿌리가 나와 증식하는 것으로 보아 영양증식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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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목록식물

세 계 자연보전연맹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에 서는 야생 

생물의 멸종을 방지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멸종 위험이 높은 생물을 선 

정하고, 이들 종의 분포 및 서식 현황을 수록한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1966년 처 

음 발간한 자료집 표지가 위기를 나타내는 붉은색이어서 Red Data Book(적색자료집) 

이라고 부른다.

적색목록은 IUCN의 평가기준에 따라 지구상 야생생물의 보호 대상을 선정하 

거나 종의 멸종위기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 지구적인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 

다. 지구상 생물다양성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어 그 결과 일부는 절멸했거나 곧 

절멸될 위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적색목록은 종의 상태와 추이 그리고 위협요소 

에 관한 정보와 분석결과를 제공하여 생물다양성 보전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다. 초기에는 적색목록 평가를 단순히 종의 멸종위기 상태를 진단하는 것에 머물렀 

지만, 현재는 이런 위기상태 진단 뿐만 아니라, 보호정책 결정 지원, 종의 분포 현황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절한 보호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 

공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적색목록은 보전의 시급성과 범위를 일반 대중과 정 

책 결정자에게 전달하여 전 지구 사회가 생물종의 멸종을 막는 데 함께 참여하도 

록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9년 현재 105,594 분류군의 생물이 평가되었으며, 이 중 관속식물은 33,223 

분류군으로 멸종우려범주(threatenedcategory)에 해당하는 식물은 위급범주(CR, 

Critically Endangered) 2,982분류군, 위기범주(EN, Endangered) 4,670분류군, 취약범주 

(VU, Vulnerable) 6,219 분류군이다.

한라산에 분포하는 IUCN 적색목록식물

1UCN 적색목록식물 중 한라산에 분포하는 멸종우려범주(threatenedcategory)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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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하는 식 물은 총 8분류군 이 다(표 4-5). 이 중 위 급범 주(CR, Critically Endangered) 

에 해당하는 식물은 제주고사리삼[AWLkyua chejuense B.-Y. Sun, M.H. Kim, & C.H. Kim], 

가 는 물 부 추 [Iwetes sinensis Palmer], 좀 갈 매 나 무 [1강wrmus taquetii (H.Ldv. & Vaniot) 

H.L〈v.], 애 기 더 덕 [CoJonop%minima Nakai] 등 4분류군, 위 기 범 주(EN, Endangered) 

에 해당하는 식물은 구상나무 [Abies koreana E.H.Wilson], 모데미풀 [Adega/eran this 

sanicuhfolia Ohwi] 2분류군, 취 약범주(VU, Vulnerable)에 해 당하는 식 물은 제주산버 들 

[Salixblinii H.Lev.], 섬 잔대 \Adenophora. taquetii H. Lev.] 2분류군이 다(표 4-5). 대부분은 

제주한정분포 고유식물이거나 분포역이 좁고 개체수가 매우 적은 식물로 계통 및 

식물지리학적 측면의 연구 등에 가치가 매우 높은 식물들이다.

가는물부추는 2001년 Takamiya에 의해 남제주군 신천리에서 채집된 표본을 

근거로 가는물부추(/soetessinensis)가 제주도에 분포한다고 알려졌다. 하록성의 다 

년생 근경은 길이 4cm, 지름 2cm 정도로 3갈래로 갈라진다. 잎은 총생하고 길이 

15~30cm, 너비 1~2mm 정도로 좁은 피침형으로 초질이다. 잎의 기부는 백색의 반 

막질로 날개모양으로 퍼진다. 엽설은 기부가 심장형으로 삼각형이고, 순형으로 연 

막(velum)의 흔적은 없다. 포자낭은 구형, 타원형, 타원형상으로 반투명의 막처럼 보

표 4-5. 한라산에 분포하는 멸종우려범주 IUCN 적색목록식물

범주 식물명 판정요건 등재연도

위급 (CR) 

Critically 

Endangered

Mankyua chejuense B.-Y. Sun, M.H. Kim, &
C.H. Kim 제주고사리삼

B1ab(iii)+2ab(Hi) 2016

Isoetes sinensis Palmer 가는물부추 (Possibly Extinct) A2c 2004

Rhamnus taquetii (FLLfv. & Vaniot) H.LIv. 
좀갈매나무

Blab(iii) 2019

Codonopsis minima Nakai 애기더덕 B1ab(iii,v)+2ab(iii,v); C2a(i,ii); D 2019

위기 (EN)

Endangered

Abies koreana E.H.Wilson 구상나무 B2ab(ii,iii,v) 2011

Megaleranthis saniculifolia Ohwi 모데미풀 B2ab(iii) 2016

취약*)

Vulnerable

Salix blinii H.Lev. 제주산버들 D2 2016

Adenophora taquetii H. Lev. 섬잔대 D2 2이 6

한라산 식물의 다양성 287



인다. 대포자는 직경 405.3±39.02" 정도로 기부와 측방, 구조의 말단부 표면은 

높이가 일정하지 않은 닭벼슬 모양의 융기(cristatemuri)로 덮여 있으며, 표면에는 계 

관형(cristate)의 돌기가 있다. 융기는 통상 톱니가 있는 정점을 가지고 있으며, 너비 

5~10/im, 높이는 10~30" 정도이다. 소포자는 길이 26.8±1.02" 정도로표면 전반 

에 원추상의 가시로 덮여 있다. 일본, 중국 등에도 분포한다. 기저가 암반인 저지대 

의 습지 등에 나며, 정수 혹은 침수 식물로써 연못의 가장자리에 주로 분포하며 소 

규모의 연못에서도 관찰된다. 식물지리학적 중요성과 함께 관속식물의 계통연구 

등 학술적 가치를 갖고 있는 종이다. 가는물부추는 국내에서는 보호식물로 지정되 

어 있지 않으나, 1UCN 적색목록(CR)에 기록될 만큼 세계적인 희귀식물로 규정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본 종을 보호할 법적인 근거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분한 종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물부추 (IsoetesjaponicaA. 

Br.)는 제주에서는 조천면 북촌리의 중산간 지대에 자라는 것이 보고되었는데 (이, 

1985), 국내에서는 1906년 대구에서 채집된 U. Faurie의 표본을 M. Tagawa가 한국 

미기록식물로 보고한 것이 최초 보고이며 (Lee, 1996), 그 후 1942년 경기도 평택에 

서 채집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현재 제주는 물론 내륙에서도 채집기록이 전혀 

없는 식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제주에서 물부추가 최초 기록된 조천읍 일대는 

물론 여러 장소에서 가는물부주 (7soetessinensisPalmer)가 확인되고 있어 제주에 분 

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부추는 가는물부추의 오동정 일 것으로 판단된다. 물부 

추속 식물은 포자낭군이 땅속에서 성숙하는 유일한 수생 양치식물로써 전 세계적 

인 희귀식물로 현재 까지도 분류군간 식별형질의 논란이 많으며, 개체수 및 표본확 

보의 문제로 분류학적 연구가 미진한 분류군으로 외견상 동정이 매우 어려우며 대 

포자의 표면무늬, 소포자의 돌기 등이 주요 식별형질로 알려져 있다.

좀갈매나무는 해발 1200m 이상의 고지대에 자라는 소형의 관목으로 잎이 호 

생하고 도란상 난형이며 작다. 높이 1m 내외로 자라는 낙엽관목으로 소지에 털이 

있다가 없어지고 가지 끝은 흔히 가시로 된다. 잎은 호생하고 도난상타원형이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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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또는 둔두 예저이며 길이 l~L5cm이고, 표면은 털이 없고 뒷면에 털이 있으며 세 

둔거치가 있다. 꽃은 이가화이고 4수성이며 엽액에 1~2개씩 달리며 연한 황색이고 

5~6월에 핀다. 핵과는 도난상구형이고 과경은 길이 4~7min이며 종자의 밑부분은 

세로로 갈라진다.

애기더덕은 덩굴성 다년초로 줄기는 주변의 물체를 감겨 올라가며 자르면 유액 

이 나오고 전체에 털이 있다. 뿌리는 구형으로 작다. 잎은 호생하고 단엽이며 짧은 

가지에서 3~4개씩 모여 나오고 난형 또는 난상타원형으로 길이 2~4cm 폭 1.2~2cm 

이며 양끝이 좁아진다.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표면은 녹색이나 뒷면은 분백색이며 

엽병은 짧다. 꽃은 양성화로 7~9월에 피며 짧은 가지 끝과 기부의 잎짬에 연한 자 

주색으로 1개씩 밑을 향하여 달린다. 꽃받침은 5열하며 열편은 장타원형으로 길이 

l~1.5cm 폭은 4~6nlm이고 화관은 종형으로 끝이 5열이고 길이 2~2.5cm로서 화관의 

끝부분과 안쪽은 짙은 자색이다. 암술대는 끝이 3열한다. 과실은 삭과이다. 한라산 

고지대 습지주변, 구상나무림 내에 자란다. 개체수 및 자생지가 드물어 종자 채집 

을통한 대량증식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모데미풀은 깊은 산 습지 또는 능선 근처에서 자라는 다년초로서 높이 20~40cm 

이고 총생한다. 뿌리에서 돋은 잎은 긴 잎자루 끝에서 3개로 완전히 갈라지며 열편 

은 잎자루가 짧고 다시 2~3개로 깊게 갈라진 다음 결각상의 톱니가 생기거나 다시 

2~3개로 갈라지며 양면에 털이 없고 톱니 끝이 뾰족하다. 꽃은 5월에 피며 지름 2cm 

정도로서 백색이고 포는 잎과 같으며 크기도 비슷하고 줄기에 달린 잎이 없으며 중 

앙부에서 1개의 꽃자루가 나와 끝에 1개의 꽃이 달리고 꽃자루는 길이 5mm 정도로 

서 털이 없다. 꽃받침잎과 꽃잎은 각각 5개이며 씨방과 수술은 많고 떨어진다. 골돌 

은 길이 12nlm로서 길이 3m 정도의 암술대가 있으며 털이 없고 방사상으로 배열된 

다. 한라산의 고지대 지역 중에서 하천의 사면과 계곡부의 주변에 수분이 풍부한 

곳에 자라고 있다. 비교적 낮은 피도와 빈도를 보이고 있다. 모데미풀 자생지의 주요 

구성종은 세바람꽃, 눈괴불주머니 등으로 약 30cm의 초장을 보이고 있으며,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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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의 변화에 따라서식지 변화가 빈번히 일어나는지역이다.

제주산버들은 한라산(표고l,200~l,600m근처)에서 도량을 따라 자라고 대부분 

높이가 20~30cm로 작으나 분지가 발달되어 포복형의 형태로 자란다. 어린 가지는 

처음에 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지면서 홍록색이 돈다. 잎은좁은 피침형 또는 도피침 

형이며 길이 2~5cm，너비 3~13im로서 첨두이고좁은 예저이며 처음에는 견모로 덮 

여 있지만 떨어지고 뒷면은 회록색이며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다. 꽃은 잎과 같이 

피고 자화수는 길이 l~2cm로서 꽃대축에 털이 있으며 포는 타원형 첨두이고 끝이 

흑갈색이며 견모가 밀생하고 밀선은 1개로서 씨방 길이의 1/2보다 길다. 씨방은 대 

가 없으며 장타원형으로서 털이 있고 암술대는 길며 암술머리는 4개이고 열매는 

길이 3mm정도로서 털이 있다. 이 종은 평안북도와 함경남북도 등 우리나라 북부지 

방에 자라는 강계버들(xSafixiangensisNakai)와 유사하지만 관목이며, 수술이 1개이 

고 가지와 잎자루가 붉은 빛이 도는 것이 다르다.

섬잔대는 한라산의 정상부일대 암석지역이나 초지대에 매우 드물게 자란다. 특 

히, 암반일대에 부분적으로 토양이 발달된 지역에 주로 자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생지 대부분은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임으로 인위적인 간섭은 낮은 편이나 암반 

붕괴 등에 의한 훼손 위험성이 잠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해살이풀로 키는 

13.2~32.5cm 정도 자란다. 뿌리는 신장형으로 길다. 줄기는 모여 나거나 홀로 나며 털 

은 없다. 줄기 잎은 어긋나며 달걀형, 넓은 타원형, 긴 타원형이고 잎자루는 없다. 잎 

은 길이 l.l~2.2cm, 너비 0.6~l.lcm이며 끝은 뾰족하고, 잎 가장자리에는 예리한 톱니 

가 있다. 꽃차례는 총상꽃차례로 1개-소수의 꽃이 피고 가지는 어긋난다. 꽃은 방사 

상칭이며 작은 꽃자루가 있고 꽃받침열편은 5개로 피침형이며 길이 2.2~6.1nm로 톱 

니는 없다. 개화기는 9~10월이며, 10~11월에 종자가 성숙한다. 희소성이나종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증식 등을 통한 현지 외 보전이나 자원적인 이용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식물은 식용, 관상용, 약용에 쓰이는데, 연한 잎과 뿌리를 

식용하며, 한방과민간에서 뿌리를 약재로쓴다. 실생법에 의해 번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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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물부추 좀갈매나무

애기더덕 모데미풀

섬잔대

사진 4-9. 한라산에 분포하는 IUCN 적색목록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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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에 분포하는 한국적색목록

IUCN 적색목록 범주와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절멸 위험에 처한 종들 

을 분류하기 위해, 즉 전 세계적 수준에서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따라서 일부 

지역이나 국가 또는 지방에 분포하는 분류군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적색목록 범주와 기준 그리고 평가 방법이 개발되어 지침으로 

보급되었다. 여기에서 지역이란 준 세계적인 지리적으로 규정된 면적으로, 대륙, 나 

라, 주 또는 주보다 작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칭한다. 한국적색목록(2012)은 이러 

한지역적색목록 범주와 기준 그리고 평가방법에 따라 작성되었다.

총 8,029 분류군의 생물이 평가되었으며, 이 중 관속식물은 543 분류군으로 지 

역 절멸(RE, Regionally Extinct)종은 없고, 멸종우려 범 주(threatened category)에 해 당하 

는 식물은 224분류군으로, 위급범주 (CR, Critically Endangered) 28분류군, 위기범주 

(EN, Endangered) 86분류군, 취약범주 (VU, Vulnerable) 110분류군이다.

한국적 색목록식물(2012) 중 한라산에 분포하는 멸종우려 범주(threatened category) 

에 해당하는 식물은 총 101분류군으로 약 45.1%가 한라산에 분포하고 있다(표4-6). 

이 중 위급범주(CR, Critically Endangered)에 해당하는 식물은 제주고사리삼, 눈썹고사 

리, 한라장구채, 만년콩 등 19분류군, 위기범주(EN,Endangered)에 해당하는 식물은 

솔잎란, 구상나무, 초령목, 버어먼초 등 35분류군, 취약범주(VU, Vulnerable)에 해당하 

는 식물은 섬꿩고사리, 알록큰봉의꼬리, 섬다래, 대구돌나물, 병아리다리 등 47분류 

군이다. 대부분은 제주한정분포이거나 분포역이 좁고 개체수가 매우 적은 식물로 계 

통 및 식물지리학적 측면의 연구 등에 가치가 매우 높은 식물들이다. 이 외에 멸종우 

려범주(threatenedcategory)에 포함되지 않으나 일엽아재비, 큰처녀고사리, 소귀나무, 

비비추난초 등 30분류군은 준위협범주 (NT, Near Threatened) 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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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한라산에 분포하는 멸종우려 범주 한국적색목록식물

범주 학 명 국 명 비고

위급 

CR

Mankyua chejuense B.-Y. Sun, M. H. Kim, & C. H. Kim 제주고사리삼 고멸 II

Asplenium wrightii D.C.Eaton ex Hook. 눈썹고사리

SHene fasciculata Nakai 한라장구채 고

Paeonia obovata Maxim. 산작약 멸 II

Astragalus mongholicus B나nge var. nakaianus (Y.N丄ee) I.S.Choi & 

B.H. 자loi
제주황기 고

Euchresta japonica Hook.f. ex Regel 만년콩 멸 1

Rhamnus taquetii (H.L6V. & Vaniot) bLLfv. 좀갈매나무 고

Diapensia lapponica L. var. obovata F.Schmidt 암매 멸 1

Codonopsis minima Nakai 애기더덕 고

Leontopodium coreanum Nakai var. hallaisanense (Hand.-Mazz.)
D.HLee & B.H.Choi

한라솜다리 고멸 1

Cremastra unguiculata (Finet) Finet 두잎약난초 멸 H

Cymbidium kanran Makino 한란 멸 1

Cymbidium lancifolium Hook. 죽백란 멸 1

Gastrochilus japonicus (Makino) Schltr. 탐라란 멸 II

Kuhlhasseltia nakaiana (F.Maek.) Ormerod 백운란 멸 II

Neofinetia falcata (Thunb.) Hu 풍란 멸 1

Oberonia japonica (Maxim.) Makino 차걸이란 멸 II

Peristylus densus (Lindl.) Santapau & Kapadia 방울난초 멸 II

Phalaenopsis japonica (Rchb.f.) Kocyan & Schuit. 나도풍란 멸 1

EN 

위기

Psilotum nudum (L.) P.Beauv. 솔잎난 멸 II

Huperzia cryptomeriana (Maxim.) R.D.Dixit 왕다람쥐꼬리

Lycopodium complanatum L. 비늘석송

Asplenium antiquum Makino 파초일엽 멸 II

Colysis simpticifrons (Christ) Tagawa 창고사리

Abies koreana E.H.Wilson 구상나무 고

Salix blinii H.L^v. 제주산버들 고

Oreocnide frutescens (Thunb.) Miq. 비양나무

Magnolia compressa Maxim. 초령목 멸 II

Saururus chinensis (Lour.) Baill. 삼백초 멸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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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학 명 국 명 서 비고

EN 

위기

Sarcandra glabra (Thunb.) Nakai 죽절초 멸 II

Amelanchier asiatica (Siebold & Zucc.) Endl. ex Walp. 채진목

Prunus yedoensis Matsum. 왕벚나무 고

Tribulus terrestris L. 남가새

Cynanchum amplexicaule (Siebold & Zucc.) Hemsl. 솜아마존

LasianthusJaponicus Miq. 무주나무 멸 II

Pogostemon yatabeanus (Makino) Press 전주물꼬리풀 멸 II

Centranthera cochinchinensis (Lour.) Merr. var lutea (H.Hara) H.Hara 성주풀

Pedicularis hallaisanensis H나「us. 한라송이풀 고멸 H

Orobanche filicicola Nakai ex J. 0. Hyun 백양더부살이 고멸 II
Anaphalis sinica Hance var. morii (Nakai) Ohwi 구름떡쑥

Chrysanthemum coreanum (H.Lfv. & Vaniot) Nakai ex T.Mori 한라구절초 고

Lycoris chejuensis K.H.Tae & S.C.Ko 제주상사화 고

Burmannia championii Thwaites 애기버어먼초

Burmannia cryptopetala Makino 버어먼초

Chamaegastrodia shikokiana Makino & F.Maek. 애기천마

Cymbidium macrorhizon Lindl. 대흥란 멸 II

Dendrobium moni/iforme (L.) Sw. 석곡 멸 II

Gastrochilus matsuran (Makino) Schltr. 금자란 멸 1
Lecanorchisjaponica Blume 무엽란

Lecanorchis kiusiana Tuyama 제주무엽란

Liparis auricu/ata Blume ex Miq. 한라옥잠난초 멸 II

Oreorchis coreana Finet 두잎감자난초 고

Pelatantheria scolopendrifolia (Makino) Aver. 지네발란 멸 H

Thrixspermum japonicum (Miq.) Rchb.f. 비자란 멸 1

VU 

취약

P/agiogyria japonica Nakai 섬꿩고사리

Ceratopteris thalictroides (L.) Brongn. 물고사리 멸 H

Cheilanthes chusana Hook. 개부싯깃고사리

Pteris nipponica W.C.Shieh 알록큰봉의꼬리

Asplenium prolongatum Hook. 숫돌담고사리

Thelypteris subochthodes Ching 제비꼬리고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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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학 명 국 명 비고

VU 

취약

Woodwardia japonica (L.f.) Sm. 새깃아재비

Athyrium sheared (Baker) Ching 개톱날고사리

Deparia okuboana (Makino) M.Kato 진퍼리개고사리

Diplazium hachijoense Nak기 섬잔고사리

Loxogramme duclouxii Christ 숟갈일엽

Loxogramme salicifolia (Makino) Makino 버들일엽

Selliguea veitchii (Baker) H.아lashi & K.아lashi 층층고란초

QuercusgHva Blume 개가시나무 멸 II

Megaleranthis saniculifolia Ohwi 모데미풀 고

Ranunculus kadzusensis Makino 매화마름 멸 II

Thalictrum simplex L. var. brevipes H.Hara 긴잎꿩의다리

Brasenia schreberi J.F.Gmel. 순채 멸 II

Actinidia rufa (Siebold & Zucc.) Planch, ex Miq. 섬다래

Crassula aquatica (L.) Schonland 대구돌나물

A/bizia kalkora (Roxb.) Prain 왕자귀나무

Canavalia lineata (Thunb.) DC. 해녀콩

5alomonia ciliata (L.) DC. 병아리다리

Hibiscus hamabo Siebold & Zucc. 황근 멸 II

Eleutherococcusgraci/isty/us (W.W.Sm.) S.Y.Hu 섬오갈피나무

Empetrum nigrum L. subsp. asiaticum (Nakai ex H.lto) Kuvaev 시로미

Vaccinium uliginosum L. 들쭉나무

Osmanthus insu/aris Koidz. 박달목서

Ha/enia comicu/ata (L.) Cornaz 닻꽃 멸 II

Euphrasia coreana W. Becker 깔끔좁쌀풀 고

Limnophila aromatica (Lam.) Merr. 소엽풀

Utricularia uliginosa Vahl 자주땅귀개 멸 II

Ligularia taquetii (H.Lfv. & Vaniot) Nakai 갯취 고

Caldesia parnassifolia (Bassi ex L.) Pari. 둥근잎택사

B/yxa aubertii Rich. 올챙이자리

Potamogeton pectinatus L. 솔잎가래

Iris ruthenica Ker Gawl. 솔붓꽃 멸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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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학 명 국 명 비고

VU 

취약

Bulbophyllum drymoglossum Maxim, ex Okubo 콩짜개란 멸 II

Bulbophyllum inconspicuum Maxim. 혹난초 멸 II

Calanthe reflexa Maxim. 여름새우난초

Calanthe sieboldii Decne. ex Regel 금새우난초

Cephalanthera erecta (Thunb.) Blume f. subaphylla (Miyabe & 
Kud6) Hiroe

꼬마은난초

Cyrtosia septentrionalis (Rchb.f.) Garay 으름난초 멸 II

Goodyera repens (L.) R.Br. 애기사철란

Gymnadenia conopsea (L.) R.Br. 손바닥난초 멸 II

Liparis nervosa (Thunb.) Lindl. 흑난초

Malaxis monophyllos (L.) Sw. 이삭단엽란

눈썹고사리(CR)는 서귀포시 상록활엽수림의 계곡 절벽 면 매우협소한 지역에 

소수의 개체가 자란다. 대만,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등에도 분포한다. 상록다 

년초로 근경은 굵고 비스듬히 서며 잎이 총생한다. 엽병은 길이 20~40cm로서 연 

한 녹색에 약간 자줏빛이 돌고 표면에 홈이 있으며 밑부분에 인편이 달린다. 엽신 

은 넓은 피침형이고 길이 3O~5Ocm, 나비 15~25cm이며 1회 우상으로 갈라지고 끝 

이 뾰족해지며 밑부분이 좁아지지 않는다. 우편은 13~20쌍이고 짧은 대가 있으며 

선상 피침형으로서 끝이 낫처럼 굽어 뾰족해지고 밑부분은 넓은 예저로서 좌우가 

같지 않으며 길이 10~17cm, 나비 l~2.5cm이고 표면은 짙은 녹색이며 가장자리는 큰 

파상의 톱니에 다시 잔톱니가 있고 측맥은 1~2회 갈라진다. 포자낭군은 중륵 가까 

이에 2줄로 배열되며 다소 굽은 선형이고 포막은 길이 3~15mm(보통6~12mm), 나비 

l~1.2mm이다. 현재 확인된 자생지내의 개체수가 20개체 미만에 불과하므로, 자생 

지의 적극적인 보존과자생지외 보존을 검토해야한다.

방울난초(CR)는 산록 숲 밑에 나는 다년초로 키 20~50cm. 마르면 검은색으 

로 변하고, 구경은 2개, 난형. 잎은 호생. 3~5장, 넓은 피침형, 길이 5-lOcm,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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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cm. 꽃은 연한 녹색, 이삭화서, 포는 피침형, 길이 5~20m, 등꽃받침은 좁은 

난형, 곁꽃받침과 곁꽃잎은 비뚤어진 난형, 등꽃받침은 곁꽃잎을 안에 넣어 투구 모 

양으로 됨. 입술꽃잎은 길이 2m 가량, 끝부분은 깊게 3갈래, 가운데 열편은 짧고, 

측열편은 실 모양. 거는 곤봉 모양, 길이 3~4mm이다. 한라산 저지대 극히 드물게 자 

라는 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라산 남사면의 저지대인 서귀포시에서만 관찰된 

다. 또한 식물의 분포범위도 좁다.

창고사리(EN)는 일본의 남부 일부와 대만, 중국의 절강 등에 분포하는 식물로 제 

주도에는 현재 서귀포 지역의 계곡에 자생지가 알려져 있다. 상록다년초로 근경은 

길게 옆으로 뻗으며 잎이 드문드문 달린다. 엽병은 길이 20~40cm로서 중앙보다 위 

에 좁은 날개가 있고 연한 볏짚색이며 밑부분에 인편이 약간. 엽신은 단순하고 양 

끝이 좁으며 가장자리가 밋밋하지만 밑부분이 대개 빗살처럼 깊게 갈라지고 길이 

15~35cm이며 단순한 것과 가장자리가 밋밋한 정열편에 있어서는 나비 2~5cm이다. 

첫째 우편은 거의 수평으로 퍼지고 좁은 피침형이며 가장자리가 파상이고 맥이 대 

개 도드라지지 않으며 뚜렷하지도 않다. 포자낭군은 선형이고 길이가 일정치 않으 

나 2.5cm에 달하는 것이 있다. 자생지는 연중 습윤한 곳으로 자생지규모는 251rf가 

넘지 않을 정도로 협소하고, 바위의 겉면에 착생하여 군집한다. 주요 목본식물은 

예덕나무, 팽나무, 구실잣밤나무, 담팔수, 천선과나무, 사스레피나무, 아왜나무 등 

이며, 산쪽풀, 돌토끼고사리,주름고사리 등의 초본식물이 분포한다.

비양나무(EN)는 일본' 중국 및 히말라야에 분포하는 2m 내외의 낙엽관목으로 

서 제주도 비양도에서 김문홍 교수가 처음으로 수집하였으며 바위모•시라고도 한 

다. 가지와 잎자루에 길고 짧은 털이 밀생한다. 잎은 호생하고 장타원상이며 앞뒤에 

털이 있고 뒷면의 흰 솜털은 점차 없어진다. 꽃은 2가화로서 꽃자루가 없는 꽃이 잎 

겨드랑이에 모여달리며 3~5월에 핀다. 수과는 길이 1.5m로서 육질 화피로 싸여있 

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비양도 분화구에 약 lOOrrf의 면적에 군락을 이루는 

형태로 한정 분포된 희귀식물로 제주도기념물 제48호로 지정되어있다. 비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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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라는 곳이 암반에서 떨어진 돌들로 이루어진 전석지이고, 햇볕이 잘 드는 곳 

에자생하고 있다.

채진목(EN)은 일본, 중국에도 분포하며 한라산 해발 700~l,000m의 낙엽활엽 

수림대에 습윤한 지역에 드물게 자란다. 낙엽활엽 관목 또는 소교목으로 높이 10m 

에 달하고, 수피는 어두운 흑색이며 가지는 가늘고 길며 적갈색이고 둥근 피목이 

있다. 잎은 호생하고 난형 또는 장타원형으로 길이 4~8cm, 나비 2.5~4cm이며 끝은 

뾰족하고 밑은 둥글며 잔 톱니가 있고 뒷면에는 어릴 때 면모가 있으나 점차 없어지 

며 엽병은 길이 l~1.5cm이다. 꽃은 4~5월에 백색으로 피고 새가지 끝에 총상 또는 

복총상화서로 달리며 화서의 축에 처음에는 연모가 밀생한다. 꽃받침조각은 피침 

형으로 젖혀지고 꽃잎은 선형으로 각 5개, 수술은 20개, 암술대는 5개, 과실은 이과 

로 구형이며 9월에 자흑색으로 익는다. 본종은 화서가 총상이고 자방과 과실은 불 

완전한 6~10실이며 각 실에 종자가 1개씩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지역에만 자 

라는 한정분포식물이며 개체수도 매우 적은 희귀식물이다. 관상용이나 약용개발 

가능성이 높은 수종이다.

남가새(EN)는 국내 남쪽 해안 모래땅에서 매우 드물게 자라는 1년초로서 밑에 

서 가지가 많이 갈라져 옆으로 길이 1m 정도 자라고 원줄기 ' 엽축 및 꽃자루에 꼬부 

라진 짧은 털과 퍼진 긴 털이 있다. 잎은 짧은 잎자루와 더불어 길이 l~6cm로서 4~8 

쌍의 소엽으로 구성된 짝수 우상복엽이며 턱잎은 서로 떨어지고 피침상 3각형이며 

길이 3mm이다. 소엽은 장타원형이고 양쪽이 같지 않으며 끝이 둔하고 길이 8~15mm, 

너비 3~4nm로서 뒷면에 백색의 누운 털이 있으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턱잎은 길 

이 3nlm로서 서로 떨어져 있고 피침상 3각형이다. 7월에 황색 꽃이 잎겨드랑이에서 1 

개씩 피며 꽃자루는 길이 l~2cm이고 꽃받침잎은 5개로서 난상 장타원형이며 예두 

이고 뒷면에 누운 털이 밀생하며 길이 4~5mm이고 꽃이 핀 다음 떨어진다. 꽃잎은 

꽃받침보다 약간 길며 5개이고 수술은 10개이며 씨방은 1개이고 털이 많다. 열매는 

5개로 갈라지며 각 조각에는 2개의 뾰족한 돌기가 있다. 열매를 강장 ' 정혈 및 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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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사용한다. 제주도내의 분포는 매우 제한적인데, 해안사구나 인근 도서지역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매우 드물게 분포한다. 비양도 북쪽에 해안에 매우 드물게 분포 

하고 있는데, 잔자갈과굵은사구가깔려있는 해안의 선단에 생육하고 있다. 비양도 

내에도 유사한 생육환경이 없어 생육여건은 매우 한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구 

성종은 돌가시나무, 갯완두, 갯메꽃, 순비 기나무 등이 있다. 해안사구 등 일정지 역 

에 보전할 수 있는 생육지를 확보하여 개체증식 및 개체군 동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름떡쑥(EN)은 일본과 공통종인 고산식물로 학술적 가치가 우수한 종이다. 다 

년초로 근경은 옆으로 벋고 끝이 인편 같은 잎으로 덮여 있고 줄기는 모여 나며 높 

이 5~20cm이고 솜털로 덮여 있으며 끝까지 잎이 밀생한다. 근생엽은 꽃이 필 때 없 

어지고 경생엽은 도피침형으로 길이 1.5~2cm, 나비 3~7m이며 끝은 둔하고 밑은 좁 

아지며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표면은 녹색으로 솜털이 있으며 뒷면은 면모가 밀생 

하여 회백색이고 엽질이 두꺼우며 잎자루는 없다. 꽃은 8~9월에 연한 황색으로 피 

고 줄기 끝에 1 또는 여러 개의 두화가 산방상으로 나며 이가화이다. 자성두화는 잡 

성이며 종형으로 길이 6m, 지름 5nlm이고 웅성두화는 수꽃뿐이며 구상 종형으로 

길이 5mm, 지름 7nlm이다. 과실은 수과로 장타원형이며 길이 1.5im 정도이다. 본 종은 

기본종에 비해 전체가 소형이고 잎이 약간 두꺼우며 두화가소수 때로단생한다.

제주상사화(EN)는 화피편은 황미백색이고 구근은 원형이며, 포는 적색을 띤 막 

질이라는 점에서 붉노랑상사화(Lycoris flavecens)와 다르다. 이 종은 제주도에 비교적 

널리 분포하지만 특히 동부지역의 계곡과 하천변에 많이 자라고 있다. 인경은 원형 

으로 갈색을 띠며 2.6~6.4cm의 크기를 갖는다. 잎은 2월 말에서 5월에 걸쳐 4~10 

장이 생기고 녹색으로 50~60cm 정도의 크기로 성장한다. 꽃은 8월 전반에 걸쳐 

5~8개의 꽃이 황미백색으로 화피편 6장이 좌우대칭으로 개화하며, 화피편 양상은 

약간의 굴곡을 갖거나 밋밋하다. 화피편 크기는 약 5.9~6.8cm이고, 폭은 1.0~1.5cm 

이다. 소화경은 주황색을 띠며 1.5~3.7cm의 크기를 갖고, 하단부에는 2장의 막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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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고사리 (CR) 창고사리 (EN)

비양나무(EN) 채진목 (EN)

구름떡쑥 (EN)남가세 (EN)

사진 4-10. 한라산에 분포하는 한국적색목록식 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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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가 3~5cm 내외의 크기로 존재한다. 화사와 호주의 색은 모두 엷은 주황색으로 크 

기는 각각 5.8~6.4cm와7.6~8.3cm이고, 주두는 적색의 유두상 돌기를 갖는다. 화통 

의 크기는 1.7~2.2cm의 크기를 갖는다. 자방의 크기는 4.9~8.0mm로 자방하위이고, 

배주는 흰색으로 각방에 4~8개가 2열 종대로 배열되어 있는 중축태좌로 3실을 갖 

는다. 열매는 불임된다.

석장(EN)은 우란라와 일본에 분포하는 종으로 매우 희소한 아열대 및 열대성 부 

생식물이다. 흰색의 작은 부생초본으로 직립하고 높이 542cm이며 줄기는 보통 단 

순하다. 모양의 잎은 피침형 또는 좁은 난형으로 길이 3~4m이고 끝이 뾰족하다. 화 

서는 단순하거나 1회 갈라진 산형화서이며 1~5개의 꽃이 밀생하고 잎과 같은 모양 

이다. 꽃은 직립하고 길이 8~10m이며 흰색이고 상부는 황색, 꽃자루는 짧고, 날개 

가 있다. 화피현은 난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길이 1.5~2m, 안쪽의 화피 열편은 없다.

애기석장(EN)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에도 분포하는 매우 희소한 

아열대 및 열대성 부생식물이다. 높이는 3~8cm이며 백색으로 인편 같은 잎이 있다. 

지하경은 구형이며 꽃은 8~10월에 줄기 끝에 2~10개가 달리고 거의 두상으로 모여 

달린다. 꽃은 백색으로 길이 6~10m이며, 3개의 늑이 있으나날개는 없고 꽃받침열 

편은 3개, 삼각형으로 직립하고 길이는 약 1.5m이다. 열매는 도란상 원형이다. 지금 

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한라산 남쪽사면에서 만 관찰되는 남방계식물이다. 세계적 

으로는 제주도이 하의 동남아지역에 분포하는 종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희귀한 종으 

로 근연종인 석장(Burmanm'acrwtoPe보너?乂1akino)과 함께 석장과(Burmammiaceae)에 

속하는 중요한 종이다. 낙엽활엽수림이나 삼나무림 내에서 발견되는데 부식층이 

발달한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경사가 급하고 때죽나무, 굴거리나무 등이 분포하고 

있고, 자연림이거나 관리되지 않는 삼나무림 등지에서 더 많은 자생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기천마(EN)는 활엽수림 밑에서 자라는 부생식물로서 높이 5~15cm 이고 잎이 

없으며 근경은 굵고 옆으로 벋으며 작은 인편이 있다. 초상엽은 얇은 막질이고 길이 

한라산 식물의 다양성 301



4~10mm로서 1 맥이 있다. 꽃은 7~8월에 피며 길이 3~5cm의 꽃차례에 5~10개의 꽃 

이 달리고 포는 얇으며 난상 장타원형이고 길이 5~8m로서 곧추선다. 꽃받침잎은 

장란형이며 1맥이 있고 중앙부의 것은 길이 2.5~31m이며 측엽은 길이 3.2~4.5im이 

고 꽃잎은 넓은 선형이며 중앙부의 꽃받침과 길이가 같다. 순판은 길이 6mm 정도이 

고 현부는 정자형이며 밑부분이 부풀고 안쪽에 둥근 돌기가2개 있다. 예주는 안쪽 

윗부분에 딱딱한 돌기가2개 있다. 서귀포 해발 600~800m 일대의 부식토와 낙엽 

층이 두꺼운 곳, 또는 물에 의한 식물체 유기물이 많은 곳에 주로 자란다. 주로 낙엽 

활엽수림이 발달한 지역으로 상층에 소나무가 높게 있고 그 아래에 낙엽활엽수림 

이 발달한수림 하부이다.

두잎감자난초(EN)는1907년 포리 신부가 제주도 한라산에서 채집한 표본(Faurie 

2055)을 근거로 1908년에 프랑스 식물학회에 Finet, Achille Eugbne가 신종으로 보 

고한 식물이다. 한라산에 분포하지 않는 감자난초와는 유연관계가 다소 먼 분류군 

으로 독립된 종으로 취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 일본 토치기현에서 확인된 개체 

군과 더불어 진화 및 계통분류학적인 연구를 기획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숫돌담고사리(VU)는 상록 다년생 양치식물로 높이 15~30cm 엽병은 길이 

10~25cm로서 연녹색 또는 녹색이고 어릴때는 인편이 드문드문 달리며 인편은 길 

이 1mm정도로서 퍼진다. 엽신은 중축이 자란 길이 2~5cm의 끝부분과 더불어 길이 

10~20cm이고 끝에서 싹이 돋아땅에 닿으며 새로운 개체로 되며 나비 2~5cm이고 

넓은 피침형으로 2회 우상으로 갈라지며 큰 잎은 길이 30cm, 나비 5cm 이상이다. 우 

편은 10~18쌍이고 긴 타원형 또는 난형으로 끝이 둔하며 대가 있다. 소우편은 5쌍 

내외로 선형 둔두이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며 각각 1맥이 있다. 포자낭군은 각 소우 

편에 1개씩 달리고 포막은 선형으로 길이 3~7mm이다. 근경은 짧고 비스듬히 서며 

난상 피침형의 거친 인편으로 뒤덮이고 끝에서 잎이 속생한다. 상록활엽수림 곶자 

왈의 습윤한 바위 겉이나 계곡의 사면에 매우 드물게 자란다. 분포하는 개체군 수 

가 매우 적으며, 뛰어난 관상가치로 인해 무단채취가 빈번한 식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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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일엽(VU)은 상록다년초로 근경은 검은 쇠줄같고 옆으로 뻗으며 적갈색 인 

편으로 덮이고 지름 l~1.5mm이며 잎이 드문드문 달린다. 엽병은 길이 2~10mm로 

서 연녹색 또는 볏짚색이고 좁은 날개가 있다. 엽신은 단엽이며 좁은 도피침형이고 

길이 15~20cm, 나비 5~17mm 로서 양끝이 좁으며 밑으로 흐르고 가장자리가 밋밋 

하며 표면은 녹색, 뒷면은 연녹색이고 마르면 뒤로 말린다. 중륵은 표면으로 도드 

라지며 측맥은 엽육속에 묻혀있다. 포자낭군은 윗부분에 달리고 황색이며 선형으 

로 길이 l~2.5cm이다. 저지대의 상록활엽수림을 이루는 곶자왈의 암반에 착생하여 

자란다. 국내에서는 제주에만 분포하며 분포역 및 개체군수가 적으며, 최근 관상적 

가치로 인해 무단채취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층층고란초(VU)는 대만, 일본, 중국에도 분포하는 종으로 엽병은 길이 2~10cm 

로서 철사같고 연녹색이지만 밑부분은 갈색이 돌며 인편이 있다. 엽신은 길이 6~12 

cm, 나비 4~8cm로서 긴 난형이고 거의 중축까지 우상으로갈라지며 표면은녹색으 

로서 털이 없으나 뒷면은 흰빛이 돌고 처음에는 인편이 있다. 우편은 1~4쌍이며 긴 

타원형으로서 예두, 둔두 또는 원두이고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으며 밑부분이 

중축으로 흘러서 날개로 된다. 첫째 우편의 뒤쪽 기부는 좁아짐. 포자낭군은 둥글 

고 황색이며 우편의 중륵 양쪽에 1줄씩 달리고 측맥 사이에 위치한다. 근경이 옆으 

로 뻗으며 잎이 드문드문 달린다. 한라산 고지대의 암벽, 계곡의 바위 겉, 절벽면 등 

에 자란다. 북방계식물로서 분포상 남한계로 식물지리학적인 학술가치가 높고 개 

체군 수가적다.

둥근잎택사(VU)는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 아에도 분포하는 종으로 남방계 식 

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의 오래된 연못에 자라는 습지식물로서 희소한 종 

이다. 1년초로서 밑 부분에서 많은 뿌리가 나온다. 잎은 근생하고 수중의 것들은 잎 

자루가 있다. 엽신은 원형으로 작다. 물의 깊이에 따라 잎자루의 길이에 차이가 많 

으나 긴 것은 70cm에 달한다. 물 위의 잎은 원심형으로 길이 5.5~13cm, 나비 5~9cm 

이며 13~17쌍의 맥이 있고 양면에 털이 없다. 화경은 높이 50~110cm, 3개의 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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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나며, 포는 긴 원상 피침형, 끝부분은 예두 또는 둔두이고 가지는 수 개의 화경 

이 윤생한다. 꽃자루는 길이 22~35mm이다. 꽃받침은 3개로 원형이며 둔두이고 길 

이 3mm 정도이다. 화피편은 3개로 도란형이며 길이 4.5mm 정도이고 톱니가 있다. 약 

은 연한 황색이고 수술은 실모양이다. 수술은 6~9개이고 암술은 실모양이며 길이 

1.8mm 정도이다. 열매는 원형으로 길이 3mm 정도이다.

버들일엽 (VU) 층층고란초 (VU)

사진 4-11. 한라산에 분포하는 한국적 색목록식물 2

둥근잎택사 (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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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새우난(VU)은 한국과 일본의 혼슈, 시코쿠, 규슈 등에도 분포하고 있는 종 

이다. 보통 크기의 난과 식물로서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희귀식물이다. 다년 

초로서 봄에 나온 새잎은 다음해 봄에 쓰러진다. 근경은 짧고 위구는 2~3개가 연 

결되어 있다. 잎은 2~4개이고 길이 10~30cm이며 나비 3~8cm이고 표면에 털이 없 

으며 뒷면에는 짧은 털이 약간 있고 가장자리가 파상인 경우가 많다. 화경은 높이 

20~40cm이며 1~2개의 포엽이 있고 자방과 함께 미세한 털이 있다. 꽃은 8월경 총 

상화서에 10~20개가 달리고 연한 홍자색이다. 포는 피침형이고 끝 부분은 예첨두 

로 길이는 l~2cm이다. 꽃자루는 자방을 포함하여 길이 l~2cm이다. 꽃받침잎은 길이 

13~18mm이고 끝 부분은 길고 뾰족하며 중앙의 것은 난상 피침형, 옆의 것은 비스듬 

한 난형이다. 꽃잎은 길이 12~15m이고 선형이며 끝 부분은 예첨두로 꼬부라진다. 

순판은 밑으로 늘어지고 꽃받침잎과 길이가 같으며 나비 7~10m이고, 옆의 것은 약 

간 신장 모양이고 3개로 갈라지며 가운데 것은 크고 가장자리가 미세한 파상이며 

나비 7~9nlm이 고 끝부분은 다소 돌출한다.

섬오갈피나무(VU)는 중국에도 분포하며, 학술적 가치가 높은 종이나 자생 개체 

가 매우 희소하고, 식용 및 약용개발가치가 매우 우수한 종이다. 낙엽활엽 관목으로 

가지가 많고 밑부분이 넓은 삼각형의 가시가 있다. 잎은 호생하고 2~3개씩 모여나며 

장상복엽이고 소엽은 흔히 5개이며 도란형 또는 넓은 도란형으로 길이 3~5cm이고 

끝은 뾰족하며 밑은 쐐기모양이고 끝이 뾰족한 잔톱니가 있으며 표면은 녹색으로 

윤채가 나고 뒷면은 연한 녹색으로 주맥의 분기점에 밀모가 있으며 잎자루는 길이 

7~8cm로 기부에 백색 밀모가 있다. 꽃은7~8월에 녹색으로 피고 가지 끝에 산형화로 

서 달리며 화경은 2~5cm이고 소화경이 길다. 꽃받침에 뚜렷하지 않은 5개의 톱니가 

있고 꽃잎은 5개이다. 열매는 핵과로 10월에 검게 익는다. 본종은 밑이 넓은 삼각형 

의 가시가 있고 잎의 기부에 백색 밀모가 있으며 잎 뒤 주맥 분기점에 밀모가 있다.

시로미(VU)는 일본(홋가이도,혼슈), 만주, 캄차카, 동시베리아, 사할린 등 분포역이 

넓은 종이지만 남한에서는 한라산 고지대에만 분포하는 주극식물로서 학술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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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개발 가치가 우수한 종이다. 상록성으로 자웅이주이며 줄기는 포복하고 분 

지가 잘 되며 가지는 비스듬히 자라고 높이 20cm 정도로 낮게 자라 매트모양을 형성 

한다. 1년지는 l~2.5cm 정도이고 1년지에서 3년지까지의 어린 가지는 적갈색이고 엽 

침 사이에 백색의 면모가 밀생한다. 오래된 가지의 수피는 갈라지고 나중에는 떨어 

진다. 잎은 3~4년간 존속하고 길이 3~7m, 나비 0.7~lmm, 표면은 평활하고 뒷면은 중 

앙에 1줄의 가는 줄이 있다. 1년지의 밑 부분에는 수 개의 세장한 아린이 숙존한다. 

꽃은 새 가지가 신장하기 전에 피며, 꽃자루는 길이 약 0.3mm, 밑 부분에 1개의 포가 

있고, 상단에 4개의 소포가 있다. 포는 길이 약 1mm 내외이고, 소포는 위의 것이 좀 더

사진 4-12. 한라산에 분포하는 한국적색목록식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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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길이는 0.7~lm, 포자낭군은 잎 가장자리 엽신 뒷면의 홈에 각 1열로 달리고 잎 

가장자리로 덮인다. 보통 엽신의 가장 끝 부분을 제외하고는 윗부분까지도 연속된 

다. 열매는둥글고 지름 5~6m로서 8~9월에 자흑색으로 익으며 먹을수 있다.

들쭉나무(VU)는 만주, 아무르, 우수리, 사할린, 캄차카, 몽골, 시베리아, 유럽, 북 

미 등 북반구 주극 툰드라 지역에 분포하는 주극 고산식물이다. 남한에서는 한라 

산의 고지대에만 드물게 자라고 있는 북방계 한대식물로서 식물지리학적 중요성 

을 가지며, 세계적으로 특히 고원에 주로 분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을 

비롯한 북방과 일본에서는 과실주, 쥬스, 파이 등에도 이용하고 있으나 원료공급 

이 부족한 실정으로 자원화 가치가 우수한 종이다. 낙엽활엽 소관목으로 높이 1m 

에 달하나왜소한 것은 10cm에 불과하며 가지는 갈색이고 어린가지에 잔털이 있거 

나 없다. 잎은 호생하고 도란형 또는 타원형으로 길이 15~25mm, 나비 10~20mm이 

며 밑은 뾰족하고 끝은 둔하거나 오목 들어가며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표면은 녹 

색이며 뒷면은 녹백색이고 엽병이 짧다. 꽃은 6~7월에 녹백색으로 피고 전전지 끝 

에 2~3개씩 달리며 단지모양으로 길이 4mm 정도이며 밑으로 드리운다. 꽃받침은 5 

개로 갈라지고 열편은 3각형이며 화관은 독모양이고 끝은 5개로 갈라지며 수술은 

10개로 수술대에 잔털이 있다. 열매는 장과로 구형 또는 타원형이며 백분으로 덮 

여 있고 8~9월에 자흑색으로 익는다. 열매의 형태가 편구형, 원형, 서양배형 등 변 

이가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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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라산식물의 중요성

한반도의 생물종（生物種）의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한라산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 

다. 제주도는 북방과 남방한계의 교차지역으로 한라산이 있어 생물의 수직분포가 

뚜렷하고 지리적으로도 섬이라는 고립된 환경으로 인해 동물•곤충 3,700여 종, 식물 

자원 2,100여 종, 해양자원 2,000여 종 등 약 7,800여 종의 이상의 육상 및 해양 생 

물자원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를 인정하여 2002년 유네스코에서 한라산을 

생물권보전지 역으로 지정할 만큼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곳임을 입증하였다.

특히 한라산의 식물은 대륙으로부터 남하한 식물군, 중국, 제주도, 일본에 걸쳐 

서 대상으로 분포하는 식물군, 열대, 아열대 기원의 식물, 제주도와 타이완, 일본에 

서 분화한 식물군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는 식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면적 

에 비하여 많은 종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대륙, 일본 등지의 생물 이동통로로서 동 

북아지역의 자연환경 변천사를 비롯해 다양한 학문분야의 관심이 집중되어온 곳 

이다. 특히 관속식물 분포는 내륙 지방과 현저한 차이를 보여 국내 식물 분포 파악 

에 매우 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 있다（고등,2008）.

또한식물의 수직분포가 뚜렷하여 고지대에는 한대성 또는 고산성의 식물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백두산, 만주, 시베리아, 몽골 등에 공통으로 분포 

하고 있는 대륙계의 식물들이며 고립에 의한 적응의 결과로 고유식물 또한 많이 분 

포하고 있다（Fu et Hong, 2000; ）u et al, 1997; Choi, 1998）. 이 것은 빙기와 간빙 기의 바다의 

진퇴에 따라 중국, 한반도, 제주도가 육지로 연결되어 있던 시기와 섬으로 고립된 시 

기가 반복됨으로써 이들 지역의 공통종과 고립 후의 적응의 산물로 생각되고 있다.

또한 지형 •지질에 따른 수평분포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하 

고 있어 제주도가 북한계가 되는 난대성 식물이 다수 분포하고, 수직분포가 뚜렷하 

여 고지대에는 한대성 내지는 고산성 식물이 자라고 있다. 특히 해안, 오름, 습지（염 

308 한라산의식물



습지）, 건조지, 곶자왈, 함몰지형, 계곡 등이 잘 발달해 있고, 남북사면에 따른 다양 

한 환경이 혼재하고 있어 입지여건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형태의 생태 

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기후대의 식물이 분포한다.

곶자월 용암숲과 함몰구

제주도 내에는 제주도 면적의 6.1%에 해당하는 113.3krf에 달하는 용암숲이 있다. 

최근에는 지질학적으로 곶자왈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숲은 크게 6개 지역에 흩어 

져 분포하고 있다. 곶자왈은 모암의 이화학적 특성의 다양성과 위치에 따른 기후요 

소의 다양성으로 분포식물도 다양하다. 이곳에는 800여종의 관속식물이 분포하 

는데 이것은 제주도 분포 종의 약 38%에 해당하는 것이다. 곶자왈 지역 내에는 지 

질학적인 특성으로 인해 건조한 암석지, 암석의 틈, 또는 암괴위에 형성된 습지, 동 

굴, 함몰지, 연중 습윤한 암석지 등 다양한 미소기후가 나타나는 자연환경을 갖고 

있어 식생대의 구분 없이 출현하는 독특한 종 구성을 보이는 점이 매우 독특하다. 

열대북방한계 식물과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생명의 숲이며, 제주생태계의 마 

지막 버팀목으로 고유식물 제주고사리삼 등 생물종 다양성의 한 축을 이루는 면에 

서도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용암 함몰구 일대에는 매우 독특한 식물사회가 존재한다. 함몰구에 자라는 

식물을 보면 일엽아재비, 나도은조롱, 쇠고사리 등 아열대 분포종에서 좀나도히초 

미, 좀고사리, 한들고사리 등 한대에 분포하는 식물들이 같이 자라는 독특한 식물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동물에 비유하자면 인도코끼리와 시베리아호랑이가 같이 

살고 있는 셈이다. 어떻게 이 식물들이 한 장소에서 자랄 수 있었을까? 그리고 현재 

이런 패턴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 함몰구는 제주지역에서 나타나는독특 

한 화산지형으로 내륙의 풍혈지와 유사한 미기후 환경을 갖는다. 함몰구는 일반적 

으로 사발형태를 가지며, 깊이 25m 내외로 사면 및 바닥에 쌓인 암석 틈에서 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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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스며 나와 여름에도 비교적 저온환경이 유지된다. 바닥면에 고온에 민감한 한 

대성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은 여름에도 저온환경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함몰구에 

자라는 식물은 함몰구의 경사에 따라 동심원상으로 같은 식물분포대의 식물이 나 

타나 산지의 식물수직분포에 역행하는 역수직분포를 보인다. 즉, 가장자리에는 난 

대성식물군이 분포하고 중심부로 갈수록 온대 및 온대북부에 주로 분포하는 종의 

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한여름 온도분포 또한 함몰구 깊이가 깊 

을수록 낮아지는 층위분포를 보이며, 함몰구 바닥과 지표의 기온차가 약 15t 나 된 

다. 이처럼 같은 공간 내에 다양한 기후대의 식물들이 혼생하는 것은 함몰구의 온 

도 분포가 주요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용암함몰구는 식물분포에 있어 단편화되거 

나 고립된 식물종의 생육지이다. 주변 식물사회의 연대보다 더 오래된, 즉 빙하기 식 

물의 잔존식생으로 과거 제주의 식물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잃어버린 식생의 퍼즐 

인 것이다.

사진 4-13. 용암함몰구 외부（상）와 내부（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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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섬의 습지

습지는 특수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생물유전자의 저장소로 주변에 수분을 지속 

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습지내 퇴적물 축적을 통해 유입된 화분 등을 

장기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고, 절대 연대의 측정과 고환경 복원연구의 귀중한 연 

구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산지 습지는 비교적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위치 

한 경우가 많으므로 습지자체의 보존성이 높아 최근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권, 2006）.

제주에는 크고 작은 습지가 유난히 많다. 습지의 정의에서는 간조대 등 연안의 습 

지도 포함시키지만, 제주에 분포하는 내륙습지만 하더라도 수 백여 개나 된다. 게다 

가 형성요인, 형태, 규모, 생물다양성이 매우 독특하다. 내륙（한반도）의 습지는 하구 

습지, 하천형습지, 산지형습지가 대부분이고 그 규모도 크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습 

지는 소규모로 대부분 강수에 의해 형성되고 수량의 변동이 많은 편이다. 제주의 

습지를 몇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넓은 암반지형에서 나타나는 작은 물웅덩 

이형, 동부지역 곶자왈에서 나타나고 제주고사리삼 등이 자라고 있는 일시적 웅덩 

이형, 기생화산 분화구형, 천백고지, 숨은물뱅디 등의 산지 저경사 습지 등으로 나 

눌 수 있다. 특히 분화구형 습지와 산지 저경사 습지는 화산섬인 제주에서 지형•지질 

적인 측면에서 학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형태로 평가받고 있다. 한라산에 나타나 

는 산지 습지는 투수성이 큰 한라산의 지질 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지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산지 습지는 오름 산정화구와 오름에 둘러싸인 와지형태의 완 

사면에 발달하는 습지로, 지형적으로 집수에 유리하고, 지표수나 표면 저류를 발생 

시키는 불투수층이 있는 지역에만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김, 2002; 김, 2009）. 더구나 

독특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관속식물의 

분포는 내륙과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어 국내 식물분포 파악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와고,2008）. 습지에 자랄 수 있는 식물은 매우 제한적이다.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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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시적 혹은 장기간 고여 있는 물 때문이다. 이처럼 식물이 자랄수 있거나 

자라지 못하게 하는 요인을 제한요인이 라 한다. 습지 식물에게는 가장 큰 제한요인 

이 물이다. 습지 바깥의 식물은 물 때문에 습지에 자랄 수 없고, 습지식물은 물 때문 

에 습지를 벗어나서는 자랄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습지를 ’육지의 섬’으로 표현하기 

도 한다. 제주의 습지는 식물종 다양성이 매우 높고, 내륙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제 

주고사리삼, 가는물부추, 둥근잎택사, 전주물꼬리풀, 물꼬리풀, 어리연, 애기어리연, 

자주땅귀개, 참통발, 소엽풀, 진땅고추풀, 눈여뀌바늘 등의 독특한 식물들이 자란 

다. 최근에는 남흑삼릉, 조선흑삼릉 등이 발견되어 기록되기도 하였다.

한라산 이고산 지역

한라산 백록담 일대를 포함한 아고산 지역은 해발고도가 높은 화산섬의 산정으 

로 오랜 시간이 경과 하면서 독특한 식물분자를 보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식 

물의 다양성과 차별성, 생태적 측면의 의의가 매우 커 주요한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 

다（이와이, 1957;공, 1998;고등, 1999;고등,2008）. 또한 북방계 극지고산식물의 세계적 

남방한계선으로 식물지리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다（공, 1998）. 특히 

한라산의 고산식 물들은 대 부분 주극고산식 물로서 빙 하기 유존종이 며 , 장기 간에 

걸친 격리를 통한 종분화의 결과로 특산종이 많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빙하기 유존종으로서 제주도가 지사적으로 일정기 간동안 연륙되었었다는 

강력한 생물학적 증거이다. 즉, 이 종들의 분포기원으로 볼 때 이것은 최대 빙하발 

달시기 동안 해수면이 최저로 낮았을 때 제주도 역시 한반도는 물론 중국대륙, 일 

본, 타이완과도 연륙되어 있어서 섬이 아닌 내륙에 위치해 있었고, 그 후 빙하가 점 

진적으로 축소하는 만빙기를 거쳐 1만 년 전부터는 기온이 상승하여 현재와 같은 

해수면에 도달하여 섬으로 고립되었으므로 이 종들은 당시 남하했던 종의 일부가 

현재까지 잔존하고 있는 빙하기 유존종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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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고산대와 아고산대의 지생태를 생물지 리구별 식물종 구성, 환경변천사, 

극지고산식물과 고산식물의 기온적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를 토대로 볼 때 현재의 고산과 아고산 경관은 후빙기에 들어 형성된 것이며, 오늘 

날 고산과 아고산 지역의 산정을 중심으로 격리분포하는 고산식물은 플라이스토 

세 빙기 중에는 산지를 중심으로 연속적으로 분포했던 것들의 후손으로 추정하면 

서 후빙기에 들어서 기온이 상승하면서 평야와 낮은 산지를 난대성 혹은 온대성 식 

물들이 차지하면서 고산식물의 연속적인 분포역이 차단되었고 현재에는 산정을 중 

심으로 고산과 아고산에 고립되어 출현하는 것이다(Kong, 1998).

한라산은 식물지 리 학적으로 한일난대 구에 속하는 난대지 역 이 며, 아북극지 역과 

는 연속적인 지역이 아니라 섬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들 분포지로서는 동북 

아에서 최남단에 속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즉, 이점은 제주도가 동북아의 

극지고산식물의 분포한계지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라산 고산지역에는

사진 4-14. 극지고산식물이 분포하는 백록담 일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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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솜다리, 한라송이풀, 두메대극, 깔끔좁쌀풀, 한라장구채, 제주황기 등 많은 고 

유식물이 자라고 있다. 이러한고산고유식물의 다양성은 빙하기 이후 1만여 년간의 

격리와 기후변동 등 특수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종분화의 메카니즘이 활발히 일 

어난 지역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라산 식물다양성의 보전

최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30년 동안 보고된 신종 및 미기록 식 

물 발견 지역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와 서남해 섬들이 가장 많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분석은 한반도 식물자원의 발굴과 식물 다양성 연구 조사 핵심지역 선정을 위해 

이루어졌는데, 분석 결과 1990년 이후 30년 동안 총 287종의 신종 및 미기록 식물 

이 보고되었다. 놀라운 점은 이중 가장 많은 77종(26.8%)이 제주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한라산이 한반도 생물 다양성의 핵심 지역임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이유를 국립생물자원관은 과거 기후 온난기(1만~60000년 전) 우리나라까지 북상한 

남방계 식물이 다른 지역에서는 소멸했지만 제주에서 소수 집단으로 남은 종인 확 

인된 경우가많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식물은 인류의 생명과 자연생태계를 지탱해주는 귀중한 생물자원이다. 고등동 

물인 인간일지라도 생존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식물종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 

러한 이유로 모든 식물종을 보전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다. 식물다양 

성의 보전의 궁극적 이유는 생태계 본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생물다양성 보존에 

있다. 생물다양성은 가짓수의 의미뿐 아니라 생물이 서로 그물처럼 상호 유기적으 

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 외에 환경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유용 

한 지표종으로서 모니터링 수단, 생리생태학적인 측면의 정보 습득 등 학술적 연구, 

미래의 유용한 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 등으로 활용할 잠재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보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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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에는 많은 희귀식물이 분포한다. 어느 누구나 희귀식물을 보존하여야 한 

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수많은 식물종 중에서도 특히 희귀 및 멸종위 

기식물을 우선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존해야 할까? 희귀식물은 법적인 측면에서 정 

의된 용어는 아니며, 특정 지역에서 보통의 식물종에 비하여 개체수나개체군의 분 

포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경우의 식물을 총칭한다. 한편, 멸종(절멸)위기식물은 가 

까운 장래에 간섭(대부분 인위적 요인)에 의해 자생지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 

은 식물종을 의미한다. 그런데 희귀식물은 멸종위기식물의 필요조건은 되나 충분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희귀한 종이 모두다반드시 멸종위기의 상태에 

처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반면 아무리 분포범위가 넓고, 생리, 생태적으로 안정 

된 식물개체군이라 해도 심각한 위협요인이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면 단기간 내에 

멸종에 이를 수도 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기준으로 차별성(distinctiveness), 유용 

성(utility), 위협도(threat) 등의 3가지 원칙이 있다. 차별성은 분류학적 특이성이나 공 

간분포의 희귀성을 의미한다. 유용성은 현재 또는 미래에 인류를 위한 자원으로서 

의 가치이다. 그리고 위협도는 인위적인 위협압력의 정도이다. 안타깝게도 자연에 

위해를 가하는 대상은 인간이다. 그러나 인간이 능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위가 

하나 있다. 바로 보존이다. 이는 아마 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의 표현일 

것이다.

제주지역은 자체의 환경오염요인 보다 세계적인 기후변화 흐름에 따라 일부 고산 

식물 등 동•식물이 생태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 세계는 지금 생물유전자원의 다양 

성 확보•이용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생물자원 보존, 활용 연구에 국가역량을 집중하 

고 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여 한라산 생물종의 보존과 유용자원의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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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문주란 25,44,69,135

물고사리 134,157,202,262,271,272

레더 (Rehder) 20

레비유(Leveille) 12,13

리옹 (Lyon) 15

물꼬리사초 200

물매화 99

물머위 47 

물버섯 222,233 

물부추 73,107,288

T그 물부추과 57

물비늘이끼 146

마귀광대버섯 218

마늘냉이 204

마당뿔이끼 146

마른진흙버섯 217

마삭줄 111,158

마에카와 70

막씨모위찌 49

만년콩 135,136,137,263,265,292

말불버섯 225

매미꽃속 72

매화마름 69

먹물버섯 228

먼지버섯 223,230

명자순 124

모데미풀 69,137,287,289

모람 158,268

모리 (森爲三) 13, 33, 34, 35, 37,40,57,58,90, 

124

목련 114

목이 210,220,222,233

목질진흙버섯 222,231

몰똥버섯 222,223,224

몰똥초기 222,223,224

무궁화 275

물영아리 43,46,47

물이끼 147

물자랭이 233

물장올 46,47

물조래기 222,233

물조랭이 233

물참새피 204

물푸레나무 111,112

물흐래 기 222,233

물흐랭이 233

미국쑥부쟁이 204

미국풀솜나물 193

미늘창고사리과 155,184

미선나무속 72

미켈 (Miquel,F.A.W.) 11

민까마중 74

민서리이끼 147

日

바늘엉겅퀴 45,65,125,256

바니엣 (Vaniet) 12 

바위미나리아재비 4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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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연꽃 48

바위젓가락나물 65

박달목서 48

박만규(朴萬至) 22,23,24,26, 38,44,47,49,51, 

59,65,66,77,158,262

밤나무림 116,117

밤잎고사리 57,58

방울난초 134,201,296

배젖버섯 218

백량금 102

백록고사리 157,184

백록담 38,40,43,45,66,70,102,125,126,127, 

128,129,141,147,265, 312

백양더부살이 135,279

백운란 65,73,135,283

버들개회나무 17

버들일엽 303

버섯 208

버어먼초 137,292

범섬 27,44,48,94,96

법환 53

벚나무 19,30,104,188,250,253

베넷 (Bennett) 12

벨기에 (Belgium) 13

벨버섯 222,224

변산일엽 111

별고사리 30,160,166,183

별버섯 222,224

병개암나무 65,238,248

병귤 65

병아리다리 137,292

보드니에르 20

보리밥나무 97,106

보리수나무 36,98,99,101,233

보목 53

보이시엔 12,16

복닥낭초기 222,227

복딸나무 253

복분자딸기 99,253

볼레낭초기 233

볼몽이 57

봉의꼬리 160,169

봉황이끼과 146

부속도서 44,93,95,96,268

부종휴(夫宗休) 24,25,41,78,186 

분비나무 18,62,64,126

불로초 220,222,231

붉가시나무 92,93,102,104

붉은구상나무 62,65

붓순나무 93

비너스도라지 193

비늘고사리 160

비늘석송 57,162 

비목 113,115,161 

비양나무 66,297 

비자란 65,66,117,134 

비자림 25,44,66,71,93,117,141,269 

비쭈기나무 92,102,104

비틀이물이끼 147

빌버섯 222,224,225

뻐꾹나리 68

뽕잎피나무 15

뿔고사리 163

入

사람주나무 no, 118

사수도 47,48,57,94,96,97

사스레피나무 104,109,110,274,297

사슨딸기 15

사옥 65,238,250

사철란 104,201

산겨이삭 125,136

산굼부리 43,66,71

산느타리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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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딸나무 37,110,115,118,120,280

산록대 33,34,35,36

산매발톱꽃 45

산물 65,134

산방산 25,44,46,66,78,93,94,157,271,285

산야식물대 34,36

산자고 99

산족제비고사리 163

산쥐손이풀 45

산진달래 45,124

산철쭉 37,52,125

삼나무 52,88,111,112,113,114,118,143,194,272

삼림물이끼 147

삼백초 66,71,135,274

삼색도장버섯 217

삽주 99

상록침엽수림대 39

상록활엽수림 34,44,47,92,93,94,96,101,105, 

106,108,109,110,118,143,187,199,265, 

272,273,278,296, 302,303

상산 111,120

상추자도 48

상황 222,231

상효 57

새깃아재비 135,272

새덕이 110,111,113

새우란 93,102

새우이끼 145,146

생달나무 110,160

생물다양성협약 153,203

생태계교란생물 204

서귀포 25,53,85,86,95,96,117,184,187,188, 

191,192,193,201,222,265,267,272,274, 

297, 302

서벽 66,70

서북벽 66,70

서양금혼초 99,204

서양등골나물 204

서양산딸기 74

서어나무 36, 39,52,118,119,121,135,233

서흥동 14,57

석곡 134,282

석장 103, 301

선괭이눈 17

선녀고사리 57

선류 136,138,139,141,142,151

선바위고사리 161

선병윤（宣!HS） 23,60,64,66,245

선태식물 38,77,133,136,138,139,140,141,142, 

143,144,146,147,149,153

선현호색 249

선흘 106,108,190

설앵초 45

섬개벚나무 110,115

섬거북꼬리 238

섬고사리 164

섬꿩고사리 137,292

섬꿩의비름 249

섬다래 111,137,292

섬들깨 47

섬매발톱나무 37,45,65,238,248

섬바위장대 65,127,258

섬쑥 45,238

섬오갈피나무 305

섬잔대 15,45,136,137,238,287,290

섬쥐손이 65

섬쥐손이풀 37,45

섬질경이 45

섬초오 45

성긴포아풀 75,196

성산 66,71,85,191

섶섬 27,44,48,57,66,68,72,78,96,103,157, 

158,159,160,262,271,272,285

세계자연보전연 맹 262,286

세송이바람꽃 45

세열미국쥐손이 190

색인 341



소귀나무 65,102,292

소나무 36,40,42,111,122,123,124,170,222,

224,229,230, 302

소나무옷솔버섯 217

소나무재선충병 88,114,123

소남버섯 222,224

소남초기 224

소낭밭버섯 230

소낭버섯 222,224,229

소낭초기 222,224

속밭 52,115

손고비 160

손바닥난초 45,135

솔껍질깍지벌레 123

솔나물 45,256

솔붓꽃 99,135,202

솔비나무 17,47,65,238

솔잎란 47,48,65, 66,68,71,73,103,134,136, 

137,155,157,158,168,263,271,292

솔잎해란초 192

솔잎혹파리 123

송관필（宋S筆） 30,66

송국만（宋國萬） 31,99

송금나무 15

송아기버섯 229

송애기버섯 229

송애기젖버섯 229

쇠고비 161,169,184

쇠하늘지기 200

수련과 69,170

수생식물 26,69,70,193,196,198

수잔루드베키아 74

수정목 102

수직분포 25,27,28, 33, 34,35,40,41,47,90,

133, 308

숙녀이끼 151

순채 69,73,107,135,273

숫돌담고사리 302

숲고사리삼 182

슈나이더 (Schneider) 12,15

슐레더 (Schleehter) 12

슐리 펜日｝크 (Schlipenbach, B. A.) 11

습지식물 46,47,151,303,312

습지이끼 147

시 노윌스니 아(Sinowilsonia) 20

시로미 37,39,41,42,45,90,124,125,136, 305

식물다양성 43,153,203,314

식물상 17,22,23,25,26,27,28, 32, 38,42,44,45, 

46,47,48,53,55,59,61,63,79,80,126,141, 

193,197,248, 310

식용버섯 210,220,222

신갈나무 121,135

신례리 25,57

신종 12,50,53,57,60,62, 63,139,182,187,190, 

191,197,198,200,201,244,245,248, 302, 

314

신효 57

실나자스말 193

십자고사리 111,120,162

O

아기쌍잎난초 201

아놀드식물원 18,19,62, 64

아라동 66,71,114

아오야기（靑柳） 33 

아왜나무 96,111,297

아테논 49

알록큰봉의꼬리 47,137,292

암극식생 127

암풀고사리 65,66,157

애기고사리삼 182

애기나리속 68

애기나비나물 238

애기달맞이꽃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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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더덕 137,238,287,289

애기방울난초 201

애기석잠풀 192

애기석장 103,301

애기솔나물 45,65,127,238,255

애기수영 204,207

애기우산나물 99

애기천마 301

야고 66,99

야나기다（柳田） 33

양미역취 204

양영환（梁英燥） 29,73,74,75

양치식 물 15,16,21,23,30,38,44,48,49,50,53, 

57,58,59,60,61,66,74,76,77,93,96,97, 

102,103,108,117,135,136,154,155,157,160, 

161,162,164,165,168,169,177,204,237, 

244,271, 302

양치식물상 49,55

어리목 66,70,121,122

어저귀 275

억새 39,97

얼룩닭의장풀 74

에스퀴롤 20

여름새우난 104, 305

여우꼬리풀 17

연경학회 18

연지골무꽃 238

영국갯끈풀 204

영실 27,53,57,66,70,122

영아리난초 201

영주갈고리 188

영주제비란 202

영주풀 198,199

영지 220,222,231,232

예덕나무 101,111,222,227,297

예례동 57,190

예촌 57

오계칠（吳桂七） 38,39,40,77,90

오동나무 222,227

오동나무버섯 222,227

오름 43,46,88,98,99,100,101,112,113,114,

117,143,147,183,184,191,212,226,279, 308,

311

오름깃고사리 17,61,157,183

오리새속 98

오상철(吳相哲) 24,26,27,41,46

오수영 13

오오시마벚나무 18

오카자키(岡 IK 忠雄) 17

오트루아르 (Haute Loire) 15

오현도 25,27,28,41, 332

온대림 34,92

올벚나무 18,110

완도 14,46,109,162

왕갯쑥부쟁이 238

왕도깨비가지 74

왕벚나무 13,14,18,19,20,23,25,26,29, 30,32,

250,252,253

왕선인장 187

왕자귀나무 66,71

왕지네고사리 120

왕초피나무 111

왜벚나무 188

왜솜다리 45

외래식물 74,154,171,175,177,190,203,204,

207

요코하마 16

우묵사스레피 97

우산이끼 143

우치야마(Uchiyama) 20

울릉고사리 164

울릉도 18,19,21,45,46,67,71,73,162,164

위황병 103

윈클러 (Winkler) 12

윌포드 49

유용식물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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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쇠고비 184

으름난초 73,134,281

은이끼 143,146

음나무 114,121

응달고사리 164

이덕봉（李德鳳） 22,32, 38,44,262

이시도야（石戶谷幼） 12,13

이 영노（李令魯） 22,38,44,45,47,48,65,67,68, 

70,77,103,158,262

이창복（李昌福） 22,23,47,62,65,66,67,79,194, 

262

이치가와（市川三喜） 11,53,57

이탄습원 46

일색고사리 111,162

일엽초 161

임 양재 42,43,79,118,124

잎깔나무 114

X

자금우 102,106,109

자주개황기 254

자주땅귀개 135,279,312

자주방망이 버 섯아재비 229

자한란 266

작살나무 111,115

잔나비불로초 232

잔대 99

잡종기원설 18

재래감귤 25,27,64,65

적색목록 136,200,26么 286,288,292

전주물꼬리풀 135,278, 312

점개구리밥 196

정선류 146

정태현（鄭合銃） 21,22,49

젖비단그물버섯 229

제비쑥 99

제석사발 223,226

제석할망밥사발 226

제주검정곡정초 238,258

제주고사리삼 30,31,32,60,61,101,107,108, 

134,135,136,137,161,238,245,246,247, 

263,287,292, 309, 311, 312

제주고사리삼속(MankyaSunB.-Y.) 72

제주고추나물 187,238

제주골무꽃 192

제주구절초 45

제주달구지풀 37,45,65

제주당귀 65

제주물봉선 238,254

제주물부추 182,238

제주방울란 238

제주백서향 108,190,238

제주백운풀 191

제주사약채 45,238,254

제주산딸기 30,188

제주산버들 37,137,238,287,290

제주상사화 238,299

제주조릿대 31,36,40,42,43,65,110,115,118, 

119,124,126,135,238,258

제주큰물통이 15,238

제주특산속 24,70

제주황기 45,65,238,253,314

조록나무 92,102,104,158,170

조릿대 214,215,216,217,258

조선흑삼릉 197, 312

조천 57,109,190

조퍼섯 229,230

족도리풀 45

졸참나무 36, 38,39,104,110,114,115,118,119, 

120,121,135,280

좀갈매나무 15,65,137,238,287,288

좀고채목 125,128

좀구슬붕이 45,238

좀굴거리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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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께묵 17

좀머귀나무 17

좀물가철사이끼 148

좀민들레 45,65,238

좀비비추 45

좀새깃고사리 65,66

좀새풀 125

좀쇠고사리 160

좀시호 45

좀전동싸리 188

좀주름찻잔버섯 223,226

좀쥐오줌풀 45

좀층층잔대 238

좀향유 45,238,254

좀현삼 238,255

좁은잎벌노랑이 74

좁은초롱이끼 146

종가시나무 102,104,105,106,107,108,109,

158,161

주걱비름 66

주름전동싸리 188

주름조개풀 111

죽대 47

죽백란 73,103,134,267

죽절초 73,93,135,274

줄고사리과 57,155

줄석송 57,157,165

중문 53,103,193

쥐고리새 110

쥐꼬리새 119,120

쥐똥나무 98,100,117

쥐오줌풀 17,45

지귀도 48,96

지네발란 65,66,73,134,284,285

진도 14,46,162

쪽잔고사리 161

찔레 97,98,99,100,101,108,117

그、

차걸이란 134,283

차귀도 48,96

차종환 40,41,44,90,124

착생식물 30,102,117,158

참가시나무 102,104,107,108,109

참개암나무 248

참고비 164

참느릅나무 99,108,246

참식나무 110,111

참억새 68,99,143

참이끼과 144

찻잔버섯 217

창고사리 58,297

채진목 298

천남성 110

천마 69,73

천선과나무 97,115,297

천제연계곡 27,47,157

청나래고사리 164,168,169

청한란 266

초기 223,226,227

초남버섯 226

초남초기 226

초낭초기 226

초령목 66,102,103,135,137,273,292

초피나무 111,254

춘란 104,266,267,281

층층고란초 162, 303

층층고랭이 48

층층나무 115,119,280

층층지네고사리 184

침엽수림 33,34,85,88,9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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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카발레리에 20

케네 (Koehne) 14

코리야마(郡山成一) 12

콩배나무 17

콩버섯 217

콩짜개난 279,284

콩짜개란 65,66,134

쿠켄달 16

크리스텐센 (Christensen) 13

크리스트 (Christ) 12,15,16,50 

큰갓버 섯 218,220,222,224,225

큰개구리발톱 187

큰고양이수염 17

큰닭의장풀 194,196

큰반쪽고사리 57,58

큰뱀톱 182

큰별고사리 30,61,157,183

큰솔이끼 150

큰앵초 45

큰족제비고사리 160 

큰처녀고사리 50,52,53,292

큰천남성 111,113,115

큰톱지네고사리 162

키켄달 (Kiikenthal) 12

타조이끼 147

타케 11,12,13,14,15,16,18,20,50,52,53,57,61,

62,63,64,70,253

타케다 (Takeda F.) 11

탐라계곡 92,185,250

탐라까치수염 191,238

탐라란 134

탐라벚나무 238,250

탐라별고사리 183

탐라사철란 200,238

탐라현호색 238,249

태류 136,138,139,141,142,146,151

털낚시제비꽃 191

털둥근이질풀 238

털땅빈대 75,190

털물참새피 204

털바위떡풀 45

털별고사리 57

털산박하 47,238

털이끼 151

털진달래 37,42,52,124,125

털초피나무 241,254

특산속 23,66,69,72,135

특산식물 12,19,24, 38,43,44,65, 67,68, 69,71, 

72,73,74,77,79,133,201

3

파리 외방선교회대신학교 13

파초일엽 65,66,68,72,95,96,134,157,158,

159,160,168,169,262,272

패랭이우산이끼 146

팽나무 25,106,110,111,161,222,227,297

퍼진고사리 162

편백 112,113,143

평야식물대 34,36

포리 11,12,13,16,17,20,50,53,57,61,62,63,

64,70,139, 302

포아풀속 98

폭낭버섯 227

폭낭초기 222,227,233

표고 218,220,223,226,232

푸른구상나무 62,65

푸른몽울풀 185

풍란 65, 66,71,73,102,117,13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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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셰 16

프랑스 11,12,13,14,15,16,20

피넷 (Finet) 12,15 

피뿌리풀 99,101,135,276

후

하루살이버섯 227

하메드 (Hamed) 12

하추자도 48

하효동 57

한대림 34,37,92

한동리 57

한라감자란 70

한라개승^ 45,65,127,238,249

한라고들빼기 238

한라구절초 45,65,127,238

한라꽃창포 45

한라꿩의다리 45,65

한라꿩의비름 238

한라날개주름솔이 끼 142

한라노루오줌 15,238,249

한라돌창포 68,128

한라물부추 182,238

한라벚나무 238,250

한라부추 15,128,238

한라비비추 238

한라사초 45,128

한라산버들 45

한라산장대 45

한라솜다리 127,136,238,265, 314

한라송이풀 65,127,136,238,278, 314

한라옥잠난초 135,283

한라장구채 37,137,238,248,292,314

한라참나물 238

한라투구꽃 238

한란 65,66,73,93,102,103,134,265,266,267,

269,271,281

한산자리공 186

할미밀망 47

합다리나무 115,120

해국 95

해녀콩 38,48

해안식물대 33,34,35,85,95,129

향나무 48

허인옥 25,64

헤어리 222,233

헤켈 (Haekel) 12

현화자(玄華子) 30,330,332

협재굴 25,66,71

형제도 48

호근동 57,265

호루살이버섯 228,233

호자나무 102,160

호타 65

혹난초 134,280

홍귤 65,96

홍로 18,53,57

홍지네고사리 111,113,161,162,168,169

확증표본 55,58,61

환삼덩굴 75,204,207

황근 66,71,73,95,135,275

황기 254

황소비 단그물버 섯 218,230

황칠나무 93,102,104,109

횡간도 48

효돈 53,57

효돈천 41,46,47,92,102,103,105,157,184,185, 

267,271

후루미(古海正福) 13

후박나무 28,42,93,97,102,105,106,115

후커 (Hooker) 12,49

희귀식물 23,65,67,68,73,79,95,182,199,262, 

265,267,274,282,288,297,298, 305

흰갈대버섯 22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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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괴불나무 124 

흰그늘용담 37,40,238 

흰등심붓꽃 66,71 

흰바늘엉겅퀴 258 

흰알광대버섯 214

흰양장구채 66

흰털고깔바위 이 끼 148

A

Abeliophyllum Nakai 72

Abies koreana 18,19,62,137,239,287,293,321,

322, 323, 324

Abutilon avicena 275

Actenon 49

Adenophora taquetii 15,137,243,287

Aerides japonicum 134

Agrostis trinii 265

Aletris fauriei 17

Allantodia taquetii 53

Alliaria petiolata 204

Allium taquetii 15,243

Amanita pantherina 218

Ambrosia artemisiaefblia 204

Ambrosia trifida 204

Andreaea rupestris var. fauriei 147

Angelica polymorpha 242,254

Arnold arboretum, Boston 18

Aruncus dioicus 249

Aser pseudo-sieboldianum 135

Asplenium antiquum 134,263,293,330

Aster pilosus 204

Astilbe rubra var. taquetii 15

Astragalus adsurgens 254

Astragalus membranaceus 254

Athyrium acutipinulum 164

Atrichum crispum 141

Auricularia auricula 220,221,233

B

Berlin Museum (Germany) 16

Berlin useum 16

Bescherelle 139

Bileveillea 20

Bodnier 20

Boissien 12,16

Botrychium atrovirens (Sahashi) 182

Botrychium microphyllum 178,182

Brachythecium sakuraii 141

Brachythecium sawadae 139

Brasenia속 69

Brasenia schreberi 135,264,295

Brotheros 139

Bryaceae 144

Bryhn Museum (Scandinavia) 16

Bryophytes 138,317, 319,320,322,324, 325,

326

Bryoxiphiaceae 145

Bryoxiphium norvegicum 145

Bulbophyllum drymoglossum 134,264,296

Bulbophyllum inconspicuum 134,264,296

Burmannia cryptopetala 294,301

c
C. acuminatus 183

Callicarpa japonica var. taquetii 15

Campylium radicale 141

Cardot 139,140,316

Carex aequialta 181,200,320

Carex benkei 181,200, 323

Carpinus tschonoskii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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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anopsis cuspidata var. sieboldii 134,158 

Cavalerie 20

C. dentatus 183

Ceratopteris thalictroides 134,263,294 

Chlorophyllum molybdites 221,223,225 

Chlorophyllum neomastoidea 220,221,224 

Christ 12,13,15,16,17,21,50,52,53,54,58,60, 

165,166,167,259,293,295, 320

Chrysosplenium pseudofauriei 17

C. interruptus 183

Circium rhinoceros 258

Climaciaceae 144

Climacium japonicum 144

Codonopsis minima 137,243,287,293 

Colysis simplicifrons 58,293

Commelina benghalensis 180,194,321 

Commelina diffusa 180,194

Coniogramme fauriei 17

Conocephalum salebrosum 146 

Coprinus comatus 221,228 

Coreanomecon Nakai 72

Corydalis lineariloba 249

Corylus sieboldiana 248

Cremastra unguiculata 135,264,293

Crinum asiaticum var japonicum 135 

Crucibulum laeve 217

Crypsinus 60

Cyathus stercoreus 221,223,226

Cyclosorus interruptus 135,263

Cyclosorus penangianus 61,178,183,325 

Cymbidium kanran 134,263,266,293 

Cymbidium lancifolium 134,263,293 

Cymbidium macrorhizon 134,264,294 

Cyrtomium 60,166,178,184, 323, 327 

Cyrtomium fbrtunei var. clivicola 60 

Cyrtomium laetevirens 178,184,323 

Cyrtosia septentrionalis 134,264,296

D

Daedaleopsis tricolor 217

Daldinia concentrica 217

Daphne jejudoensis 179,190,241

de Candole(Geneva) 16

Dendrobium monilifbrme 134,264,294

Deparia petersenii 60

Diapensia lapponica L. var. obovata F.Schmidt

136,263,293

Diarrhena fauriei 17

Diplazium esculentum 164

Diplazium mettenianum 178,184,316

Diplazium taquetii 53,320

Diplolabeilum 70,72

Distylium racemosum 158

Drake del Castillo(Paris) 16

Dryopteris 21,50,52,60,166,167,168,178,320,

323

Dryopteris formosana 60

Dryopteris quelpartensis 50,52, 320

Dryopteris simasakii 178,184, 323

E

Elatostema laetevirens 178,185,322

Eleocharis x yezoensis 181,200

Elsholtzia splendens var. fasciflora 180,191

Entodon flavescens 147

Eriocaulon atrum 258

Esquirol 20

Euchresta japonica 135,263,293

Eupatorium rugosum 204

Euphorbia fauriei 17,241

Euphorbia hirta 75,17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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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Faurie 15,50,75,181,196,288,302,321

Festuca ovina 243,265

Ficus nipponica 158

Fimbristylis ovata 181,200

Finet 12,15,70,135,261,264,293,294, 302

Fissidens adelphinus 140

Fissidens japonicus 140

Flammulina velutipes 218,220,221,227

Franchet 16,50

G

Gamochaeta pensylvanica 180,193,320

Ganoderma applanatum 221,232

Ganoderma lucidum 220,221,231

Gastrochilus japonicus 134,264,293

Gastrochilus matsuran 134,263,294

Gastrodia속 69

Georg Kukenthal 16

Geranium dissectum 179,190,321

Goodyera x tamnaensis 181,200

Gymnadenia conopsea 135,264,296

H

Habenaria iyoensis 181,201,316

Hair Moss 151

Haplohymenium biforme 139

Harvard Univ. 16

Harvard-Yenching Institute, Peking 18

Herbier Boissier 16

Herbier de Boissieu 16

Herbier Florence(Italy) 16

Hericium erinaceus 218

Hibiscus esculentus 275

Hibiscus hamabo 135,264,295

Hibiscus syriacus 275

Hololeion maximowiczii var. fauriei 17

Hookeria acutifolia 145

Hookeriaceae 145

Hotta 65,320

Humulus japonicus 204

Huperzia javanica 177,182

Huperzia jejuensis 177,182,239,244,321

Hylodesmum laxum 179,188, 324

Hymenophyllum wrightii for. serratum 183

Hypericum chejuense 179,187,240

Hypholoma fasciculare 218

Hypholoma sublateritium 221,228

Hypochoeris radicata 75,204

Hypoxis aurea 180,194,321

I

Ichikawa 53,140

Impatiens fiircillata 254

Iris ruthenica 135,264,295

Ishidoya 21

Isoetaceae 57,316,327

Isoetes hallasanensis 178,182,239,240

Isoetes japonica 288

Isoetes jejuensis 178,182,239

Isoetes sinensis 137,287,288,327 

IUCN 136,262,286,287,288,291,292

K

Kew Museum(England) 16

Kuhlhasseltia nakaiana 135,26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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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N

Lactarius volemus 218

Lactuca scariolia 204

Lady Moss 151

Lasianthus japonicus 135,264,294

Lentinula edodes 218,220,221,226

Leontopodium coreanum 136,243,263,293

Lepidium bonariense 74

Lepista sordida 221,229

Leveilea 20

Ligularia taquetii 15,243,295

Liparis auriculata 135,264,294

Liparis pterosepala 181,201,244

Liparis yongnoana 181,201,244

Lotus tenuis 74

Lycoperdon perlatum 221,225

Lysimachia quelpaertensis 180,191,242, 327

M

Maackia fauriei 17,241

Macrolepiota procera 218,220,221,224

Maekawa 70,72

Magnolia compressa 135,264,293

Mankyua 23,24,60,66,134,137,239,263,287, 

293,321,327

Mankyua chejuense 60,134,137,239,263,287, 

293, 321

Matsumura 20

Maximowicz 49

Megaleranthis Ohwi 72

Megaleranthis saniculifblia 137,287,295

Melilotus indicus 179,188

Melilotus officinalis 179,188

Mori 21,57,243,294

Najas gracillima 180,193

Nakaiomyces 18

Neocheiropteris ensata var. platyphylla 60

Neofinetia falcata 134,263,293

Neottia japonica 181,201, 326

Nervilia nipponica 181,201,321

Nuttallanthus candensis 180,192

O

Oberonia japonica 134,264,293

Oh Soo-Young 13

Okamura 140,325

Oldenlandia brachypoda 180,191,325

Oleandraceae 57

Opuntia monacantha 179,187

Oreochis coreana 70

Oreopteris quelpaertensis 53

Oreorchis hallasanensis 70

Oreorchis Lindl. 72

Oreprchis coreana 70

Orobanche filicicola 135,242,264,294

P

Paliurus ranosissimus 135

Paris Museum 16

Parthenocissus tricuspidata 158

Paspalum distichum 204,207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204,207

Pedicularis hallaisanensis 136,242,264,294

Pedicularis hallasanensis 278

Penstylus densus 134,264,293

Phaeoceros carolinianus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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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laris paradoxa 181,196,327

Phellinus gilvus 217

Phellinus linteus 221,231

Phytolacca japonica 179,186

Pilea taquetii 15,239

Platanthera brevicalcarta 181,202

Pleurotus ostreatus 218,221,227

Pleurotus pulmonarius 217

Poa tuberifera 75,181,196,321

Pogonatum asperrimum 140

Pogostemon yatabeanus 135,264,294

Polygonum taquetii 15

Polypodium fauriei 17

Prunus speciosa 179,188,321

Pseudoleskeopsis mollicula 140

Psilotum nudum 134,165,263,293

Pteridium aquilinum 164,166

Pteris fauriei Hieron 17,61,178,183, 325

Pteris nipponica 60,294

Ptilium crista-castrensis 147

Pyms calleryana var. fauriei 17

Q
Quelpart 50,319

quelpartensis 50,52,53,260,320

Quercusgilva 135,264,295

Quercus glauca 158,259

Quercus mongolica 135

Quercus serrata 135

R

Red Data Book 262,286,318 

Rhamnus taquetii 15,137,241,287,293

Rhodobryim roseum 144

Rhynchospora fauriei 17

Rhynchostegium mscifbrmes var. coreanum

139

Rhytidiadelphus clavescens var. densifblius

140

Rubus croceacanthus 253

Rubus fruticosus 74

Rubus nishimuranus 179,188, 322

Rubus parvifblius var. taquetii 15

Rudbeckia hirta 74

Rumex acetosella 204,207

s
Salix blinii 137,239,287,293

Sarcandra glabra 135,264,294

Sasa borealis 258

Sasaoka 140,147,326

Sasa palmata 258

Sasa quelpaertensis 135,243

Saururus chinensis 135,264,293

Schneider 12,15

Sciaphila nana 181,198,328

Sciaphila secundiflora 181,198,328

Scutellaria tuberifera 180,192,322

Semiaquilegia quelpaertensis 179,187,326

Sicyos angulatus 204,207

Silene jenisseensis 248

Solanum carolinense 204,207, 332

Solanum ciliatum 74

Solanum photeinocarpum 74

Solidago altissima 204,207

S. palustre 147

Sparassis latifolia 221,222,232

Sparganium coreanum 181,197,319

Sparganium fallax 181,198, 322

Spartina altemiflora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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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tina anglica 204

SPelatantheria scolopendrifolia 134

Sphagnum capillifblium 147

Spirodela punctata 181,196

S. subsecundum 147

Stachys agraria 180,192,320

Stellaria sessiliflora 179,186,326

Stellera chamaejasme 135,264

Stephani 139, 326,327

Stereum ostrea 217

St. Francist Univ. 16

St, Louis Museum(U.SA) 16

St. Petersburg Museum 16

Suillus bovinus 218,221,230

Suillus granulatzis 221,229

Syringa fauriei 17

T

Triodanis perfbliata 180,193

U

Urena lobata 275

Utricularia uliginosa 135,264,295

V

Valeriana fauriei 17

Viburnum dilatatum 135

Viburnum erosum var. taquetii 15

Vinne Musum(Austria) 16

Viola grypoceras 180,191,320

Viola ramiflora 180,191,322

tanford Univ. 16

Taquet 13,50,53,55,197

Tectariaceae 184,326

Tectaria fuscipes 178,184,326

Thalictrum acutifblium 179,187,326

Thelypteris quelpartensis 53

Thrixspermum japonicum 134,263,294

Tilia taquetii 15

Tofieldia fauriei 17

Trachelospermum asiaticum var. intermedium

158

Trachycystis flagellaris 141,326

Tradescantia flumiensis 74

Trametes versicolor 217,221,222,232

Trematodon longicollis 147

Tremella fucifbrmis 222,233

Trichaptum abietinum 217

Trichocoleopsis sacculata 147

W

Wilfbrd 49

Wilson 18,62,137,239,248,260,287,293, 316,

328

Woodwardia japonica 135,167,263,295

X

Xylobolus spectabilis 217

Y

Yale Univ.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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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Zanthoxylum fauriei 17

기타___________

2차초지대 38,39

1100고지 66,7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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